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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대동여지도의 군포 일대 



일러두기 

1 집핑대상 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문포시플 원칙으로 하였마 단， 군포시와 인접한 지역이라도 

서술상 펼요한 경우 이것을 포함하였다 

2 전채 서숭대상 시지는 선사시대로부터 2003년 12월만까지꽉 대상으로 하였다 

3. 01 책에는 군포지역의 행정통파 볍정풍， 자연마윤， 산과 봉우여， 고개와 끌짜기， 하천과 저수지， 

역과 터널 교량 등의 교동→시설， 옛 터， 기다 지표영음 대상으로 약 400 개의 지영음 수콕하였다 

4. 01 책에 수록된 행정동사무소는 군포시의 조례에 의거한 동별 배열 순서이며 각 동의 관내 지영 

등은 개 나， 마 순서에 의하였으며， 동벨지역이 중복된 이픔{복합후칭)올 갖고 았을 때에는 

로 표시하고 모두 수콕하였다 

5. 지명은 현지에서 부르는 영갱， 자료에 수록된 명칭 등울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맞춤l섭이 흘린 

경우에도 토빅f이말에 의하였다 

6 여기에 수록뭔 지명은 현지조사와 문헌 및 고지도 등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 군포시군포시사A지병유래분→야)， [999 

• 뷰지호 r군포시 지명유래칩μ 군포사 1999 

• 경기도 r지명유래집J. 1987 

국토지리정보원 1 : 5 ， 000지형도i군포지역에 해당되는 1979년판파 2002년판 각 토엽) 

7, 2003년 말경 군포시에서 새주소 께도 정'H융 위하여 추진 중이던 ‘가로 영칭 제정(부여)’사업에 

의한 도로명청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먼저 ‘군포라는 이름의 연원과 논란아 있었던 ‘산본’， 그려고 지도에서 사라진 ‘군포건’과 ‘안잊댄’ 

의 문제， ‘수랴산’ 등에 관하여 경토하고 이틀 정리해 보았다 

9 산과 봉우리의 명칭은 따로 일괄 수록한 후， 각 행정동 싸또별로 괜껴 지영에서 다시 설명하였으 

며， 동과 롱의 경제에 있는 지영은 관련되는 동에서 다시 설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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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망시 시흥문 등에서 부역한 기존의 ‘흥안로’， ‘호계로’ 등의 도로벙칭은 수록디.1Ĵ에서 제외하였 

다 

II 하친영칭은 군포시 말행 행정지도c(2001 년 9 우U에 수콕된 하천의 영청을 수록하였다 

12 터년， 교량， 고가차도 지땀}도 등의 교통시설 중에서 시설이 낡고 노후되었거나 지영으로서의 

병 의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재외하였다 

13 이 책은 현지에서 면담에 협조8벼 주신 여러 운 이외에도 군포시 의회의윈， 문포시 지영위원회 

각 위원， 군포시 문호}공보고h 군포문효댄‘ 그리고 여러 군포시 관내 문중의 종친회 회장님 등 

많은 분틀이 지원하여 주선 자료를 잡고혹 하였마 

14 죠시펀 자료는 신노시 게말지역내 토벅에 주민의 집단 이주， 지벤의 벤정r 행정구역의 변경， 지형의 

변정 등으료 인t~껴 지벙익 위치 표시에 다소익 차이가 있음 수 있으며 지11 5'.가가 다픔 경우에는 

그유래도다를수있다 

15 문표의 성씨는 군포지역의 관적， 세거성씨와 친족 등울 서슬하였다， 

16 군표의 인울은 이곳에서 증생， 우거， 활동， 사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었다 

17 수측인불과 성씨는 군포시 말행 「군￡시사，(1999년 10월 말행)를 저온으로 하고 조사기간중 

새로이 추가 혹은 보완하였다 

18 수록인울은 각 분야에서의 활동파 업직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1990년 군포시 승격 이선까지 

생존한 인울을 대상으혹 상았다 

19 운장은 한글 전용으로 하되， 현행 교쥐부 큐정 한글망줌법과 국정교과서의 표기 원칙을 따랐다 

20 가능한 한 외래어나 외국어는 피하고 부득아 한 경우에는 교육부 펀수자료에 따랐다 

21 한자나 영문A)를 벙기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되는 곳은 한글응 먼저 쓰고 괄호안에 표기하였다 

22 본운 중 인용되는 저서나 인영 등의 표기는 다읍과 같이 홍일하여 사용하였다 

, , 모든 문헌 저서의 제목 

띈다}(딘글쇄)쇠 는문 각풍쇠 치}복 

( ) 한글과 응이 갚은 한자 외래어 

[ J 한글과 응이 다든 한자 외래어 

” 인용 

재인용·강조·속답등 

동일한사항의 나열 

- 부터 •• 까지 

쪽 페이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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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r군포시 지영유래 및 씨족역사』 조사보고서 발간을 진싱으로 촉하드됩니다 

이 귀중한 사료가 나오기까지 노교른 아끼지 않으신 송윤석 꾼포문호}원장님플 위시한 경기대학교 

전통문흐년텐츠연구소의 연구진 여러분께 27만 문포시민과 더불어 감사와 존경의 만씀을 드됩니다 

우리가 자리잡고 살고있는 터전의 유래블 이는 일은 가족의 역A판 이는 일에 옷지않게 중요하다고 

생악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여러 가지 문병。l 흥합되연서 악전해 온 고장의 역사즙 거슬러 올라가 왼애의 모습응 

밝히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천발유굉íl\\Hi.얘光)이라 경벼 고강에 숭어았는 빛나는 행적을 세%에 

밝혀 백성들익 가르침으로 삼는 일을 옥민관의 커다란 임무라 s)-;셨습니마 

오늘을 사는 사랍륜의 옳고 비른 행적을 드러내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과거의 사설(史l't)윤 흥L혀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 일도 창으로 값어치었는 일입니다 

。1 보고서에 수록되어 았는 우리 군포의 지맹 유래와 씨족의 역사 속에는 당시 갇은 땅을 밟고 

살고 제시던 조상들의 정서와 추구했딘 가치가 그대로 녹아있다고 δ'11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려가 콩을 들여 만든 이 사료는 앞으로 시간이 흐플 수록- 디옥 그 빛을 발송}게 윌 것엮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를 똥해 역시를 배 우면서 또다시 새즙고 정직한 군포의 역사등 써나갈 것입니마 

다시한번 이 귀중한 보고서를 새싱에 내놓으신 연구진 여러운께 심심한 감사의 맏씀응 드리며， 

이 자료를 바당으로 우리 군포시플 위해 더욱 구채화되고 진분적얀 처112. 제3의 보고서가 나오깅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강사함니다 

2004. 2 

군포샤 

잉긴시 7 



축 사 

새로움과 전통이 캅댄 살기좋은 문화도시 문￡에서 이번이1I c군포시 지병유리1 잊 씨족역λb 연구 

보고서를 펴내게 펀 것음 진섬으로 축하드링니다 

수도권 교통의 요지로"1 맑은 울과 수려한 산을 자망&뜯 군포사는 신도시 개싹 이후 더욱 한기잔 

도시의 변모를 확렵하고 있숨니다 

금번에 군표시 전역의 고유 지영 맞 새로운 지영음 종합6뼈 조사하고 군포시에 디1대로 터룹 잡고 

산며 익가블 이푼 씨족들의 역/념 말굴하여 보고서를 펴내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긍 산고있는 지역의 

모습과 그 큰원응 삼펴보고 。1를 똥해 군포시의 미래를 그려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응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앞으로 더욱 정확한 내용과 풍우한 자료른 담은 군포시 지맹 및 써족 조λ~J 연구의 

좋은 밑거릅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로 보고서 중간을 위한 죠샤 J 연구에 

애쓰신 경기대학쿄 전통문화콘탠츠연구소 소장닝융 비릇한 여러 연구원틀의 노고에 감사드힘니다 

좋은 자료와 정보플 주시고 초고 검토에도 일부 ?뼈해주선 균포시내 여러 씨즉껴판 빚 관계자 여려분 

께도 깊은 강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4. 2‘ 

군포문효맨장 

송윤석 

축시 9 



11 



〈지도 2> ↑ 972년 시등군 닝연 지도(국립지리원 1 : 25.0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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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문포λl 희낼연구용역 표준계약서(2003.1 1. 20)에 의거~]<껴 진행된 군포시 향토사료 핵숭조 

시용역 사업의 경괴물인 『군포시 지병유래 및 씨족역써보고서。l대 군표는 일찍이 대야한써 구석 

기유붕이 출동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부터 사랑이 살아왔다 오늘날의 군포시 지역의 

역샤적 변천을 살펴보연 마한 액제한쟁 시대를 거쳐 고구려 냥하정책에 의해 안산의 장호다헨않I킹n 

縣)， 시흥익 잉벌노현(仍ttlß縣) 그리고 과천의 융목꾼iJli木왜，，)이 션치되었으내 그후 통일선마 시 

기에는 장구현(않口縣)， 곡양현(황영쐐)， 융진군{핑댄체)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고려시대에 이르러 

얀산현(安 \]1縣)， 금주(션川)， 과주{뽕，+1)의 힐부에 속했으며， 조선샤대 초기에 이프리 안간군{슛 111 

ll1l), 금건현(1't川縣，후에 始與縣)， 과건연(차川짜)의 관환지역이었마. 그후 조선후기에는 과전현(果 

川縣) 냥연의 7개 리에 속하였다 

갑오개혁이후 종래의 뷔府).，멈q!() • 군(띠). 현(쩌)이 권耶)으로 통함되어 13도제(펴께)의 설 

시로 얀산군， 시흥군， 과천군 관할。l 되었다 일제하의 지방행정구역 개면에 따라 과천군 남연(10개 

래과 안산꾼 북냉멘9개래응 이우르는 지역이었[아 1914년 조선층폭부령에 π따 다시 시흥규 난변 

(5개리)와 수원군 만웰연(4개리)으로 개편되었으며 1979년 대통령령에 의거 시흥꾼 남면이 군포응으 

로 승격되었대 그리히여 최근악 산엽화와 수도권 개밑에 띠라 주변의 의앙시， 시흥사와 병행， 1989년 

군포시로 독핍되어 오늘의 군포시로 말전하게 되었다 

열반적으로 지명은 인영과 더블어 인간의 문호받 구성E뜯 중요한 요.'Î.로서 지역향로사 연구의 

중요부분이다 λ}람틀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샅면서 의 • 식 • 주를 영위하고 자연 잊 우주속에서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통해 사회문제른 해결해 나가면서 꿈과 이상블 실현옵뜯 공간이 

곧 지역이다 띠픽서 지역은 인간의 &띄 공동체의 핵。l며 그속에서 잉대펀 지영과 씨족등→의 역사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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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영E보 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크다모 본다 

이빈에 군포사의 지원을 반아 유서깊은 군표시의 지명파 새거캉시들의 역사를 조샤 연구한 결괴보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과 일반시민 및 관련 연구지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군표시 역사연구 

및 시민들의 내 고장 문~f를 。1해E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사영감응 가지고 처회 연구소에서는 회날조사단응 구성하여 역사직 사싣과 핵관성을 

바탕으로 지병의 형생 유래와 변천 그리고 마을 단우l의 세거성씨들의 씨족의 역사와 인물응 중심으로 

pf을 공동재의 형성을 조샤 분석하려고 노역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초 문헌사료의 조싸 수집 

그리고 수 차례에 결친 현장답사와 중요성씨 문중 대표자들과의 연담을 거쳐 1차3앨로 원고를 작생하 

였다 그려l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조사 및 서숭상의 오류관 냉하지 않을까 해서 문호댄 

관제^f 및 각 씨족문중 대표자들과의 간담펙 개최틀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완성원 원고에 대해 

마지막￡로 각 운중대표 및 검도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수정 의견을 취합하여 수정， 보완합으로써 이와 

강은 최종보고서플 칸행하기에 이르렀다 물콘 자료의 부휴으로 인한 한게나 구선(口댐)에 의경벼 

서술된 부분의 객관성 부족 등。l 우려되는 변노 없지 않을 것유로 예상되나 이것은 앞으후 보다 

체게적이고 다$한 사료의 부r꿀， 인터뷰 대상가의 용벼1 잊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으혹 해결해야 

할과제라고생각펀다 

이와 갇은 학술연구용역융 의펴i벼 지원해 준 군포시에 강사를 드리며， 관계자료의 제보와 열암 

그리고 현장조사시 면접에 흔쾌히 웅해주선 각 씨족 종친회 대표님， 마지막으호 서술상의 요듀를 

지적해 주신 문화원장님을 비풋한 검토위원과 집필해 주신 입상선L 깅 71안 조성운， 이땅무， 김찬수 

연구원 여려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맏씀을 드립니다‘ 

20 군프시 지잉유에 잊 써즉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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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 장 군포시의 역사 개요 

1. 고대와 증세의 군포1) 

1) 선사시대의 군포 

최큰 행정구역이 개편되키 이전 경기도 화정군 반윌면 대야u]려 62.5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야동유 

적은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20여 곳의 구껴기유블 출동지 가운데 전곡리 유척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앞굳조λ까 이루어진 곳이다 말물조사는 충북대악교 영댄관딘에 의해 1988년 4원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일대는 헤딩1- 70m 내외의 야산 구릉지대로서 일굳은 야산 

구릉{정상높이 해발 85 ηm)의 서닝쪽연 아래쪽을 충십무로 177 ，얘에 걸쳐 이루어졌다 슬로펀 석기 

는 규암 자갇듣로 만든 곧은 오혹날 긁개，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오목날 긁개， 면마암 모난 플로 

만든 볼콕남 긁개 새기개， 연마압 판자졸로 만든 오목날 말게， 펀마암 모난 톨로 안든 흥날， 떤마암 

판자을， 백운모 •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주먹대패， 규암 자감롤로 만든 망치， 규암 만자를로 만든 

망치 등이 었다 

이 곳 문화의 성격은 석기익 구성연에서 몽를 석기가 많은 수륜 차지하며， 바도띨로 거의 편마암 

계몽이 쓰여서 0]곳에 말달원 암층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기의 기능온 금개 • 일개 등 부억-조 

리용이라는 특정이 있다 석기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가벼워 이곳에 생활하였던 구석기인듬은 큰 

정승보디는 작은 짐승의 가죽 벗기끼 조리 등 가벼운 일이 많었던 깃으로 해석펀다 석기 날익 사용 

정도로 보아 약간씩 쓰얀 흔적。l 관찰뇌며 문호념으l 투께와 연관지어 보연 0]곳에서 잠깐 살다 。1통한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제작은 르봐루아 수법이J!， 전반적인 간접떼기로 쓰인 흔적이 없고 입푸리 

새기개가 증토된 것유로 보아 후7]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는 점 등이 특정이다 

1) C군포샤사"l ， 9.{-133쭉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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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역내 신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된 것이 없고 말굳펀 모인올은 골얀마을 2 기， 광정마을 5 가， 

문회촌 4기 등총 11기가영지대학교니j을뺀1 의해 필굴， 조사되었다 곰얀마을소재 고인흔은군표시 

에서 당성λ~ :li:JIj;츄)로 들이가논 공앤용內) 미융 업구의 논에 있으며， 행정구역￡로는 산본2동 

179번지이다 산본천의 지퓨인 작윈매에 인접뼈 고인환1 분포하고 있었다 제1 호 고인올은 해말 

45m 인 계곡의 제단식 논에 있었다 덮개돌은 엎어] 흐르는 산본친의 지류와 같은 방향으로 장축이 

남북에서 서쪽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마 덮개돋의 큐모는 건이 205cm , 폭 140cm로 길쭉한 타원형이며， 

두께는 50cm 내외이고 화%앙에다 제2호 고얀듀은 제 l 호 고얀돋에시 남쪽으」료 4m 떨어진 논두령 

만에 위치하였다 덮개롤은 견이 180cm, 폭 85cm , 두께 30~50crr 의 규모로 부정형이며， 장촉은 동서 

망향이었다 골안 고인들에서 출토된 유울은 없었다 

광정마을 소재 고인닫은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런 큰 줄기 능선 하단부의 게곡 삼각지에 

위치한 애밥 75m이L 행정구역은 산본2농 345번지의 밭이었J!. 출토유울은 없었다 재1~ 고얀돌은 

광정마을 고인올 중에시 규모가 제일 큰 것으료 유적으l 가장 서쪽에 위지한다 덮개등은 길이 265cm , 

폭 140cm, 듀께 50-55，미이다 전체칙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정축망향은 남북으로 약 40도 가량 서쪽으 

로 기융어져 있다 처1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의 동유쪽으로 40m 떨어져 위치한다 김이 100-200 

an , 폭 50 ,100an 내외의 톤텅。15개가 모여있다 덮개톤응 이동시커모 히부른 조사한 결과 2개의 

석팍이 받견되었다 재호 고인높은 ;<112호 모인뜰의 님쪽으로 3m 떨어져 있다 두개의 근 돌이 마주 

꾀이고 있는데， 큰 것은 210x151cm, 작은 것은 148x90cm였다 두개의 괴석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불에 그올린 샘이 있다 출토유울은 없었다 제4호 고인톤은 제3호 고인돋에서 남쪽으로 

5m 떨이져 있었다 덮개픈은 화강암으로 4개로 쪼개졌으며， 주 덮개표의 크키는 길이 154cm와 폭 

lOOcm로 장축방헝뜸 남북으로 20도 가량동쪽으로 기환}져 있었"t. ，+'츄구조는 없어진 것으로추정 

되며， 출토유괄은 없었다 제5호 고인돌은 재4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19m 떨어져 있다 덮개늘은 

화%방으호 크기는 166xl45c띠의 타원형이며， 두께는 20-25m 의 핀석형으로 냥단은둥글개 다듬고 

묶쪽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문희흔 소재 고인롤은 수리산의 동팍지맥에서 냥으로 흘러내린 증간지백의 해딸 55m 높이의 기숨 

에 위치아며 행정구역은 산본동 산 1-2번지이며 〈뜰보유붙은 없었다 제l후 고언을은 구릉 사먼의 

동납부에 위치하였다 덮개들은 편마암이고 크기는 길이 200cm , 폭 180cm, 두께 20an 정도이다 

장축방양은 북서-남동망향이며 형태는 타원형이다 제2호 고인돌은 께 l 호 고인돌에서 7m 떨어져 

있다 편마암 덮개픈은 290 x263cm의 크기로 거의 윈형을 이루며 두께는 64cm 이다 제3호 고인돌은 

제2호 고인롤에서 북쪽으혹 5-IOm 떨어져 위치한다 4호 고인돋은 3후에서 I.5m 떤어져 있는데 

22 긍표시 지염유러 및 씨득역사 



ol-~~구조는 교한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삼국시대의 군포 

액제가 한강유역 일대의 여러 성응JJJ펀)플 거느리는 연앵$닥으로 성장한 것은 3서1기부터였다 

액제의 영토가 북쪽으로 여]성강， 동쪽으후 푼천， 냥으혹 안성천 원대까지 이른 시기른 한계에서는 

대채호 고。l왕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언 군포지역이 액재의 영역이 되는 시가는 늦→이도 이떼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군포지역은 한생 액기]기의 수도가 있딘 오능날의 송펴구 일대와 멀지 않기 

때문에 선진 문묻을 접하기가 쉬웠응 것ξ로 보이나 현재 。1와 관련된 유걱은 암견되지 않았다 

고구려익 광개토왕은 396년에 수푼응 이끌고 백제릎 친정하였다 고구려군은 관미성(댔폈껴)과 

아차셈rρJ且썼) 등 58개의 성과 700 개의 촌은 쳐부순 뒤에 한강을 건너 백제의 수도인 한생ëJ\썩)에 

유박하였다 백제의 아진옹L이 항복하므로 매재왕이 얀진로 보낸 항의 동생과 대신 10영응 판고 돋아갔 

다 장수왕은 부왕의 사엽을 계승E벼 고구려의 전성기를 연었다 427'센광개도왕 15)에는 수도음 

평양 동북양 대성산쪽으로 옹겨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규려의 평양천도는 맨처]와 선E에 큰 위협。l 되었다 신라도 고구허의 남친정책에 위협음 느끼고 

m넌 백제와 통맹을 맞었다 정수왕은 475년 9원에 3만 병력흘 동원8뼈 배제를 공격하였다 고구려 

군은 도성인 한생을 침략한 뒤 성밖으료 닫출한 개로왕을 븐장아 목당 베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응 

일시적으로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냥하하자 백제논 한성지빙떨 포기하고 웅친유로 도읍응 

삶겼다 그리등뼈 고구려의 영토는 즉령， 조렁엘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경g뜯 선까지 뺑치게 되었다 

이처럽 장수왕 만년에 고구려는 안주약 한반도에 결친 광대한 영토릎 소유하고 대지국을 건션하여 

중국과 자웅운 겨루게 되었다 이때 군포지역도 자연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대채로 잉1성노성(仍tHl 

城)의 관훈냥1써 있었던 것으혹 침착된다 

액제의 성앙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538년 사비로 천도&벼 국력을 배양Bf연서 고구려가 

전유한 한강유역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논 선라의 진흥왕과 동맹승뼈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551 넌 북벌을 감챙하였다 백제는 한강 등+류지역의 6칸을 점령하였고 신라는 거칠부 릉 8명의 

장군으로 하여급 한강 상류지역인 죽령 。1폭， 천령 이남의 10군플 정렁하였다 이어 신리는 2년 뒤인 

553년에 백제가 정령한 한강 "1-류지역을 기습공격~~겨 한강유역 전우냥 차지하기! 되었다 산라의 

점유기에도 군포지역은 잉얻노성의 관할히에 있었다고 정작원다 이 지역은 한갓뮤(;"'!i山川) 소속이었 

다 한산주악 치소가 오늘날 하냥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군포지역과는 그다지 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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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국시대의 군요 

삼국칸의 치열한 천쟁은 7세기 중엽에 이르러 백제와 고구려의 영망 및 신라의 한반도 동일 나아가 

고구려를 계승한 떨해가 만주를 차지하는 형세로 연하였다 신라는 671년부터 676연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의 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δ얘 치열한 나당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때 군포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호앙산성(1Jê岩山城)이 나당전쟁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려졌다 

후암산성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 93번지 일대에 위치ε뜯 지역으로 호암산성은 평면형태가 

북공~냥서 방향으로 깅쭉한 마름모괄인데 표고 325m의 능선응 따라 축조한 천형적인 테꾀식 산생이 

다 자연시형을 잘 이용i얘 즉정한 것으로 성벼의 흥 진이는 1,250m 가량 왼마 산성은 오랜 기간 

동안 방지되어 있던 관게로 지금은 약 300m 가량의 석성(石jφ)만이 비교적 양후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나 산성의 숙성 둬식과 시기릎 알려주는 직접적인 문헌자료는 없지안 산성 1강굴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유불 • 유적과 산성이 우1치한 입지조건과 지형응 근거로 i뼈 판련문헨 자료와 비교한 결과 

축성시기는 장임신라시대 672넌(분맘:g- 12) 경으로 신E까 나당신쟁시 한강음 넘어 수원으로 넘어가 

는 육로와 냥양안으로 침엽하는 해로플 효피F석으로 "0'<겨 • 공격하기 위히여 세워진 요새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암산성과 남양만의 경유지인 오눈날의 군폭지역도 호암산생과 직간겹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나당진쟁시 주요한 전투지역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었다 

성안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4개소와 연봇 2개소가 확인되었다 한우물{天井)은 삼국시대에 

얀들어진 연못이 현재의 연못 밑에 응혀 있었으며 그 위에 어긋나게 축석한 연옷이 다시 조선 초기에 

딩띨어셨음이 $핵졌다 한무물의 조선시대 석축지는 동서 22m, 남북 12m, 깊이 1. 2m의 장방영이고 

그 아래에서 응시 17.8m , 남북 13.6m , 깊이 2.5m의 등→일신라시대의 석축지가 확인되었다 우울은 

지표 밑 30ιm까지논 액자편음 바롯한 조선시대 유물이 총토되며 그 아래에는 유울이 거의 없는 

굵은 모래층이 있고 이 모래층 아래에서 쿄란되지 않은 뻗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일신 

라시대의 유설들이 출토되었다. 말굴펀 유물의 중심연대는 7-8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5원까지 서웅대학교 박물관이 설시한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에 대한 학술알굴 

조사시 한우플과 제2 우불X에서 12개 기종의 1 ， 313개체의 토기자료가 충토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시 

대 유적무로 경주의 안압지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제2 우물지 최하층에서 출토된 2점의 정동제 

숱갚은 견이가 25an로서 손잡이 윗연애 그 시기들 8세기 중엽a로 볼 수 있는 ‘잉뱅내력지대얀(仍í1:: 

內 1)只內末디口디)’이라는영문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시기와균모를달리하는 3기 이상의 건붙이 

겹쳐져 있는 건갈터가 획인되었고 이곳에서도 6， 556개채분의 기 21휴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사용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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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조원i~flì文)， 어말문úfuif;):) ， 격자윈f6子;<:) 등이벼 여기에서도 영대내仍大內)라 새겨진 

기와가 측토되어 。) 건블터 역시 그 시기감 8세기 중염에 서1위진 것으로 을 수 있어 평")f“파]값이 

연구에 중요한 자료후 활용되고 있다 

f삼국사기』 지려지에는 한주 융진균에 속해 았던 현이 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곡_o，}'현은 본시 고구려 

의 잉1경노현으로 왕이 。1즙응 바꾼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윤진군은 오능날의 과천지역이며 영떤노 

현은 시흥을 중심으록 관악구 봉천동 지역을 포함하였고 균포지역도 대세로 여기에 속"r였윷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 지역은 고구려가 이 지역윤 집령하면서 영벌노현이라 하였보 신라가 접유한 -양11도 

그대로 샤용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곡뺑으로 변경하였다 '1 

호암산성은 이 영별노현의 중심성이었던 것으후 북。]며 672년 。1후 나당전쟁이 엄진강과 한강--â 

경계로 전개펠 때 경기도 광주의 주장성과 남양안의 해얀지대를 이어 주는 요풍지를 안등기 위해 

축생되었음 가능성이 있다 하여든 당군은 한강 남쪽지역으로 깊이 진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군포지 

역에서도 호암산성을 중심으로 당군의 %써에 크게 주녁한 점은 앞서의 자료륜 등해 충분히 진가할 

수가있마 

통일기 신라와 관련된 유적으혹 산본동 고분군이 있다 이 고분군은 군포시 산본동 산1-2번지에 

위치하며 1990년 l월부더 3원까지의 지표조사에서 획인펴어 i양궁， 조사뇌었다 유적의 서쪽에는 해1강 

474m의 수리산이 써잡고 이 산의 정상에서 긴게 흘러내린 동편 구풍을 α봐 안양시와 군포시의 

시계가 그려지며 구풍의 맨끝 부분에 해발 65m의 약간 경사친 구릉아 있다 그러고 이 구콩의 정상부 

와 남동 경사연에 고운군이 운포되어 있었다 고분군은 대체로 정축이 남북방향으로 운포하고 었는데 

개중에는 약간 서쪽으S 치 우친 것도 있으며 구릉사번에 일정한 열응 이루어 휴조되었다 

제 1호분은 구릉정상￥H 위치한다 지표에 깊。1 80-90cm 정도의 장망형 포광옹 고}고 그 ~!에 

한석으로 너] 벽을 쌓아 촉조한 수혈식 석팍이다 석과은 평영 장방형으로 건이 242cm , 폭 95cm ol고 

7냉 장 닝야 있는 북벼의 높이는 96cm이다 장측은 대채로 남북방행1나 약 10도 서쪽으로 기용어져 

잇다 안에서 꽃무늬가 새겨진 뚜껑달린 힘(승) 1 점， 꽃무늬가 새겨진 씬{없) 1 점， 청통재과대교구 

1 점， 과판(찢채) 7점이 있었다 

2) 율진꾼은 원래 고구려의 융옥꾼이었던 것음 갱익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긍익 과주이다 。l 문에 속한 

현은 셋이다 곡양현은 원래 고구려의 영영노현。1었던 것유 경덕왕。1 개갱한 것이다 지금의 금주。l다 

공암띤응 원래 고구려의 재차파의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긍도 그대로 꾸등다 소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매소홍현이었던 것을 경믹왕이 재칭한 것이다 지긍으1 인주。1다{경왼매소 또는 이 f바고도 

한다X형3폐，;"、흠句핸종 l'폐， 릉였王ê!z:名，1-껏써 fIT언三 았tl~!~H711:r，~.f:}， ~‘펴"Jmf~l，찌까;-;{샘 
王i，i:名 今싼까1 IL I\U!'"" 연句 )jff ~ff;j;: E으tJ~ε ;염엠王'"名 1 今因之 터j씨~i.!i\， -{、깨t:l vcr riBBJ%, 깐씬王 
값名‘ 今t川[→공~W:買 ll ， •Il 찌따l(르lQJ~記j견35 ， 양농4， 뻐J1Il_2，+J[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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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후분「은 제l후분에서 남쪽 아래로 13m 떨어진 구등에 였다 석실은 현싣고} 연도로 이루어졌다 

현싣의 평연은 1강영이 "1 염도는 납벽 왼쪽에 약간 치우쳐 달려 았는 횡혈식 석싣이다 한석으로 쌓은 

석실의 장축방행운 남돼서 약 10도 서쪽으후 기울고 현실의 폭은 북벽쪽이 250띠， 남벽쪽。 1 265cm 

이고 서벽과 동역의 김이는 각각 280crn와 270cm로 거의 장방행 석실이다 석실을 중심으로 직경 

6.4m의 크기로 호석시섣이 표려았는 것으로 보아 분구의 기저연도 이와 갚은 원형분으로 추정띈다 

처 2호분은 이미 얀제시기에 도궁， 파괴되었으며 동쪽 시씬H 북탠)서 회천색 동기벙 l개가 촌동되었 

다 제3호분은 구릉 동냥 정사언의 중턱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을 구죽한 토광은 길이 330cm 

와 폭 190cm의 장i상형이벼 상부가 하분보다 넓다 식곽의 평띤은 남북 방향으로 장촉을 둔 정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220cm , 폭 87cm이나 

제4호분은 제3호분에서 동핀으로 10m 띨어진 下콩의 동쪽 경사먼에 위치한 수혈식 석믿ι。1다 

제5후분은 처IIH문에서 남족으료 8m 정도 떨어진 구릉 경사연에 장방형 토광 안에 만든 수혈식 

석곽이마 석곽의 평연은 남북방향을 장4으로 하논 장방형이며 안의 폭이 84~90cm ， 길이 235an, 

높이 98cm이다 제6호분은 구등 남쪽 경사띤의 제2호분에서 장축방향으로 영을 。1루며 13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현식 석팩이다 이며 도꿀되있으나 시상대에서 동기편과 청통제 과대편이 채집되었다 

재7호분은 구증 캉맨의 남뺀 위치한다 발물조사 진에 이마 파괴되어 서벽파 남벽을 상실하였다 

수현식 석팍으로 150cm 견이의 토광을 파고 그 얀어] 석액블 축조하였다 제8호분도 수혈식 석곽으로 

60cm 정도 낮은 토광을 파고 조영하였다 제9죠분은 구등의 닝쪽 경사언의 중턱에 있다 석곽은 

장방형으로 폭 70cm , 길이 210cm , 높이 55cm이다 

산본동 고분문의 분포상태와 유사"1게 구릉 경사연을 따라 열을 지어 조영된 고분군은 낙용강유역 

에 군집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중부 지밍벼1서는 청주 신봉동 액재모분군에서 

찾을 수 있다 산본동 고분군의 전장구조와 유사한 것은 대구 복현동 고분문의 석팍묘에서 찾블 수 

있다 산본동의 횡현식 석설분과 유사한 고분으후는 중부지역에서는 백재고분인 서웅 빙이동 제4후분 

이 있다 산본동 고운군에서 출토한 과핀i이 장식된 갓은 온선한 깃。1 일본 정창원 중쟁다l슐)에 소장되 

어 있다 하여튼 산본몽 고분군은 묘치]상으로 보아 통일신라기의 고분군이라 하겠다 

4) 후상국과 고려시대의 군포 

군표길 포합한 한주 지역은 후쇠국 초기부터 한”의 지1매5써1 들어갔다 궁예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보연 895년 궁예가 지펀쩌足). 성젠짜川)익 두 군을 닫취하고 또한 현!주 관때의 부약 

(夫若， 지음으1 깅화일대). 철원 릉 10여 군현을 격파하고3) 896년에는 왕건이 승령(1용생，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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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녕)， 엄갱폐π， 지균의 장댄의 두 고응「을 쳐서 내앗았다 디덤해에는 인뭔연(仁껴쩌， 지금으1 개풍 

균 풍녁)이 항닉하였고 공염(孔없)， 정포(씩;ilì)， 현구(/([]) 등의 성윤 쳐부수었다'] 898년에는 다λ1 

래서도1 ìHi"i illl와 한산주 관니1의 30여 성플 빼앗고 마침내 송악성윤 수축하고 이공4에 토응응 정하였 

으며5] 왕건으로 히여끔 ÒJ주와 견주를 지도콕 하였다 900년에는 굉뷰， 중주， 당성， 청주， 피양 등의 

고←윈응 공걱，*겨 평정하도옥 하였고6] 그 후 싣정융 기듭하다가 918년 태조에 의애 쫓겨내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궁에의 세력 확대괴댐에서 군포지역이 포항펀 굉주와 당성(J!f!l&)윤 수중에 넣어 한반도 세펙 균형 

의 열쇠를 쥐고 있던 한강 승덤 유역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려고 냥한강 유역의 요충인 국윈(!ill!J;\‘ 

지금익 충주)파 그 인근 지역을 확보합으후써 후삼국 쟁패에 유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7] 

918년 쌍간이 궁예를 대신하여 고려플 건국하였다 고려시대 지망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것은성증대부터였마 983년(성종 2) 처음으로전국에 12옥블설치하였다 큐포지역에는유진 

군Üfi1'llIl)과 곡양현(앓때縣)이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꾼포와 관련이 있던 괴주{짜川)， 금주{안 

州)의 기록헤 보인다 군포지역은 신라 경덕왕태에 융진군으로 윤리다가 940년(태조 23)에 모든 주군 

의 행정지영。1 개칭될 때 파주군으로 바뀌었으며， 1018넌(현종 9)에는 광주목의 관할이었다 그려고 

군포지역의 일부였던 금주는 신라 경덕옹때에 곡익:J'òl라 하였고 고려초에 오늪날의 이릅으로 u}:뀌었으 

며 995년(성종 14)에 10도제(道삐)가 쇠시되연서 단련사플 두었다 983년 12옥윤 설치와 합께 군포 

지역이였던 과주는 꽁뚜목， 금주논 양주욕에 각각 예속되었다 과주의 벚호는 부~~1피安) 또는 부립 

(숨林)이라 불렀다 10도제의 실시로 ÒJ주와 녕주에 소속원 주헌은 펜"1도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굉주목에 예속되어 있던 J뮤는 ';}광도의 관할이 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대에 이르러 다시 정비되었다 1012년(현층 J) 정원에 995년(성중 14) 

이래 지속되어 오던 12걷도사를 혁파하고 대신 5도호{都따)， 75도안무써현安펙씨)를 선치하였다 

당시 고퓨군은 :i!d뮤=목의 4개 속군 가운데 하나표 이곳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고타구은 광주목유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될 수 있었:i'.， 중앙정우의 지시나 영령도 이깐은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주는 

)) !1.'F', R八!J. 런정"'1μ!~lêJ호Jl I 二없， 又L:t~川1101 싸1T)1'ì[!t]‘f十~n↑j씨1. <'三{딩 æ記J권 11 ， %1댐추% 
11, (!1~主)

4) 三if- Vl I.t4， Jxlf{Ht원 짧江펴% 때年TE， j二~Jji'%VI: .. !"lfl~1L f.l 윈깨 '^디똥씨 ('二cl.'， æ ，ê，킨50， 
에{일 10 란정따) 

5) 느年 '" !!;-t;月， 딘f.m;n，꺼펴及1훗 111州암씨三十i.~l엿， 찮t~b’*公안쇄;. (三써씨 ~ê~권12 ， trr원4잉 ]2 ， 
종커g王) 

6) 光1t7Ufl)è누휴二 R ιJ~Ajil.1:91f히%λ~ ， i\!: ↑g 川 g끼| 츠'f[Æ 너1 ， ::z..t ιm1，'，"“ 1 ， lt,'I:'1 ， 1，다 

);l ‘ 연川〔ε1‘Z δ Jl I] 애얘용， 싼'f之 <'二써잉교;캔50 ， YIJí~110， rj~fm.) 
7) 샌仁"" '대봉한국사Jll-신라의 쇠되와 후상쭉， 국사연찬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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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UI끼， 지금의 부정)의 속현으로 이곳에 있는 지사의 지휘틀 받고 긍주헌은 수주의 6개 속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예속은 문종대에 변하였다 고뮤지역의 행갱단위가 경기에 편입되인서 개성부의 관할이 

되었다 1062년(분총 16) 지게생부사{知며뼈따팡)를 부활시켜 도성에서 관한하던 11 개의 속현을 

이곳에 속하케 하였다 1308년(충혈왕 34)에는 부윤 이라의 관리를 두어 도성 안을 관할하케 하고 

따로 개성헌을 두어 성 밖응 판장&에 하였다 1390 1낸공양왕 2)에는 경기도쉴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 

지만; 과주， 긍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파주， 금주가 언제 경기에서 떤어져 나갔는지， 그 이유가 

부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후 공영냉대에 이틀 지역은 운증대의 옛 재도에 띠봐 경기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와도는 J큐군응 "1풋해 긍주， 안산 교하 등이 속하였으며 부평， 강화 퉁이 우도에 

속하였다 그리고 각각 도관찬즐적시(따했잊해 liJ! i영)블 두었다 "i'주와 금주， 얀산 지역은 좌도의 

장관인 도관찰출직사의 지휘와 동재릎 받았고 그를 통하여 중앙과 연결되었다 

이후 l타셰는 감위l1，';_tlí)가 파견되었다 긍주에는 영증 2년에 강부가 파견되었다 감부는 예종3년 

부터 여러 작은 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위가 올라간 것을 보여준다 안산연은 

예총 3년에서 층펄왕 사아에 감무가 파견되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문으로 승격되고 이곳이 문종의 

탄생지였기 때문에 지군시{知 nl;묶)로 올라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펀 고려의 유7많은 건국 초71부터 성립되어 크게 번성하였다 。1와 관련펀 금주지역에 있던 

유기종 사찰은 안양사와 수리사었대 안양사는 『동문선 n에 실려있는 이숭인(7썽仁)의 「금주얀앙사 

탑중신기(써써安죠#펴험체교)，라는 자료에 창건의 유래가 자세하게 언긍되어 있다 옛적에 다조 

가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별할 목적으로 。1곳을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오색구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히 여거 사랑윤 보니1 보니 괴연 구음 밑에서 노승을 만났는데 。1듬이 능정(~UE)이었다 태조가 

건국초이l 불볍이 있는 자의 븐 노움이 있을 것이라 맏"1'는 자가 있었는데 능정과 말을 니누어 보니 

자선의 뜻에 맞았다 이것이 이 샤참응 건립하게 된 연유라 하였마 r선증동국여지승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주지인 혜경(임댐)이 문하시중 최영(\l:싫)의 후원으로 7층탑을 중수하였대 안양사 

주지인 혜겸은 자은종의 고승인 한편 도숭동 잉굉林公)의 제자였다 혜경은 스승으로 하여금 。1숭인 

에게 글을 지어줄 것을 요쟁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당시 잉공융 자은종샤로 기록하고 있는네 

얀똥은 유가종윤 지칭한다 따라서 안양사는 유가종 계통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은 

고허 맏기에 일정한 지위를 누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리샤는 신라 진흥왕때 장건되었다고 전해"1고 있지만 자세한 장건경위는 안 수 없다 수려사는 

고려 중기 윤가종의 고송 관요가 주지한 적이 있던 절이대 유71'종 사찰은 인주 이씨냐 안산 낌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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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점한 관게가 았는데 지역적으흔 안산 김씨와 일착되고 왕산과 연견되는 수gμR긍 더욱 말전한 

수 있는 동대한 갖게 되었다 

2. 조선시대의 군포8) 

고려밤까지 과주로 불려오던 군포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시 과건현으로 고쳤다 이때 행갱구역 개편 

의 방향은 각 도의 단부{펴까) 고응결- 도호부， 감"c{E'ii_쩌)릎 현강으로 군과 현익 이픔 가운데 ‘주(川)’ 

자를 띤 것은 모두 ‘샌山)’자나 ‘친(1 11)’자로 고겼는데， 영주를 영산으로 금주플 급천으로 고친 것흘 

예로틀수있다 

과천의 행정구역 변화는 1414년(태증 14) 현감을 파견하던 금친과 영압승뼈 금"Kl't짜)로 하였다 

즉 금천으l ‘금’자와 과전의 ‘과↑j덤 합승얘 금과현으로 고을이름이 바뀌는 동시에 행정구역도 개펀되 

었다 파천과 긍주븐 합히얘 급과로 개정한 이유는 긍천은 인려(人따)， 노비， 토하인이 번성하고 과전 

은 미록 영이 비좀고 인구가 적지만 도로 옆에 있디논 짐을 그 이유라 핫 수 있다 이러한 통양은 

얼마도지 않아 본래대로 복구되었다 그 。1유는 과처응 긍천과 병합하였지만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기 

까지 사진을 영송sf는데 길이 밀모 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과천과 금천이 합쳐진 후 긍친음 치소로 

하였기 때문에 사객접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조이1서는 경기띤t^I"1 보고 

에 의거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벼 금천을 치소로 계속 유지한 것응 주장하였다 다시 맏하연 

처음에 파천과 긍천을 합쳐서 금천을 치소로 상았으나 ool:.AB 역과 거리가 조금 별지만 대소 사껴을은 

역에서 스스로 대섭하게 되니 읍파 디픔이 없다 그려고 왜안응 접대하는 일은 기띨 전에 비리 마련하 

게 되므로 반도시 가써 과건이 있은 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뚱F는 낙생역과 꺼리가 

60리。C지만 대접5뜯 여러 엘이 정해진 날X써1 맞추지 못힘이 없는데 S댄며 긍천과 양재역의 λ애는 

40리로써 왕래하기가 어럽지 않으묘혹 이전대로 끔천으로 지소로 삼는 것이 무제가 없디는 주장이었 

다 그러나 몇 개원후 경기관찬시는 과천현을 치소로 상으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1460연(세조 6)에는 과천현 벅생들이 상언하기를 일찍이 본현을 혁파하여 금전현에 원였으나 본현 

。l 금천고} 거리가 30여 리。12. 또 김옆에 있어서 사객이 더욱 밴잡하게 왕래하며 인구와 생산블이 

적어서 두 고환{ 분주하게 펑래하면서 대접해1가 어려우므로 치소릎 과천현으록 옹겨증 것흘 요칭 

하자 이를 허략하였다 

과천은 금천현과 합쳐쳐 한 모응로 되었다가 다시 두 고흘로 복구되기도 하고 한 고을로 합쳐져 

8) c균포시샤~， 135-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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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었을 예에는 어느 곳을 치소로 찰 것인가표 둘러싸고 경기관찬사봐 이조의 의견이 시로 달라 치소도 

여러 치례 변화하였다 이러한 만석운 앞시도 언급하였듯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두 고을이 병합되는 

l냉에서 나타난 문제였다 즉 군현의 합병에는 적지않은 문제집이 있었다 따라서 여러차헤 군현이 

병합되거나 분리되었던 금천과 과천의 정우에는 다은 군현파 r뜯 어려웅응 겪어야 했다 과천을 

끔천여] 예속시키려 하자 과진 백성들이 원치 않았고 금전을 과건에 예속시키려 하자 즘전 액성듣이 

원"J하였으E로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원래대로 복구되었응「을 반영한다 

한편 군포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광주목의 북앙연。1었다 껴지도서』나 읍지 

등에 냐타난 지도음 동해 확인해 보면 농갇F옥의 관한구역은 연재의 행정구역 가운데 의왕과 군폭릎 

지나 '?}.↑νμ]였다 다Rμ1 조선시대익 과천현 남면과 광주목의 북방띤이 현재의 문포시 지역을 이루 

었J:h 

한션 꾼표지역은 조선시대 여러 잉급달이 온양의 온전에 거동안 며 반드시 거치는 노정의 하나였다 

f조신왕조실옥a에는 인조 현종 - 숙종 • 영조 정조 등의 온친 거동에 대해 자세하게 가록하고 있 

다 거둥 노정은 대개 $째역 과친 광주익 시큰전 수원 등」을 거치게 되었고 과진파 수원은 가고 올 

때 유숙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정조가 수원의 현륭원에 거퉁할 때 이용5보 도로가 초기에는 파천로를 

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시흥로룹 주후 이용하였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군호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포지역의 도로는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교통호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시흥로는 파찬로에 비해 거리상 엘만 λ!이가 없고 높낫이가 고르고 길이 평평하고 넓어서 정기감사 

서용봐徐않훼)의 의견에 따라 개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 81뼈 호냉축조에 착수한 1794년(정조 18) 

4월 새로 급천호를 게섣하기에 이르렀다 이 급천로는 이후 긍천현이 시흥현으로 바뀌면서 사흥로라 

불렀다 시흥로를 이용 했던 정조의 혹}성행차 노정을 대략 정리하연 시흥의 경계인 장생현(표生11j]/)을 

거쳐 만안꾀체fi:tr!tr)와 군포천고~냉퍼 I11 짧)를 지나 지지대고개와 승반문을 지나 호냉부 행궁에 이 

른다 

조선의 지방군제는 세조 때에 크게 정"1되었다 진단체제로 띤경되어 지방군지1의 완성을 보기] 되었 

다 진관재제는 거진(巨짧)을 중심으혹 주변의 여러 진듣을 하나의 친관을 변성함으로써 자전자쉬띠 

때自守)s}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이었다 당시 편제윤 보면 과전은 부펑도의 좌익에 속하였고 음천현 

은 우평도의 중익에 속s~켜 연령은 중익수령으록 벙마친전처1λK兵힘썼mIJH'l록 불러였다 

군￡지역은 세종대 이래 왕실의 사냥터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연~!군대에는 이 지역이 공퍼~t:;:) 

안에 포함되어 사냥시 정발된 군흔들은 짐승불이에 동원되기노 하였다 금천지역이 사냥터혹 이용되 

었검운 1426넨세종 8)의 7μ에 처읍 나오고 있다 연산문미 군포지 역에서의 사냥은 지역 민인들에게 

30 군프시 지잉우이 잊 에즉억시 



많은 부담은 가져왔다 이후 1505년(연↑딴 12)5얀에는 과천응 긍표 내에 띤잉하고 현은 그대로 

두게 하뇌 잡인이 함부후 출입하는 것윤 금야도특 하였노 긍천도 소유。1.".로 긍표 안에 듣이도꽉 

하고 지경에 잉집해 았는 소읍도 。댄 려 듬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토산강 가운데 득산윤은 대개 공뭉，J(物)로 샤과되었다 조선 초기 과천은 

오곡 • 속 • 소두 • 교맥 • 후애왜1IiIl) • 상애였따). 긍천은 오곡과 션였). 소뒤4、5).) • 녹두{1JI 

효) 두{豆) 교맥(;l!f씻) 당서(I.IUß) 지u~zm.) 상마 등이 생산되었다 과천의 공S은 진용 

(판좌) 지최 z~)였고긍진은공문로 지초약 익태로 맥연두{白꾀 η)었다 한년 꾼포지역 득4랜의 

하나로 긍과 은이 ↑}증퍼었대 은이 {}을:먼 곳이 정확하게 현재의 군3도지역얀지는 확싣하지 않으나 

안근 금전얘서 채은{l*，Jl)한 시질응 엿플 수 였다 

『임원경재지j 에는 경기도내 92개의 장시 가운데 34개의 장시에서 거래된 설.~←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과천에 속해 었던 군포ζ써]서 거래된 블용은 미곡 연포 마포 • 고I-~ 어염 • -9→록 연초 천 

블 등이다， 군포지역에 장시가 개설된 시기는 정화히 알 수 없지반 대통법의 싣시약 양란응- 경"t하연서 

7871도 지역의 장시개설 엄긍정책이 차층 이완뇌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겁게 개션원 

것으로 생각된다 상풍생산의 증가와 블호}유통이 활얄해짐으로써 。l곳의 장시도 더북어 V1-단애 자다 

정조대왕의 화정 건섣과 함께 군포지역은 더적 활성화되였다 1796년(정조 20)에는 군표천 부근에 

개설되어 있던 장시를 안양지방으로 응겨가려고 한 적이 있었다 

좌의정인 채체굉했죄까)이 호냉므로 내려가던 중 군포천 낀을 지나가는데 이곳에 거주등노 님녀 

가 김옆에 모두 엎드려 연이어 호소하였다 그들온 이곳에 거주하논 40여 호의 액셈틀은 오혹지 

군포 부큰에서 장시에 힘입어 자예줬生)하는 양도로 상고 았는데 이엔에 조정에서 얀양암쇠갖"j짜 

所)른 이롭게 하기 위해 장시를 30리 밖 안양지방으혹 옹기려고 하묘록 이긋 사람을은 모두 장차 

흔어지는 방볍 이외에 디흔 길이 없다모 하였다 이에 정조는 군포와 안양 모투 장사를 개설하도록 

병하였다 

조선시대 행정구역 가운1개 현재의 군포시 지역윤 이푼 곳은 과천현으1 만부약 광주목의 힐부였다 

과천의 행정구역은 긍찬과 합병하거나 분려되는 등 여러 차례 띤호원 겪었다 r세종싣록지려지j에 

의하연 과천현의 사방경제는 동작으로 당주셰 이르기 11 리， 서쪽으료 긍찬에 이르기까지 10라 남쪽으 

로 굉주의 지경 지석(공石)에 이르기까지 19라 북쪽으로 한강에 이르기까지 25러로 농닥객:{I끼川찌) 

에 소속되었다 r호구층수)]'0'응→"1 ， 등의 자료뷰 통해 과천의 방리(끼 !J!)륜 삼펴보면 자료에 따라 

약간 /냥이하다 정소 13년(1789) 편찬된 C호구총수j에 의하면 7개 연에 얘기} 리록 편성되어 었￡나 

1871년(고증 9) 편찬된 과션현읍지』어]는 7개연 447H 리로 수록하고 있다 

시1 잠 군포시인 역사 iF묘 31 



이듣 지역 가운데 헨재의 군포시 지역은 냥면이었다 남변의 리맹을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정리하면 다읍과갇다 

금정 CJ 현 군포시 금정등 지역 

당 랴 현 군포시 당통 지염 

봉성리 현 군포사 당정옹 지억 

당정리 현 군포사 당정동 지역 

장간CJ 현 꾼표시 j부극동 지역 

산지리 현 군포λl 산본동 지역 

깅곡리 현 군포시 부곡동 지역 

그리고 광주는 237H 면 131 개 리， 3개 성이 았었다 。1 가운데 군포지역에 해당했던 지역은 북빙번 

(北方때)이었다 북방면븐 속닫래핵j호띨). 둔대 ~I( rt>:t'ì띠). 대야미리(大llC때!J') 도마교유곡 

리Wi 뭘橋柳섭핑). 팔곡려(八갑및) 건건èi(!Hl 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듣 지역응 현재 

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보면 디~응과 갇다 

속달리 현 군￡시 속당동 지역 

둔대리 헌 군포λ1 둔대동 지역 

대야미리 현 군포시 대야미동 지역 

도마교유콕리 현 군포시 도마교동 지악 

딸곡리 현 안산시 괄곡동 지역 

건잔러 현 안산시 건건동 지역 

한편 군포지역의 인구와 호구는 파천현의 냥연과 광주목 북방연의 기록을 강조해야 한다， 먼저 

과천의 호구를 살펴보면 r서[종섣흑-지려지」어1 호수는 244혹 인구는 743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군역(핑投)과 요역(f~1!k)을 부담δ}는 남정인-구{男丁A디)를 파악한 것유로 조선 초기 

이 지역의 호수를 파악항 수 있는 유일한 자료아다 세조 2년에 음천과 과천이 딴쳐겼을 때는 호수가 

632호에 달하였다 

군포지역은 18세기 암분터 19세기 말어] 이르는 사이에 호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고 다안 인구는 

1 ， 500명 정도 승가하다가 다시 감소동보 것으로 나약닌다 군포시 지역이었던 남먼의 인구는 U호구층 

수』를 가준으혹 올 때 호구수 460후 인구는 남자 807명과 여자 1, 122병으로 모두 1.929병으로서 

과천현 관내 7개연 가운데 다섯 번째이었다 한편 뚱턱에 속해 있으연서 현재의 군표지역윤 이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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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북방연의 각려 호구수는 317후 인구는난자 700'용과여자 811 맹으로모두 1 ， 511 영이었다 

3 근연대의 군포9) 

1) 근대의 군포 

군포시는 대한제국 만기 행정구역상 과천군{짜 111 ll1l) 남엔I집而)이었다 권포시의 경계 안에서 

생활했던 인구가 열마나 되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획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과전 전제로는 1905년 

현재 조사된 바로후수 3 ， 454호， 남자 7， 936영과여자 7 ， 187병 응 한게 15 ， 123명이었대 그리고 

전 인구에 대한 농민의 구성비는 90%나 원다 그런데 이 중 납연 곧 지급익 군포시 지역은 거의 

놓엽지대여서 농업종사자익 구성비는 이보다 더 높았다고 한 수 있다 I다라서 농업의 주업이민 남면지 

역 주만의 존재형애는 당시 토지소유판계룹 풍해 잠펴볼 수 있마 

1900년에 작성원 과천군 양얀에는 지금익 군포시에 해당하는 남면 $연l<'l 포후1되어 있다 과천군 

남면 양안에 기록펀 경~}Âl는 받 101 결 77우 9속， 논 179경 47부 5속a료 신당총결수는 281 경 

25부 4속이었고 거주호수는 492호였다 현 군포시 지역이었던 과천군 남연 한 마윤의 토지소유 상항 

을 보연 다음과 갇다 。l 마응의 소유농지 상황응 가령 1 결(챔) 이상의 소유농가단 부농층이라 첼 

때 남면 장간(쥔千) 마을의 부농층은 5호이다 소농파 빈농층이 전체 거호수의 86.1%를 차지하고 

있는 반연 농지는 19.8%얀을 소유하고 있이 소수의 부농층이 토기를 옥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연의 토지상황은 일본인들의 조사기록인 f재무훼보(깨Tjj~ft~)， (1908)에도 당시 과진 

군 전답의 약 9함 이상이 서울사람을의 소유로 토작얀으로서 지주는 괄론 소작농 소리조차 듣는 

것이 도을고 자작겸 소작농은 부지에 속하벼 그 비짝은 100분의 2에 불과δ뼈 ‘섣로 본문의 소작조직 

이라 불허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척했던 깃이다 r재무훼보J의 조사 결고}는 앞서 양안의 선답 경수 

와 차이가 있는데 냥연은 밭 92경 97부 4속， 논 127컬 45부 9속이다 연본식 연적단위인 정보로 

환산한 수치는 각각 발 228. 59정후 논 233. 63 정보가 띈다 

논에서는 당연히 벼를 심지만 냥연지역의 밭에 파총하는 직을을 계섣뱅로 상이보면 옴에는 75%정 

도가 보리룹 심고 일부 수수 등을 싱는 지역도 었었다 여릅작플은 50%가 콩이었고 그밖에 변화 • 미 

믿·조· 판· 담배농시릎 하는곳도 있었다 또각똥채소류도생산했다 가을직띈은 75%가보리， 

9) ，문포시λh ， 165-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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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지가 일이었다 

군표와 관련있는 。1 시기 의병 활동「은 주로 남한산성의진(f11않 rll .tm옳“':)01었다 。1천과 여주에 

각기 장의쇠f을중<::fJi)늑 성치하고 189;년 l 월 1;일을 전후&얘 옹기한 의병은 냥한산성응 중심으로 

서남지방즉광주· 용인 시흥· 파천· 안산· 옆， 수원 죽산연대에서 제녁을떨쳤다 당시 아 

지역 의병。1 파전에서도 그 세릭응 빙쳤다면 과전을신 의뱅이 있었음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과진에 

표함되었딘 군표출신 의병도 있었을 것으로 정작된다 그러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칩여자가 누구있 

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F채적인 것을 안 수 없다 

위와 갇은 후기 의병 중에서 현 군포지역을 포함한 과진군에 거점을 두고 환통한 의병우대가 있었논 

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의병은 유생의병안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민 

의병조딸이 등장하고 이을 평민 의벙은 i'r생꾀판 일리 명분상의 의진(tt댄) 섣정지역을 내세우고 

있지 앓아 섣제의 광동지역으로 파악한 수얀이 없는네 당시 일뷰군이 과친지역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 이 지역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응-을 안 수 였다 

다음 기폭은 과천지염에서 후기 의병부대의 횡농상횡에 관련된 조헝웅 일재 정무극이 편집한 「폭도 

u동μ)에 관한 편책(쩌 JIIJ)，을 국시편찬위원회에서 샌익 간행한 U 독립운동사자료집;에서 알퀘 • 요 

약하연， “경기도 고}친 힌병분견소 헌병 4영이 5월 16일 과천 냥방 약 20리 반('t') 지점에서 10여 

멍의 적과 마주치자 그 중 2영응 쓰러뜨렸다’， “폭도로떤게획에 의거 제 13사단 기병(따兵) 제32중대 

는 10월 29일 과천 • 안양방연을 수색하겠나고 보고햄 등의 기록윌 잣을 수 았다 여기서는 당시 

군포지역을 포황보 과전군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에 대해 구제직으로 암 수 없다 다만 이익샘란 

의병조1이 굉Po'-' 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는 것과 앞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갇이 몇몇 의병에 대한 

이릎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것은 당λ1 gl벙 벙력이 막강한 무럭을 가진 일본맨 대항한 

정도로 무장펀 것이 아니었모 또한 잊본군의 조직화된 의병 성멸작전으로 표위망이 낱로 좀혀점에 

따라 의병전쟁。l 케런라전 양상을 띠고 있었던 데서도 연유된다 

식민지하에서 지방제도는 식민동치의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의 제게와 큐모7} 재정비되었다 또한 

식민정잭이 고도화되면서 일쯤의 희유수단으로 자치제도가 도염되어 섣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행 

정구역의 변천은 만 3;년간 지속된 인제의 식민통치기간 중 그 성격이 때는 시점과 연치s}는 면이 

있었다 현 군포지역이 과천군에서 시흥군￡로 띈염되게 되는 깃은 ‘합밤에서우터 3.1 운동까지의 

지앙제도 정이괴냉에서였대 안온은 1910년 9월 30일 r 종독부온}제행염府감 ~JI1).l플 공포했다 1913 

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다응해 3원 l 일부더 시행된 「총독부령(맨합꺼令)， 처11111 후에 의해 도으1 

관양F역과 부군의 명경 위치 •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득히 이때에 우균관할구역(!ffUß깐햄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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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폭직인 병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파진꾼 낭연이었던 현 균포지역은 1914년 3원 l 일부터 

1979년 군포읍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시흥군 남면으로 즌속되었다 그러므로 이후 현 군포지역의 

민족해방운등콕 시흥문의 것응 포관히여 서숭등}기로 한다 

시흥꾼의 J.I 운동셰서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면(마mú) 사합을의 운동에 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다 그러나 이것은 기콕의 이매에 띠든 것으로 보。]며 낭언과 인집지역인 수임엔水낀폐)이나 의앙연 

(따묘而)， 서이엔四二而)에서 일어난 윤응총 생각빼 툴 때 낭변 사람들도 이를 칸과하기는 e암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 7J도 2때 문에서는 1920년대 말까지 17871의 청년쁨단채가 있었다 이 중 

현 군포지역에서 장립펀 문포구락부 창립에 대해 당시 『동아얀봐， 1926년 6월 7일 기사에서는 “ 1926 

년 5원 JO일 시흥군 남연 군표장에서는 유지갱년 제씨의 받기로 군포구약부 창련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와 진행방침을 결의하였다” 파고 하여 부장 • 운통부위완 문예부와원 • 회계 서기 등 입 

원이 선출되었응을 안렸다 이 군포구팍부의 화옹 역사 당시 경기지방의 다은 청년단체들익 활동/。마 

UJ슷하였을 것이다 경기지맹에 았었던 청년단체들은 대체로 야학회나 강연회 활통을 하였다 갱년간 

의 지삭제발과 일반민중의 쿄회에 크게 공헌한 환동 중에서 토론회와 웅변대회도 있었다 이 외에도 

청년단체는 체육환풍을 통해서 체유 • 건강 문제를 환기시키기도 하였고 지역의 풍속개량이나 문화선 

전을 목적으로 연예 및 오략항동」융 펴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귀향학생 분자보긍운동’파 동아일보 증심익 i브나로드운동’ 이 그깃이었다 

득히 많은 학생이 참가한 브나로드운동은 1931 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여름방학음 이용하여 

성시되었다 현 군포지역이 속한 당시 시흥군의 브나로드운동은 운맹퇴치에 역전이 모아졌다 1932년 

8월 10일 시흥군 군포부동녕립학퍼띤浦휴펴公立낌tt)에서 실시한 강습에는 250명이 참석했다 

아들 강습생은 가성방분을 통해 모집했는데， 40셰 이상의 장년층이 없t다 이틀 끽않생틀을 청년부， 

소년부， 부인부， 어린이 A.B부 등 5만으료 나누에 연힌과 공잭음 무료효 공급하민서 강습했다 

조념이 끝난 뒤에는 이를 조냥생으로 6얘금 연극음 시켜 주민위안잔치도 멸였다 1932년 8월 31 벨자 

『동아일보J에는 다음과 갇은 기사가 질렀다 

경부선 군포역 앞에서 환동õ};드 동아연보 제2회 브나로드의 책입대원틀은 닝연과 큐포용링보통학교 

직원들의 후원윤 얻어 냥연 일대에 문맹되치의 뜻응 적극적으로 선전히이 오전원 학생。1 2 l!~ 5십명에 

달하였다 그 증해는 ”세 원 농촌부녀자듬과 또는 들에서 일응 하다 지게와 낫E 가진 채 상악 증소려륜 

듣고 오는 )0세 청닌들도 았다 1날파 10여 일셰 한글을 깨잔 사링에 45영이나 핀다 지난 25일 반에는 

군포공립보흥학교에서 연극을 개최하고 브나로드 취지른 성명한 후 배와야 한다는 얀극 외에 맞 

가지 비욕용 층연B}-<여 1천 여병 판중에개 많은 위로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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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군 남면 당래堂_lli)에서 1932년 8월 10일부터 29임까지 실시한 강습에는 치읍에 249벙(남자 

177 영， 여자 72 맹)이 참석하였우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229벙(남자 166 명， 여자 63벙)이었다 

이들 증 한멜을 깨우친사람은 155영(납자 96영， 여자 59영)이었고 숫i띔 해득한사암은 93영(남자 

72영， 여자 21 명)이었다 

。1상에서 본 바와 김이 시흥문에서도 농휴계몽운통이 활발해1 일어났는네 특히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변에서 문맹퇴치운동。l 매우 항말하게 전개되었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계몽운동도 

일제 당국의 금지영령으혹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옷하고 중단되었다 

현 군포지역이었던 시흥군 남연 당정리(흰井믿)에서는 금주단연(설때댐양)운동노 일어났다 이 

지방 유지인 %째철(갖{E땅)의 밥기로 금주탄연등앵희(t;.-떠!!Ii~I"J밟1'r)를 조직혔다 임원으료는 

회장 양재천(갖在챔)， 총무 영째챈끼Hd-n ~1계 $닝H싱(갖在星)， 서기 깅기횡公끓j共)이다 범칙 

P에게는 벨금 l 원씩을 걷었괴 교육 및 자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매월 l 인당 

연초대금~30전씩 저금하는 회원이 500여 명에 달했다 이를 보연 현 군￡지역에서도 금주단연 

운동。 1 매우 활딸하게 전개되었음을 안 수 있다 

2) 현대의 군포1 군표시의 빌전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원 15 일 듀립을 내외에 선표하고 오랫동안 전쟁준비틀 마친 북한군은 

1950년 6원 25일 새역 4시블 전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일찍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피해 도한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시흥군은 수도 서울에 접경하고 있어서 서윷 방어를 

위한 콩망선이 있었던 지역이며 당시 상냥지방으로 통S판 교통로익 관문격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진 초나 1 ， 4후퇴 때에도 꼭 이곳이 먼저 믿리고 수복하고 하였으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피해가더 많다 

개전 당시에는 시흥걷펀 콘 전투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1 ， 4후되와 수복작전에는 수리산 일대의 

격전 등으후 인명 • 주택 • 가욕 • 관콩서 • 교흡기관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흥군의 인병피해(사 

망 납치 • 행방분영 • 부싱)논 의외로 많은 연이다 그러나 후의 정영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치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냥가 646영， 여자 1영으로 냐타났다 이 가운데 620영은 그들의 주소와 직엽연령을 

알 수 았는 사람들이다 초기의 전투'， 9' 28수복; 1 .4후퇴， 서올 재탈환 전투 등 믿고 밀려는 전쟁은 

모두 이곳을 지나졌다 그러므로 시흥은 이라한 전쟁의 소용올이 속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6뼈 자유민주주의를 기뽑서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가 수립된 

지 3개월 후인 깐은 해 n윌 17일에는 범윤 제98흐로 유효기간 6개월의 시한법인 ‘지방행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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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법1이 재정 • 공포덤으로써 지방제도에 새로운 장이 열려가 시작했다 1953년 10'잉 시흥군은 

l읍 7연 71 리인데， 이 중에서 남언에는 당"1 ， 당정이 • 부곡리 ‘ 산본"1 • 금정"1가 있었다 

시흥군 닝연인 군포지역은 1979년 5원 l 일 디|동링랭 지，19409호에 의5얘 꾼죄응{따‘펴핀)으로 승걱 

되었으며 다응해인 1980년 l 원에는 행정리 2071] 리로 개편되었t:f. 1985년에 24개 리로 간어났고 

1987년에 다시 32개 리로 개편되었으며 갚은 81] 7윈부더 34개 리로 늘어났다 이러한 떤상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얄미 암은 것이었다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현재 군포음은 20.69써의 연적에 l성정려 

5 개， 행정리 34개， 428개의 국민반으후 펀생되었마 가구수로 불 때 전체 7J-T(23 , 303) 중 농가는 

1. 7%(403)에 지나지 않으며 비농7f가 98. 3%(22, 9애)이1 달하는 릉 군전세8 : 92)에 비히여 현저한 

도시효털 이루고 았다 

1989년 l 월 군포시는 지방화 시대플 맞아 힘찬 1알걸응을 내디디게 되었다 법블 제4050회 1988 

12. 31)에 의하여 시흥군에서 분리된 군￡시의 기구는 시장과 부시장 믿어1 2단당젠층무 개딴)， 

2싣(기획감시성 • 분호}공보싣)， 14괴{증무과 • 새마을과 • 세무과 • 회계파 • 시민과 • 사회과 • 가정 

복지파· 민방위과· 산영과· 지역경제과· 건석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1 쇠보건소)， 6동{군 

포 l 동 • 문포 2응 • 당정동 • 산본 1 동 • 산본 2통 • 긍정동)으로 구성되었대 땅시의 공우원 수는 

355멍이었아 1995년 8월 현재에는 시장， 부시창 받에 2국; 2직속'， 3사업소 17 파， 의회사무과;77계 

그리고 12동으로 구성되었다 

1980넌대 후반 군포가 시로 승격하는 시가를 전후i벼 정치적 인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운비개 

선 및 복지요구 둥이 크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에 따라 주택문제 해견의 회기척인 전기플 마련하여 

사회안정을 지하고 경제의 정상적 운용을 도모하지 위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총면적은 1, 800여만 평유로 게획이 완료된 1995년에는 분당 9만 

7， 500후 일산 6만 9， 000효 중동· 평촌· 샌던셰 각각 4만 2， 500호싹 총 29만 4 ， 000호의 신규주l끽 

이 틀어서게 되어 100만이 념논 서융시의 인구가 유인되어 상게 되였다 

2003년 11 원맏 현재 군포시 각 동벚， 남녀 인구는 아래와 갇다 1이 

10) 군포샤청 ${h{cp:I/ViWα gunpo2 1.ne이 

제 1징 군프시의 역사 재요 37 



동열 A 대수 
인구수 전쉴일 잉구증감 

외국인수 
께 남 01 힌구수 (전월대배 

께 93, 393 273, 932 137, 406 136, 않6 273, 540 39，띠 2.07C 

군포 1동 10‘ 890 28, 601 14, 995 13, ∞6 28, ÔI9 -<8 1267 

군요 2동 11 , 218 34, 879 17, 잃4 17, 315 34， 8이 78 9 

신볼 1동 9, 329 23, 721 11 , 783 11 , 영8 23, 722 .1 426 

싼본 e동 8, 823 Z!, 576 13, 691 13, 않S 'll, 521 55 18 

금정동 8, 003 21 , 484 11 , 앉써 10, 420 21 , 388 96 280 

자궁동 9, 036 26. 110 12.959 13.151 26 μ2 68 5 

오그。 I 。 9, 146 28, 539 14, 327 14, 212 28, 567 2s 6 

수리동 7, 685 23, 026 11 , 앓§ 11 , 않Q 23, 047 21 4 

궁내등 7,42<) 24, 742 12, 280 12, 462 24, 666 76 12 

굉정동 10， 0영 30, 074 14, 689 15, 385 29, 959 115 3 

때 01 돌 1, 794 5, 180 ~6잃 ~5킹 5, 178 z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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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2장 군포시의 지영 

1. 지역사， 앙토사와 지명 

1) 지명은 향토를 기꾸는 문화재 

태초에 환웅께서 태백산(太白 UJ) 꼭대기 선반수(神랩f잉) 아래 내려와 신세빼市)를 열고 단군께 

서 처음 아사댄何〕며많)에 도응을 정한 이래 이 땅위에 수 많은 지영이 생성 - 변천 소연되어 왔다 

안약 지명이 없다면 인듀의 운호'l-'-)-를 구성하는 두 7t끼 고유영사 중 인영(A名 누개만 있고 장쇠JI!! 

名 어디서)가 에-정￡로써 역사를 바로 서술핫 수 없게 된다 

지명이란 무엇인개 지영은 땅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잔 표현하는 언어로서 너와 내 우려틀 λ)'>]에 

있는 우인의 약속이자 공김대이고 그 맏이 없으면 그 곳융 띠옹링 수 없는 절대적 언어(직어도 인위적 

인 지명의 변경이 없는 랜가 바록 지영이라고 한 수 있다 태초에 ‘ 9쁨’이 있었피 그 맏씀에 익히여 

표현원 언어중의 하나가 바로 지영이다 

사람들은 처음 먼 곳과 가까운 곳， 높은 곳과 낮은 곳， 큰 것과 자은 것， 위와 아래 등등 어떤 

긋을 구분하기 위한 평요에서 지명응 민들기 시X썩였응 것이다 그리고 그 지벙흘 사용S반 언중c， 

웠)에 의5벼 역λ까 보태지고 인덩，0] 더해지괴 이야기가 붙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펀지는 ‘지영이 

살찌는 과정’으혹 이t~ -õtj1_자 한다 따Eν1 어떤 지병설화i 어떤 지맹전설도 그것을 허황하고 꾸며진 

이야기로 매도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당겨진 연중들， 그 당，，] 기층 민중의 의식과 생한상윤 당고었는 

자료로 이해히여야 한 것이다 모든 지명은 자기의 문위기，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포즈를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에 귀룹 기올이지 않을 따름이며， 어떤 지맹응 호영(Df名)~얘 판려주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성아끼는 우리들이 선인들의 응성올 응i얘 ‘온고이지 

선(i돼&미처」해)’의 가르침을 실현ðl'는 것이라고 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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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사람의 이름{A名)이 탄 한 사란안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1회적이요 한시직이떠， 의도 

직 작영(í'F1'，)이라는 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 비하먼 지명은 집단걱이요 자연안생적 

。]며， 핀F읍적으로 생성펀 생활어로서 오랫옹안 입에서 입으로 선해져 온 그 계승성(껍承住)과 소증함 

을 이찌 인영에 비교할 수 있음 것인가 지영은 지마다 그렇게 부르게 된 사연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이휘 속에 녹아들어 있는 국어학， 역사학， 민속약 지리학 등 문호씨적얀 값진 요소틀「을 

함유하고 있으묘로 이들을 동틀어 ‘지영문호때’라고 이름등보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마 실흑 지금 

조사된 사료가 그 유래나 영영 당시를 알 수 없다든지， 그 위치가 확산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선 

그 어후1만이라도 조사해서 수잔해 놓지 않으면 곧 λ놈쩌 버린 언이문화재라는 정응 깊이 인식E얘야 

한다 

2) 지영은 지역사 연구의 요립 

모든 사란은 지병으로 태어나고 지영 위에 살다개 지영 속에 물힌다 그덤에도 불구하고 사랍윤은 

공기의 소중함을 망각등똥이， 지벙어l 대해시 지극히 무관선한 편이다 딴편 모든 도시는 그 자체로'1 

역사이고 운화이어야 한다 더구나 군포시저럽 신도시 조성에 의&벼 생싱윈 도시에서는 군포지역의 

지병이 이 고장 출신의 토박이가 되었든 아니진 군포시민음 문포사함납게 만드는 소중한 자료가 

된 것이라는 겁이다 

폰~I 국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경(피)과 행*~jJ)， 서울과 지망우로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지역이 모여 지방을 이루고， 지방이 요여 국가릎 형성하는 것이므후 추l락의 형성 →고을 →지방 

→국7f라는 틀"'11서 보면 서울도 역사 에}의 지방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딸}자연 국포를 정(양) 

과 행찌)으로 니누어 불렀던 것은 왕조시대에 국왕을 중심으로 지망을 내려나보고 호렁하던 시걷의 

낡은 사고앙식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 향토사를 공간직으로 이해하연 국토사 속의 작은 조각으로 볼 수 있지안 이것은 

작은 ￡각f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경된 공응체의 일부분이다 또 문흐↓사적으로 보면 빗삼무늬토 

기를 만틀이 시용하던 아득한 옛날부터 오향” 이르기까지 면연히 이어져 오는 향도성이 강한 집단적 

의미플 캉는다 그 중에서 지명은 그 지역새 향토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령 ‘수리산’이리는 

이름을 예로 틀어보연 그 이음의 연원을 늙}히기 위해서는 이 산응 둘러싼 시흥， 안산， 과전 등 관련 

고을의 연전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군표천’에 대δ얘 옛 지지에는 학으1천이 흘러들어 와서 호계를 지나 안양시내 중심을 흐르는데 

그곳까지 부르던 이릉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를 거치연서 ‘군포천’이라는 이틈이 안양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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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어버"1고 받았으나， ‘핍패)’라는 불가지냉。1 만애주듯이 ‘군포’는 。!곳 하전가의 。1듭업을 

냐태11는 것이다 이처렌 지영은 향도사의 뿌리가 되연서 주변지역과익 관계블 살펴응 수 었는 소중한 

자료가되고 였다 

특혀 지영은 향수를 불허일으치는 모국어적(마때돼(Jj) 의미가 장야다 지영은 고향의 정시， 어련 

때의 추억을 간직 하고 있으으로 향도이1익 뿌리가 51며，'-1아가 고힘윤 지키고 7i'1~는 일， 지역사회갑 

위히여 봉사하고 공현히는 일 등등이 지명을 내채로 &벼 하냐로 견속되는 힘응 모으케 되기 때문이마 

그러므로 이러한 애향심이 곧 애국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도연한 귀경이라 힘} 수 있는 것이다 

군포지역에서는 다행히 류지호 선생 등 뜻있는 분득에 의하여 「군포사 지영유래1J.! 이리는 책자가 

이비 1999년도에 만듣어점으혹써 선도시 게만과 얀깨 자칫 사파깐 뺀한 소중한 이릎들이 대부분 

조사 - 보존되고 았었다 이것은 군포시의 지역사나 향토사 영구2 위해서 참으로 다쟁한 일이라고 

할수있다 

2 군포시의 연혁과 지영번전 

1) 고려시대 이전까지 

군포지역의 역사른 거슬러 옹라가 .\I_연 아곳은 처응 마핸써양)의 영토에 속하였던 곳，01대 그후 

삼국이 정렴하면서 백제의 영토가 되었고 475년(장수왕 63)고구려가 수도룹 만주 압록강 연안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응기고 냥진정책응 추진하면서 액체의 수도인 한정융 정령하였~며， 이때 백치) 

의 개로왕은 아차성 아래에서 선사하였다 

이때 군포지역과 지리적으로 연관된 세 고응은 다음과 갇다 

안상군(1.(山떠) 백재‘고구려의 장항구현(꾀써 11 띤) 

사홍iW암GQUß)- 백제 ‘ 고구려의 잉냉노현(仍 (ktZl'fJ 

• 파천꾼(잉JIIDGJ • 백제의 동사힐연(_q.띠”땀)이었다가 고구려 애는 밑꺼꾼(짜/↑、 11);)이 되었다" 

그후 551년(진흥왕 12) 신라의 북진과 한강유역 정령， 676년(분우왕 16) 신라익 삼국통일을 거치고 

나서 685년(신문왕 5) 전국의 행정구역응 정비a뼈 9주 5소정응 섣치하였다 이어서 757년(경녁왕 

1) 세 고윤의 삼극시대 첫 시작이 고구려로 된 경우도 있으나 온고에서는 r대동지지j의 뷔 새 고윤 연 '1윤 
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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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파 함께 지병변경을 난냉하였는데， 이떼 우리안을 。1두록 요기한 

3-4 균자의 이두식 지명응 중국식의 2 긍자 지명으로 입}꾸었다 

이것은 옛 고구려 액제의 영로블 포함하여 온 냐리에 걸쳐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지영개편이며， 

우리 니라 지명응 중국식 한문표가 로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이때 위의 세 고을은 다음과 같아 

바뀌었다 

안산군 장항구현 • 장구헌(징 n 땀) 

• 시흥군 잉별노현 • 곡양현(갔 IJJ;-"j\) 

• 과진군 윤옥군 • 융진군t써 il'o이 

2) 고려 조선시대 

신라의 멸망과 함께 후4뇨댁읍 통일한 고려는 신라 경턱왕 때부터 시행i얘 오던 주 꾼 • 현 재도플 

갱비하고 전국의 지영웅 전면 개편하였으니 이 때가 940년(태조 23)이다 

안산군 장구현 • 안산현C!t: I [J~l1\). 1308년(충렬왕 34) 안산군으로 합 

• 시홍군 곡양현 • 음주(써川) 또는 검주{r)川) 고려 성종 때 벌호즘 시횡샤멧)이라 합 

• 파천군 윷진군 • r냐(싸씨11 고려 성종 얘 별호를 부힘α:r ltl 또는 부안(Mχ)이라 함 

고려가 망하고 조션을 건궁한 태조는 수도를 개정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1402년(대총 2) 경기 

좌 • 우도륜 경기도로 통합하였다 그리모 141J년(태종 13) 전후” 갤쳐서 지방행정구역과 행정지영 

응 7ì]견하였다 또한 야 혜 전국을 현채의 8도.;\ìì(정기도 • 풍정도 정상「도 • 전랴도 • 강원도 • 황해 

도 • 평안도 , 함경도)로 정착시켰다 

이 때 고을 이릎을 개편하게 된 것은， 종2풍 부쉰{짜尹)이 부임허변 도후우{耶따따)나 정3품 목사 

(뾰씨)가 부임하는 목{쨌) 이외의 고을 이름에는 ‘주(써)’자릎 사용하지 봇하게 하고 고을 이름의 

끝(해尾)에 ‘산(山)’ 또는 ‘천(川)’을 붙이게 함우로써， 부사냐 옥사가 다스리는 고응과 현감이나 

현령， 군수가 다스리는 고을을 영칭에서부터 구운하기 위한 것아었다 

• 안산군 얀산군 • 이릉응 그대토 함 1466년(세조 12) 별호음 연성 kEtJ:)이라 한 

• 시홍꾼 금주{f↑川) •• 금천연(γ'ì JII~\f.). 1795년(정조 19) 금천현을 시홍연(“1핫!~)으흑 고침 

• "1천군 꾀뮤 • 파천현(렀川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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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년(태종 14) 과전현과 금친현응 하나로 합싸고 두 고은의 ul려균자iHr승벼 긍"f현(셔씨떠) 

이라 하였다가 긍밤 폐지하고 원래대로 꽉구하였다 이어서 다시 1456년(세조 2) 또 투 고을윤 영1r하 

였다가 곧 폐지한 위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한편， 군포지역은 1759년(영조 35)에 만는 「어지도서J 어1 과진현의 연영과 1상리가 나오는데， 이때 

과천현 냥연의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1789연(정조 13)에 만든 r호구증수{pn 없왔).，에 처음으로 

과천 고응 각 연의 이픔과 함께 연별 이명(_'R名)이 나오는데， 납연은 나음으11개 리로 되어있었다 

• 긍정리(Y?-Jtl_li) 
• 당려('_y~ill) 

• 봉성리(때tJ:l_li) 
• 당정리(꼬井띠) 

• 장간래 i-~: 千밍) 

• 산저리(니UfC jJ!_) ※산저라는 1871년 산본래， 1，木낸)로 고쳐정 

부곡래용까뽀) 

1895년(고종 32) 강오개혁으로 전국의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있었는데， 이깃은 일본의 권고에 

악한 것으로 。1때 8도재가 폐지되고 23부재가 설시되었으며， 종전의 목 • 부 • 군 • 현을 일제히 군으 

로 고쳤으나 이듬해(1896년) 다끼 13도재꽉 성시하게 되었으며， 01때 안산군 • 시흥군 '"천군응 

모두 경기도의 4등군에 속하게 되었다 

3) 일제시대 이후 - 현재 

일제에 의하여 전국적이고 조직적얀 지방쟁정구역 통페힘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천문 남멘다jllií)과 

안산군 북방땐北方面)의 몽리는 다응과 갇다2) 

• 과천문 당띤(107’리) 

산본용， 1 ，木써) 당i:lcl;t!l!_) 용효정며æè，j) 

- 장간리(힌千_I_U_) 우곡리(핍 ii!ID 꾀곡리(때삼!Jl) 

금정리(r↑카믿) • 당정리(쏠井 fEl 정성리(대싸믿) 

- 초막힘"퓨써) 

얀산군 북방멘北 시j]ij) (9개리) 

- 속달l랴ülit- -'l') 속얄 2리 속달 3리 

2) 조선총독부지'fr행정구역 영칭영람J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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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미힘ftI.!J~↑띠 태야"117.、 TX~) 도마교~V↓P서딛) 

건잔ç_l(w. ~l믿 팡곡l리(八삼 ψ) 관곡 2리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제국주의 일본은 진 국토에 걸쳐서 식민통치를 설시하였다 

그리고 1913년 12월 29일 공포하고 1914년 1원 l 일(지역에 따라서는 4월 l 일부터) 시쟁하게 된 

죠선총독부령 제 111호‘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문맹칭 위치 관한구역에 의하여 전국의 행정구역 

을 폐치 분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창씨개명을 하기에 앞서서 전국의 땅이픔과 행정구역음 B댄 

。1픈바 ‘창치개병(제」따값名)’이마고 한 수 있으며， 01로 인하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군 언 리 

등의 명칭과 잘옷된 많은 이픔을이 대부분 이때에 만들이신 것들이다 

。1때 과천군 얀↑F군 - 시총근의 3개 군이 통폐합되어 시풍군으로 되었으며， 오늘의 군포지역은 

당시의 시흥문 남엔m띠)과 수원군 반월연(우月 뼈)의 일부지역이 되는데， 그에 해당되는 동려는 

다응과갇다J) 

• 시홍군 남면 (’개리) 

산본리(W本파) 

- 당리(파í_' .tl!_) 당리 + 용호동 
- 부곡리 허삼!JL) 부곰리 + 장간랴 

• 수원군 반윌연 (총 lG개 리 중 4개 리) 

- 긍정리(rì카lJJ.) 긍정리 + 괴곡리 
당정i'j(띨 JI 미) 탕정i'j + 봉성i'j 

내야미리(大{J:i!.k~!.) 북방얻 미야미 + 속달 l려 
• 속달리U:f:{ jl 명) 묵앙띤 속달 2랴 + 속달 3리 
- 둔대리utI봐1JD 북방연 둔대통 

도마교리(!잉J!.ff.1Hl.) 복방연 토마쿄 

그후 군포지역은 특받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영변경이 없나가 1979년 5월 1 일 대통령령 제 9409 

획1979 ， 4. 7)로 시홍군 남면이 군포읍으호 승격되었다 그리고 군표지역이 쩡부의 경제개발정책과 

산업시섣의 입지에 있어서 상대직으로 유뭐한 지역이었으므로 많은 산업시설 이전과 인구가 유입되연 

서 개밸] 가속화되었고 업플 제 4050회1988 ， 12.31)에 의δ앤 1989년 l월 1 일 시흥군에서 군포시 

로 분리 독링하게 되었뇨 이때 의왕응。l 의왕시로 그리고 나머지 소래， 수암， 군자연의 3개 변음 

통합하여 시흥시가 되었다 

3) 조선총독부"조선천도궈L군연동리명성 일랍ι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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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암서서 이 u1 1973년 7윈 1 일 시흥푼 안양응이 안양시로 승각의었고 1979년 4원 28일 

시흥군 과천면이 경기도 파천지구 지원사업소피 띤어져 나갔으며. 1981 년 7웬 1 일 시흥군 소하읍이 

강영시로 승격되었다 말하지연 1914년 일제에 의하여 파천군과 안산군， 시흥군이 시풍군이g보 아나 

익 이듬으로 동합피었딘 역사는 ‘시흥없는 시흥’이라는 맏을 들었으미(옛 군정소재지였먼 ‘시흥’이 

서웅특연시로 이미 편입되었기 때문이대‘ 한연 군포시 역2、1 ‘군포없는 문도’(구관포가 ~l양λ1 호껴1응 

에 소재함)라 하여 바쁘게 나누어지는 I당무로 년금1 회가되었던 곳이다 

한연 군요시의 승겪 이후 행정통샤무소의 개편은 다걷 과 갇다 

1992년 셋 l인 시 조례。 1 의8뼈 행정동사무소 금정통을 금정통파 재궁동으효 성동아였다 (국포시 

전'1 쟁정동 7개 동) 

- L993년 l원 6일 시 조례에 의하여 군포사 갱사음 당동에시 급정동으료 이전하였다 

-1993년 l원 이연 시 조례애 의하여 앵정옹사우소 재궁응을 재궁응과 .'è긍동으로 운동하였다 (꾼포시 

전채 행정동 8개 동) 

1993년 6원 8엘 시 조례에 익하여 행정동사무소 간본 2옹」융 산본 2옹과 수리응우로 검」동하였다 

(군포시 전재 행정옹 9개 동) 

1994년 7윈 19연 시 죠례에 의i뼈 행정동사우소 수리동을 수리동과 궁내동으로 운동하였다 (군포시 

전채 행정동 107~ 동) 

.1995년 2원 28일 시 조례에 의sl여 앵정동사무소 산본 2옹을 산관 1동과 광정동으료 운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옹 11개 옹) 

1994년 12월 29일 시 조례에 의&뼈 화성문 반띤연의 대야미리 둔대리 속단리 도마교려의 4개 

리를 군포시에 편입하고 행정동사무소즘 미야옹으로 하였다 (군포사 전체 행정동 12개 동) 

1998년 10윌 8일 시 조례에 의하어 행정통사푸소 당정통을 군포 l동에 통함아였다 (군포시 전채 

행정동 11개 동) 

3 군포의 지영유래 

1) 군포지역 주요 지명의 이해 

(1) 문핀單浦)와 문포(單館) 

‘군포’g논 。1름은 언게 어디서 비풋되었을까 많은 지병이 그렇듯。1 ‘군포’라는 이즙도 역사 처음 

영영된 시기와 그 내력에 대하여 확실한 출전이나 구채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연원에 대&벼는 출처 블t경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블 재보한 기콕이 었응 뿐이며，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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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을 통'61때 몇 가지 추은할 수 있는 소재안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균포라는 이름은 현재의 군포시와 인접한 얀양시 호계동 사이를 흘러서 남출북윤(펴出~tjfi) õ，는 

얀양천 상류를 ‘군포젠후浦 111)’이라 하였응이 이미 1699년(숙종 25)에 간행왼 f파천연선수응지 j 이1 

나오그 있으므로 문헨상으로는 3백년이 넘는 오래 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샤 이 일대는 과전현 

낭연(태대i)에 속한 지역이었다 

이 군포천 치역은 정조 년간에 호}성축조를 위한 서울 - 수원간 도로가 새로 뚫리고 엄금의 헌융원 

전매를 위한 호}성행궁， 금천행궁， 안양행궁이 섣치됨에 따라 임금이 다나는 견을 ‘시흥획삶~!路)’라 

하였다 처음 정조의 거둥이 과천을 거쳐서 호냉으로 간 깅을 ‘과천뢰果 Illiil)’라 하였는데， 어개강p 

1(:) 행렬이 혐한 남~I령을 넘는 인과， 또 다픈 사정으로 인5벼 군포를 거치는 노정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그 길이 시총뢰금천뢰이다 

이 시흥로의 노정은 서울 돈회댄 • 숭례문 • 노량주교(j뻐되) • 장생헌(요生때 장승댁이) 

• 시흥행궁 } 얀안ii'(얀엠 • 군포전피1!'뼈川댐) • 사근강행궁→ 지지대고개 • 수원 정안문 

• 화성부행궁 • 판달문 -• 상류천점(上때 111 J1i) • 대황쿄 • 현풍원 재실에 이르게 되는네， 01 

노정 83리 층에도 ‘군포천교’라는 이릎이 영시되어 았는 것이다 이 ‘군포천교’는 오늘날의 군포교와는 

다흐며， 그때의 군포친교는 지금의 호계교 부근으로 보모있다 

01 군포-t!의 염， 지긍의 안양λl 호져13동 구군포 4거리 일대에 조선후기부터 5일과 10일에 형성되는 

시장은 군포장이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접포를 뜻하는 ‘문보천접(軍짧 1111，1;)’ 또는 ‘군포젠單鋼 

111)’이라고도 하였으며 ‘군포’ 또는 ‘군포장’이라는 이름은 1900년대 초에도 서울과 한강 냥쪽으1 

경기지맹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었다 

한핀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정부로부터 경부선 칠로부설권을 얻고 1904년 정부션을 개응하면서 

지급의 군표역 이름을 처음에는 (1 905년 1 월 1 일부터) ‘판포장역("， ì힘}~~'í.)’이라 하였으며， 경슬국 

치 아후에는 이곳에 ‘군포장 순시주재소’륜 톤만큼 중요시하였던 곳이다 그후 1926년 안양시 안양 

l옹에 안양시장이 개설되면서 군포장은 없어지거1 되었고 4) 이 지역은 ‘구군필동면쩌)’라는 이릅으 

록 남개 되었다 딩닝}자연 ‘군도’라는 이음의 땅상치는 안양시 호계 3동에 남아있게 된 셈이다 

그려나 1938년 4윌 1 일부터 연제가 경우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표조팩’을 ‘군폭역’으혹 고쳤고， 

‘군포’라는 이름은 이"1 그 。1전 정부선 군포장억이 생기연서 안양천의 통쪽에서 안양천의 서쪽 수려 

산 믿 동쪽 인대릎 뜻하는 이즙으로 그 위치윤 바꾸어 오는 과정이었다고 올 수 있다 그훈 1979년 

5월 l 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유’으로 승격되앤1 ‘꾼포’라는 이즙은 행정구역 명칭으로 공식 등장하게 

4) 시홍군， '시흥군지d ， 1988, 5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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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1989월 1 원 l 일 군포유이 군포시로 승객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펀 것이다 

군포는 ‘권 "liJ’과 ‘포(;ltì)’가 함땐 이릎이다 떤저 군’에 대i얘 산펴보자 ‘문’이 E운 글사가 

틀어가는 지영은 대개 군 주둔지 흑은 군의 작전， 이동; 보균 등과 관련된 곳에 남아 았으며， 그런 

。1즘으로는 경북 경주시익 천~n-펴써)과 꽉군동qt'끼페)， 충남 부여의 군수래.f'T미)， 경기도 

평댁의 군문;，1(" r9 'Il) 등 여라 긋에 그런 예가 냥아있으며， 대개 구씨식인 역사직 사섣을 그 유래로 

하고 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 군포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되는 것은 구전으로 선해지는 ‘군쩍찌 샘)’에 관한 이야7) 이11 

에는 소개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군사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따로 션명하기로 하고 언저 구군포 

지역에 남아있는 ‘군웅산(며雄 111)’이라는 이릎에 대5예 삼펴보아야 한 것 갇다 

군웅잔은 원래 구균포 지역에 남아았는 야산인데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산 이픔으로 인하여 ‘군포’라 

는 이름으로 블러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정에 관하여는 군포시민으로서 r군포지병유래집，응­

펴낸 류지호 선생이 그 당시 현지 답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산 일대가 지급은 모두 주택가로 띄었교 

산꼭대기도 안양시 호게 3동 966 ' 1 변지 주택가로 되었다고 한다 

푼응산은 이 일대를 앙3변데， 그전에는 이곳에서 매년 음력 10월 2일에 균웅제(후따Ë~’)른 지냈으 

며 이 행사는 마을 추민틀이 마을익 번영과 우병징수를 비는 행사로서 강전복을 입은 호}랭이에 의a벼 

잉경엽 장꾼이 등장，，}는 등의 제법 큰 민속행사였다고 해대 문웅-저1는 당초 호계"1출소 꽉쪽 약 100m 

지정의 군웅산 위에서 제를 지냈는데， 1960년 암 이공애 민가가 향써자 파출소 북쪽 약 50m 지점으 

로 옳겨서 저1륜 지냈고 그후 이곳도 소유주가 바뀌면서 1980'견대 초부터는 아예 군웅제블 지낸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5) 

비록 。l곳이n서 군웅제를 지내게 된 옹기나 내용에 대승벼는 획F악하개 전해지는 바가 없으내 경기도 

지방의 서해안 여러 곳에 분포라고 있는 임경엽정군 성화와 관제가 았을 것으후 보이며 자세한 것은 

상고할 수 없다 어쨌든 이 군웅산과 군웅제 행사 등에 의빼 ‘군포’라는 이름의 ‘컨염)’자가 여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균포의 ‘포j째)’자는 ‘게 필퍼)’자로서 "11얀지멍에서 흔히 을 수 있는 센if)， 포(패)， 회때) 

등 일만적인 지영 어마익 하나이며， 대개 바닷가의 포구를 뜻한다 그런데 파연 이곳 안양전 상류의 

꾼포천까지 조수나 배가 드니플 수 있었융까 ~}는 의문이 뇨꺼) 된다 그려나 이 정에 관&뼈는 많은 

예외 지영들이 있다 곧 해안이 아닌 내륙의 강변， 천변에도 ‘핀뼈)’자김· 음인 예가 많이 있으며， 

꼭 조수카 드니을고 선l과의 운행1 가능해야만 ‘포j때)’자를 분이는 것이 아니라논 점이대') 그것은 

5) 류지호군포시의 지명유래정" 군포시.1999 ， 80 - Rl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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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조선시대에 이이 바닷가의 해얀기맹에서 대륙의 강변이나 천변의 블가로 그 사용범위가 S쩌되 

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시 군포의 ‘포’륜 꼭 마닷가냐 선박의 컵안 유무와 관계없는 불7꺼영으로 

보아도 그 해석에 무리함이 없다고 본다 

다음판 군포의 옛 이름이었다는 ‘규퇴휠태)’에 대，*겨 삼펴보자 이 。1야기는 지금의 군포가 본래 

‘군포(후짧)’에서 비돗되었다는 설로서， 그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려 용라가야 된다 1592년(션 

조 25) 임진왜란때 ←원} 군사들이 왜적에기] 패5때 후퇴하다가지금의 군포어]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의병을 만나자 진열을 정이하게 되었다 。]때 이 지역 주민들이 굶주련 군사듬해]게 식사을 제공6애 

우펴 군시듬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그후 군사틀은 송병파 합깨 왜적응 우씌러 전공결 세웠으며， 

그때부터 j굶주란 운사는이 배불러 먹은 곳이라 i뼈 ‘대푸를 포(웬)’X원 써서 ‘군즈되타;핑F따p야떼i띠)'’걷라}념부부-프란란1 

되었셋E다}년는 것싼써이1다 

그러다가 시대가 u)뀌연서 균3익태è1i[)가 군퇴꺼j 때)로 바뀌었는데 그 시기나 연유는 안 수 없다고 

한다7) 이 내용을 제보한 이응춘 신생당시 80세은 그전에 군.~.읍 당경리장은 지냈던 분이라고 δ}는 

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 그 출치틀 확인할 수 없으나， 아마도 이 지%에 그선우티 구선되어 오는 

이야기를 제보하였을 것으혹 보얀다 

군효지역에는 이외에도 뀐'1')과 관연되어 생긴 지영으로 보이는 곳이 또 있다 대야동의 둔대(띤뀔 

둔터)마음은 옛날 균대가 주둔하여 우르게 된 이음으S 전해지고 있으며， 궁니]등 '1 둔겐띤田)마을 

역시 군λ냐} 관련된 지맹의 하Lföl다 그러으로 임진왜란 당시 ‘군포1 1ll~ê!)'로 부감1 되었다는 이야 

기와 N-~ 치역의 군웅진(쳐1뾰山)과 군웅제 쟁사 등이 견합되어 군포의 ‘군(태)’자에 유래를 보태주 

고 있는것이다 

이외에 꾼포의 ‘포’ 자가 다릎 경우가 있다 ‘문포천{中→布)1))’과‘문보천경(낌웬川J1j)’('원행정려11 ， 

의 도로교량조)， 그리고 ‘군￡천(뭘왜)11)γ대동지지，)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띨布， 뼈， 

또는 iÎ1IÌ)’는 이곳에 형성되었든 시장 기능에 의，*겨 붙여진 끌Aföl거나 유래볼병의 동음 이^~同곱% 

추)， 흑은 단순한 오자호 볼 수 있으으로 따로 설벙하지 않는다 

(2) 둔모전(軍浦j川과 요앤댄(융훌1111 

꾼표천이라는 이듬은 오늘날 일반 지도에서 하천 병칭으로서는 찾아불 수 없다 운현상 3백년이상 

의 오랜 역사블 지난 ‘군포천’이 지도에서 사라친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6) 군포와 가끼운 인근 의왕시 포연옹{;벼 ;1，1)은 학의친 가에 있는 아응후서 ‘포(깨)’플 쓰고 있다 가렁 

내륙지방안 충북 단양의 애포(뼈뼈)， 충북 보은의 송포11앙뼈) 등등 이런 지명의 예는 매우 많다 
끼 니1무lA r지방행정지영사ι 1982, 214쪽 및 경기도 "1영유래집J ， 1987 ， 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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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저 ‘군쏘천’이라는 이듬의 슨지부터 살펴보샤 한강익 제 1 지퓨로서 ?많친으l 상퓨가 되논 군포천 

은 남출」뷰듀{;파l~t써Dòli긍 하천으로서 안양응 거쳐 한강으」걷 흥러드는 하전이다 이 하견유 ‘군포천’ 

우로 기폭한 가장 오래 펀 7던은 1699년(숙종 25)에 간생권 [ 과천혀선수읍지』이며 이외에 1757년 

(영조 JJ)의 「여지도서 μ 1861 년〔섣종 12) 고간자 김 성호가 만든 r통여도1릉 대부분의 운헨에 ‘군포 

진(후때 111)’무로 기록되어 었다 (지도 l 잠조) 

한편 안양천은 안양시를 관류하고 안양동 앞으로 혹르기 a때문에 부르게 된 이음으i서 안양이라는 

。1즘은 불가에서 비롯펀 이름이다 곧 ‘안영갖짚)’이라는 말은 낙1엉핏찌) 또는 극락이라고도 하며， 

아미타플의 정토윤 뜻승F는 한편 D댄묶 평안허 하여 옴응 기은다는 뜻아기모 한 말이다 안양천은 

본래 안양시 삼생산에서 발원õ~겨 안$태뭔지듣 지나 안뺀1교에서 합유하는 삼생~l플 ~h51았는데1 

일제 때 하전이픔을 새로 붙이언서 ‘안$댄’a로 영멍하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또 고산자 깅정호의 『대통지지‘(시흥현 산수조)에는 안양친응 ‘대전(大川)’이라 하였으며‘ “또 이 

르기를 검암천은 수원의 광교산과 파천 칭계산에시 싼원히여 흐르는 블이 모여서 서쪽으로 흘러 

군포친이 되교 호계를 거쳐 얀양전에서 현응 서』썩으로 플아 꽉쪽으포 흐르는데， 현 서쪽 4리의 

지경을 지나 북쪽 15리에 이르러 기탠띠짧)이 되고 섣곳필1，'<'1' 폐)가 되며 영화도 。때서 싼강으로 

흘러든다!'9)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 문헌인 『대통지지』의 과천현 산수조에도 군포킨(잭세川)에 대승얘 “현 시님역 12리인데， 

그 아래서 후제lJË i찢)가 되고， 또 그 아리R서 시흥의 안양천이 된다’고 하였다]이 또 인녁원천에 대해서 

도 강은 과천현 산수조에서 “현 남쪽 8리의 칭계산에시 l갈원승벼 군포천므로 윤어가고 하규에서 

안영천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11) 이 섣영대로라면 현재의 안영천 본유가 퇴는 갱게사전Wû찌춤111) 

~학의천(재않111)이 박달통과 석수동 입구에 이르는 얀양시내의 하천까지를 문포천으로 본 것인데， 

그 일대가 그전 시흥현과 과천현의 경제지정이 되는 곳이다 곧 인덕원천은 청계산에서 말윈&뼈 

군표천으로 합듀하l 그 윤증기가 호계를 거쳐서 석수동파 박달동 입구까지의 구저멋 F포천으로 

보았던 것이다12) 

모든 강물은 여러 강래의 우수"1 많은 물줄기에 의δ뼈 형생된다， 그 물즐기마다 근웬에 뿌리픔 

갖고 있으며， 그 강래마다 고유한 이픔을 갖고 있다 그려고 샘 흘러 내려가는 한엔마다 고윤마다 

8) 시흥군， ~ AI흥군지s상， 1983, 20~욕 
9) 감정호대통지지j아세아문화사 영얀븐.)， 1976, 85폭 

1이 감정호대동지지j아세이문화사 영인본l， 1976, 83~존 
11) 갑정호대통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온)‘ 1976, 83쪽 
12) 유지호군표시지영유애짐，. 군포샤， 1999 ，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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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용 서로 마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영 한강의 경우를 보연 서울헤서도 뚝섬 앞은 동획東iom ， 동각동 잎을 동작강(iIH:江)， 마폭앞 

에서는 마포갱따浦江)， 서강(i"ïπ) 등으로 을렀괴 큼강의 정우-OJl도 공주에서는 긍깅(왜江)， 부여에 

서는 1퍼마갱며 벌江)이라고 부흑는 등의 예를 떠올링 수 었음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도에서 사라친 꾼포천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현행 하천범체계의 

‘안양천 f 이라는 이릎에 흡수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역λ썩으로 안양친 상fr를 이루는 중요한 하친 

。l륜으호서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는 하천 이륜이 사라지는 대신 ‘군포시 f라는 큰 이름을 

남겨놓은셉이다 

(3) 둔포시의 신왼山;f)과 일본의 성씨 산왼띠本) 

우리 나라의 취락은 대부분 매산잉수의 예에 의&써 그 입지를 형성δ판 깃이 보등이대 워낙 

산이 많은 나라이기에 산을 릉지고 하천 가어l 입E에 0，을이 블어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슴이벼，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많은 지영들이 산과 고개윤 따서 붙여진 지병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지영 중에는 산이나 고개 아래 또는 믿을 뜻히는 제底)， 본{本)， 해下) 등을 어미로 하는 

지멍들이 었고? 또 산이냐 고개릎 넘는디는 뜻의 월(잭)， 유{없) 릉의 。1름이 었다 

가령 서응 종혹구 현저동{뱃底떠)은 우악재 밑에 있는 마을을 니티내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제111 底)마응조 안되고개 。}래 있어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선난 여수사 상암통의 사원채낸챔야) 

는 흥국사로 념어가는 ‘절너미재’이고 서을 도몽구 수유농(~、It떠)은 수유:무너미릎 한자로 나타낸 

것이다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l만 고개를 님이가는폐는 칩 01 듣고 딩응 즐야기1 꾀프도 ‘쉽 한(간)‘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남북한 몇 꾼데에 란여져 있다 강원도 삼척사 도게읍의 한내리(규乃및)는 ‘땀을 

낸다는 뜻응 나타내 가 워하여 만틀어진 이름이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얀 강원도 정선 

~태백시 사이의 씨리재(1 ，258m) 0，래 있는 고한리(古W모)는 특히 암의 의미플 강조i보 이듭으로 

용수있다 

산원山本)이라는 。1릅의 에도 여러 곳에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도 모두 산믿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전냥 광양시 옥(홍연 산난리의 산펀 1[1'[')마응， 경남 깅해시 진려1떤 산본래α本및)， 강원도 

춘진시 신북읍 산천리 산원山本)마윌 진북 감제시 만정응 얀경리 산끈(l띠')마을 등의 이릅。| 모두 

우리맏의 ‘산민’올 한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길여신 이흠들이다 13) 

ll) 한글학회한국땅이등큰사전」 중， 1991.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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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90\1대 초부터 ‘군포 산온지구’에 대한 선도시 개만게획이 따표되면서 ‘산본’이리는 이륜 

의 족처에 대뼈 논란이 있었다 산본이라는 이음이 임본익 성씨인 ‘。)u}요또(1111')’딛 뜻b뜯 것으 

로 보L 산본이라는 이릎응 고쳐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이났던 것이다 

일본 사람틀。1 존경하는 인블로서 군국주의 일본블 상쟁보 인블의 하나인 사갑이 바쿄 。바모또 

이소로쿠(山本 五十六)(1884-1943)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븐의 해군대장과 윈수표 지냈고 노일진 

쟁의 장전， 태평양전쟁 매는 연합합대 사령관으& 일선문의 진주만 기습」을 주도했던 인묶이다 그는 

미군 작건계획의 일환으로l일본 국민이 영웅시5똥 핵성인문흘 제거&뜯 것) 슴로온군도 상현1서 

전사하였는데， 군포시 ‘산본’이라는 이릅융 일본인을의 우」영1 야마모또으1 생씨를 따서 본인 이릎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리에는 멸제 때 ‘산본’이라는 성씨를 따서 창씨개명한 인사들도 

있었으무로 그탤n 의승벼 생겨난 이름요후 오해받기) 된 것 갇나 

그러나 이 점에 관히여 군포시의 ‘산본’이라는 이듬운 일본의 생씨와 iil릉의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군포지역(당시 과전현 남면)에 산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냐는 것은 1871 년(고줍 8)으로서， 이때는 

야마모표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3년 전이기 떼푼이다 

더구나 산본리의 본래 이릎은 산저리(띠돼및)였대 앞에시 산 아래괄 나타내는 지영의 어D1(gãß) 

로시 저(따)와 온{木)， 해下) 흥。1 있음을 밝힌 바 있마 이들은 모두 맡이나 아래낌 뜻하고 였으며， 

산저리(山底별) ~ 산믿， 산본리(山4O'Il) ~ 산먼이 현지의 토박이 지영에는 전혀 。3행펀 주지 않는 

같은 맏이며， 다만 한문표기만이 바뀐 것이라는 정이다 

사섣 ‘산저’의 ‘제따)’라는 표기보다는 ‘산본’의 ‘본(本)’이라는 。1릉이 그 분래의 뜻이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부르기도 좋은 이읍으로 생각왼다 여기서 ‘원~')’은 단순한 ‘믿’을 뜻핸 것이 

아니라， 한문글가의 생긴 모%빼로 나무의 즐기(本)블 나타내고 있으며， 니아가 뿌리나 끈본， 바딩판 

뜻승판 다0"한 쓰엄새를 지닌 금X에기 때문이다 따E써 앞으로도 ‘산본’이라는 이릅과 일본 성씨와 

의 관련섣에 의한 불필요한 논쟁이 디 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 군g의 산 

(1) 수리산 (얹理山)， 태을산 (太ζ山)과 견울신 (貝뽑山) 

산의 동쪽에서는 재생?째)이 나l 서쪽에서는 정비將 'IC)이 

난다 즉 사람의 어짐과 어랴석유은 그 산천의 멍려중틱얘j~m 

피피)에서 반는 깃이니， 성현이 단생하그L 얀걸이 태어냐는 

갓은 영헝있는 땅에서 난다는 잎t人앉.illt;.-}ü이 과연 옳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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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I시흥문지』의 상친에 나오는 말"1다 

균포시릎 형성5보 지리， 지형적 곧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수리산 

산줄기와， 군표시의 동쪽응 뇨에서 북우로 흐르는 안양천(옛 이릎 군포천)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자연 조건에 의하여 오늘의 문포시 경계가 대부렌 。)루어셨는데， 북에서 서쪽으료 뻗어 

내린 수리산맥의 능선에 의히여 군포씨 안양시 얀산시의 경제가 되고 있으며 동쪽의 안힘l에 의하 

여 군포사와 안양시의 동북꼭 정계가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대 

이 두 가지 자역조건 중에서노 득히 수리산은 군표시를 감싸안으면서 수호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는 산。l다 수리산의 최고옹얀 태윤갱「은 높이 489. 2m로시 그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수녁한 

자대와 맑은 윤， 욱창한 곧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군포시는 블론， 인근의 안양시나 얀산시얘서도 

저마다 삼림욕장이나 휴양링을 조성하여 시인끌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마 이미 상국시대부터 

이 산71숨의 산본 일대에서 취락생휠이 이루어겼음을 냐타내는 유란들이 나요고 있다 

오늘날 수려산은 군포시의 척추가 되는 산이요 그 청정한 숲은 군포시민의 호흡。1 되고 산소공급원 

이 되며， 곳곳에서 솟아 나요는 샘괄은 군포인의 삶의 짖증이요 도시의 환릭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도인에게 있어서 수리산은 단순한 지괴(j~챙)가 아니라 심선을 맡기는 안식치요 영혼의 

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을 지금은 동텅어 ‘수리산’으로 부르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여러 푼헌에는 대을신(太ζ 씨)， 

혹은 견분샌見佛띠) 등으로 불렀다 。1것을 문헌별로 정리해 보면 다응과 김다 

r시1총실욕지리지』 

• 건$κ씨김) 진산 (군 동쪽에 있으며 그 동쪽은 과천이다) 

"{!증동국여지승광; 

- 수려산(j，‘일 111) 문 동쪽 l 리? 일영 견당낸(니柳 ÙI) 

- 최입hx~ft) 수라산에 있응 

f과천연 신수읍지 ι 

수리산 과천현 냥쪽 2’리， 일영 견설안 

- 대응안(太ζlll) 과천현 늠싹 20리 

r갱구도‘ 

수리산 안산현 경계내 

- 태을산 파천현경계내 

r홍여토r 

- 수리산 안산현 경계내 

- 태을산 표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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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동지지J 

- 수리산 안산현 동쪽 3리에 있으며， 이E기릎 태을산 또는 견븐산이마 합 여개1 크고 높은 취앙용이 

있는데1 ‘독수랴 취(삼)’는 방언으로 ‘수려111'엠)’라 한]이 

이상의 문헨 내용응 종합해보연 수리산의 서쪽증가， 곧 안산시와 얀양시 경계에 였는 취앙정{지금 

은수암성이라하며 높이 395m입)이 옛 안산고융의 진산15)으로-서 취앙봉의 ‘특수리 취(선)’ 자에서 

비롯되어 수리산으로 동했으며， 이 산중기 중에서 가장 높은 북쪽 489m의 뚱우리는 태을산으3 되어 

있음을 당시익 고지도]이 등에 익하여 화인할 수 있다 (지도 1 강조) 

맏하자연 수리↑옐 경제로 조선시대의 안산현과 과천현이 니누어졌는따 이 산에 대쐐 얀뻔1서 

는 취임정-의 수리바외에서 비릇된 수리산 또는 견윤산이라 하였고， 과천에서는 다윤산으로 상렀던 

것이다 그려다가 1900년대를 전후하여 감은 산줄기의 연봉{팩 ~I r. )에 대한 지명흔한융 방지하기 위해 

서 이 산군(山함)응 하나의 。1름인 ‘수리산’으로 묶어서 부르는 한편， 수려산 연봉 중 최고성:{489m)은 

관행대로 태올봉이라고 불러왔던 것 갇다 따라서 문헌상으로 남아 있는 견블↑r이리는 이릅은 현재의 

수리산 연봉에는 시용되지 않는 이름이다 그런데 수려산의 ‘수리(f~꽤)’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 

까 그에 대하여는 

- 산봉우리의 바위가 목수리치렁 생겼기 때문。따는 성 

- 신라 진흥왕 때에 수리사라는 절이 있어서 생긴 이픔이라는 선 

옛날 대홍수로 천i까 훤1 장겼는디] 이 산 팍내기에 수래독수려)가 앉음.1i_f념만 냥아서 수려산이 

되었다는설 

조선시대 어느 *상족이 이 선에세 수도하였으으로 수리샌{lt?111)이라 불렀다는 성n) 

등이 었다 

우려 옛말에 산을 부르는 이름으로는 부리계， 수리(슨)제， 묘딛게， 툴게， 외게 퉁의 여러 형태가 

았￡며， 수리산은 그 중에서 전형적인 수리계의 산 이름이다 이중에는 채병)， 훼쩍)， 숭(i파)， 주(패) 

가가 붙은 샌용) 이픔틀이 많다 이것은 옹{뼈) 또는 산익 고쥔古폐)이 ‘술’ 또는 ‘수려’로서 충남 

종주의 차힘1면짧)은 수려께수레고개)가 되고 충남 아산의 응봉{fjl까)은 본래 。1릅이 아숭GÆ냄)얀 

14) 검정호대통À];;>:.L(아에아운화사 영인본.)， 1864 

I j) 신경준여압전서(없얘全파)ι (산수고)(정인운화사 영인본 1976년)323쪽에는 “오청)산 서북쪽에 수리산이 
있고， 수괴산 서쪽에 안산균 치소(현정)가 였다”고 하였다 

16) 서웅대학교 규장각 소장‘ r과천지도j고지도， 규 10370) 

l7) 이중환택려지~， 17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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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수리산흥기 늠션도 

데， 여기서 ‘술’이 ‘용J으로 바뀐 것도 갇은 벽학에서 

풋이하고 였다 또 강원도 굉장의 주원때마)은 우리앞 

으} 숭봉{수리봉)응 나타낸 것이다 

한떤 산을 나타때는 ‘무딛’계， ‘부리’게 ‘듣’계 등 여 

러 감패의 지맹 중에서 수리산은 ‘수리’계의 산 이름이 

연서， 땐 우려 엣 얀에시 높c)는 뜻을 지닌 ‘수랴 

(surì)’와 등5뜯 。1픔이다 18) ‘수리’는 ‘정수리’라는 말 

처럼 으뜸， 높응， 최고i:'.j는 뜻을 지언 맏인데， 수리산의 

수려도 같은 뜻을 합숙하고 있다고 본다 

수리산의 ‘수리’듭 옛 운헌이나 안산지역에서는 특수 

리에서 비롯왼 것으로 굉는더L 독수리는 높이 나는 세로 

유벙하다 옥수리는 까마득한 상공을- 높이 비상하므로 

서양의 신화에사는 주피터의 새로 얄려져 있ξ며， 운학 

직으로는 태양과 낮과 망음응 상정하기도 하는데， I !f) 높다논 의미의 ‘수리’와 높이 날아가는 ‘수i:'.j’가 

서로 통하는 이륜아 되는 것노 강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독수리 - 수리 - 수리산과 관련하여 

수리산 산줄기 능션을 그려보연 그 형태가 마치 비%냥}려는 독수러 형상파 신통하게 일치BI'는 것을 

블 수 였다 (지도 4, 수리산출기 능선도 장조) 

수리산 산줄기 모"J'울 설영한 때， 보통 X~l형이나 H사형으로 설명승뜯데 。1 ↑덮기의 능션을 

그려보먼 영낙없는 폭수리형태， 곧 득수리가 박 날개플 펴고 비상하려는 형태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깃이다 곤 독수리의 두 난개 중 오큰 쪽 난개는 관모성w떠따， 426.2m)파 비을→연太ι때， 

489.2m)을 잇는 줄기가 되고 왼쪽 날개는 안산시의 수암정{갔岩峰， 395m)과 매응재(335 .3 m)블 

잇는 줄기가 된다 또 독쥬즈리의 두 땅 중 오든 쪽 받은 슬가정120)에서 갈라선 산중기가 우정봉(258m)파 

감투얽189.lm)으로 이어지는 줄기이며， 왼쪽 발은 고겔샘서 갈라진 산줄기가 바란:vB(약 200m) 

와 순산터년로 이어지는 중기이다 

그리고 이 독수리의 몽통융 。]푸는 구간이 곧 슬기몽에서 서쪽의 고깡옹으로 뻗은 능선으로서 

18) 깅장호 -안국명산7].，;， 녕화슬딴사 1993, 308 - 30<;작 

19) c}승훈 면지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135 - 136쪽 
20) 이 슬기용에 대하여 군포시(류지호씨)에서 펴낸 l군포시 지영유대겁커]는 거용정 으로 71룩하고 있다 

그러나 수려산 능신응 답사해 보아도 ‘거용옹’이라는 표지판은 요。l지 앓고 슬기옹으로 되이 있었아 
。l 점에 관하여는 ‘군포시의 산파 고개1 항딛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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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독수리의 폼통이나 H자형의 중심 끽이 되면서 퓨수려가 막 날개릅 펴고 비상하려는 오앙영→ 

정만에서 관 때으1 현상과 거의 일지，~는 것이나 

또 한가지는 이 독수리의 딩동냄운{슬기강~고깔옹 사이)에 우 리 공군의 군사시성이 듬어시 있어서 

일반인의 집큰이 금지되고 있지만 여칭도→ 취임N독수리바위) 수리산 공군부떼공군의 상징인 보g때 

는 특수리와 갇은 매과의 맹긍유임)가 기악히게 연견되고 있는 갱도 매우 신흥한 인이다 편자의 

생각ξ로는 수려산 - u]상응F는 독수리의 모양2→ 문포시의 심옴。1냐 캐릭터로 사용함으로서 수리산 

등산이나 군포시의 관팡홍보에 적절하게 한용한 수 있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이산의 또 다른 이름의 하나인 태을산(λι LlJ)에 대5벼는 영칭만 문헌이1 전해진 뿐 그 

내력에 대i뼈 따로 암혀진 것이 거의 없다 ‘태을’이란 토가에서 태윤성신(太ζ꼬깨)응 만하기도 

승보매 가령 지러산윤 7버켜 r텍려지j에서 대원선이 사논 싼1라고 하였으며， 태을성은 1영란이나 

재앙， 인간익 생사블 디스라는 낼윤 말한다 도 태응은 곧 대웬太→)로서 만유를 포함송연 대되太 

這)， 혹「은 천지창조의 흔돈의 원기(元치)를 무r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연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룹 펼치고 날아 내려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생J~ 

뻐)으로 꼽￡며， 이런 형상을 천응원天ζ뼈) 또논 대응용{太ι싸)이라 부은다고 한다21) 그러므로 

태응봉이라는 이름은 도가식인 태음성이나 풍수지리적인 태윤봉에시 비콧펀 이름으록 뭔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리산의 또 다은 이름인 견불샌표佛山)은 몹7}에서 비룻펀 。1릉이다 ‘견블(lUil;)‘ 

은 불가의 ‘견성성원見性)/x，佛)’을 줄인 맏인데 선종(패宗)에서 ‘자기의 윌 성음 깨~아 바로 용으로 

써 각자(행춰)가 되논 것’응 만한다 

옛날 수리산 수암봉 및 지장골(뼈잖용)에 연앙λ}라는 전이 있였는데， 이 선익 중이 일심으로 수도하 

던 중에 지장보살을 친견하였으으로 절 。1즙윤 지장사로 바꾸었고 마을。l름도 지장란이 되였다고 

한다22) 수리1}음 견복산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이곳에서 지장보삼음 친견하였으므로 견불↑}이라는 

이픔이 불여진 것으록 보고 있는데，23) 지금은 수리산의 여러 이릉이나 Jt-'우리의 이릉 중에 ‘견븐’이라 

는 이릎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한편 대응칸이라는 이륨은 옛날의 관챙에 따라 지금은 ‘대을봉‘으로 바뀌어서 수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얘 그대로 불여져 았으므로 지영으로 인&뼈 지역간 혹은 주민간의 간등플 유땅할 만한 요언은 

2 1) 서광석대 길지에 마련원 두 묵압표지" ’건성교통서널J， 2003.12위호， 100-101쪽 
22) 경기도치멍유래집ι 19S7, 472폭 
23) 퓨지호， σ문포시 지영유래정" 군포시， 1999,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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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것으로보인다 

아울러 ‘수리산’。1"뜸 。덤「은 각종 정부 만행 지도나 등간 안내도 등을 동하여 이미 국민에게 

년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띠F라서 이영기1 전국걱으로 널리 알려진 지맹에 대i때는 그 지역 주민들도 

함부로 U댐 수 없는 공적인 기속력(앓밍力)을 갖게 된다 그 까닭은 여러 개의 시 정계를 이투는 

산 이름응 이느 한 곳에서 "IT게 되면 심각한 지영표가상의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수리산은 

그 글자가 지닌 의미나 상징성， 발읍ð}기 좋은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나무말 데 없는 산 아릅이라고 

할수있다 

수리산에는 다음애 실영6판 정걱 리 이외에도 영학왼U따딩뼈)， 노적몽:ü;;Hl峰)， 쓰레뚱 운원)( 

1lI})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여가서는 그런 꽁우리 중에서 군포시 관내에 해당되거나 구치1직g로 

봉우피의 위지가 확얀원 것얀을 여기에 적었다 

(2) 수리산의 용우리들241 

口 감투옹 삼파산(프波山) 

오금동과 대야옹， 꾼포 2옹 경계에 있는 높이 185 ， 2m의 산이다 수리산 거흉용{슬기봉) 불기가 

난동「듀승뼈 솟아오픈 산으후시 모양이 캉투저럼 생겼으무록 감투봉이라 부은나고 한다 강투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려에 썼년 탕건처렁 생긴 '"σR의 일증 01며， 감푸 = 벼슬을 뜻한다 또 。l 산 정싱。”서 

세 곳으로 을이 흘러내리는데， 오긍동으로 흐르는 울은 산분잔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불은 당정천(흐린 

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원 저수지에 합류하므로 삼I낸아라 부든다고 한다 (대야동의 감투꽁→ 

전설참조) 

U 꺼룡봉(닫龍미총) 거랑봉Z이 슬기몽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469.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 중에서 태응→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데， 종전의 높아 474.8m논 새 지도에 의5얘 수정되었마 이 봉우리는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즐기 중에서 고깔용과 합께 독수리의 옵통을 이루는 봉우리。l다 

이 봉우리를 경계로 대야동과 수리동아 나누어지며， 이 용 우리의 서납쪽은 군부대시설로 인하여 

일만인의 출임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이 거룡용이라고 하며， 그 동안 여려 지도에는 

이 봉우리릎 ‘수리산’으로 요기하여 왔다 거룡은 큰 용을 뜻하는데， 그 연원이나 내력은 확싣하지 

24)'수리산의 봉우리등’에서는 옥수려 형상흘 。l우는 수리산 중기의 주요 흥우리와 고개를 요함하였으며， 

그 외에는 수려산 즐기라 황치라도 ‘기타의 산’에 포합하였다 

251 시흥군시흥군지ι상.， 1988, lll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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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대개 풍수지리에서는 산 증기까 니녕{쟁mn 또는 용{떠)이라고 õf므로 지상핵(JMO새)의 

판점에시 성까여진 이음으로 븐 수 았으며， 뒤에 언급승번 ‘거량이 ‘거흥’으로 표기펀 것으로 보아야 

한것이다 

한연， 슬기경이라는 이릎은 근래에 결여진 이읍으로 보이며 그 연원이나 내력윤 전해추는 가록이 

없다 15세기 문헌얘 보이는 ‘슬강q리는 E써서 ‘슴지’가 나왔으며 슬기는 λ퍼릎 싸댄1 만언하고 

일응 작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나 지혜릎 슬기라 하고 밤음이나 지혜로움을 뜻한cf， 그런데 ‘슬기’가 

그전부터 불려오딘 이름이라연 같은 수리매수리산을 뜻S~)익 앵긍퓨인 ‘졸개’가 ‘슬기’로 연한 

깃으로 볼 수 도 있윤 깃아다‘ r시흥군지』에 나오는 거량냥의 ‘거랜은 ‘경’에서 비콧뭔 이릉으후 

보인냐 산즐기나 강윌이 나누어지는 곳에 ‘첼 또는 ‘결’이 품은 이른。l 않은데 이것은 감파진다는 

뜻의 옛맏 ‘가갇’에서 "1릇된 이름으로서 고랑， 거장， 거량 등이 모두 이 ‘껴j 또는 ‘건’에서 파생된 

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량이 ‘거룡{Emn’으호 의미부여가 되었음 것이다 

U 고낄공 

대야동과 안산시， 안양시 정계가 되는 높이 45 15m 의 경←-?-~l로서 수리산 즐기 언성-의 하Lf이다 

옥수리 형/캡 이루논 수려산 줄기 중에서 거룡봉{슬기봉)과 함께 특수리의 옴통쑤댄중심우)을 이푸 

는 봉우리이다 고깔은 천으로 세모지게 접어 만든 중이 쓰는 모재111)의 얀종이q. 이 성 우려 야래 

수리새修理좋)리는 절이 있으니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이음이라고 할 수 있다 

口 관모옹(íil:~읍뺑) 

광정통과 산본 2동의 경계가 되는 수리산의 한 봉우려이다 군포시를 감싸고 았는 수"1산의 가장 

동북쪽 봉우리로서 놈이 426.2m이다 관모용은 득"려 형상을 이쿠는 수리산 중기 중에서 오른 쪽 

날개의 끔이 되논 봉우려이다 이 산 。때는 산본 2동의 골앤곡란)마을이 된다 관(강)은 지난 날 

머리에 쓰던 쓰개를 총청하기도 하고 또 갓응 냐타내면서 벼슬을 상칭하기도 하였다. 관모는 판과 

모자가 캘천 할로 이 봉우리의 형상。냉동에 따라서는 뾰족하게 보여서 관모를 닮았71 때문이라고 

한다 

디 매옹재 응몽(鷹생) 

수리산 줄기의 한 봉우팩호사 안산시 수암판과 안ι방1 안양동 정게에 있는 높이 334.7m익 봉우리이 

다 이 산은 군포시 팬매가 아니지만 독수리 형상의 수리산 증기 중에서 완쪽 날기1에 해당되며， 수암용 

의 북북서쪽이 되는 붕우리이므로 ‘수리산의 용우리들’에 표합하였다 안산시 수암동의 지장흰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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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뒤애 있는 산으노서 이긋 지장공의 ‘지장보살 친견섣화’에 의i↑여 수리산의 ‘견강샌보佛山)’이라 

는 이릎을 엎었다 

산 용우리의 모0"，이 마치 매의 모습과 비슷야기↑ 생겨시 매봉재 = 응붕이라 부은다고 한다 그러나 

산을 뜻ÕO능 옛 말로서 매굉은 부리계， 수리게 딜게， 회게 등의 형태가 있는데 매몽은 꾀- 미 - 매의 

형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口 무성몽 

수리통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258 .J m의 봉우리이다 수"1산 연용의 거꽁꽁{슬기봉) 즐기가 

동남류하다가 솟아 오픈 봉우리로서 군포시 환경관리소 서쪽에 었다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중기의 연봉 중에서 오른 쪽 발의 중간이 되는 풍?리이다 ‘우성갱J 이라는 이픔Ql 내럭이나 언원을 

암려주는 푼헨 또는 구전자료쉴 확얀할 수 없다 

디 바람고개 웅렁(風옳) 

대야동{속단) 납다곧해]서 서북쪽의 안산시 장상옹으로 념어가는 고개이다 높이 193.8m 이며， 그 

사이로 부는 바맙。1 세기 때운에 바랍고개랴 부른다고 한다26)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왼쪽 발에 해당õf는 산줄기이다 『겨}립유사z에 ‘ 풍왈패굉t風티수짧)"이라 하였고 ‘피갚’이라 

고도 썼는데 오늘날의 ‘바람 = 풍’과 일치한다 

口 수암몽(秀울峰) 

수리산 중기의 한 용우리로서 안산시 수함동과 안양시 얀-oj동의 경계에 있는 높이 398m의 {똥우리 

이다 이 산은 근프사 판내익 산이 아녀자만 독수익 모양익 수익산 즘71 증액까 인쪽 날개익 증강식1 

해당하브로 ‘수리산의 정←우균1듬’에 포함하였다 이 산은 이진 안산 고을의 진샌鎭山)으로서 취임lï~ 

담 수리바위， 혹은 독수리"f우}려는 뜻)이라 불렀으며 r대통지지』에는 ‘헤f&l’의 방언이 ‘수리’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곧 수리산이라는 이픔이 이곳 수리바우써서 비옷된 것임음 밝히고 있다 뒷날 춰양1 

라는 이듭이 산봉우리가 수려하다는 뜻의 수암갱{갔융It)으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산 。}래 쪽에는 

안산시에서 조성한 삼링욕장이 었다 

口 태을옹(太Z峰) 

광성동 뒤 수리소써l 있는 한 응우리이다 효에 489 ，2m로시 수리산 줄기의 최고상-이 된다 옛 지지냐 

지도에는 안산의 수리산， 과천의 태응↑)"1 따로 표가된 경우가 있는비， 지금악 수리산 능선을 정계로 

26) 백여기씨 (냥‘ 대야동 속달동 납다곧 마흠 이장)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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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을의 겸제가 니누어컸거나 수리산 취암성{수암검)이 엣 안산 고응악 진산이었기 때문으혹 보인다 

(지도 3 장조) 특수려 형상릎 이푸는 수리산 흔가 증。 1서 태윤Jt-은 오든 쪽 날개의 중간정 이루는 

정우리이다 (수리산 풍기 능선도 참조) ‘대은’이란 도가에서 ι태윤성신(太ζ모껴)’윤 만~I-i즈뎌1 벙란 

이나 재앙， 민간익 생λ댄 다스리논 연이다 또 풍수지리에서는 큰 5수리가 투 날개판 펀치고 날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싱(뼈D)으로 꽁는데1 그런 형상윤 천원[5{天ιIh 또는 태을성〈λμ￥) 

이라 부든다고 한다27) 태응은 또 태일(太→)로서 천지 창조의 혼돈의 원기룹 뜻한다 

(3) 기타의 산 

디 구올산(九뼈띠) 

대야동의 도마교통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45 .5m의 산이다 의왕시 초평옹의 웃새우대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를 9개로 보기는 어려운데， 구밝}으1 내려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긍은산’ 이거나 

‘구분)산’이 변한 이픔으로 보이기도 한다 산 빼 서쪽 기숨에 새공 마응이 었다 

디 급성산(샘城山) 

대야통과 군표 2동{부곡동) 사이에 있는 높이 122.4띠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 

진입로의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다 곰생에 대5벼는 따로 전해지는 문힌상 기록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할수없다 

口 누진봉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게가 되며， 동쪽은 의왕시와 집하는 높。) llJ .3m의 산이다 구봉산 능션의 

북쪽 플가가 되며 그 내역은 팍인한 수 없다 ‘누진’은 ‘느러진’이 망언화하여 느진>누진이 펀 것으로 

보이기도 δ뜯데 구성잔 줄기가 북쪽으로 깅게 늘어졌기 때운이다 

디 당산용(堂띠뺏) 

군포 l통{당동)의 당밀에 있는 산。l다 군포 역 서쪽 당통체육콩원 부근의 야산으로서 。1곳에 도당 

제플 지내는 영당이 있으므로 당산몽이라 한다 페교가 된 겨1영섣엽고등학교 돼세로서 높이 1J9.1m 

의산이다 

口 통산(洞山) 통산공원 

재궁통과 금정동에 결처있는 시민「찍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 이며， 군포시칭의 뒷산이 되며 

27) 서강석대 걷지에 마련원 두 국링묘지，.건션교응저년ι 2003, 100-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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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현층담이 시 았다 보등 마을 싼을 가리켜 동산 또는 통P]라모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옹그란 

산응 동산이라고 δ뜯 경우도 있다 이 산 현충탑이 서 있는 지역은 조선시대 여산 송υ시 문중의 

사래제찌牌뼈)로시 분증에서 군포시에 현충당 건립 우지를 기증한 것아다 그 아래 여산 송에 분중의 

묵암지l 재실이 있다 

디 모자간산(!i)子間山) 모자산(흉子山) 

군'.l': 1 동{당정)의 정제아들 북4염1 있는 높아 84.2m의 산이다 의왕시 정원고등학교의 바로 시쪽이 

되는데 지금은 도시낸 공원으로 바뀌었고 도로 개설로 산 일부가 잔려L}71'는 등 그 형태가 변하였다 

이 산에 α1올{강:1이 많아 나서 모자-é!이 되있다는 설과 동쪽 의장시 오몽산(lil'tllll과 모자간UH 

F，11 익 ↑}이기 띠문이라는 설이 았으나 확실라지 않다 

口 밤바위산 , 밤"H 산 

오긍옹과 군고 2동의 당동마응 경제 수리산 증가에 있는 높이 18 1.7m의 산이다 군표시내를 동북 

「서남쪽으로 비스등하게 가로지르는 수리산 산증기의 한 용우리로서 그 받으로 끔당터년이 뚫렀다 

오냥동 요금자리 동씀 병풍바위와 이 "f위 아래 산기숨에 있는 밤번을 묶씌서 밤바위산， 빔써산이라 

부르기도 하며28) ， 예전부터 중은 정치를 관망함 수 있는 곳으로 이픔 높았나 

口 우리산(우뢰산 : 而雷ilJ) 인산 

대야응{둔대)의 둔터미읍 동북쪽에 있는 높이 268m의 산이다 천지 게벽 때 이 산이 반월저수지 

동남쪽에 있논 테마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태미산이 먼지 앉았으으로 윷면서 이곳헤 앉았다 

츠}여 ?라}산삭러 무든다고 한디 앤) 한펀 야 안을 둔다해사는 인단야타 하고 속딜헤서는 우태산0]εr 

부든다고도 한다)0) 옛날 고구려가 남산평(안산시 왈곡동)에 도응을 정하려고 õ)는터1 테이산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 산이 올면서 밀려와 이곳이1 앉았으므로 도읍지로 부적합해져서 취소하였디는 전설 

이 었다 산이 9개 봉우리로 되에 았고 그 중 3개소의 영"t이 있다고 한다 

口 우래산(雨*山) 

재궁동과 군포 I동 경계의 군표 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1275m의 산이다 도사의 

휴식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우래산’의 내력에 대하여는 문힌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지영의 글자대로라면 비가 온다는 뜻으로 쉰껴진 이름인데， 옛날 혹시 。1 산에서 기우제블 지냈는지 

28) 류지호"군포샤 지영유래집.， 군포시 1999, 38쪽 
29) 경기도， r-^1병유래집ι ， 1987 ， 428학 

30) 낌왕영씨(냥， 77세1 대야동 둔터마을)외 2잉 층연 

60 긍표시 치잉유래 및 씨즉역시 



모플 일이다 

口 지봉산(ξ따山) 

군포 2등{무三)의 무작공마응서륙쪽치돋박이란남쪽헤 있는높이 111 .401 의 산이다 ‘지원2때)’ 

은 조선 굉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의 호인데 그와 관련연 내용은 알 수 없다 다얀 ‘ ~K::;:)’는 지최￡ 

션)른 뜻하며 난초와 함께 군자에 비유하였으므효 지영에도 많이 쓰인 긍자이다 그전에 의왕'A] 웃새 

우대 사함플이 이곳껴1서 산신제윤 지냈다고 한다 

口 테미산 

대야됨푼대)의 딴월저수지 제방 동쪽 끈에 았는 높이 158 ，201 의 산이다 산 정상으료 안산시와 

군포시 경제가 지나간대 둔터"H을 통북쪽으1 우래산。] 0] 산 때문에 북쪽으로 멸허나서 테 01산 닝쪽 

난산평이 서울이 되지 못하었C뜯 천설이 있다 (우뢰산 전설 참조) ‘테미1는 대캐 산 위에 생다가 

있는 경우에 붙여지는 이듭으로서 ‘테’를 투은 ‘오!’려는 뜻이다 ‘에’는 데투리를 앞하며 나무의 1-)'>] 

테， 장터으1 터와 동근에([0]염댐)가 되며 ‘위(펴)’의 뜻응 지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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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맹정동의 지영 

1) 군포1동(좋浦-쩌) 

(1) 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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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명의 유래와 연역 

군포1 동은원래 파천군님연on 씨) 당21( 1): '1'.)에 속한지역으혹서 안양친의 동쪽을지나국도!호 

선 윗 호계로윤 정계로 안양시 호계동과 접하고 그 냥쪽으로는 전도-차량기지 연대까지 "1왕시아 

접하고었다 

‘군포’라는 。1릎은 지금 안양시 호제3동의 그진에 군표정이 섰던 사거리익대블 우르던 。1릎이었으 

나 1904년 경부선 첸도가개동되고 1905년 l 원 l 일부터 군포샘。1 엄무S→ 시작하연서 이 문포장역 

(1938년 4윈 1 일 군포역이 원) 우근에 민7바 란어L써 정전 번창해지기 시작하였다 α념}사 호게 

3동의 그전 시장 일대를 구군포 구장터， 구군포사거려 통으로 불렀으며 ‘군포’라는 이음은 안양천응 

건너서 지금의 군포역 일대로 샌켜오게 된 것이다 

‘군포’에 대6얘는 다음의 (3) 괜엠 지영 중 ‘구군포’와 ‘군포역’， 년뽕산’등을 감뼈 성영하였고 

또 ‘군포지역 주요지맹의 이해’에서 따로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섣영윤 생략한다 

이 지역은 1789연(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戶 n맨없)，이1 과천현 난민의 7끼 려 중 당리(호띠) 

와 당칭라(1!:거:띨)， 봉성려(짜때ll'. 새전리)가 속한 지역이다 

1914년 일체에 의한 지방생정구역 동'_. 페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으며 이때 당리와 용호현nUJJt 

쩌)을 합ð~져 당려로 당정리와 정)성리(새전리)룹 함δ뼈 당껑려가 되었다 1989년 l 윈 l 잊 시총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되먼서 당리(당동)의 익부를 군포 I통으후 당/성려를 당정동으로 하였다가 

1998년 10 월 8일 행정똥샤무소인 탕정동응 폐지하고 군포 1동에 응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나 군포 

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싸우소로서의 군포 l 옹은 균포시 11 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한세대학교와 군포중학교가 었다 

(3) 괜뼈 지명 

니 구군포(윌軍浦) 구장E1(종i~-) 군포장(후浦f;;) 

지금의 꾼포시 괜셔가 아닌 안양시 동얀구 호깨통의 옛날 군포징}이 섰던 곳인데 떤의상 군포1동에 

포항하였다 이곳은 구군포사거려， 구장터， 구군표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5일과 10익(흑은 2일과 

7일에 장이 섰다는 주장도 였다，)31)에 장이 섰으므로 ‘군포장이라 하였나가 1926년 안양ι1 안양l 동;01) 

안양시징}이 개설되면서 이곳 시장은 없어졌대그러나 군포정이 6.25전까지 섰었다고 주장8보 문도 

였다) 이보다 앞서서 1904년 경부선 청도를 개통하연새1905년 1 원 l 일부터 엽무게시) 지끔의 군포 

31) 이윤윈77세 군포 l동끼 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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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군포장역’이라 하였는데 이 근빔에 빈가가 늪모 번장하자 후제 3통을 ‘구군포’라 부르게 펀 

것이다 따라서 ‘군포’라는 이름이 안양천음 건너서 서욕의 경부선 ‘문포강벽1으로 옳겨오게 펀 것이다 

그후 1938년 4윈 l 일 경부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포장역을 군요역으후 고쳤다 (군포지역 주요 지영의 

이해 창조) 

디 구군포교(흩훌/빼~) 

군포1 동과 금정동 그리고 안양시 호계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아q. 희성전선 길에서 

구군포사거리와 연결되는 다라혹서 다리의 교병판도 ‘구군포교’록 되어 있다 

디 군웅산(좋않山) 

군포시 관내가 아년 안양시 통안구 호계 3동껴l 았는 야산인네 편의상 군포1 동에 포함하였으며 

지금은 주댁가로 변한 곳이다 이곳은 호계동 966-1 번지가 되는데 원래 ‘ 군웅산’ 이라 하였고 애년 

응력 10월 2일에 군웅제￥ lli썼)라는 민속행사가 염려던 곳이었다고 한다 。1 산과 하친(옛 군.2[.친， 

지긍의 안%댄)에 의히여 ‘군띄i!ë iilì)‘라는 이릅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군용재는 1980년대 초부터 

이 행사플 지내치 않고 있으나 군포시에서 행사장소를 군포지역으로 옮겨서라도 다시 민속행사를 

재현"1는 냉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디 문포억(軍浦앓) 

문포l한1I 있는 경부선 침도역이자 수도권 전침역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정부로부터 경부-^j 

청도 부섣권을 얻고 1904년 경부선을 개통하였는데 이곳은 1905년 l월 1 일우터 ‘군포장역’이라 하다 

가 1938년 4월 1 일 경우선을 복선화짜면서 ‘군프역’으로 고쳤마 치응 근포정역이 틀어서자 이 잉댁에 

민가가 능어나서 정점 번~J-<해지기 시작하였다 본래의 군포장은 구군포(안양시 호계 3동) 사거리 

일대에 았다가 아곳에 역이 늘어서면서 ‘군표’라는 이름도 역을 따라서 ~%-겨온 것이다 군표시내 

5개 칭도역의 하나이다 

口 군포역전시장(軍;협앓前市場) 

군포 l옹(당옹781)의 군포역 바로 암(서쪽)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문포역전시장은 1905년 l 월 

1 엘 경부션 ‘군포역’이 생기고 한국전쟁 이후상성화빼 요현1 이료고 있다 군포역과국도 47호선 

사이에 었다 

디 군포천(軍t없J lI)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를 이루는 안양친 상류의 그전 이릅이 균포진이었다 ‘군포진·은 1699년(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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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간행펀 '''1진현신챔지』나 그 당시익 고지도에도 모루 ‘군포친’으로 나오고 있다 그려나 

~!제름 거치연서 하전이즙몫 새로 깐연 때 안양헤 상규가 되는 이 지익까지 ‘안양전’에 퓨수함으호끼 

군포천。m는 이즙은 하전빙。l나 치도에λ1 λ"'1"1게 되었고 그 이픔이 니표시’로 마시 태어난 것이다 

口 굴다리 윌구지 고개 

균도 1 동{당동)파 재궁동 λ에에 있는 모개로서 당만보개， 월구시고개 또는 균다히라고도 한다 

재궁동으로 응하는 당맏지아자E카 궁다리의 힘미단 이우고 있다 ‘균다리’라논 。1;;은 대야동의 대야 

미 역사 낀으로 통하는 다균1도 물다리라고 부르고 있마 

디 넘맡 

군포 1 동{당정동)의 큰만 북동쪽에 있는 마윤이다 큰안의 너머에 있으으로 넙맏이파 한t:+. 너머 

= 기위않) 또는 원(빽)의 의미를 지닌 이름이다 

口 당넘어 ‘ 당하리(堂下뿔) 

군포 1동{당통)의 도랭말 남쪽에 있는 마을。1대 그전에 당안 사란들이 마을의 형안과 풍년윤 비는 

당제를 지냈는데， 마융 투1의 도당새켠i 강피)에서 행슴때졌다 도당사 너마 마을。1 되므혹 당념어라 

"1며， 당동의 아랫마응이 되므로 당하리라 하였다 

디 당동(堂洞) 당리(堂뿔) 당말 

군포 l동에 속한 2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1789년(정조 13)'호듀기껴:::.，에 나오는과전현 닝면 7개랴 

의 하나로 이때 당리가 나온 얀큼 오래펀 마을이다 1989년 l 월 1 일 문포시 승격파 함께 ~t-tl 으1 

일부와 부곡리를 합ε벼 문표 l 동에 변엽되었으며 냐머치는 문포 2동에 떤입되었다 

민긴에서 제를 지내는 당으로는 국사딩(댐쩨호) 산재텅(山%호). 칠성딩(I:li'호). 성향댐서 

낭당) 산신댐山神호) 도딩(tß호) 등으로 부르는데 경기도 지맹에서 산신도에나 산재당을 짓고 

재사 지내는 경우는 이를 도당이라 한다 당동은 당만 통막끌 • 아구랑 당넘어 도렘땅(도내흥)로 

되어 았다 당제를 지내는 영딩1앓호)을 모사고 있으며 내부에는 산신도 등이 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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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당돌 약수터 

군포 1동{당옹)의 산 22번지 3호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3년 10'링에 개발된 우붙이다 

U 당동 지하차도 

군포 l동{영옹)의 강남화성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이다 아빙교(속칭 ‘마배리’)로부터 서쪽으 

로 틀어오는 검。1 경우선 칠깅 부근에서 지하차도로 e，뀌는 곳이다 

口 당동 체육공원 

군포 l응{당동)의 당딴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윌F지고개 서난쪽 바로 옆에 있논 공원이다 2003년 

II 원 금정시민제육광%에 새롭게 단장되었는데 당풍체육공원은 시민치1육광장의 산능선 동쪽이 된다 

디 당일 지학차도 

군포 l동{딩웅)에서 재궁동으로 넘어가는 월구지모개 맡으로 관힘뜯 지하차도이다 굳띤1라고도 

하며 시민체윤광장으록 통하케 된다 

당일지하자도 

32) 군포시군포시의 마윤신앙μ 2003 , 14 -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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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당신몽(쏠山뺑) 

군포 l동{당동)익 당앨} 있는 산이다 군요역 서쪽 당동저1유공원 우근의 야산으혹서 이긋Ò^ll 도당지1 

핀 지내는 영도L이 었으묘로 당산용。l라 한다 폐교가 된 계영실업고등학교 뒤(시) 높이 139.1 미의 

。w응 만한다 (군포의 산 참조) 

U 당정(堂井) 당우물 당정동(호#洞) 

군포 l동{당갱에 속한 Z개 볍정통의 하나이다 본래 신당 밑에 우g→이 있이서 ‘당우쉴’ 또는 ‘당정’ 

。1라 하였으며 1789년(정조 13)에 만든 r호듀넣수J에도 과천현 닝연 7개려의 sl나로 당정려가 영시되 

어 있다 1914년 일제의 지방 행정구역 폐합 얘 그전 당정려와 봉성리(Fl\，"，'Il)윤 합효P겨 당정리라 

하였고 1989년 1 월 1 일 군포시의 행정동으료서 당정동。l 되었다가 1998년 10원 8얀 당정동사푸소름 

폐지하고 군포 1 동에 병합되었다 

딩(호)은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평안을 우Iß~겨 제플 -올라는 당으로써 산재당， 산신당 국사당， 성황 

당 릉 여러 헝태가 았는데 경기지빙에서는 이플 도댐JllI堂)이라 한다 당정의 기원이 된 ‘당우불’은 

큰말의 논 가운데 있었던 우물이라고 하며 이 우플을 떠다가 제판 지냈다고 한다 

口 당정고가교(훌井흠뽕橋) 

군포 1통파 문'3'. 2통 정계의 경부선 첼로 위로 설치원 과선교이다 의왕시 고천에서 걷i라져 군요시 

로 들어오는 시01 경부선 칠길을 지나서 통。1<'1.과틱군포 2동)의 뒷(북)쪽으로 지나간다 

디 당정지하차도 

문포 l휩당동)과 군포 2동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이다 금당터년~군포초등학교 잎을 지나 의왕사로 

이어진다 

디 당정천(堂井)11) 흐린내 

문포 1-;;'(당쟁음 흥러서 안""'천에 합류핸 내이다 감투봉여’서 만원5얘 황동 앞응 흥러서 북류하 

는데 황동 일대가 황토지역이 되어 하천익 불이 후려지게 되묘록 흐린'11라고 하며 당정송을 흘러 

내리므로 당정천이라고 한다 지방 2급 하천이다 

디 도릿말(도럼일) 도내동(월內/同) 

군포 l 동의 군포초등악쿄 돼북쪽)에 있었던 마음이다 지금은 새도시로 당바꿈하였다 옛날 마음찌 

착한 깅씨 형제가 살고 았었는데 형은 잘 삼고 통생은 가난하였다 그려나 행은 자식이 없고 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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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기교 

자식이 줄이 되었으므로 형넘어]거] 이들 하나를 주고 마을플 떠나 살게 되었대 그후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든고 동갱이 고향이 걱정되어 마사 들←아오게 되었으므로 “튼이온 마응’이라는 뜻에시 도랫말 

도대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대개 ‘도래’， ‘도내’리는 이름이 뷰은 경우든 마응 앞에 장을이나 

하천삭 듣아 휴듬는 .2 콘 김 ò] 닫아7‘t 긋i휘어천 곳:-)~ 뜻아I꺼 한댄으s'.는 도l니테되 fkj) ， 도냐에1% 0-J) ， 

도내(펴內) 퉁이 있모 또 석Cfi 즐)， 위隔 모퉁이) 등의 글자가 붙는 경우도 있다 

口 동막골 화산동(花띠洞) 

군포 l동-의 군포증학교 E측에 있었던 마응이다 지금은 새도시로 8맨 곳이지만 옛남에는 진닫래， 

칠쭉이 만1갚한 구등이었으므로 호씬당이라고도 불렀딘 곳이다 윈구지고개의 동쪽 마을이었다 

‘동맥은 동쪽에 막을 짓고 살았던 곳， 돌이 많은 곳(롤막-동막)， 동쪽이 막힌 곳， 마을{매D에서 

막을 세운 곳 등 여허 가지 경우플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내역은 암 수 없다 

口 마띨교(마빌마을)(속칭 ‘마배리’) 

문포 l동의 안양친 위에 놓인 다리이다 지금은 없어겼으나 그전에 "1벨을 만드는 공경föl 지금의 

‘액시스댐’공장 부근에 있었다고 하며， 그 영대플 지금도 ‘마먼마을’이라고 하면 부근 사합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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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다고 한다33) 마렌은 공구의 임종인 도근}이버뜯 뜻하는 깃으혹 과이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IJ 맑은 LH : 정천(;중1띠 

군포 l 동{당정)을 흘러서 뷰츄3년 얀양천의 다든 이픔이다 이 하천은 안양친의 상류로서 유'B 

‘군포전’이라 하였고 현지 주민들은 ‘암으 내’ 마고 올렀다 모악샌 지지대 고개 등에시 흘러'11 련 

블이 의왕시 고천동을 지나 당정동 벌새전려듀 거치는 내이니} 흐련셰=당정천에 대5벼 물이 맑은 

내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디 맑은뱃들 정천명(푹I11I주) 

꾼포 1 동〈당정)의 별새전리 일대를 윤랬던 이름이다 정조의 현흉원 거풍을 기록한 『원행정에，에는 

‘문포천퍼펀펴 JII땀)’(장산요응이로부터 3 리)， ‘청친갱써 JIII↑)’(서윈천교로부터 l 려)이라는 기욕 

이 나요는데，34) 이곳이 얀은뱃들， 곧 지금의 당정동 병새전리 일대릎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3) 서영순(여， 45세， 군포 l동 수정다망 주인)， 마앵교 앞 마윤상희 주인(여‘ 70세 등 증언 

34) 시홍군， '시흥군지a성~， 1988,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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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간산 

디 오자간산(母子問山) 모자산(흉子山) 

군포 l동〈당정)의 정재이듬 북쪽에 있는 높이 84.2m의 산이다 의왕시 정원고등학교의 바로 서쪽이 

되는데 지금은 도시 내 종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산 믿(동쪽)으로 의왕시와 경제가 된다 산 이듬은 

이 산에 띠풍-모j끼)가많이 나시 모자산이 되었디는설과동욕의왕시 오옹잔(fi 條山)과모자잔의 

산。1기 때운이라는 섣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마 끈래에 새로 지은 LG아파드 부근이 되띠 산은 도후 

개설로 알마암아 깎이모 잘러나갔다 (군포의 산 장조) 

口 목골 

균포 l옹의 윌구지 고개 부곤에 있었던 논이다 본래 골짜가들 이루고 있었다 ‘목’은 지형이 잘룩하 

여 목플 이루거나 김복이 되는 경우에 겉는다 

디 바가지 우물 

군포 l통{당정)의 큰말에 있었딘 우물이다 두레박을 써서 꽁「을 퍼 올리지 않아도 바가지로 손쉽게 

울을 퍼 낼 수 있는 우묶이다 이 우울은 망정동 우물제릅 지내던 우물이었으나 정부선 복복선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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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프장이 틀어서고 주변지역이 변하연서 없어졌다고 한다 35) 

口 방죽말 

군포 1동(당정)의 자연디던로서 그전에 $싹이 있어서 밍뚝말이라고 판렀다 공폭장과 정부선 션도 

건설 등으로 마응 주변이 대섣분 이뀌었다 

口벌일 

군표 l풍의 경부선 군포역 샤끈에 있었던 R똥이마 역이 틀이시기 전에는 낀'il이었나가 경부선 

기차역이 자여잡으연시 마음이 헝성되었다 

口 얼새전리 영용성(웬鳳城) 

꾼포 1동{당정)의 안양친 부근 애자교의 너}로 서남쪽 "è응이다 영새전과 안새전 마음은 굉정리라 

부르던 곳으로 1789년(정조 13) 파천현 남면익 r호F총수J 에도 마응이름이 나요는 7개 리의 하L에 

다 ‘새전’은 성정=새재가 연한 이름으로 보고 있으벼인구베 었는 ，，]결 이므로 ‘염판 평(헤)’자룹 

[대서 평옹)성， 엘새전이라 한다， 지금은 대부분 공장시섣이 듣어섰다 

디 웅성리(앉城뽕) 안새전리 

군포 1동{당정)의 별새전려 서남쪽1] :u는 마을。l었다 지긍은 대부문 공장지대화 되었다 봉성려는 

1789연(정"， 13) ，호구총수』에 나오는 과건현 냥연 7개리의 하나로 되어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당정리에 통합되었다 봉성을 우리딴로 훈역하면 ‘새재’가 되무로 새셋밀þ새챈말〉새전의 

새재가 변한 이릉으후 볼 수 있다 벌새천의 안쪽이 되므로 안새전이라고 하며 봉황이 날개플 펴I 

앉아있는 형국이으로 정정리라 불렀나고 한다36) 

디새전들 

군포 l옹(당정)의 모자간산 서쪽， 안새천여의 님쪽에 있는 들이다 새전마을(봉성리)의 넙쪽 넓은 

틀이므로 새전블이라고 한다 

口 이구링(阿frB템)37) 아구동(阿口洞) 

꾼포 l웅의 잉k업은행 군포지정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구램찌邱떠)응 긍자대로 품이하먼 “아픔 

다운 연덕의 슷응 대문” 쯤￡로 풍이되는데 그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섣에는 옛날 흰 개 

35) 군포시균포시의 마득신앙~， 2003 , 38쪽 
36) 꾼포사꾼포시 지명유래겁ι ， 1999 ， 47쪽 

37) 이윤웅"7세‘ 군포 I동)， 심재극(군포농업협동조한장)씨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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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가 입을 벨리고 。1 마응 언덕을 넘어갔으므로 아구당 또는 아구동이라 부은다고 한다 ‘아구’는 

부엌의 아궁이튼 뜻하기도 하고 입의 속된 안로서 。P벼 。}구를 뜻한다 

口 암산뿌리 

문포 l 동의 문포역 냥쪽으l 고가쿄 못 마쳐서 있는 마을이다 산즐기가 이 이윌해까지 이르렀다가 

끊긴 긋이묘록 앞산뿌리라고 ß}는데， 1981년 구획정리되어 시가지로 변하였다38) 뿌리는 산줄기를 

말한다 

디 애자교 

군포 1 동{당생 벌새전리 동북쪽 안양친 위에 놓인 다리이대 벌새진리에 신칭JöH지공업(주)이 듣어 

섰a브로 그 제품의 이읍을 뜸인 깃이다 군표시내의 바벤교나 애자교라는 마리 이픔은 공조에시 

생산되는 제품응 교"J이듬으로 한 깃인네 이 보나는 그 부근에 있었던 옛 지냉을 복원하여 다리。l릎으 

로 붙이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애자는 전신 • 전화 • 전력 등의 가공선혹에 전션을 치탱야고 

정연하기 위E에 섣치 5보 자기나 유려 합성수지 제품을 말하며 대개 뚱딴지의 영태로 생겼마 

대자교 

38) 경기도 r지명윤래집ι 1987， 442쪽 1 : 25,000 지형도에는 앞산뿌리가 군포초등학교 동쪽으혹 되이 있으냐 

지영유래집을 따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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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영당(앓풀) 

군포 l 동{당동)의 당앤1 있는 계당이다 영탕은 당산용에 있는 조그안 기Q냄우혹서 영당 안에는 

최큰에 모셔진 산신도가 였다 

잉당신선토 

디 우래산(而來山) 우뢰산 

군포 l 동{탕동)과 재궁동 사。]， 군포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시아에 있는 높이 127 .5m의 산이다 

균포시 관내에는 두 곳의 우래산(우뢰산)이 았으며 이 우래산의 내역은 자세히 악 수 없으냐 한문 

글X때로 풀이하연 그전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이마 또 우래산의 한문표기가 ‘우래 

산(又來山)’이라면 이 산 아래 동쪽에 있었던 ‘도랫말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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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이라고도 불댔다고 한대 (우래산 = 도랫말)(군포의 산 찬조) 

μ 웃터 삼대통(土효洞) 

군표 1동{당동)의 아구랑과 당너머 사이에 위치한 D똥이다 집터가 좋은 곳에므로 웃터 또는 상대 

라볼렀나고한다 

口 월구지고개 

군.lè l동{당응)의 아구랑과 재궁동의 쟁골 λ}이에 있는 고개이다 우래산의 마로 남쪽이 되며 당맏 

고개 또는 판매라고도 부흔다 ‘월구지’는 본래 ‘윈걸이’로서 달이 걸치는 모게릎 뜻하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린데 월구지는 ‘당곳이’가 연한 이름으로도 을 수 있다 산의 부리가 등출하여 공을 이푸는 

경우에 달곳이>윌고지〉윌구지후 윈 수 있다 바로 남쪽으로 당말치aμ}도가 뚫렸다 

영구지 고개 

口 작은골 

군포 1통{당생의 큰맏 북쪽에 있는 골짜가이다 당경과 큰맏 사이에 있는 공짜71이며 큰골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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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대적으로- 작은 란짜기 C"는 뜻이다 

디 잠상(형홍) 

군포 1동{당동)의 동믿냉 북쪽에 있는 1’넓이다 마응 뒷산이 풍수지려상 뉴셰 현(끼)에 해당되므로 

누에는 뽕잎윌 려고산다 긍때 감상이라 이륜하였다고 한다 

U 장군바위 

군포 l동{당정)익 엘새진려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당정리 새친마정에서 으l완음으로 념어가는 객 

영얘 었는 바위라고 하며 。1 "1위에는 아기장수와 용마애 엎힌 진션이 진해지고 있다39) 옛날 까난한 

부부가 옥동지를 낳았는데 부인。| 빔써1 나갔다가 망에 틀어와 보니 아기가 천장에 옹라가 있었으며 

갓난아기의 엎구리에는 날개가 돋아있었다 이 이이가 보통익 아이가 아난 것응 알게 원 부모는 장사 

이 이에가 자라나연 역적이 휠 것이 두려워서 이 아이를 즉이기로 켈심하였다 부모는 곧 。}이플 

。1옵로 영고 무거운 멋을을 가져다가 。}이를 눌러서 협1고 믿많다 그러자 뒷샌l 오검간에서 용마가 

튀어나오더니 무릎응 끓고 죽었다 이 용마는 장차 아기상수가 탄 만로서 아기장수가 죽자 용마노 

스스혹 죽고 받았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흡사 말 받자국 갇은 자국이 냥아였으며， 이런 연유로 인히여 이 바위릎 장군ll}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i아가장수와 용마바위’전성은 전국적으로 약 100 여 개소에 켈쳐서 

분포하고 있는 선설 중의 하나이다40) 

口 접애이들 정제 O[들 

군포 l 됨당정)의 한세대학교 북동쪽에 였는 윤이다 국토지려정보핀 딴행 1 : 5, 000 지형도에는 

점배이들(1979년판)， 정제이들(2002연패의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이 일대익 들이 은말에서 논 

가운데 우쉴윤 대상으로 그전이1 정제(井~)룹 지냈던 공이다 정제이틀은 정fi11~우일제 룹 지낸 을이므 

로 잉겨난 이름일 것이며 집매이을은 표가 오듀로 보인다 

디 취락마을 79번지 마을 

문포 l동(당동)의 군포중학교서쪽에 있는마응이다 븐래 적숭아밭에었는데 1977년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생긴 마을이며 79번지에 위치하므로 79엔지 마을이라고도 。}였다 우래산의 북쪽 기슴에 

있는 마응이다 

39) 군포시군포시 지영유예집“ 1999, .18쪽 
40)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1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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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몬밀 

군포 1 옹(당성)의 당정지6싸도 님빽쩌l 있는 마을이다 당정동에서 제일 큰 마윤。1므로 큰말이라 

하고 그 증에서도 북쪽지역은 아랫믿; 냥쪽지역은 우판1라고 블렀다고 한다 그것은 이 지역이 얀양 

천 상류로시 하건이 북류하므호 북쪽마응 이 아랫맏이 되l 닝쭉 마을을 웃맏이라 우은다고 한다 

호}물가지장 건설로 마을이 출에듣었다 P않에는 수령 5백년의 큰맡 느티나무가 있어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口 르린내교 

군포 l통과 금정동 시아의 당정천(흐련에 위에 놓인 마리이다 희성전션의 님셔욕 모퉁이와 페려칸의 

서쪽이 되는미 교멍판도 ‘흐린내교’로 되어 있다 당정천이 감투봉에서 흘러 내려다가 황통 일대의 

도짚로 인i>l<겨 뱃울이 흐려지므로 흐린내라 블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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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포2동(훌t웹:껴) 

군표 2동 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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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명의 유래와 연역 

군포 2동은 1989년 l월 1 일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그전 당리(호'E) 일부와 부」주리(짧삼모)를 병합 

하여 군포 2통이라 하였으며 당리:당동과 부곡리;부곡돔은 꾼.'f 2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원래의 ‘군표의軍ìiIì)‘라는 이름은 "l응이나 동{써)， 연(面) 또는 고은의 이등이 아닌 하천의 。]릉으 

로서 1699띤(숙종 25)에 간행된 r과천현선수읍지』에 안양천 상듀를 가리키는 이릎으로 처음 나온다 

지금은 ‘구군필폭띤때)’라고 푸르는 안양시 동''?l구 호계 3동에 옛날 군포조에 섰으며 이곳에 군웅잔 

(핑雄山)이 있어서 。1곳에서 매년 ‘군웅제’릎 지냈다 

따라서 지끔은 ‘군포진’이라는 하천。1릅이 지도에서 사라쳤으나 그전에 이곳 군웅산과 그 엎을 

흐르는 하천의 ‘물가 포(깨)’듭 합하여 ‘군포천(힘i범111)’이라 하였으므로 문포 2동의 ‘군포1는 여가에 

서 비돗된 이응이다 (‘군핍軍써)’와 ‘군포(핑얘)’ 강조) 

한연 군포 2동의 법정통으로 남게 펀 당됨성」티)은 1789낸정조 IJ)에 만든 r후구총수j의 과천현 

남연에 속한 7개 리의 하나로 나을 만큼 오래된 마을이다 이 n많「은 현재 군포 1동과 문포 2동에 

나누어져 있는데 1914년 4월 1 일 일제의 지‘상행정구역 폐함 때 시흥군 남연이 되었모 딩L리와 용호동 

(ß~J!i:써)을 함하여 함1로 만든 곳까며 ‘딩t호)’은 마을 주민들이 도당체를 지내는 당정이 있어서 

생긴 이릅。1다 (군포 l 동의 ‘당말’ 지명 상조) 

부곡됨겹션띠) 역시 1789년 『호F총수」에 처음 나오는 이음으로서 1914년 4월 l 일 일제에의 

지방행정구역 펴]합 때 강간리(품T모) 잎3←를 부각리에 병합하였으며 정부선 정도역인 의왕시의 

부곡역도 깐은 뿌리에서 나온 이듭이다 (부곡동 지명 참죄 

군포'2-f만 야음의 ‘김정동은 값으띠， 등;'}우소토시펴 군폭 2옹은 군폭시 iî 개 행성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용호고등악교 용호중짝cll'. 군포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가 었다 

(3) 괜뼈 지명 

口 각골일 각콕촌(角삼村) 

군포 2힘부곡) 무착곧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미을이 지형이 소의 뿔처립 생겨서 부르는 

이듭이라고 한다 그연더1 ‘각골’은 τt골’로서 어떤 지형의 가장자리나 변두려둡 뜻응보 경우가 많으며 

갓= 변(邊}에서 비뭇펀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이긋은 조션조 맏엽까지도 노둑과 호링이가 출몽하였 

다고 ~}는데 지픔의 어느 마을인지 확설하지 않다41) 

41) 경기도지병유래집~. 1987, 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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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감투롱 • 삼파산(三때山) 

군-!}_2통 삼생마을 돼서펌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대야동과 오급동의 경제가 되며 수여산 

의 난동 즙기가 솟아오른 산이다 이 산 정/염1서 세 곳으로 윤이 흥러내펴는데 오끔등으로 흐르는 

딩은 산본잔 군포 2동으혹 흐르는 웅은 흐린니i(당정천)， 대야g으후 흐르는 불은 반월천에 함퓨하므후 

삼파산이라 한다 또 산 모양이 감투처럽 생겼으므로 감푸옹이라 부든다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대야동익 감투봉 전설 강조) 

r--------.--~--←←---- .---~→-，~ 

김투옹 

口 갯다리 

균포 2동{부곡)의 연씨촌마을과고랑치기 사이에 았는들이다 옛날에는바닷웅이 이곳까지 듬어왔 

다고 하며 1981년 마을 주민을이 큰 전신주 4개로 다리를 놓았으므로 갯다리라 아였다 지금은 한}국복 

합물류 꾼포터미널 부지에 대부분 편엽되었다 

디 고람리골 

군포 2옹{부곡)의 변씨촌 서쪽 골짜기이다 지급은 한국복합불류 군포터마덜 부지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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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땅치기 미음과 관띤펀 이름이다 

口 고랑치기 

군포 2등{부픽)의 구선안 옹북쪽해1 있는 마윤이다 본래 농정지로 작고 깊은 고링벼 있어서 고랑치 

기라 윤렀으며， 처음에는 1 가구만 있었는데 부곡역 앞에 칠도관사가 생기연서 호수가 늘어났다고 

한다42) 뒤(북)로 군포복함회울 터미년이 들어섰다 

i A __ 

←?갱 〓繼쩨톨1IIilIa!_양~;얀 r，，~싸셔 "'.-

짧뚫훨낯끼텀짜;‘느딱ζ;찌렐‘;'\flc寶뻔환현 
고랑치기 마을 

디 고래실골 잎고래실글 

군포 2동의 상생"]-:을 앞 틀이다 국도 47후선의 서쪽이 되는데 ‘고래’는 물이 않고 땅이 기룹진 

논을 말한다 마을 앙에 가윤진 문전옥답이 있으브로 고래실콜， 앞고래실곰이라 한마 

디 공영차고지(公쏠車庫뼈) 

군포 2동{부곡동)의 환경미화타운과 군표시 보건소 사이에 있는 시내 • 시외비스 트럭 등의 공영차 

고지이다 그전 얀망의 바로 북쪽이 된다 

42) 한를학피한국지영총앙1 갱기연 상ι ， 1985‘ 410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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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교전말(校前-) 

군포 2동{당동)의 문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음이다 학교가 들어서연서 민가가 둡어서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학교 앞에 였는 마응이므로 교전마을이라 한다 

口 구선일(九仙폐) 

군포 2동{부곡)의 고랑치기 서도션~ll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광수옥과 시흥군의 상피가 되는데， 

승뮤에 딸련 곳은 장주 시우디1 ， 시흥에 딸련 곳은 시흥 새우대라 불렀다고 한다43)(시우대는 지끔 

의땅시 초평동이다J 0멸이 산 모퉁이가 되므로 구석짱구성팡구션맏이 펀 것으로 보인다 

구성일 

디 누진골 

꾼포 2동과 대야동 경계에 있는 누진봉{113Jm)의 북쪽 골짜기이다. 우」골 남쪽 부곡전의 난쪽 

긍긍4짜기가된다 

43) 경기도，지영유래정 J ， 1987 ，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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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누진몽 

군포 2통과 미야웅 경제가 되며 옹쪽은 의왕시와 접하는 높이 113 .3m의 산이마 F봉산 능션의 

옥쪽 줄기가 되며 그 내력은 확인한 수 없다 (꾼포의 산 참조) 

口 듭당(쯤휠)터널 

군폭 2동{탕퉁)과 오금동 사이의 수리산 줄기를 관통한 터널이다 ‘금당은 오급옹에서 ‘금(양)’과 

당동의 ‘딩(꼬)’자들 합하여 안든 합성지맹이다 

디 금성산(없城山) 

문포 2농{무과과 대야폼 시에이] 있는 높이 122.4m의 산이다 영뜸고속도로 꾼포인터체인지 진엽로 

의 바로 동쪽 ↑F이다 (군포의 산 참조) 

口 느진골 

군포 2옹의 삼성마을과 대야동 싸]이] 있는 골짜기이다 지대가 높아서 다든 지역보다 농사를 

앙상 늦게 짓는다고 하여 느진공이라 무른다고 한다 

口 느진골고개 • 만곡헌 (B맺§댐) 갈티고개 

군표 2동{부픽)의 삼성마은과 대야동 갚티마을 싸1에 있는 고개이다 감티고개라-2s: 하며 ‘느진1 

은 느슨한 늘어진， 느직하다는 뜻으로 어(DH 언(많)， 만(11%)의 뜻음 지닌 。1즙이다 

口 당거리들 담가핑(좋힘라) 

군.~2동{낭동)위 거리 앞들이라는 뜻이다 지급 당동 주공 4단기플 포함한 그 일대의 들이다 

토오공， 요골 새터말골 등의 을。l 흘러드는 제법 넓은 들이었으나 지긍은 아파드 단지와 용호고교 

용호초.ii'.， 용호중교 등의 부지가 되었다 

口 당정(휠井)지하차도 

군포 2농{당동)과 당정동을 통칭변 도호의 지하차도이다 금당터널~균포초등한교 앞을 지나 당정 

웅의왕사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묵도 1호선과 연결펀다 

디 토당재(都휠) 

군포 2종 삼성n않에서 서쪽 。랜우로 올라가논 고개이다 이 고개 위에는 당이 있는데 당향}버지， 

망할머니라고 부르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이 긋에서 마을의 평안과 낸영을 기워하는 도당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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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2-'나 1990년대 이후 도당재릎 지내지 않고 았다고 한다"1 도당은 산신제도에나 산재당을 지어놓 

고 재사 지내는 곳을 경기 • 충정지"0"에서는 도%에라 하며， 우녀나 악녀(핏女)에 의6때 굿응 하는 

경우도 았다 

口 도꼬마치고개 • 도둑막고개 

군포 2동 용호마응에서 새터랜신기)로 념어가는 높이 89.9m의 고개이다 수려산의 한 증기가 

동류하연서 그 능선응 남북으로 동5뜯 고개로서 옛날 고갯김에 강도나 산객이 나타났으으로 해가 

저불연 념기른 꺼렀던 고개라고 힌다 

口 도랩말 지하차도 

군포 2동{당통)의 국도 47호선에 설치펀 지하차도이다 군포조등학교 남쪽 도로가 된다 문포 1동의 

그전 로랫맘에 가깡다 (군포 1 동 도랫안 찬조) 

441 꾼포시군포시의 마을신앙ι 200;', 9 ~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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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동군포 인터체인지 

관포 2~{부곡)의 한국식 합붙듀 군포터미널 남쪽에 조성원 화불전용의 인터체인지이다 그건 치를 

팩이공과 대곧마을 인대에 들어섰다 

디 무작골 부지개골 흥곡(91감) 

군포 2동{부곡) 구신만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한1기 b않으1 서쪽이 되며 옛날 마을 가운데 

있는 우울에서 무지개가 섰으므로 무지개공， 무작공， 또는 흥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45) 

디 밤바위산 암배산 

군.~2동{당동)과 오금등 정게익 수권산 즐기에 있는 높이 18 1.7m의 산이다 문포시내 주 옹북-서남 

으로 비스등하게 가로 지르는 간중71악 한 굉걱리얀네 그 믿으노 금당터널이 뚫렀디 오금동 요금선이 

의 동쪽 병뭉"e위와 이 바위 아래 산기늙에 있는 밤벨을 묶어서 암바우1라고 부르거나， 망바위산， 

맘1세산지라 부른다고 한다46) (군포의 산 창조) 

디 변씨촌(용fo\:l1) 

군포 2원부곡)의 한국꽉합론듀 문포화설터미널 통쪽 끝에 았었던 마을아었으나 터미년 부지에 

편입되어 폐통되었대 본래 원주 변씨(l깊E\:) 장의공파 후손이 낙힐냥벼 터름 삽은 후 그 씨즉닫이 

집단으로 삼았년 마음이다41) 

U 우곡(홉감) 대골 • 우곡동(강감J同) 

군표 2 등」이1 속한 2'~ '1l싱동의 착나이며 자연부마병으르는 대란이약고드 블렀다 ‘부곡’이 2j-:는 

이듭의 유래에 대i때는 세 가지 설이 있다 l 시흥군지」에는 조선시대의 어느 해어1 7댐이 들어 

온 들의 모가 맏라죽었으나 이 마을 앞에는 논에 불마 많아서 풍년이 듣었으묘로 ‘부곡’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하냐는 조선시대에 남양부샤가 이긋결- 지나다가 마을。1름을 들어보니 ‘빈굉장갑)’。]라고 

대답하므로 기왕이연 넉넉한 이름을 택E얘 ‘우극’으로 부르게 하였다는 깃이다 또 이곳에 판 부X까 

살았으므로 부곡이라 올렀다는 성。l 았다 

그런네 ‘부{μ)’는 곧 우리멸의 ‘가영’로서 부곡도가미공〉강밀에 되며 ‘감은 곰， 검 등과 함께 신앙 

선생 혹은 크다는 뜻의 ‘큼’올 뜻하기도 하므혹 부곡=대골과 서로 통5판 이픔이다4&) 

45) 최섭섭 (애， 70세 Jf-곡동 497 , 우작갈 거주) 
46) 류지호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사， 1999, 38쪽 
47) 바영순 (여， 80세) 우곡동 555 , 술대벅이 거주)외 2인 
48) 연재천 (냥.， 73 세， 부곡동 613-1 , 구선알 거주)외 l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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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부곡교(즙집橋) 

군포 2동{.lf’콕)과 의왕시 상동의 왕송처수지 북쪽 하천 위에 놓인 교량이다 경부션 부프 역에서 
서쪽으로 부콕육교감 건너와서 북쪽 하천 위에 놓인 교강f이며 부곡동 장터와 연껴되는 다며이다 

口 부곡복힐화울터미일 

군!f 2동(부곡)의 영동고속도로 북쪽에 인접하여 선지원 호택터이날로서 동군요 인터지1인지판 응하 
여 진압할 수 있다 고랑리끌; >1-를벅이란， 띤씨촌 퉁이 터미널 부지에 편입되었다 보통 한국복안g듀 

군포욕함화물다미널이라1 한다 

U 부곡약수터 

군포 2동(부곡 671 번지)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6년 6원에 설치된 우율이다 

口 부곡전(옵감川) 

군포 2동{부곡)익 공C영차고지와 환경미화타운 임대익 붙이 남쪽므로 흐르는 하천이다 영동고속국 

삼성마을(뒤는 김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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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지나서 의왕시의 왕송저수지로 흘러 들어간나 

디산호골 

군포 2옹의 상성마을 냥쪽 국도 47호와 회뽑터 ul년 진입로가 쿄차5연 북쪽 공짜기이다 명칭의 

내역은확인할수없다 

口 삼성(三姓 두星1 : 삼승(두升) 
군포 2동{부곡)의 안양에네스트골프클럽과곡도 47호를사이에 두고서쪽에 아주보는마응이다 

본래 띤!풍 곽씨， 인웅 장씨， 산안 주씨의 세 성씨가 등머와 마을을 。1루었3므로 삼성(三함)이라 

하며， 5. 16이훈에는 삼성(二모)으로도 썼다고 한다 마응에 주지플 모시는 삼성새→맏껴)가 았고 

또 10여 년 친까지 도당제늑 지냈다 감투흥 동쪽 기숨어] 있는 u]응이다 

디 삼성사(三聖펴) 

군포 Z통{부극)의 삼성마을에 있는 사한따 1882년 이 마을 신안 주씨 운향1]서 사링의 도움을 

받l아 사우를 칫고 주문공(ÔK文公)의 진영(월彩)을 옹.~l:'하고 있다 6.25사변 때 건물 일부가 응과되고 

영정이 을탔는데 그캉- 다시 복원하였다 

디 삼성약수터 

문포 2원당동)의 삼성마응 부근에 두 개의 믿i수터가 있대 당동 172먼지에 위치하며 우음은 1996 

년에， 씹은 1997년에 약수터로 개밥되었다 

디 삼성천(두姓川) 

군포 2동{부곡)의 상성마음에서 흘러 내려는 하천이다 동쪽으로 흔러 안양에네스트 공프탑런음 

지나 납퓨하다가 의왕시의 정송저수지'" 흘러드는 내이다 

디 새터일(새터말골) 신기(新옳) 

군포 2동{당동)의 삼성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기와 삼성마을 λ}이를 새터말골이라 한다 ‘새티’는 

새혹 터를 장은 마을{을 뜻하며， ‘신기’와 감은 말이다 우리 나라 마응 이음 중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룹이다 

口 솔EH벅이 

군-!f 2동{부곡) 장더 마을의 북족， 고랑치기의 동쪽에 위치한 u]을이다 정부j 부곡역 철깅으1 

바로 서쪽이 되는데， 그전에 바을 중%써 요가 있고 그 묘 옆에 큰 소q무가 있어서 솜태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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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고 한다 ‘백이’는 ‘정승1객이’치렁 우엇이 ‘박혀’ 았었던 곳을 ‘액이’라 하므로 쏠터+액이가 

경합된 。l읍으호 윤 수 있다49) 

슬대액이(웃교 아래) 

디 쑥고개골 호현(릎얘) 

군포 2동{부콕)과 대야동 ;생계에 있는 고개와 골짜기이다 누~!몽에서 금생산으로 이어지는 산 

줄기의 중간， 구선알 남쪽에서 도마교로 이어지는 도로 중간의 높이 75m쯤 되는 고개를 만한나 

。] 고개익 남쪽플쑥고개갈。l라 a운데， 01 일미에 C팩격이 무성하였으무그후씬이마고도 하였다 

口 신기전(新옳JII) 

군표 2통{당동)의 새터말골에서 말원등뼈 용호초등학교 뒤(냥쪽)릎 흘려서 당정친으로 함퓨Bl'는 

소하천이다 새터앞골r신가의 이릅응 따서 신기천이라 한다 

1')) 박일순 (여， 80세， 부곡동 5’5, 손태액이 거주)외 2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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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안알 

군포 2동{부곡)의 군포환경미화타운 서쪽셰 있는 마을이다 지감은 대부운의 인7}7} 이주하였으며 

공영차고지의 난쪽이 된다 

디 안앙벼j니스트골표클링 

군포 2동에 있는 족계 규격의 곧프명문이다 숲과 코스가 절묘하게 조호뉴릎 이푸고 있어서 뛰어난 

환경을 자랑하며 1968년 6원 16일 개장하였다 면적 267，000평이며 골프코스는 18흘 6，219m 이다 

U 여사멀 여사콕명(뚫使읍1쭈) 

군포 2공{도마피 긍성산남통쪽쑥'27B공부끈에 있는윤이마 고려시대 중국 시신틀이 황해바다를 

긴너와서 냥$냉→ 거쳐서 이 들은 통a써 한양으로 들어갔다고 한대 50) 

U 옥천(포영)마을 

군포 2공의 용호중학교와 옥천초등악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옥천’이라는 이료은 인근의 긍정동 

산 1001언지 밤바위산 기긁에 있는 옥천약수터의 이듭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51)..)킥친이란 맑은 

샘을 말한다 샘에서 흐르는 을이 맑고 깨끗한 것을 옥에 비유하여 옥천이라 하며， 부르기 중운 마을 

이륜의 하나이다 

口 용샤갈 

군포 2동파 대야응 경계를 흐르는 하천이다 누진봉 아래 누진꼼에서 넬원하여 검"}위를 거쳐 

의짱시의 왕송저수지흐 흐르는 하천이라고 한다j 2J 그 내력윤 화인한 수 었다 

디 용호동(뚫虎껴) 요골 용호마을 

군표 2동의 국도 47호선 서팩1 있는 마응이다 지금은 옛 마음이 없어지고 아파트촌의 ‘용호"]응‘ 

이 되었다 윈래 과천군 님언 용호통이라 하였교 현지 도박이말로는 ‘요골’이라 산렀는데 용획원I1I，) 

는 풍수지리에서 좌우의 두 산증가를 좌칭흥， 우액호파 부르므로 이를 일L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l

마을 북서쪽에 옹래정씨 선대의 묘소가 있어서 그로 인5뼈 생긴 이픔이라고 한다 

50) 류지호군포시 지냉유래집μ 군포시， 1999 
51) 황성회써 (억1 군포시 군포 2동 사무소 근우) 
52) 류지호군포시 지멍유래칩ι， 공포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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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이를 

디 원수울고개 원숨을 고개 

문포 2동{당동)과 오긍응 경계가 되는 수려산 줄기의 고개이다. 신개새터랜마응→ 서쪽에서 오금옴 

으혹 녕어가는 높이 133m의 고개로서 오급통{도장통) ‘원숭응」란’에서 비콧원 。1릅이다 (오픔웅의 

지영 참조) 

口 장승꺼리 

군포 2동(부곡)의 장터와 경우선 우곡역의 부곡육교 사아블 맏한다 정냥은 미응입구나 정의 경내 

입구， 큰 걸 주막거리 부근 릉에 나부로 깎아 세웠으며 장께g땐)， 장승(fU; ， j등;}<.)， 장성 등으로 

불렀마 숫징많〈천하대장군)파 암장원지하여장문)의 뜰음 세우는데 나중에는 관로의 걷기에 10려 

간격으로 세워져 리정(멍챔)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J<승이 세워진 곳에 장승거려， 장승백이， 장승막 

등의 이릉이 곁해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고지도에 ‘부곡주약이 나오는 견가였으므로 경똥이 세워 

져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복원a얘 세 우연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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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장터 1 장터골(빌) 

규포 2동{듀L각)의 경우선 부곡역 서익~II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까 빈판에 위치하므로 장터센이마고 

도 하고 장터골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징이 섰던 곳이라고 하는데 60년 진에도 장은 서지 않았다고 

한다 53) 장이 열려는 곳윤 ‘장터’라 하고 한샤루는 장기(J깅갚)， 상대(.t-}1~)라고 하였으며 ‘구상터’， 

웃장터， 아렛상터， 새강터 릉의 이름이 윌는다 

디 지웅산(ξ峰山) 

문포 2등{부콕)의 무직맏마g 서북쪽， 치뜰t익에골의 남학} 았는 받Ill l.4m의 샌1다 ‘지옹{효 

다)’은 조신 광해군 띠 션악자 。I~二녕의 흐인"11 ， 그외 관던펀 내용은 알 수 없나 나만 ‘지(;'[)’는 

지죄흔'1)를 뜻하I셔， 난초와 합끼) 균자에 비유하였으으로 지영에도 많이 쓰이는 글자이다 그전에 

의왕시 초펑동 웃새우대 사광들이 산신제릅 지냈던 산이라고 한다 (군포의 산 상소) 

口 차돌박01 골 

군표 2동{부곡)의 군포복한회블터미널에 펀입펀 곧저}기이다 북부터미널 주유소 일대로서 。1 일대 

는 차동(석영)이 많이 박혀 있었으무로 지돌박이골이라 하였다 

디 토오골 로골 

군표 2동(당옹)의 군표초등학교 서뇨똑 골짜기이며， 이 i골짜기 시쪽 산이 밤바위산이다 토오공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으벼， 금당터닐이 뜸련 자려에 있있던 논골짜기이다 

디 해당우울(경좋) 

군포 2동{부곡)의 삼성마을 서쪽 。Þ Ĵ애 있는 우응이다 이 긴을 도당재라고 하며 도당재 아래 

있는 우물로서 마을에서 도당제플 지낼 때 시용하였던 우물이다 해당화가 많이 피어서 해당우윤이라 

부든다고 한다 54) 해당호}는 바닷가 모래 땅이나 산기숨에서 주로 자란다 

口 호꼬뿌리 

꾼포 2동과 대야동 경계의 금성산에서 동쪽드로 후르는 산 증가의 무리릎 맏한다 이곳이 호링에의 

코에 해당된다 히여 호꼬뿌려라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 ‘뿌리’는 즉 부리로서 산 줄기륜 말한다 

53) 짝일순 (이， 80세， 우곡동 555 , 슐태벅이)외 2인 
54) 군포시， '군표시의 마음신앙~， 2003, 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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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우울 

디 황동(윷東) 횡듬(윷풀) 

군포 2명부곡)의 상성pf，을 통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실제는 삼성마을과 한 마을이나 다름없다 

본래 동쪽에 있는 산이 품은 황돼므로 황둥샌li\'Jl(미이라 하고 그 。때 마한1 되므로 ‘뺑산양 

이라 하였는데， 차츰 줄어들어서 ‘황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대 

한편 ‘황옹’。l 아니라 ‘황등{윗표)’이었다는 섣도 았으4'5) 현재 군포시에서 사한보 。1즙「은 ‘황 

동’이다 

’5) 균포시‘ f문포시의 마을신앙j. 2003,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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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본1동(ψ本-써) 

(1) 괜.H도 

l 
i 

---’ 

’ 
jL ryr! 

---

92 군표시 지멍유셰 및 ν 역사 



(2) 동명의 유래와 연역 

‘산원ID*)’이라는 이릅이 운현상 처음 등장ii}는 것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후구증수o에 

과천현 남엔ill iliT) 7개 리의 야나로 나요는데， 이때는 ‘산저리(1 ]JJi\ 미)’라 하였다 ‘산본’이나 ‘산지’ 

리는 이름은 한문 표가얀 다쓸 뿐 현지 토박이말의 ‘산믿’을 나타내므로 언중(등깜 주민)틀의 혼만은 

없었을 것이다 ‘산밑’은 군포시의 수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산의 맡 또는 아래블 뜻하는데， 1871 

년(고종 8)에 산저려가 산본려로 바뀌어 요늪에 이른 것이다 

이 ‘산본’。1 일본인들의 성씨의 하나얀 산원山* 야마모또)에서 비돗된 것이 아닌가 의성δ}는 

사람들이 있논데， 대평양건쟁 당시 연합힘대사령관 야마모또 이소로쿠{山木 Ji十六)(1884~194J)와 

는 관계없는 이륜이다 

곧 산저리→산본리록 H)뀐 것은 1871 년이며， .:v} 태어난 것은 1884년a로서 .:v} 태어나기 13년 

이나 앞서서 붙여진 이름이마 특히 ‘산본’이 "1는 이름은 경남 김해시， 전남 굉많씨와 강윈도 춘천시 

등에도감은이름이 었다 

1914년 역제에 의한 전국의 지망행정구역 흥폐합 때 시흥군 납멘[다J ilIT)5 개 려으1 하나인 산온리가 

되었모， 1989년 l 원 l 일 시흥군에서 군포읍이 시로 송zj ， 분리원 때 산본리는 산본 1 동과 산본 

2동 등으로 나누어졌다 엽정통으로서의 산본동운 군포시 9개 엄정통의 하나이고， 통사무소로서의 

산본 1옹은 군포λ)11 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관모초등학교가 있다 

(3) 괜H의 지명 

디 노루목 장할(웠項) 

산본 l동의 수려산 관모봉 줄기가 뻗어 내련 산줄기록시 지금의 노푸복 주유소 부근이나 지형이 

노루의 목처럽 생겼다 하여 부르는 이흠이라고 한다 그려나 ‘노루’가 붙은 지명은 어(於)， 녕Mi)， 

챙黃)， 팬썼) 등의 뜻응 나타내는데 지형이 늘어졌다는 뜻의 ‘느려’‘ 넓다는 뜻의 ‘너르’， 누F다는 

뜻의 ‘누르’， 널판을 뜻하는 ‘너르’ 등이 연하여 ‘노루’옥이 된 경우가 멍다 목{띠)은 사링의 옥처렁 

잘록한 부분， 굽어진 우분 등을 냐타내여 전국적으로 ‘노루옥’이라는 이픔이 매우 많다 

口 매화마을 

산본 1통의 노루목 주늬양소 부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매회{깎t花)는 매실이라고도 하며 4군자로 

꽁는 낙엽교목이마 추위를 이기고 이은 옴에 일찍 꽃을 피우므로 옛 선비들이 난초 국화， 대니무와 

함께 4군자의 하나로 꽁았던 나무이다 군포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마응 이릉 부여는 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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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생 당시 안앙에서 군포로 틀어오면서 차헤대로 꽃이릅 →병산이등 →위인이픔 순으료 지영 

위원회에서 붙였다고 한마(이후 수록판 아파트 단지별 마을 이듬은 모두 이 영영방싱에 의한 것이라고 

함) 

口 문화흔(又化村) 

산본 l동의 금정역 서쪽에 조성된 집단 주택지이다 산본 신도시 조성 이전부터 있었던 집단 취락지 

로서 본래는 산본천의 위정꼭)으로 멸집되었으나 그 닝쪽까지 확장되었다 면적과 형대가 획일화되어 

있는 집단 주택지대로서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취락지역에 ‘문회운’이라는 이갑운 불인 곳이 많이 

았다 

口 산본고가교(山本움잊橋) : 소멀고가교 

산본 1동의 동북쪽 고가차도이다 안양시 호계로에서 산본으로 틀어오는 길목으로서 경부선 첼로 

위에 섣치되었으며， 명학 엽처]교와 연결된다 이 고가교블 ‘소별고카교f 라고 표시한 곳도 있으나 그 

출처와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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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회흔 

口 산본교(山本橋) 

산본 l 동과 금정동 경제의 산본천 위에 놓얀 다혀이마 급정역사~J 북F쪽이 된다 

口 산몬시장(띠本市場) 

산본 1동 214번지에 있는 시조l이대 ;:;:포사에는 2개익 씨래시장이 있는데 군포역진시장꾀 산븐시 

강L이다 노루목 주유소의 님쪽에 었다 

디 산온천(山本)11) 

산본 l 동의 문흐훈U:it村) 마을 사이로 흘러서 안양전에 합유i뜯 지망"1천이다 치금은 모두 

복개도l어 도로 믿을 흥려서 산본파긍정역샤 내)를 지냐 보령재약 각쪽에서 안양션에 합유한다 

56} 새한지도수도렌생활정보지도μ 2003 ,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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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온2동(ψ本二펴) 

(1) 핀F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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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명의 유혜 및 연역 

‘산본'ó)라는 이름은 산본 l 동의 동영유태와 갇다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어1 과전현 

남멘i1î iliî)에 속한 7개 려익 하나로 나오는데， 이때는 ‘산저려(Jl J때 TJ’로 되어 :u었다 1871 넌(고총 

8)에 이르러 지음익 이즙인 ‘산본’으로 고쳐졌으나 후F얀 표지만 단라진 것엠 뿐 현지에서 부르는 

‘산밍’이라는 도딩에 이릎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응 것이다 

‘산본’은 일부에서 우려δF는 것저럽 일본인블。1 영웅시하는 인블이λ} 일본인틀의 성씨인 ‘산원山 

~')’(야마모또)(태평양건챙 당시 일본익 해꾼원수 ‘야마모또 이소로쿠’)플 윤인 깃으로 보는 사립들이 

있으나그는 1884년에 태어났고 산저리가 산본으후 바뀐 것은 1871 년이 되므로 일본의 성씨9}는 

관계없는 우리말 ‘산밑’을 한자화한 이름이다 산본의 ‘원추)’은 샤윤의 근본으로서 엠’을 뜻하기도 

하교 나우의 좋기나 뿌리을 나태꺼기도 하며‘ 인간의 본성이나 고향을 의미5번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종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914년 잊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치 • 분합 때 시흥문 남면(띠띠)5개 리의 하나인 산씬-리가 

되었고 1989년 l 월 1 일 시흥군에서 군포응이 시록 승격 분리뭔 때 산븐리는 산븐 l동과 산븐 

2동 등으로 나누어졌다 법정동으로서의 산본동은 군포시 9개 덩l성동의 사나이고， 동사무소로서의 

산본 2흥은 문포시 11 개 행정통의 하나이다 관내에 곡란중학교， 콕란초등학교， 산본초등한」하 었다 

(3) 관애의 지명 

디 개나리 마올 

산본 2동의 곡란초등학교(서쪽) 엎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단지이다 (‘개나리’라는 이름을 

불이게 된 경우}는 매화마을 참죄 개나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옴에 노란 꽃을 피우는 블푸레나무 

과의 낙엽 활엽교옥이 있고 또 다른 개니리는 장니리에 대한 망로 ‘ 야생하는 나리‘플 만한따 여기서 

는 봄에 노란 꽃을 피우쓴 개나리를 만한다 

口 골안 곡LH(강內) : 곡란(ã蘭) 

산본 2홍의 서울외픽순환고속도로 남쭉해 있는 자연마을로서 지긍은 신도시의 주액가로 "t뀌었다 

골안=곡내는 공짜기에 조생된 평지， 곧 곡처평지(1'i-따平뼈)나 분치에 취락이 형성되연서 부르는 

이릎이다 골은 곡{용) 또는 동{껴 행정구역。l 아닌)블 밀L하며， ‘실’이 같기도 한마 한펀 이곳J에 

난초가 많이 ，，)-생5뼈 ‘곡란’。1라 하였다는 성토 있는데， 곡란은 곧안으1 。빼~li~) 지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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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골안고깨 곡L~현(삼內뼈) 산실고재 

산본 2동과 광정옹 λ에 광성과 공안 λ에의 작은 고개이다 일영 산실고개라 블였다고 따1 지긍은 

능내공원과 시가지로 u)뀌었다 산본중학교와 각란중한교 사이에 있었다 

니 관보옹(冠염띠좋) 

산본 2동파 광정동의 경게가 되는 높이 426.2m의 경우리이다 수리산 풍기의 동북쪽 밴 끝 옹우리 

가 되며， 그 이래는 서울 외꽉 순환고속도로의 수리터널이 뚫려있다 몽-우리가 관모처럼 생겼기 때분이 

라고 하며， ‘잔모’는 갓(다)과 모자가 겹친 만이다 (꾼포의 산 참조) 

口 구주공(똥住公)마을57) 

간본 2동헤 있는 대한 주끽공사 아과트이다 군포시챙 뒤 동산공원의 북쪽에 있는 u댐로서 l단지와 

2단지로 되어 있다 

U 능안 공원 능내 공원(隊內公園) 능인막수터 

산본 2동의 개나리아파투 님쪽에 있는 공윈이다 ‘능안’， ‘놓내’라는 이듬의 내력은 산본고등학교 

뒤쭉， 수리산 기숨에 있는 전추 이씨 안양군묘j安陽암옳 조선 성종의 제 3냄로 인6벼 플여진 

이릉으로 보인다 ‘능(ri')’은 본래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말하지만， 지방”서는 큐모가 큰 무딩， 

왕신의 증친이나 혹은 벼슬을 지넨 사람의 요소릎 높여서 ‘능’이라고 우르는 예가 많다 묘 산의 

구등지대퓨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긋에 능안약수터가 있다 

디 동액(혼↑á)마을 

산본 2동의 곡란초등야교 냥쪽에 있는 아파트 탄지이다 (‘옹맥’으로 부르게 된 내력은 매화마융 

창조) 통액은 차나무과의 상폭교목아다 붐은 꽃을 피우며 옛날에는 여인들의 머릿기름으로 동백열매 

윤 썼고 여얀의 정칠응 상징E뜯 나무이다 

口 모란(U뮤)마을 

산본 2동의 능안공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l다 모란과 목단은 갇은 이릎얀데， 대개 꽃으로 

부릎 때에는 ‘모란’이라 하l 약재로 부를 때에는 욕단이라 한다 

57) 문포시"꾼포시 앵정지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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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액힐(百읍)마를 

산본 2동의 산본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백합은 효람로 유명하그L 순수 또는 순경윤 

상정하는 다년생 화초이다 

口 산본{山本)인터체인지 

산온 2동의 바로 뒤 수리산 기늙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옥이다 수랴터널 입구 못 미쳐서 

군포시내로 틀어오는 깊이며， 군포시민회관 군포시갱， 산본역으로 언껴뀐다 

디 수리산(修理山) 

산본 2동의 뒤로부터 서쪽냥쪽으로 뻗은 산즐기이대 최고응인 태을봉의 높이가 489.2m이며 

이 산으로 인하여 ~l양시， 안산시와 천연의 경계가 되고 있다 (군포의 산， 수리동의 수리산 등 장조) 

디 수리약수터(修理찢水 ) 

산본 2동의 산 18-3밴지에 있는 우운이다 태음초등화쿄 북겸4패 있으며. 1993년 10원에 개만연 

약수로서 수량이 풍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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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수리터널 

산본 2옹의 수리산 관모응 동쪽 기숨에 섣치된 터널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남분기점과 

연결원다 견이는 1.9km 이며 국내에서 더년 폭이 가장 넓은 터널로 알려쳐 있는데， 년도 2차선의 

폭이 17.94m 얀 터일로 기폭되어 았다 

口 조선백자도요지 

산본 2동의 서웅외꽉순환고속도후 바후 아래(남) 있는 유적이다 산견니동 1057.4번지에 위치하며 

사적 제342호로 지정되어 았다 이곳은 조선 전기의 액자가마터로서 2개의 작입장이 거의 왼벅한 

형태로 남아있는 귀증한 유적。1마 면적 2.348비아며 1991 년 1 월에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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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정동(엮#퍼) 

(1) 괜』도 

금징돔 윈내드 

지 2짐 군포시의 지딩 • 01 



(2) 동명의 유래와 연억 

긍정동의 ‘정(井)’은 우울로서 『계링유λb에는 ‘정왈오을1井日율沒)’이라 하여 오웅c우물임을 나 

타내고 있는데， 우물은 원래 ‘웅울’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 지역에 전해지는 바로는， 이 일대의 벌판에 

어디든지 파기만 하연 생을이 솟아 냐와서 블을 뜨는 여인들의 용깃(안)을 직선다 히여 금정이라 

부은다고한다 

또 다른 성로는 정조 임끔의 회냉 거등시에 이곳응 지나나가 픈 생에서 물음 마셨으므로 그 샘을 

금정이라 하였다는 섣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조의 연융원 원행이 1790년부터 이두어졌2， ‘금정’은 

그 이전부터(1789년 문헌이↑ 퉁장) 불러진 이등이므로 시간상 차이가 있다 한검 사흥군의 옛 이름인 

급진헌의 ‘금젠깎川)’과 ‘긍정(감井)’은 같은 ‘옷깃 금(깎)’ 자를 쓰고 있으므로 어떤 관련성을 생각 

해 볼수있융 것이다 

그리나 시흥이 ‘급천’으로 블러지던 1413년 -1795년 시아에는 지급의 군포사 긍정등 일대가 모두 

파전현 남변의 지역이었고 금천현의 치쇠fa所) 역시 긍정통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급천과 급정 

이 서로 관련된 。)갑으로 보기 어협다 ‘픔젠ltJI))’이라는 이륜픈 1990\'1대에 문포시에서 시민문화 

제 행사이름을 ‘옷내골’축저1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옷내’는 곧 ‘금천’의 훈역이다 

그런데 금정의 ‘금’은 크디는 뜻의 i 큼’， ‘큰’을 표기한 긍자로 올 수 있으며， 큰 우물이 있어서 

큰 우물， 금우물， 금윤 또논 긍정이라 우은 것우로 풍이하고 있다 그 유래나 뜻대로 금정(쉬井)은 

시정(폼냄)이 념쳐나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았다 

띈블을 뜻s)'는 글자록 ‘샘 천(겠)’자와 ‘우불 정(까)’자의 두 가씨가 씀이고 있는데， ‘천(요)’은 

자연 상태에서 풀이 솟아 나요는 것을 뜻하고 ‘정(사)’능 샘쓸 인τ상적으로 다늠어서 불을 피 낼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한다 곧 우플은 웅푹 파인 움설〉우붙이 펀 것이다 

긍정이라는 이릎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f호구총수J 에도 과긴현 남연(펴폐) 7개 려의 하나로 

나오는 마음 이음이마 1914년 열제에 의한 지뺑』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고 이때 괴곡리 

(해§里)를 급정리에 앵함하였다 (과곡리논 현재 행정동 펀지〕상 오금통에 속한다) 

1989년 l 윌 1 일 시흥군에서 문포시가 분랴 • 승격되면서 군포시 9개 법정옹의 하니이자 11개 행정 

동의 하나로 현재에 이르렀다 관내에 금정초등학교가 있다 

(3) 괜H의 지명 

디 구군포교(똥좋I없염) 

긍정동과 군표 1 동， 그려고 안양"'1 동안구 호제 3동 사이의 안$댄 위에 놓인 다리이다 희성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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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구문표사거리와 연견되는 다리이며， 교영판도 ‘구 균포교’로 새겨져 있다 이 길을 얀양시에서 

‘구군포견’로 명영한 바 있으나 앞으로 군포시의 가로멍청 제정 시 어떤 이릎이 딘지는 악 수 없다 

디 군포교(훌浦橋) 

금정동파 얀양시 호제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교향1다 구꾼포교의 서분원안양쪽)이 되며 

안양시의 흥얀뢰興쫓la)와 연결되고 긍정인터체인지를 동i뻐 군포시내와 연절되는 다픽이다 

口 금정(샘井) 도당대(都호좋) 

금정통의 안긍정 서쪽 f에 있는 제단이다 이곳「은 통신(떠山)의 갱견 쪽 갱←1-리(l 02.8m)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정도당대체얀이라고 새겨놓았다 ‘도댄은 경 71지 l양”서 산신제를 올리는 당을 

만5연에 원래는 마을 앞 산즐가 끌에 았는 근 향냐우였다‘ 어느 해어1 제윤로 샤용함 소룹 사와 

가지고 애어 놓았는데 소가 중응 끊고 토앙가버렸마 온 πF을 사립L틀이 소관 잣아 보니 현재의 도L이 

있는 참나무 믿어] 누워 있었마 그래서 이곳을 병당지권로 생각송뼈 도딩대지1만응- 설치하였는데 그때 

가 70년 전 쯤이며， 현재의 체단은 1995년 5윈 1 일 새로 설치하였는데‘ 당은 깎나우 여섯 그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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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징도당대 

되어 있고 앞쪽을 석축한 것이다 지긍도 매년 응력 7원에 게사블 지내고 있다 58) 

口 금정역(션井옳) 

급정동의 경부선 선로에 있는 역으로서 지하침 4후선(당고게~오이노행)의 환송역이다 1988연 

10윈 수드띤 전청 얀산션이 깨등 >1연서 그 한증여유로 섣치"1었다59 ， 산본천 원에 성치된 역으흐서 

‘금정’이라는 이름은 벌판에 자리갑은 미월}-o] 되어 이디든지 파기만 하면 생분이 솟아 나와서 판을 

뜨는 여인들의 옷깃j얘)을 적신다 6벼 금정이라 부든나고 한나 그 유래대로 흘이하연 ‘급정’은 매우 

시정(품댐)01 넘치는 。l즙이라 할 수 았다 그띤데 금정의 ‘금’은 크나는 뜻외 ‘큼’을 표가한 것으로 

활 수 였으며 큰 샘이 있어서 끈 우플>끔우공〉끔블 또는 금정이라 한 것으로 보고 있다60) 

口 긍정(~井)인터제잉지 

금정동의 급정역 동남쪽에 있는 교차로이다 녁도 47후선이 안양시니]의 핑 안록가 되어 군표시와 

연결뇌며， 01곳을 통5예 군.l'_시내의 각 망연과 접속하게 된다 

58) 군포시 ， r~포시의 마응신앙‘’ 2003 , 44 ~ 45~약 

59) 한상훈 (긍정역 큰우 393-7788 ， 2003년 12윈 27임) 
60) 한글악회， "한국지멍웅팡i 경기면 상， 1985 ， 410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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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교 

디 급호교(1tiJ1橋) 

긍정홍의 안영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한힘벤처타운과 안양시 호계동의 가스안신공사 앙향을 언결 

하는 다리이다. ‘금호’는 금정동의 ‘금(깎)’과 호계동익 ‘회J}C)’자를 한a뼈 만든 이름이다 

디 당정전(堂井111) : 흑린내 

긍정동의 희성전선 서쪽으후 북류능얘 긍호교 옷미쳐서 안양천에 합류"'R슨 하천이다 이 하친은 

강투뽕써 발원하여 황동」을 지나면서 로진로 인하여 내가 흐펴지므로 ‘흐린내’라 불렀다고 한다 

당정똥을 지나므혹 당정천이라 하며， 이것이 공식 하천 영칭이다 이 당정천이 흐르는 도심 구간에 

금정 l교와 긍정 2교가 었다 

口 동산공원(껴띠公園) 군포레포츠공원 읍정4호공원 

픔정응과재궁응에 캘쳐있는시민공원이다 동잔은높이 11S.8m의 야산으로서 관포시청의 뒷산이 

되는데， 대캐 마을 산을 기리켜 통신， 동메， 통마라고 하며， 동네 산윤 뜻a연 친근하고 소박한 이룹이 

다 。1 산을 중심으로 군포시청과 군포시의회， 군포경감서， 군포교육청， 균포선효1국， 군포우채팍， 군포 

조}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고 현충당이 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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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얼금정 굉금짐 (1쭈션井) 

긍깅웅의 경우선 철도 동쪽， 안ζ￡천 일대의 들판을 말한나 일제 시대에 ")c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벌은 들과 동S운 얀로서 굉야나 산샌l 말달한 좁은 등을 나타낼 때 ‘벌’ 또는 ‘평(헤)’을 쓴다 

‘ 훈몽사회= 에는 “대야왈평동착평(:! 함틴tl'通 11''1')''이라 하여 “큰 틀은 평(표)이라 하며， 보통은 

평('F)으혹도 쓴다”고 하있대 61} 

口 보령교 

끔정당의 보령지]약 옹쪽에1서 안양천을 건너 얀양시 호계동의 호게무호 연결되는 디리이다 호게교 

의 바로 넨(남쪽)에 있으벼， 주로 보평제 Qj:에서 시용하는 다리이다 

口 산본천(山本川) 

급정동의 급정역 맡으호 흘el시 안양천이i 합유하븐 하천아마 각 러산 인의 i막동; 성치공 등 여러 

물。1 흉러서 산본친이 되고 금정동을 지나는 지망 2급하친이다 (‘산본’은 산분동의 유래 장조) 

口 안긍정 내금정(內션井) 

긍정웅의 댐긍정 서쪽， 경부선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긍정리의 안쪽이 되므로 안급정， 대급정이라 

한다 금정인터 세인지의 통쪽이 되며 지금은 모투 시가지화되었다 

디 접말 

금정웅의 안금정에 속했던 자연D댄이다 안끔정과 당응의 등막공 사이에 있었는데， 일제 초기해 

표지그릇응 구웠던 곳이묘로 전말이약 블았나고 한다 ‘점(}며}’아칸 그건써 농L블의 공작소 도자가나 

그풋의 제조 갓이나 싣， 농기구의 처1작， 불건을 파는 시선 등을 통딸어서 ‘집’이라 하였다 지긍의 

산본골프연습장 일대에 있었던 마율이다61) 

口 호껴[교(虎윷橋) 

금정동의 얀양천 위에 놓얀 다리이다 이 다리는 안양시 호게로상의 다리로서 금정콩과 안양시 

호계 l동사이를잇는다 

디 호금교(虎션橋) 

금정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금호교의 님쪽이 되며 긍정옹과 안양사 호게 l응을 연결한내 

61} 이영택 r한묵의 지명 J ， 1986, 1~8쪽 
62} 이융응에77새， 군포l동L 심재극(군포농업협동조합장)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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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긍교 

‘호금’은호계통과금정동의 매리균Al츰따서 만든합성지명이ct 이 명칭은‘금호고’의 경우즘정동의 

‘금’을 앞세웠으므로 ‘호급교’에서는 호계동의 ‘호’자극 암시)응으로서 주민틀 간의 지영갈등을 조아 

시키는데 성공한 작명멍이라고 할 수 있다 

口 흐린내교 

금정통의 희생전선 엎(서쪽)으로 적듀하여 안양천에 안퓨B);극 하친응 당정천 또는 흐린내라 하며， 

그 하천 위에 놓인 다리로시 교병판도 ‘흐린대교’로 새기지 았다 화상인선 "1 낭까 오5이이] 았는 

τ.lrl이다 (당정천 흐린내의 유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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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풍혼할훌g 떻홉F 

흐린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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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HiS동(흉홈꺼) 

(1) 핀내도 

재g동 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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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탱의 유래와 연역 

재궁등은 법정공인 급정동의 일부노사 그전 느다울 마을 인근에 있었던 쟁골"1을에서 취한 이음이 

다 쟁골은 재i굉è'>1 연i얘 재7f공〉재앙곧〉쟁골21 토박이말로 되었는데， 이곳에 여샌짧山) 송시(宋 

Jk)의 재궁이 있었기 예운이다 재궁{짜용)이란 재(짜)와 궁(낌)이 겸합원 말이다 ‘재(짜)’는 원래 

각 지빙벡 향교에서 성균우멸 본 따서 서당과 비슷하가1 운영하던 재도이며， 이것이 문중에서는 사혁(f!， 

짜).2-로 발전하였고， 향교듭 본 따서 조상을 제헝땐 곳으로 변한 것을 재궁이라 하였다 

또 후손블이 벼슬을 지앤 조상익 묘를 지키고 제향윤 응r라는 집을 재궁이라 하였ξ며， 전국직a로 

제궁동， 재궁리， 재등피1 궁동， 궁대리 등의 이음이 남아았다 。1곳은 조선 호기 한성부사관 지낸 

승격신(자꾀 111 ; 1390-(467)신생의 묘를 쓴 후， 수양대군에 의&애 단종이 폐위되자 그의 둘깨 

아윤 송 찬I;+: I상)이 관직을 샤직하모 아곳에 내려와 초려(퍼鳳)를 짓고 ~옛대 그는 문과 장윤 

북향으로 내고 옛 임급을 생각랴번시 일제의 손님과 교유하지 않았으며1 행적을 숭긴 채 살았으므로 

그를 과천처사라 불있다고 한다63) 그의 후손을이 이곳셰 재섣을 짓고 조상을 모셨으으로 이곳을 

제궁둥이라 부르게 되었다 

。1곳은 법정동인 즘정옹에 속"b져 온 마을이므로 재궁풍의 연혁은 금정동의 연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992.5. 1 시 조례에 의i때 행정동인 금정동을 냐누에 금정동파 재궁동으로 운동하였다 

1993. 1. 14 시 조례에 의하여 재궁동을 니누어 재궁동과 오끔동을 분동하였다 재궁동은 군포시 

관내 1I 개 행정등의 하냐。l며， 관내에 운포 시갱， 구포경찬서， 군포교육청， 군폭우치]국 등의 관정이 

들어서 았고 군포모등학파 급정중학교 군포O.}정초등학교까 있다 

(3) 린배익 지명 

디 광재골 

재궁동의 군포우제국에서 군포깅장서를 기쳐 목패한성)U냉헤 이르는 골짜기이다 그선 광정마을 

로 틀어가는 곧짜기를 광정골이라 하였고 변하여 광재곧이 되었마 광정마응의 옹닝쪽이 되며， 재궁 

골〉재%낼>쟁곧의 경우처럽 토박이말로 "J<건화한 것아다 

U 느티울 괴곡(짧감) 느티울골 

재궁동과 오긍풍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융이다 지긍의 충무마을 일대가 느티울n않뀌며， 그 서닝쪽 

골짜기를 느EI융꼴이라 하였다 느티울골은 지금의 금정동 시민지]육광장과 요금동 소윌마을 우근이 

63) 경기도 C지빙유래정ι 1987 ， 441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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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로부터 혜나무{느타나부 = 피목)는 정사윤 다푸는 조정표 상칭하있으으로 만;;!에서 당산나우 

나 마윤의 수후목으로 심었다 그전에 풍난양 시쪽에 오래 펀 느티나우가 있었다고 한다 괴곡리는 

1912넌 과건군 님연 10개 려의 하나로 되어 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사흥군 낭연 금정리에 

병한되었다 

디 당밀지하차도(地下車훌) 

재궁동과 군표 l 동{당동) 샤이에 았는 지하차도。l다 긍정중학교 남쪽에서 윈구지고개 난칸으후 

용하며 그전 용약곧 냥쪽으로 연캘왼마 당청당말)윤 지하차도 이픔으로 하였다 (군포 1 동악 망만 

참조) 

口 동산(洞山) 동산 공원 군포리|포츠공원 금정4호공원 

재궁통과 금정동에 걸쳐있는 시민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익 산으로서 군포시청의 뒷산이 

되며， 이곳에 현충탑이 서 있다 디1개 마을의 샌을 가리겨 통산， 동미， 동미 릉으로 부르며， 동네 

산을 뜻하는 천근하고 소박한 이름이다 현충당이 들어선 그 입대는 조선시대 여산 송ν시의 사폐제m~ 

牌뼈 ‘ 나리에서 내린 댐로서， 문중에서 충홍탑 부지 l 천여 평을 군포시에 기증하였다 이 산 아래 

동산공원 헌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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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포시정과 꾼포시 의회， 꾼포경 갈서 균포 우채국 등의 관칭가틀 형성하고 었다 

口둥근웅 

재궁동의 지긍 무궁화마을과 중무마을 사이에 있었던 높아 84.8m의 용우리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긍정중악교의 서쪽이 되며， 그진 느티윷 마을의 뒷산인데 동그렇게 생겼으무혹 둥근봉이라 하였다 

口 목화(木花)마을 

재궁동의 군표경감서 동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목연 또는 변화는→ 복화라고 하는네，(이 아파드 

단지 。1픔으로 택하게 된 경위나 내역은 애화마음 강조) 목회는 고려 공민앙 매 운익정이 중국에서 

그 씨단 블래 틀여와 우리 나라의 으1휴 혁병을 일으킨 일년생 나우로서 무궁화고}에 속한다 

口 무궁화(첼흙花)마을 

재궁동의 옥화마을에 인접하여 서님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우리 나라 국해며花)인 무궁화륜 

아파드 단지 이름으로 하였대그 배정이나 내혁은 매화미윤 참조) 

욱응재의 재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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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묵응재("''-陰염) 

재궁동의 군포시청 뒤 현충담 。)-i:! 있는 여샌패111) 송씨(끼파) 재섣이다 조선 초기 한성부시플 

지낸 똥럭잔(:tπ1]J) 선생을 모시는 재실로서 문은 재궁원t:J찍 1'9)이라 하였고 분 옆에는 신도l이근 

래에 서1운)가 였다 승니복~산익 호가 푹재(.!써)이므로 지1쇠응 --'，응'11라 하였다 

口 산온억(山本옳) 

재궁통과 광정동 사이의 수도뀌 신천 안산션에 식 *1된 역이다 안간션이 988. 10 염 개통되었l 

그후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연서 1992.5. 1 산본익이 영업플 시작하였다 ‘산본’은 수리산의 ‘산믿*플 

뜻한다 (산븐 1 동과 산븐 2동의 통영 유래 찬죄 

口 승지골(承읍-) 

재궁동의 동산공원 현충당이 서 있는 그 일대의 공짜기이다 ‘송지(!T< 담)’는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린 벼슬로서 임긍의 명응 기특&뼈 출남5보 자리인데， 승지를 지낸 승박)산 선생의 증손 형P녕(jflJ 

씨公) 송 겸(끼ifJ() 0] 살았던 곳이랴고 한다 이곳에 운중에서 세운 얀내표지석이 있다 

디 시민체육광장(市民짧읍흙영) 

재궁동의 중무마응- 동쪽에 있는 체육공원이다 금정중학쿄의 남쪽이 되며， 2003. 8. 31 천천후 

제육공원우로 새룡게 단장되었다 면적 81 ，385 "，‘이며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 유상경기장， 관람석， 

우러1탄 트랙이 섣치되어 있고 농구장， 배 구장， 측구장， 섣내재욕관 등이 션치되어 있다 

口 우래산(f，티來山) 

재궁통과 군포 l홍의 정계의 군포중학교와 군포고통학교 시아에 었는 높이 127.5m익 산이대 군포 

시 괜뀌에는 두 개 21 '맘1산이 있으며 이곳응 한운표기대로라연 옛날 기우제를 지냈던 곳으로 보이가 

노 한다 도 우래산아 인끈에 았었던 도렛맞과 관연뇌는 이E니아파민， 우Oi. 도， ι) 에써 렛)맏로 

불야할수 있음 것이다 

口 윌뉘지고개 당알고개 ‘ 굴다러 

재궁통의 그선 쟁골마을과 군포 1 동{당동)의 이구망 사이에 었는 고개이다 우래산의 1새로 닝쪽이 

되며， 당말J'JH 또는 긍디리라고도 하였다 ‘원구지‘는 본래 ‘원걸이’로서 달이 걸리는 고개라는 뜻이 

라고 한다 한면 ‘윌구지’는 ‘닫꽂이’가 변한 이듭으로 보이기도 δ면더1. 산의 부리가 를출&뼈 ‘꽂(f)l)’ 

플 이루는 경우에 당꽂이〉월고지〉월구지로 뭔 수도 있다 ‘당은 산 또는 산비탄을 뜻하며， 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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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문폭고교 원) 

남쪽에 당알 지하자5:.71 뚫댔다 

口 쟁골 재궁골(평함) 

재궁동의 양정축등학교와 옥화u)을 부근에 있었던 자연u멍이마 이곳은 재궁곧이라 하던 것이 

번뼈 재7끓〉쟁곧。l 되었으며， 조선 초가 한성부사를 지낸 여샌짜山) 한씨(宋;:\:) 송북신(찌福 111) 

의 묘와 그블 모시는 재샅이 었었으으로 재궁골〉재강곧〉갱곧이 되었다 (재궁동의 동병유래 참조) 

디 충무(忠파)마을 

재궁동의 산본역에 인접õ~껴 옹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션조 때 왜작으로부터 나리플 구한 충무옹 

이순선 상군의 시호를 아파르 단지 이름으혹 정한 깃이대그 경위는 nH화마울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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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공(앙정초릉악피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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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금동(ìi쯤洞) 

(1) 관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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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탱의 유래와 연억 

오공동은 법정통으로서 즘정동{안카 i띠) 일부와 산본동{山 4내~)의 일부로 형성된 행정동이다 ‘오 

금’이란 사람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그 얀쪽을 암ßl며， 오금쟁이， 오금매기， 요금디리라고도 한다 ‘요 

금’은 옥다， 오그리대曲)에서 에돗된 말로서 오목하게 들어간 곳응 말한다 최세진의 『훈옹자회」에서 

도 “오곰 곡{曲)"이라 하였다 갇은 이름의 오금옴에 관뼈， 서윷 송파구 오공동은 조선 인조 임금이 

병자호란 때 냥한산성ξ로 피난하연서 다리가 아파서 “이아구 오곰이얘’하있으므로 ‘오곰동’ 이라 

블렀다고 하며， 문포사 오금동도 이 오금으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마을이 요급처럼 산이 구우려진 안쪽에 아늑하게 자리 진았으E-3료 ‘오긍자리’라고 불렀던 자연마을 

에서 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 표기의 ‘요권五찢)’은 1쉰다픈 의미가 얽으며， 난순한 읍재급íg-) 

표기헬 뿐이다 

오공동 지역은 근 우을。1 있이서 등우펄}->긍우갚〉금울 또는 긍정이라 부르넌 지역과 수려산의 산맡 

이리는 뜻으로 부르게 펀 산본동 지역에 결친 지역이다 (금정통과 산본동의 옹영 유래 찬조) 

과천현 남면(다j 펴)에 속한 금정리와 산저래w延1Il : 1871 년 산본리로 고쳐집) 지역으로시 1914 

년 과천군 시흥문 안산군의 3711 꾼이 시흥군으로 통합되면서 시흥문 남연 지역이 되었다 이때 

산본리， 긍정려(꾀곡리를 병합)가 되었으며， 1979년 5월 1 일 시흥군 냥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된 후 

1989년 l 원 l 일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펠 때 금정동에 속하였다 

1992년 5월 1 일 금정동을 니누어 재궁동을 분둥한 때 재궁5에 편입되었J!..， 1993년 l 웰 14일 

재궁동을 나누어 오긍동을 운동하였다 오긍동은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인 산본응과 금정동으로 

구성뇌어 있으μ약， 동사두i로서비 우급흥은 군.::1:..시 11 개 행성꽁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흥진~등학ι 

흥진중학교， 흥진초등학교 오곰초등한교 군포호}산;호등학교가 있다 

(3) 관배의 지명 

口 감투동 삼파산(三波山) 

오금동과 대야동， 군포 2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 ，2m의 산이다 수리산 꺼룡봉{슬기용) 증가가 

냥통류하여 솟아오른 산으로시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으므로 강두정이라 부든다고 한다 감투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썼던 당컨처힘 생긴 쓰개의 일좋아며 캉투=벼슬을 뜻한다 또 이 산 정%에서 

세 공으후 울이 흥러내라는데 요금동으혹 흐르는 물은 산본전 문Æ2동￡로 흐르는 붙은 당정천(흐린 

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월저수지에 합듀하므로 상파산아라 우른다고 한다 (대야동의 강투옹 

전설， 군포의 주요 산 참조) 

서2강 군포시의 지엽 117 



디 감투몽 약수터 

오긍동의 원수딸에서 원수닫고개로 념어가는 골짜기에 있는 샘이다 이 산의 정상은 강누상이라 

하므호 ‘강튀양약수터’약 한 깃이다 우선운수(때쇠 91 동쪽 공깨기이다 

-짧「:짤;쫓 

김투용 약우터 

口 공동지골 

오금등의 오긍초등학교 동님쪽 곧짜기이다‘ 도~d닫낼의 동닝쪽이자 원수불말의 복쪽 콜짜기이다 

그 내역이 확싣하지 않으나 1979년도 1 : 5,000 지형도에는 공통묘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보인다 

口 금당(쯤堂)터널 

오급통과 군포 2동의 당동 λ}이 반U뷰}산 북쪽을 통서로 관통하는 터년이다 도요골에서 산 즐기룹 

관옹하여 도장동의 옹북족으로 통등보 터넬로서 요금동의 ‘긍(앉)’자와 당동익 ‘당(강)’자를 합S벼 

긍당터덜이라 하였마 힐부 지도에 ‘긍화터날’로 표가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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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느티울 21콕(행씀) 

오긍옹과 재궁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오금동 융곡uf블."f 재풍옹의 송우마음 잊디l 

(아파트단지)에 있었던 D낸이다 옛부터 느티나무가많아서 느티궁〉느"1융(. 얀략)이라하고 한자 

로 꾀콕이라 하였디{느티나무:뺏) 느티나부는 회LW라고도 부르는 약엽쿄옥으로서 중극의 주대(씨 

1t)에 조정의 뜰에 회마우 세 그푸을 세우1서 산공{三公)의 호}석은 표시아였ξ→ 얀큼 널리 중상하던 

나무이다 괴곡리는 1912년 과천군 남연 10개랴의 하나로 되어 었다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 긍정리에 병함되었다 

口 느티울콜 

오균옹의 소윌마을과 재풍동의 시얀채육공원 일대의 공짜기이다 바로 위(꽉)에 느티울 마을。l 

았으므로 이긋을 느타울란이마 하였다 

U 느티울 약수 괴곡약수(뺑§떳水) 

오감동의 뜸사무소 뒤(남쪽) 밤바위산 맡에 았었던 9단二더이다 긍당터년공사로 얀，~껴 계정이 

되다시피 하였으나 그전애는 마응익 대동재름 지낸 때 제사용으료 시용하던 셈이었다 

U 다산(茶山)마을 

오긍동의 흥진고등학교 통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자 섣학자얀 c){~자 

山) 정잉생{T좌뺑)선생의 jj_-을 아파트 단지의 이음으로 하였다 (그 배정이나 연원에 대하여는 애화 

마을창조) 

U 도장굴 도장동(효잖洞) 

오긍동-과 수리동， 광정통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응이며 그 일대의 공짜기를 보장궁공이라 하였다 

오금옹의 느티윤공원， 수리동의 OJ:지공원! 팡상웅의 도장공윈 ~I[il릅 도샌균감이라 2î}nj, 수도킨 신잔 

얀산선의 산본역과 수리↑연 사。1의 커브구간을 맏한다 그 내력을 전해주는 문헌자료나 구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수리동의 도정끌 창조) 

U 도장터널 

오큼동과 수라흥 사이의 시도(市띤)상에 섣치된 터널이다 수도권 진첼 안산선과 나란히 뻔다가 

수려산 즐기인 무성옹과 감투봉 사이를 t!통하는 터널로서 남쪽에서 국도 47호선과 정속하게 된다 

61) 조선웅 옥부‘ "1양행정구역 명칭익랑ι 1912 ， ιi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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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밤바위산 발배산 빔바위 

오긍등과 꾼표 2등 당줍마을 겸계의 수리산 플기에 있는 높이 18 1.7m의 산이다 군포시내를 동북~ 

서남쪽으로 이스듬하게 가로지르는 산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그 일으로 긍당더덩이 뚫렸다 오금통 

오큼자리 동쪽 영풍바위와 이 바우1 아래 산기슴에 있는 밤변을 묶어서 방바우L 방u}위산 또는 밤uB산 

이라 부든다고 한다65) 

口 소월마을 

오즘등으1 호}산초등학교 냥쐐 있는 아과트 난지이다 소윌 김정식은 주옥갚아 아릅나운 시를 남기 

고 요검한 천재시인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릉3혹 채액한 배경은 매화n뉴을 창소) 

口 수리산역(修않山앓) 

오즘흥과 수리동 사이의 수도권 선정 안산선에 있는 역아다 1988년 10월 안산선이 개동되었는네， 

그후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라 1992년 5월 l 일 산본역이 깨풍되었고 수려산역은 군표시 관내 5개 

역 중에서 가장 최근에(2003년 12월) 개동왼 역이다 (수려동의 수리산역 참조) 

디 오금공원(五禁公園) 

오끔등의 후}↑F초등학교 동남쪽에 었는 도시공원이다 재공동 시민체육광장의 난쪽이 되며， 오금자 

리의 이틈을 따시 오금공원이라 하였다 

디 오금약수터 

오긍동의 긍정동 871-6번지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1년 12월에 개만딘 우블이다 

口 오듭자리 

오금통의 느티 응골과 도장굴골 λ}이에 있었던 마을이다 흥진중 - 고등학교와 소윌마을 일대에 있 

었다 ‘오금’이란 본래 무료이 구부러지는 그 안존을 맏하며 숭픽 또는 곡추라고도 한다 “오금이 

저린대’는 말은 힘이 싸져 오긍을 펴지 옷하겠다는 뜻이다 오금융 지역에 따라시는 오금쟁이， 오금애 

기， 오긍맹이， 오금다리라고도 하는데， 미을의 산 뒤쪽이 아늑하게 가려져 있어서 굽혀진 요금처럼 

보였을 것이다 

6') 퓨지호， '문포시 지밍유래겁" 군포시， 1999 ，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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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 오금자리 부근(흥진j 을극"f을) 

口 옥천 약수터 

오금동의 수리산 줍기에 있는 약수터이다 금정동 산 100번지에 있는 약수터로서. 1996년 8원에 

개말된 생이다 

디 원수물골(원숨를콜) 윈수물고개 

오긍동과 문포 2동의 당응마음 사이에 았는 높이 136.6m의 원수윤고개가 있:i'. 이 고개의 서쪽 

오긍동 힌라마을 4단지와 우진운수가 틀이선 꽁짜기가 원수뭔런이다 엣날 어느 친쟁 rrn에 한 ε」수가 

도정닫필→;로 피 ~r여 들어왔는데， 감투영 밑의 원수울공뀐1 이르려서야 한숨을 수1연서 “원 습을안한 

공짜기로구내’하였으므로 원수뀔곧 또는 윈숭원f이라 부르게 되었디는 전실이 있나 도정공의 “감증 

장g앓)" 자도 이처럼 순디(감추대는 뜻에서 비옷된 것유로 푼아하고 있다 66) 

66) 류지호문포시 지명유해집 μ 군포시 ]’99 ， 936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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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울고개 

口 율묵(몇삼)마을 

오금통의 퇴계마을 통쪽에 았는 아파트 단지이다 윤곡 。]0] 신생은 조성 선조떼의 영신이자 대유학 

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게 된 경위는 매화미응 창소) 

디 주공약수터 

요금동의 한리아파틱l채 동쪽에 있는 약수터이다 대형}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아파트 단지의 동쪽 

이 되브로 ‘주공약수터’라고 하며， 0] 아파트단지 바로 엎에도 ‘주공 4단지 믿f수터’가 있다 1992년 

9월에 약수터로 개발되었다 

口 퇴계(월윷)마을 

오급동의 융꼭마융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되게 이항 선생은 조선 영증 때의 영산이자 

대유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량1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아름으로 하게 된 경우]는 매화b댐 찬조) 

조선시대를 대표하논 되제와 율곡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아파트 단지 이름우로 벙영되어 있븐 것도 

보기 좋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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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한리(쫓쫓)마을 

오냥당의 수리산역 동쪽， 수도권 전전 얀산션의 u년 동쪽으호 껴게 조성뭔 아마트 만지이다 치1주 

도얘 있는 남한 최고싱 인 한리샌씌?i~IJI)플 아파트 단지 이륜으로 하었다(그 경우1는 미회끼댄 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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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리동(修쟁꾀) 

(1) 관내도 

'_ ... w" _ ......... 많、z 

삼일기익수 실익마을 「
미크닉장악수 수리마을 체등01을 

신램징잉구덕유미을 f리고교 능내죠등교 
페용섭 이기조선싱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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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명의 유래악 연역 

수려홍의 수리산 기윤 공쪽에 자려잡은 ul윈이므로- 수21통이라 하였다 이 지역은 산본 1.2 통‘ 

강정동， 궁내통， 수려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상통’이라는 단일의 법정몽91 속한다 ‘산본’이란 수리 

산의 ‘산넬’을 뜻하므로l산본동의 등영 유비 찬조) 수리옹， 산본동이라는 。1름이 모두 수리산에시 

비롯되었다 

군표시와 얀양시， 안산시 등 3개시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수리산은 시흥군에 속하던 시전에는 

수리산과 수압봉은 기준으로 ‘동부시흥’(지금의 군포시와 의앙시)， ‘서부시흥’(안산시 일대 통)으로 

나누가도 하였코 이보다 앞서서 조선 후기에는 이 수리싼양 경계로 파친연과 안산현이 니누어지기도 

하였다 (수리산의 유래는 군포의 산 창조) 

이 지역은 1789년(정조 13)'호구층수a에 과천연 남면(펴폐)에 속한 7개리의 하나로 나오는 ‘{}~I 

리(山찌밍)'인데， 1871 년(고층 8) 산본리(山 4、'lU로 고쳐었으나 묘두가 ‘산믿’을 웠보 이즙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빙챙정구역 펴1치 • 운합 때 그전 과천꾼 • 시흥문 • 안산군익 3개 군응 시흥 

군으로통합하였는데， 이때 시흥군납연에 속한 5개리의 하나가펀마 그후 1979년 5월 1 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l 월 1 일 군포유이 군포시로 승격원 때 행정통인 산분 2동에 

속하였다 1993년 6원 8일 산본 2동을 나누어 행정동인 수리통이 되었고 1994년 7원 19힐 수리동펀→ 

나누어 행정동인 궁내동을 설치하였다 수리옹은 군표시 꽁션~ 11 개 행정동의 하나혹 헨재에 이르렀다 

관내에는 수라고등학고L 능내초등화교， 도강초등학고까 았다 

(3) 관내의 지명 

口 가야(이n椰)마을 

수리통의 수도원 전철 안산선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가。F는 경남 한건과 

경북 성주 사이에 있는 영산 가야산(띠띠3山)을 아마트 단지 이픔으로 하였다 (깨회”낸 상조) 

口 커룡옴(딛뚫峰) 슬기옹 

수려동과 대야동 샤이에 았는 높이 469 .J m의 봉우리이다 수려산 연봉 중에서 두 언째로 높은 

봉우리인데 종전의 높이 474. 8m는 새 지도에 의동뼈 수정되었다 이 -영우려윤 정계로 대야등과 

수리둥이 나누어지며 이 용우리의 서남쪽은 군부대 사섣로 인하여 일반인의 춤엽이 풍지1되고 었다 

이 산의 이릉은 본래 거홍봉이라 부흔다고 하며 그동안 여러 지도에는 이 봉우리룹 ‘수리산’으로 

표가하여 았다 거룡은 큰 용응 뜻하는데， 그 연원이나 내혁은 확실하지 않으'-}67) 흥수지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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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증가륜 내홍{써F，~) 도는 용이라 하묘후 지상휘(JI!!애원)의 관짐에서 비릇된 이릉우로도 볼 수 

있다 한연 ‘슬기봉’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윤여진 이읍으호 보이며， 그 내력이나 연원을 전해주논 

기옥이 없다 15세기 문힌에 보이는 ‘슬강대는 말에서 ‘승기’가 나왔으며f 사리윤 바르기1 판멸하고 

일을 장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나 치혜륜 슬기라 하고 밝읍과 지혜로움을 뜻한다 그런네 ‘슬기’가 

그전부터 부르딘 이름이라면 갇은 수리패수리산:수리)의 영금듀인 ‘슐깨’가 ‘슬기’로 변한 것으록 

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군포의 산 간조) 

슬기옹 

67) 유치호군포시 지영유래~]~， 군포시， 199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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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계룡(쩔않)마을 

수리동의 동사무소 동쪽에 있는 아파트 난지이다 ‘게핑1 이마논 이읍은 충청남노 공주시 • 논산시 

등악 경계에 았는 벙산 계흉산으] 이픔윈 。까f!:ê 단지 。1륜으로 하였다(깨화마을 강조) ‘게흉’이 이 

마을 서쪽에 있는 수리산 연성의 하나인 거풍'î{469. 3m)윤 ‘게흥’으로 잔옷 안보 깐인 것인지도 

알수없다 

口 계룡샘(행뚫-)약수터 

수랴통의 수라고등학교 냥한11 있는 생이다 초막공천의 입구 하전빈에 있으며， ‘계창’이g보 이름 

은 얀근의 ‘계룡"1--:응’(아파드단지) 01릅응 분인 것으로 보인다 

꺼§생 약수터 

口 너를골 

수리통의 초막골에서 강려나온 서쪽 곧짜기이다 무성윤으1 석옥 곧짜기가 되며 공짜기가 비교서 

넓으므로 너흔 콜이라 하였을 것이다 ‘넓다’는 뜻의 옛만은 ‘년’이었으부로 경기도 지역 망언에서는 

‘넓은 바우1=너븐 얘(Uf위)’， ‘넓은 여울=너분 연(여웅)’， ‘넓은 벌:너븐 별〉너밸’로 냐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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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긋운 ‘넓나’는 뜯보다도 ‘늪에졌다는 뜻의 ‘늘어진공=느런곧>너든골로 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한다 

口 능내(陰內)터덩 

수리통과 대야동 사이의 수리산 동남 즙기(무성봉 동난쪽)에 있는 터널이다 군포시 환경판리소와 

꾼포환경미화타운 부극동 한국복암g→류 군표터 0]널을 연경&보 시도에 설지된 터널이다 ‘능내’라는 

이를운 부근의 김안기선생 묘역이나 이기조 선생 묘역으후 인õ，여 붙여진 이릉일 것이다 

口 덕유(점싫)마블 

수리옹의 섣악마응 난쪽에 있는 이파트 단지이다 전라북도 우주군에 있는 벙산 덕유샌l:èl이 山)의 

이룹」을 아파드 단지 이릅드로 하였마 (그 멍멍 배경은 내화P댁 삼조) 

디 도장골 ’ 토장동(효찮j同) 

수리동과 오금동， 광성웅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수리동 양지공원j 광정동의 도장숭학교 

신흥초등학고 수도권 전철 안간션의 수리산역과 산본역 사이 커브구간 일대에 해당띤다 도쟁;릎껴) 

을 불가에서는 ‘도량이라1 하는데 중들이 정진 수도ε보 곳，ö]며， 한편 회양목을 도장나우라고 승눈 

데， 이곳에 도장y-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인지 확섣하지 않다 r군￡시 지영 유래집6에서는 인근의 

지영 중 ‘원수음필=원숭을곰’과 관연하여 ‘감출 정íiil)’지릎 쓰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U 도장교(효찮橋) 

수리동의 도장터널 입구에 있는 다핍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션과 나란하 뻗온 시도(ili퍼)상의 쿄량 

으로서 도장티년의 곽쪽 출입구가 되는 곳이다 

口 도장굴골 

수리동과 요금동， 광정동 일대에 % 었던 갚짜기이다 그전 도장골 마을 일대를 도장긍곧이라 하였으 

며， 지금은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 도시공원j 수도권 전철 안산선 칠로부지， 학교부지 등으로 편임되었 

다 

口 도장터빌 

군포시니]윤 관동하는 수도원 전전 안산션과 나란히 뻗은 시도O!î휩)상의 터년이다 。1 시도가 국도 

47호선파 교차하여 한국복합물듀 군포터미널호 이어지는데， 도장터널은 수리산의 무성봉과 감투봉 

68) 배우리"땅이릉 뿌리 잣기 2ι 1994, 183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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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에룹 관동한 터넌이다 이 구써는 샌1 안안션의 산본터널， 환정판~l소로 이어지는 응내터년으1 

3 개 더녁이 있다 

口 통적골 둔전(면田) 

수리웅의 ~~국?맨 션본 변천소와 광정동 임댄}판 연디1에 있었년 p~~-ol자 관짜기이다 이 지역은 

지양익 주둔병에지1 군cJ-을 지급아도록 지급0];긍 둔선이 있었다고 한마 (궁내동의 둔전 상조) 

디 툰전공원 (lllm公園) 

수리통의 섣리l미플 바로 동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금깅마응의 남쪽이 되며 그 부은。l 옛날 동직갚 

의 둔전이 있었딘 곳이라고 한다 

口 만남의 굉장 

수리통의 수리산 상립욕정에 있는 장소。1다 수리산 능선에서 내려오는 등산로와 중간이 되며 념쪽 

으로 용진사와 쑥고개 쉽터로 이어진다 등산객들이 쉬어강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만난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도시 주변의 상링」와장마다 대개 이와 갇은 이즘을 가친 장소가 있다 69) 

口 만남 약수터 

수리동의 수리산 기숨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207-2번지에 있으며， 1997년 9월 약수터로 

개발된 샘이다 

口 무성골 

수리옹의 무성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군포샤 환경관리소익 바로 위(착)쪽이 되며 너픈골의 

님쪽이 된다 무성용의 이름을 따서 무성란。l라 하며， ‘무성’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무성곰’이라 부르는 곧짜기가 많다 그 충에는 으속한 곳， 우서운 곳을 뜻0];는 ‘무성곧’도 었다 

口 무성옹 

수리통과 대야옹 사이에 있는 높이 258 .3m의 경-우라이다 수려산 연봉의 거풍봉{슬기용) 즐기가 

동남듀하다가 솟아오른 흥우리로서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서쪽i"Il 였다 ‘무성몽J이라는 이름의 내력이 

나 연원을 알려주는 문헨 또는 구전 자료를 확인한 수 없다 (꾼포익 산 창조) 

69) 김형수한국 <00 산행 7L 깊은 솔， 2003 ， 44-45쪽 

제2정 균표시익 지밍 129 



口 방아글 

수리동의 산온터일 북쪽 입구에 있는 팔짜기이다 빔l아는 곡식을 쩡거나 딴는 기구로서 불헤또1아와 

디딛빙아가 있다 ‘ 1싼P라는 이릉이 울은 긋운 그전에 물레벙아가 있었던 곳이거나 지형이 디딜뺨} 

를 닮은 경우가 많다 옛날의 디딜빵F는 Y자껑으로 생겨서 두 사E에 받을 딛게 되어있는데， 곧짜기 

내 산 또는 블긴。1 갈라져서 Y자형으로 생긴 경우헤도 ‘방아필’ 이라는 이픔이 붙는다 。1곳은 그전에 

뺑널과 원수울팔이 감라지는 형태의 골짜기였다 

口 산딸기 약수터 

수리옹의 삼힘욕장 입구에서 성붙사로 올라가는 등산길의 중간에 있는 일E수터이다 j산딸기’라는 

이름을 픔이게 펀 내럭은 자세히 암 수 없으나 그전에 산딸기가 자생하던 곳→이었을 것이다 

口 산온(山本) 약수터 

수리웅의 수리산 기늙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840-143번지에 였으며 1994년 12원에 개l달된 

샘이다 인큰의 용친사에도 용진사 약수터가 있다 

디 산온터널 

수려종의 수도권 전칠 안산선이 수리산역음 지나 냥쪽으로 당리는 선로상의 터널이다 수리산의 

한 줄기가 거흥빙숭기봉)에서 동남듀하여 우성봉과 감투봉으후 뻗었는데 그 중간에 뜸은 터널록서 

대야동과 경게에 결쳐었다 

己 선봉곧 • 손옹골 

수리동의 수라고흥학교에 i1 -O}여 서닝쪽으로 뻗은 (작은)맏짜기이다 1 : 5, 000 지형도에는 2002 

년판과 1979년관 모두 ‘손성필’로 되어있다 그 이픔의 내력이나 연원에 관승얘 운」펀이나 구전 자료륜 

확인할수없다 

口 설악(즐앙)마을 

수려동의 수리동시우소 뒤(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단풍으로 유명한 영산 설악산을 아파트 

단지 이름￡로 하였다 (그 경우}는 매화마플 창조) 

口 성울시(成佛춤) 약수터 

수리옹의 수리산 기숨 성불시에 있는 약수터이마 산본동: 840-181 번지가 되는비 1997'닙 9월에 

약수터로개받된생이다 

130 긍프시 지염유테 잊 씨족역사 



디 성지골 

수리통 초마골의 냥쪽에 냥까으로 갤게 뻗은 공짜기이다 형녕-생닌， 형제-성지1로 도1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형게’가 ‘성지’로 빙앤화뭔 정우도 았다 군포환경관리소으| 바로 앞이 되는데 문헌이나 

구전상 따로 전해-^J는 가료플 확인하지 옷하였다 

디 수리(修앨)마을 

수리동의 덕유마응과 설악마응 λ에에 었는 아파트난가이다 수리산 자략의 수리동에 틀어선 。}，，}

드아니 ‘수리’라는 이름을 따로 성영할 필요는 없응 것이다 (수려산， 수리동의 영칭 유래 찬조) 

U 수리산(修i뽕띠) 

꾼으￡시의 북쪽파 서쪽으후 긴게 뻔어 내린 ↑F증기로서 최고봉인 대응용{太ζ씨)은 높이 489. 2m이 

고 군포시의 수호산이자 진산(혜Iμ)이라고 한 수 있는 산이다 。1 산 중기블 경계로 안양샤 안산시와 

정하고 있으며 슬기성-고깔성 얀대는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서 연반인의 ~입。1 동제되고 였다 

수리는 옛 이름{안산시 수암봉의 그전 이릉) 취임(쩍김)이 곧 ‘독수리 바위’로서 산 용우려익 U떼 

가 목수리처링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송수려는 높다는 뜻과 함께 으뜸， 높응， 최고라는 뜻응 

지닌 말로서 우 리말 ‘정수리’와 통하고 태양을 뜻능F는 ‘솔’(S이 로마의 신회에 서는 태양신_)， -9푸머 

리플 뜻~i'는 ‘숭’(수로 깅수로깡) 등과도 흥~1-는 맏이다 수리산이 특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산 

증기를 그힘g로 그려보연 맹긍류， 특히 독수리가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산과 이름이 신통하게 일치하논 영산이다 

산을 나마내는 옛 말에는 ‘모클’계， ‘부리’계， ‘등’계， ‘외’계， ‘수리’겨1 등 여러 첼R의 。1름이 었으며， 

설악산(설)， 수락산(술)， 수리산과 강은 이름은 모두 ‘쉴수리)’계의 산 이름a로 운류된다 이 ↑않­

태을산 견볼→f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고 또 여러 몽우리가 있논디J， 이에 대하여는 따로 섣영하였다 

(군포으1 산강조) 

U 수리산 산립욕장 

수리동에서 궁내흥， 장정동 등에 이르는 수리산 즐기의 상립욕장으로서 그 안에 안냥의 광장과 

터!Jul가 있는 숲. ó얀터 둥이 조성되어 있다 수리동 덕유마을과 섣。fu면 부판H 삼링욕장으후 틀어가 

는 입구가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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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싱 상링욕장 입구 

口 수리산역(修쩔山繹) 

1균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전질 5개 역의 하나이다 1988년 10윌 수도권 전칠 안산션이 

개통되었고 이때 금정억。1 션지되었는데， 수리산역은 앤 나중인 2003년 말깨 게똥펀 억이다 당초 

역 。j듬을 노정벼1으보 하려는 굽직임。l 있었으나 수리산 가숨의 수리등에l 듣어서는 역이므로 ‘수리 

산역’이라 하였다 (수리산의 지영 창조) 

口 숙1개 쑥고개 

수2]동과 대야옹 사이의 수리산 줍기에 있는 고개이다 수리산 거룡봉{슬기옹)에서 남응유하는 

산 즐기가 부정봉으로 뻗은 그 중센점에 았다70) 이 부근에는 근래에 산을 낌싸서 개섣한 비표장도 

로가 있고 이곳에서 쉬어감 수 있도옥 하였다 

숙 또는 쑥과 관련펀 이듬온 전국적으로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쑥이 무성한 곳， 숭을 구웠던 

곳， 지형이 쑥 튀어 나왔거나 쑥 을어간 긋 등에 같은 이릎이 붙은 경우가 많다 

70) 일양지도문화샤 「한국 200명산 전국등산지도~， 1996， 78쪽(숙고깨) 및 김형수한국 400 산행기ι ， 2003 ， 
갚은 승.44쪽〈쑥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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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앙지 (Ig!l'l)공원 

수려옹의 수리산역 북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수도권 전전 얀산선의 서쪽에 조생된 공원으로서 

가。þ'댐{아파트)의 북쪽에 숲과 언옷으로 조성되어 었다 ÓJ:지는 양달， 곧 양지바픈 곳， 따뜻한 곳응 

뜻하는 이급으로서 수리산흑 의 동쪽이 되기 때문이다 이곳쉐 군포지역의 호국무공 수훈자윤 위한 

공적비가서)워져 있다 

口 이기조(李흥祚) 선생 묘와 신도벼 

수리동의 산본동 ll52-ll 빈지에 있는 묘역이다 이기조 선생은 조선 인조 때의 문선으록 인조반정 

과 영자호란 때 공을 세운 언을이다 이 묘역은 1728년(영조 4) 강기도 장탠써 이장하였으며， 조선 

중기의 양식인데 동자석 "J딩주석 • 운인석 • 신토비 등이 있Z 경기도 가념울 제l2l 호로 지정되어 

있다 

U 작은1개골 

수리동과 대야옹 사이를 뚫은 응〕내터널의 북쪽 증안구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공짜기이다 ‘작은 

고개’가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고개가 았어야 하는데， 큰 고개가 어느 고개플 뜻하는지 전해지는 

문헌이나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U 초막골 - 초막동(호홉껴) 

수리동의 군포시환경관리소에서 북쪽으로 뻗은 딸쩌기이다 。l 잊대는 본래 마음로 되어 있었단 

곳으로 조선총독부 간행 자료에는 ‘초막동’으로 나온다 또 한글학회 발간 자료에는 초악통=담배촌。l 

라 승F껴 담배농사플 많이 지었다고 기록짜고 있다71) ‘초막이란 풍이나 짚으로 지풍을 이은 집을 

맏하며 대개 조그만 막집응 뜻한다 최근 초믿낼 익대에서 대규모 습지가 양견되었는데， 이곳에는 

국수나우， 오리나무 등 여러 종류의 환경지표식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암려졌다 

口 초막골천 

수리동의 초막골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야마 초믹닫뻐서 흔러 내려므로 초마공천이 

라하며 산본천의 상류가된다 ‘초먹끌천’이라는에천병청은꾼포시 빨A 행정치되20이년 9월 발행 

에 표시되어 있다 

71) 조선총독부구한국지앙행정구역영칭일란AI912)， 71쪽 맞 한근하화한국지영총란J 경기연 상， 1985 ， 
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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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악공 

口 피크닉장 약수터 

수리동의 상링욕장 입구 초입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을 오르는 칫 낀목이 되므로 피크덕장 잉뷰터라 

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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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궁내등(홍內洞) 

(1) 관내도 

••••~•• -~~~ 

차b 
q까 

퍼b 
증'.! 

ÿ-" 
;;r 

1''' 

궁내동 관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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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명의 유래와 연역 

궁대동과 광정동， 그리고 수리동의 3개 옹은 모두 수리산의 산맏이 되므로 행정옹은 다을지라도 

법정통은 모두 산본핑{산 믿이라는 뚜)으로 되어있다 

궁내옹은 본래 과천현 납변에 속한 지역으로서 곡란 J앙정꽁 궁안콜 • 둔진공 도정긍긍 등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통E어 산저리(ψ댁및)라 õ~여 낭면 7개리의 하나였다 그후 1871 넨고종 

8) 산저리갚 산본리(山4민)로 바꾸었으며， 궁내동이라는 이픔은 그전 자연마을 궁안곧-궁내용의 

이륜을 취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궁(좁)’이란 국왕이 거쳐즙F는 궁권이나 행궁얀융 뜻하는 것이 이니라 땅설의 중:진이나 

증실에 딸린 묘(1111)， 사당 등도 ‘궁‘이라고 툴았다 이 지역은 왕족안 전주 이씨의 사패지(쩨샘삐)이고 

또 인근의 광정동에는 전주 이씨 안ÒJ꾼묘(安r-r5치쏠)가 있으므로 ‘궁 안쪽’이 된다는 뜻에서 생긴 

。1등으로 보안다 안$ε군은 조선 성층의 재3냥t왕재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페치 • 분합 때 과천꾼 안산균 시흥문의 3개 군음 함~~겨 

시흥군으로 정합되었교 。1때 군포지역은 시흥군 님연이 되었으며1 이곳은 5개리의 하냐인 산본리가 

되었다 1979년 5월 1 일 난연이 군포읍으로승껴되었고. 1989년 l윌 l 일시흥안gl서 군포읍이 군포시 

로 분리 • 승격되연서 군2l시 수리옹이 되었마 그훈 1994년 7월 19일 행정동사무소인 수리동을 나누 

어서 수리동과 궁내동a로 운동뼈 현재에 이르고 였다 ‘궁내’라는 이름의 법정통은 없으며， 동사무 

소로서의 궁내옹은 군표시 11 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꾼포정보산업고등학교 산본공엽고등학 

교， 궁니1중학교 수리중학교， 수리초등학교 궁내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가 있다 

(3) 괜뻐 지명 

口 고개샤거리72) 

궁내동의 수리산 능선 위에 있는 등산로의 교차로이다 안양시 창엑낼 삼거리에서 동。l접골과 냥배 

골을 통히여 수리산 능선으로 오른 후 군포시 농변사로 내려가는 깅과 태을옹셰서 능션을 따라 서닝쪽 

의 슬기봉으로 통하논 길이 교차승F는 깅옥이 된다 

口 광천약수터 

궁내동의 수21초등학교 돼서)에 있는 약수터이다 장젠생없)은 농k물생。1나 방사성 물질을 비교적 

많이 포합하고 있는 샘을 알~"는데， 이 약수터를 광천 약수터라고 우르는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72) 김형수한국400 산행기" 깊은 송， 2003 ，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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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약수티 

口 궁내(宮內) 궁안 

궁내옹익 아파트 단지인 묘향마음 부곤에 였였던 자연미혼이다 이 마웅 서쪽 수리산 기긁이 선주 

。1씨의 사패지(jg牌며)73)이고 。1 산에 조선왕조 어느 대균의 묘가 있어서 궁내 또는 궁안이라 북었다 

고 힌다 ‘궁(칭)’이란 왕설의 궁권 이외에도 증섣에 딸린 묘l써)나 사당도 ‘궁’이라고 하벼 궁의 

안쪽을 뜻한다 광정동에 있는 전주 이씨 안양꾼묘j安r~양까 조선 성종gl >113난 이항의 묘)로 

인하여 울여진 이름으로 보인마 한편 ‘궁얀’이라는 이픔에 대하여 。1 지역이 궁에 소속펜 땅이므로 

그 안쪽이 되는 지역을 ‘궁안’이라 불렀다고 한다14) 

口 웅내공원(훔內公핍) 

궁내동의 수러산 기슴에 있는 토시공원이다 궁내동의 이름을 따서 궁내공원이라 하였다 수도사업 

쇠정수장)의 동쪽， 일립석쩌다운의 서남쪽이 된다 

73) 공신이나 종친， 기타 나아에서 특정인에게 내린 땅윤 만함 
74) 이기형 (전주이씨 종친회 회장)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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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금강(金제)마을 

궁대동의 요향'"을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궁내등에는 영산익 이즙을 따서 아파트 단지 

이릎으로 한 곳이 백두마은， 묘행}을， 금강oH을의 제 0)-을cðl 있고 역사인물을 딴 곳으혹는 슬거마을 

과 우득마을이 있마 ‘금강은 친하영산 곰강산을 취한 이릉으로서 금강석-다이아몬드 가장 단단한 

보석을 뜻하기도 하고 불쿄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맏로서 ‘가장 뛰어난’， ‘가장 단난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미화마을 찬조) 

디 동적골 

궁내농91 우낙01을피 광정동 응지마음 일대에 있었던 란짜기이다 도장강골의 북서쪽이 되여 그선 

궁내”댁의 바로 닙쪽이 된냐 이 골짜기에 논이 있이시 그 논을 둔진(띤[1])이라 하았으며， 그로 

인5때 。1 일미륜 눈전곧， 둔더공 흑은 동척공이라 쓸렀다고 한다75) 

口 둔전(띤田) 

궁내동의 동적곰이) 있는 논이 운전이였으므로 이 마을결 둔건마을이라 올렀다고 한다 둔선은 평시 

에는 농사에 종사하L 외적이 침입할 때에는 문매를 조직하여 직을 악는 병사틀이 소속되었는데， 

문전병이라 하였다 그들이 주둔하는 공을 쥔이l)이라 하였고， 그 전당을 둔전(띤田)이라 하였다 

그러나 ‘둔전’이라는 지영이 겹「은 공운 비교적 넓은 펑야지대를 。1루는 곳이 대부분이다 

口 묘향(妙홉)마툴 

궁내동의 아파트 단지인 백두마을 서남쪽 아까트 단지이다 궁내공윈의 바로 낭쪽이 된다 인근에 

영산익 이릉을 붙인 금강마을과 백두마을이 었다 묘항잔은 평안냥도와 평안북도의 경계에 있는 높이 

1 ，909m의 영산이다 (매화마올 찬조) 

口 백두(白頭)마을 

궁내동의 궁내공원 남쪽에 았는 아파트 단기이다 인족의 성산인 액우산윤 아파드 단지의 。]듬으혹 

하였다 (매화마을 감조) 

디 영웅(융風)바우| 

궁니1동의 수려산 즐기 능선 우에 있는 바위이다 벙풍이란 장식을 검5애 무엇을 가리거나 들리치기 

위해 여러 쪽으로 접게 되에있는 장식품을 말한다 영풍"1위는 태응용에서 슬기용 쪽으로 조끔 내려오 

75) 퓨지호군포시 지영유래집" 군포시， 19μ99 ，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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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 에위 

면 능선 위에 병풍처럼 펼쳐진 "1위가 냐타난다 바위의 높이는 약 15-20m, 폭은 JO-40m 쯤 되며 

산불이나 화재 등 샤고 발생시 신고 우1치 지점으로 영시되에 있다 

디산골 

궁내옹파 광정동 λ}이이] 있었던 콜짜기이다 장정등 엘힘복지타운의 님쪽에서 궁내공원으로 연건펀 

필짜기이다 ‘산끌’이란 이름은 지영이기 보다논 ‘산골짜기’나‘두에산골’을 뜻하는 보통영사에 가깝 

다 

디 산본천(山本川) 

수라산 여러 곧짜기의 닐을 받아서 흘러내리는 하선이나， 지금은 모두 복개도에 궁내동의 지도ιk에 

서논 쟁별 수 없다 동적공과 궁내마음으1 넘쪽응 흔g써 동퓨큐 B}C};가 분호}촌 è'댁을 거쳐 안%댄으 

로 흘러든다 (음정동의 산본천 창조) 

口 솔거($居)마을 

궁내동익 둔전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아마트 탄지이다 순거는 신라 진흥왕 때의 천채적인 화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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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런 황링사 벅핸노송도)에 새듣이 앉으려다가 부딪쳐 떨어졌다는 딸까 진해지는 화7에다 

(매화마을 참조) 

口 수리산(修理미1) 

궁대동의 시쪽을 북에서 납으로 뻗은 ↑F증가이다 。1 산윤 경계로 안양시와 군포시의 경제가 된다 

최고봉인 높이 489.2m익 태을옹(太ιI~)은 낭정동에 위치하며， 태을냥의 바로 님쪽 즐기가 궁내동치 

역에 속한나 수리산으1 ‘수려’는 옥수려의 수랴， 높거나 유두머리를 뜻51-;긍 정수랴， 태양을 뜻'1'는 

송(501 혹마으1 태양신). 술개(소리개 대옥 수-cl õ!}에 속깐 새)의 송 등과 흥야며， 수로왕의 ‘수로’， 

‘수로’부인의 ‘수로’와도 동5연 이픔으부 보고 있다 (군포의 산 참조) 

g 수리산(修1옆山) 산림욕장(미H낌場) 

수리산 상립욕삼은 수리산 즙기를 따라서 관모킹5태을굉5슬기정에 。1프는 산좋기의 군포시 쪽 

산 기숨에 위치한다 슬기봉부터는 문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출업이 긍지되고 였으며， 그 아래서 

되돋아 나외야 한나 궁내동; 수c]옹， 강경통셰 이르가까지 아기자기한 수리산악 자연응 즉낀 수 있다 

독서의 숲‘ 만남의 광장 등 각종 주저]틀 섣정한 숲이 있고 팡친의t수.E1. 산딸기약수터 등띔 곳곳에 

샘이 었다 수리산은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3개사가 저마다 관내의 숲을 삼림욕장으로 게말째 

관리하고 있다 

디 우룩('1'動)마을 

궁내동의 산본공업고등악교 동남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나 우4주은 우리나라 3미 악성(짧않)의 

한 사암으로사 신라 진흥앙 폐의 e악7}이다 븐래 디}가삭극 ι}란얀\011 ， 기야갑S 치응 얀듣고 1~곡을 

지었나고 한다 진흥왕 예 신라에 투항뼈 충주에 살연서 씨얀승을 가르쳤다 이 아파트는 약성 

우콕의 이릎응 묻였다 (매화마을 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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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굉징동(光흥폐) 

관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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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탱의 유혜와 연역 

이 지역은 법정동으로는 산붕등이 외는 지역이다 ‘광정(光후)’이란 빛나는 정자릎 뜻하며， 이곳에 

자리잡은 조선 재9 대 임금 성종의 셋째 이들 안$딴{\H~땀)의 후걷꺼 의，'}<겨 생겨난 이즙이라고 

한다 

안양군의 4대손 중에 이욕딩(추:Eì홍 1579-1657)이라는 분이 션조들의 묘를 지카며 이 산가숨에 

살고 있었마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블 좋아하고 풍류윤 즐겼는데 이 산기숨에 마땅한 정자가 없어서 

좋은 정자를 세우고자 더를 집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에 정자 터에서 찬란한 빚이 비추었으E로 

정자를 완생하자 꿈에 빛나민 정A)등 생각「하고 그 징;<1-2 광징(光~')이라 하였으며， 그로 인&뼈 

마을 。1릅도 광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1789년(정조 \3)에 안든 『호까응수1에 과천현 난연 7개리의 하나인 산저래山i!\!j1)이 

며， 산시려는 1871 년(고종 8) 산본리(山 4、 'H)로 고쳐졌다 

1914년 잎재에 의한 전국의 지양행정구역 폐지 • 분합 。l전에 과전군 남먼 산본동이 되었고 1914 

년의 대 개떤 때 과천문 안산군 시흥문의 3개 군을 입l하여 시흥군 남면 5개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다 

그후 1979년 5원 l 일 시훈군 남연아 군포읍으로 승격되였고， 1989년 1 월 1 일 시흥군에서 군포시로 

분리 승격되연서 이 지역은 법정동운 산온옹으로 하고 행정동사무소는 광정동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광정’이라는 이픔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새F소로서의 광정옹은 군표시 II 개 행정옹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산본고등학교 산본중학교 도장중악교 태을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광징초등학Ji'71 있다 

(3) 관애의 지탱 

디 거욱바위와 노링비우) : 노랑바위 약수터 

광정동의 수리산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전주 이써 안앙군묘1m찌캄옳)의 뒤연200m 쓴)에 있다 

옛날 어진 염급이 정사를 잘 다스려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왕의 내이 40이 녕었음에도 

사직을 이어갈 왕자가 없었다 이에 온 백성듣이 영산대천에서 땅자의 단생을 기원하교 궁궐에서도 

왕지듬 정지해 주기윤 신령께 셀었다 마칭내 하늘이 감응하였던지 왕비의 몽에 태기가 있어서 기다원 

던 왕자를 낳게 되었다 그후 어느 해에 북쪽 오링케가 침입해 오자 임금은 왕자와 왕비， 신판듭을 

더]라고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쳐서 매가 침블할 위험을 당하였는데， 이때 

근 거북f-öl 한 P)라가 울 속에서 솟아 나와 왕자를 태우고 육지로 올2j왔다 그곳헤 안산으토서 거북이 

의 도웅으로 간신히 복숭을 건진 왕?C)는 수리산 동굳 속에 옴을 숭기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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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는 며침동안 꿇}서 허가진 왕자양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응죄윤 구하려 내려갔는더1 ， 잉r자는 

거북이가 자신유 버리고 떠나는 측 오해하였다 전망한 왕자가 바위륜 주벅으묘 힘껏 내리치자 이때 

친지를 친동하논 소려가 틀리연서 큰 *1를이 우너져 내려서 왕λ댄 잎처서， 망자는 노란 피블 흔21며 

쥬었다 응식을 구하러 내려가던 거북이도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바위에 맞아 죽어 그 자리에서 

거북마위카 되었다고 한다 

이예 왕자의 노란 피로 갤든었민 바위단 노랑바위라 하였는"1]， 비바링에 씻겨서 지긍은 노란색을 

관 수 없지만 왕까가 주먹으로 내리친 주먹 자국이 지급도 션영하게 낚} 있나고 한다 또 다은 

이야기록는 이 노항바위 부근에 위불이 있는데 옛난 힘센 장바가 F플윤g 마시려고 엎드려 두 주먹으 

로 바위를 짚었을 때 그 두 주역자국과 옷자라이 정힌 자국이 지즘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한다 

노랑*1는 약수터로 꾸며쳐 었으며， 이곳에 정성블 나해 기도하면 아플을 정지해 춘다는 선성이 

있다76) 또 이 전설에서 거북이의 핸인 거북바위는 전주 이씨 안"J'군묘의 션도"1가세워진 뼈를 

얀한다 

거북은 예로부터 수영이 길고 수륙연상쟁의 동물이므로 신성시하여 왔l 진국 여러 곳의 지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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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합해 많은 설효뜸 남기고 있다 그린데 노망바위의 ‘노핑P은 ‘놀다’에서 비풋된 B꿰 즉 유임(ill 

岩)의 뜻을 지난 ‘놀은바위→노방바우1’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디 글안고재 산실고개 곡내헌(읍內뼈) 

장정동과 산본 2동 λ~I ， 광정과 공얀마을 λ에에 있는 고개이다 산본중학쿄와 곡란초등악교 λ에 

가 되는데， 옛남의 고개는 쌓낼 수 없고 능안공원 부근안 엣 모습윤 난겨놓고 있을 뿐이다 ‘골은 

산공과 분지1 혹은 공짜기를 뜻하ul， 산곡을 ‘실’로 부르지도 한다 우설， 7f래실， 산섣， 어의설 등등 

그 사례가 많다 섣(￥)~곡{깐)의 뜻이다 

디 관보옹(冠뼈峰) 

굉f갱동과 간본 2동의 정계가 되는 수리산의 한 용우리。l다 군포시를 강싸고 있는 수려산의 가장 

동욱쪽 꽁 우리로서 높이 426.2m이다 이 산 。내 산본 2동의 공캔곡단)마을。1 된다 핀íid')은 지난 

날 머리에 쓰던 쓰개끌 층칭하기노 하고 또 강을 나타내연서 벼슬을 상정하기노 하였다 관모는 

판과 모자가 겹친 만로서 。1 봉우리의 형상이 뾰족하여 관모플 융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포의 

산참조) 

口 도장공원(道끓公園) 

광정동의 도장중학교 주변， 수노권 전천 안산션의 서쪽에 조성된 도시공{원이다 산본역의 바로 

서남쪽이 되며 그선 도조별의 이음을 았으나 그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수리옹 도캉공 장죄 

디 목련(木逢)마을 

팡정옹의 산본중학교 바로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목련’응 아파트 단지의 이릎으로 정한 

경위는 배화마융 상조) 목련은 목련고에 속한 낙엽교옥으혹서 이든옴에 꽃을 피운다 

口 산골 

광정동의 엘힘복지타운 남쪽(사거리 부근)에 있었던 골짜기이마 산골이나 산살 골안과 갚은 。1듭 

틀은 수리산 산기슴에 윌여진 이륜으로서 계곡이나 극ÄI(ti표)， 공짜기에 월는다 ‘산곧’은 보통영사 

에 가까우므로 지벙으로 보기 이려우나， 그전에 이곳에서 불렀던 이릎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디 산온역(山本뿔) 

광정동과 재궁동 징계에 있는 수도권 전천 안산선의 지상역이다 1988년 10월 안산선이 개동되었 

76) 경기도 영지대학교군포산본의 익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샤 보고서ι ， 1990 건 3 ，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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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후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에 1992년 5월 I 딴 산본역이 개통되었다 ‘산본’이라는 이름은 수랴산 

의 산믿을 뜻한다 (산본 l 동의 풍영유래 강조) 

口선바위 

광경옹의 수라산 태을봉과 관모봉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U냐l가 서 있으므로 선바위라 한다 선바 

위는 지역에 따라서 업(立)， 세3해)， 선(仙)， 센파) 등응 븐여서 부르기도 히반데， 대개 “서 있는 

바위”를 나태내고 있다 

口 선암골(輝魔감)η) 

광정동의 그전 광정마을 서남쪽 곧짜기이다 엠립복지타운의 북통쪽으로 접한 란짜기로서 지금의 

천주교 산샘당 부근이 된마 노랑바우1의 서쪽에 었는 선마위로 인뼈 。1 관짜기꽉 선암갚아랴 

부른것으호보얀다 

디 세종(1l!:宗)마을 

장정동의 중앙공원 남쪽에 있는 아과트 단지이다 세종 입감은 조선왕조 4대 엄픔으로서 한긍윤 

만든 성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다픈 선명이 휠요없을 것이대 (세종’을 아파트 단지 이즙으로 

정한 경우}는 매화마블 창조) 

디 수리산(修쩔Új) 

군포시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중기로서 군포시륜 감싸안고 있는 산이다 그증 최고강인 

높이 489.2m의 태응명{太ζI~)이 광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수리산91 ‘수이’는 독수리91 ‘수리’， 높다 

는 뜻의 정수려를 뜻~)'는 수려， -F두머리를 뜻5↑는 수리 릉흘 포함한 딸이다 이 산 이픔에 대빼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었다 (꾼포의 산 깎조) 

口 수리산(1131"山) 산신당(Új패꽃) 

광정동의 수리산에 있논 당점이다 대을봉 야래 있으며 태응조등학교 뒤띤으로 난 건을 따라 수리산 

에 5분 쯤 올라가야 한다 할아버지당은 ‘수려산 산신지1망이라고 써 몽얀 재각헝태로 되어았고 그 

옆에 당나무와 바위가 있마 음력 l 윌과 7월 I 일에 산선제를 윤려는데 축문이나 만원문은 ‘대블팅(太 

ι호) 신령님’으로 되어있다 78) 

77) 유지호‘ r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78) 문포시꾼포사의 마윤신앙:. 2003‘ 28-3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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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 산신딩(소지 장영) 

디 엘림 (Elim) 복지타운 

팡경동에 있는 기독교 사희석-지시설이다 1986년에 법인인가 되어 경로원 요$노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대 ‘엘힘’이란구약성서 ←출에긍기』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옐 민족이 흥해른 

건너 두 번 째로 친응 쳤던 곳얀데， 열 두 개의 샘과 70주의 미나우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다 오늠날 

이것윤 오아시스록 보고있으며， 이 복지시설은 여의도 순복f 교회에시 운영야고 있다 

口 오성약수터 

광정동의 수리산 기숨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28밴지에 있으며 1996년 6월에 약수터로 

개받된 생。l다 샘 이름의 윤래는 자세히 암 수 없다 

口 을지 (ζ支)마을 

광정동의 세증마은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nf을 이음은 고구려의 영장 을지문덕(ι조文찌) 

장군의 성씨를 붙인 것이다 (‘응지’를 택한 배경은 매화마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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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장미마을 

강정등의 망정초등학쿄 돼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장이는 장u]~]이] 속한 낙엮 얀껴이다 꽃9] 

중듀가 다양하며 덩궁로 뻗는 공승， 키 작은 강증， 그리고 l 년에 한 VI, 우 맨， 4기1전 피는 증자 

등이 았다 (‘장미’블 아파투 만지 이름으로 비한 내역은 며화마올 잔소)‘ 

口 전주 이씨(울州후또) 만앙군묘(효陽君윷) 

광정동익 산본고등학교 뒤 수리산 기늙 초언에 있는 묘이다 산전동 산 27번지가 되는cll ， 경기도 

기념닫 게122호록 지정된 긋이다 안$틴은 조선 성증의 제3 닝이며 갑자사화 예 연↑맨익 생모 문사-g­

폐중케 했다는이유로사사되었고중증 때꼭작되었다 묘역은 300여 평이며， 1901 넌경기도힘에서 

이장하였다 

디 주몽(朱좋)마을7의 

광정홍의 층앙콩원 서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주옹은 고구려릎 건국한 동영쟁까'"A王)을 만하 

며，(‘주옹’응 아파트단지 。1름으로 비한 배경은 애화uè을 강조) 그런데 ‘동병(씨 1꺼)’은 우리악의 

‘새맙(‘새벽’이e)는 맏도 여기에서 비릇되었대응 뜻tl-는 이름으로서 밝고 새로운 세상을 의 u]한다 

口 중앙공원(中央公園) 

광정동익 시)종마을 북쪽에 조성된 도시공원。|다 그 서쪽에 군표시힘도서관과 광정동사무소가 있 

다 군포산본 신도시의 중상부가 되므혹 중앙공원이라 하였다 

口 태을봉(大Z뼈) 

광정동의 뒤 수리↑베 있는 한 봉우려이마 높이 489 ， 2m록서 수리산 즐기의 최고장이 된다 옛 

지지나 지도에는 얀간의 수리산， 파천의 대흘산이 따로 표기된 경 우가 있는데 지긍익 수리산 등언윌 

경개로 우 고윤의 경제가 cfTo1섰거나 수려산 쉬압싱{수앙싱)이 엣 안산고응 으1 신산이었기 'm으로 

보얀다 ‘대을’이란 도7에서 ‘태응성신(太ζ꼬깨)’응 ~[Ô~는데， 태음성은 앵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시윤 다스리는 벚이다 

또 풍수지려에서는 큰 목수리가 두 날개릎 면치고 냥아 내려는 모습응 매우 귀한 지생Jt!!뼈)우로 

그런 형상응 천응봉{天ζ때) 또는 태윤경{太ζ야)80) 부은다고 한다 대음은 또 매돼太 )로서 천지 

창조의 흔돈익 원기플 뜻한다고 한다 (군포의 산 감조) 

791 고대영씨 (냥， 군포시 강정동 시우소 390-0619) 
80) 서광석대 김지에 마련된 두 국헤묘지건섣교흥저년ι 2003년 12 , !OO-[O[ 약 

!끼2잉 군표시의 지덩 147 



태을응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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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야동(大夜꺼) 

(1) 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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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생익 유래와 연억 

대야동은 대야미됨大i)i Pt떠)， 속달휠않효펴)， 둔대동{여월퍼)， 도마교월없민체씨)의 4개 볍 

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R라는 이름은 이 4개 통 중어써 대。매동의 ‘미’자를 뺀 것이다 1994년 

12원 26일 흐냉꾼 ~!"월변(半셔面)에 속한 이 지역을 군폭시로 편입하연서 4개옹 증 가장 인구가 

많은 대야미동명을 증여서 행정동영ξ로 정한 것이다81) 

본래의 ‘대야미(:k갱~)’라는 이등은 지금의 대역마 억λH양장) 부근 행강들에 1 천여 굉(흑은 

3천여 평) 되는 몇 개의 큰 논uB미가 있어서 이 일대를 ‘픈 배미’ 또는 ‘한 uB미 1라 툴렀다 전답을 

헤아리는 단위로 두럭(斗재 마지기)， 야미(夜아 l씨미)가 있고 받을 세는 단위로 일정(B 까 

하루갚。”이라는 용어가 있있다 여기서 ‘배미’을 나타내는 ‘뻗)(찌않)’는 두둑에 의째 F분되는 

논 한 자리로서 ↑~tlt미)=ò~夜)와 ‘배")'의 취음 ‘미(때)’가 결한된 것이다 

따라서 ‘대야미’라는 이름은 우려 엣 딴의 자취와 그 표기엄을 전해주는 국어핵 연구 자료。1자 

재미있는 이릎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이 지역온 조선시대 광주군 북방멘北!j lTIi) 대야미래大夜P木믿)， 둔대리(Jti:!죠및， i힌앓.'l'_)， 속달 

리(센찮및)， 도마교i'.1(~_:t~t!힘및)였다가 1895년(고종 32) 안싼판1 견입되았다 

그러다가 1914년 임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치 분합 때 수원군 만월연(半서 面)에 편입되었으 

며， 1994년 12월 26일 지빙l행정구역 조정으로 군포시에 편입되었다 

이 때 기존의 둔대리， 속널리， 도"1교리L 대야비리를 각각 빙정동인 둔대동; 속달동， 도마교동* 대야 

마동으로 하았고 1994년 12윌 29일 시조례 제 364호로 이를 관혈승판 헝정동을 대야통。l라 하였다 

태야등듀 운포시 11채 행정동휘 하나로서 관대에 대야0)동， 속날동， 둔대동， 노까i동의 4개 법성농」을 

관할하고 있다 관내에는 둔대초등악:il가 있다 

(3) 관배의 지명 

口 갈지저수지(뺨水池) 

대야동의 대암마을 북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서 이 저수지에서 흔러내라는 

을。l 대앙천이며， 저수지가 생긴 곳은 본래 정εk들이라고 을렀던 곳이다 

이 저수지가 속단마을 앞에 있음에도 ‘갈치저수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당초 수리시설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곳이 갚치마을 부근이었으나 뒤에 위치를 이곳으로 변경하연서 답당 공우윈들이 기옹에 

81) 유지혹군포시 지영유래정h 군표시， 1999 ，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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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활J5 

갈지저수지 

정해진 저수지 이릉」올 "1꿀 경우 행정절차가 번집안래지므로 당초 이름을 그대로 사용힘에 따라 ‘간치저 

수지’가 되었다고 한다Sl) 

디 길티 갈치 노치(옳따) 노산(옳tlJ) 

대야옹의 감티271 밑에 았는 마을이다 수도권 전천 얀산선 대야미역의 바로 서북쪽 마응로 행강들 

의 동쪽에 위치한다 아파트와 빌라 등익 신축 공"171 한장인 곳이며， 대야동사무소가 있다 ‘간티’는 

본래 고개이름이었으나 마을 이음으료 된 경우이다 ‘강은 고개나 하진이 나누어지는n빠진) 곳펙1 

분는 경우가 많은대， 한자로는 각(흡 칭)， 노(옳 간대)， 강(i감) 등으로 표기되는데， 가극>;i애〉갈래 

플 나타내는 이름으로서 분기(分따)를 뜻히는 이음이다 

강치:강티가 혼용되고 있으며， 한자로는 노산(퍼山)이라 하교 고지모에는 노채표싸)로 표기된 

곳도었다83) 

口 갈티고개 

대야동의 대야마리에서 부곡동￡로 넘어가는 고캐이다 ‘갈’은 산이나 271, 하천 등이 간마지논 

82) 정춘수 (통래정씨 후손， 대야동 속당마음)씨의 증언 

H3) 김정호 c동여도ι ，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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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짐에 유는 아름이며， 이것을 한문으로 쓸 때는 노(ε， 예 노렁)， 강(훌， 예 간헨 등으로 썼다 

노채퍼뼈)， 노샌훌山)이라고도 하L 느진골고개라고도 하며， 국도 47호선이 지나고 있다 

U 갈티교(橋) 

디1야동의 능내터널 잉구에 았는 다라이다 수도권 선칠 안산션의 위로 지나는 시도(iîii홉)상에 설치 

된 교량이다 산본터널의 바로 앞 (남쪽) 천건 위에 았다 

口 갈티들 

대야동의 갈치저수지 g생] 있는 듣01다 대강천이 흘러내려는 그 익대익 을판으로서 문대초등학교 

서쪽 늪이 된다 

口 감투웅 삼파산(두波山) 

대야동과 문포 2동， 오금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수리산 즐가가 남동〕류하여 엠어 

내리나가 방바위산과 인접한 곳에 솟아 오른 산이다 이 산 정성써〕서 세 곳으로 설회 흐르는데， 오금동 

으로 흐프는 을은 산본천L 군-.i':. 2동으호 흐르는 문은 흐런내， 대야동ξ로 흑르는 울은 만원천에 함퓨하 

므로 상파산(二따山)이라 우든다고 한나 감투란 옛날 벼슬아치틀이 머리에 쓰던 당건처립 생긴 요자 

로서 ‘감투’는 벼술을 상정&보데 산 모양이 감투처럽 생겼기 때문이라1 한다 옛날 현풍 곽씨의 

띨닝1 주씨 가푼으록 출가하있는데，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 δ↑여 친정잡으혹 을뺑싸 이때 부친이 

유인&뜯 맏을 들으니 “내가 죽으연 감투봉의 흰 나무가 서1 그루 있는 북서쪽 봉 우려에 니}를 품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독하민 친정아내지는 병세가 호진되었고 집에 계신 시아버지가 먼저 돋아가셨다 

식섹 긴성식씩~17} 만한 영당차며이] 찬링삭구등 모르체 시 ófU]닙응 모셨다 그 후 야 산 곡폐기에서 

정 두 마라가 방마다 -\\]-우므효 곽씨 집?에서는 사온 집안에서 묘2퍼를 끌래 차지한 것을 알그L 

흥씨의 아들이 산에 올라가 용 한 마리릎 베이 중였다고 한다 뒤에 주씨 가분은 부유하게 살았으나 

오래 가지 못했L 픽씨는 번장했다고 한다 84) 

E 강신골 

대야동 강지저수지의 바로 북쪽 골짜기이며， 되고개 마을 는랙이 원다 지형도에는 ‘김실골’로 되어 

였으나 문헌자료상 갑신골이 융은 것 같다 85) 

&1) ，시흥군지 ，하， 9잉쭉 군포의 산/ 장조 

85) 국링지리원，안양 067J (1 : 5000), 2002년 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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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개매골 

대야통 둔터마을 ←녁뜩 곧역기이다 갯개얘골의 서쪽이 되ul 영동고속s:료가 지나고 였다 ‘개매’는 

윤까 즉 뻔」친의 개울가 마음이나 개올가의 선(되)윤 뜻61'는 이음으로 깐 수 있다 

口 고낄응 

대야동과 안산시， 안양시 경계가 되는 수며산 중가 연봉{~마)의 하나이다 높이 45 l.Sm이다 

산 형상이 고칼응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껴은 세모지케 만든 낀(rjJ)의 일종으로서 중이 쓰는 

것이다 그 아래 수려사가 있으며 고깐봉이라는 이듬은 불교지명으로 폭 수 있음 것이다 (군포의 

산참초) 

U 구룡골 

대야동의 송정π}을 바혹 서쪽 골짜기이다 맹칭의 유래는 얀 수 없으나 i'( )L)븐 산성한 숫세3이 

겹치는)이고 용도 역시 신성시웅에 온 상상의 동길이므로 ‘구광’이라는 。Ko] 친국적으로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口 구몽산(九따山) 

대야통의 도"1교통 동쪽 끝에 였는 높이 145.5m의 산이다 의장시 초평동의 웃새우대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릎 9개로 보가는 어려운데 구경잔의 내럭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굽은산’이나 

‘구분산’(엣날 경기도 그f주 고응과 수원의 정계가 되어 구분sl'는)이 변한 것으로 본 수도 았으나 

확섣하지 않다86) (군포의 산 창조) 

디 군포 인터체인지 

대야동의 뒷앵이 동닝쪽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새인지。l다 국도 47흐선융 통하여 군포시와 

연경펀다 

디굴다리 

대야동의 대야미 역새댐舍)를 통히얘 갈티마흘， 둔대초향교 뒷맹이 응을 다닐 수 있는 동로로서 

위로는 수도권 선칠 4호선이 지나간다 

86) 대야동은 오선시대 광주부(혐씨밤)에 속한 지역엄 지빙고욕)의 안억윤 악E 건게하기 위하여 앵정구역 

경겨1가 갇개 엠이 나와서 개 이빨처럽 서로 엣용이깨 구역유 정하는 제도등 긴。}장엽제，"j;牙씨入 ~JIL;!) 
라 하여 조선 태종 때부터 시행하였는대， 이 지역도 그런 깨도에 의한 깃으로 υ 수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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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징에서 은 구응산 

디 김암기(솥홉흥) 선생 묘역 

대야동의 감티마응 돼북)에 있는 요역이다 깅만개1633-1687) 선생은 숙웅의 장인。1자 보사공산 

ξ로 잭록된 인불fo]며， 묘소에는 숙종 어핑의 묘표가 있다 시혹는 문중("'1::1;、)이고 -서석집(탬石잊)， 

!8반이 있다 경기보 가념블 채 131호아다 

U 납다골 납덕콕(1J'l찮감) 

대야동의 바랍고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수리↑r에서 ;흘러내리는 만원천 상류의 마을로서 속달 

동익 최북단 "1을~이다 수리사가 있는 전공의 아래학이 되며 ‘냥은 넓다는 뜻의 ‘넓’의 방언으로 

보인다 수리산 계곡에 비교적 넓은 틀이 있어서 ‘넓덕란’이라 하던 것이 남녁〉납디믿-로 된 것으로 

보인다 

口 납작골 

대야동의 남다골 마을 북통쪽 골쩌기이다 역시 ‘냥은 넓다는 뜻익 ‘넓’의 빙어jo]며 넓녁공〉넓직 

곧〉납작골로 된 것。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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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다긍 

口 금성산(없城山) 

대야동파 군쪼 2똥{부곡옹) 사이에 었는 높아 122 .4m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문포인터채인지 

진엮로익 바로 동쪽 산이다 산 이듭의 니l력은 확실하지 않다 (군포의 산 찬조) 

디 느진끌 고개 : 만곡헌(뺏감뼈) 

대야동 갇티마음과 부곡등 사이의 국도 47호선이 지나는 해발 80m의 고개이다 강티고개라고도 

하며 ‘느진’은 느슨한， 느지려진‘ 느직한 고개를 뜻하며， 늘어졌다는 뜻의 어(於)， 연(펴)， 만("~)의 

뜻음 지니므로 만곡현이라 한다 

디 능골 

대야동의 강치저수지 동쪽 판짜기이다 능은 원래 임긍이나 장후의 묘소블 말하지만 지멍μ에서는 

규모가 큰 무덤，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을 ‘능’이라 하고 그 연대블 능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관짜기에도 E가 밍집하여 었마 지역에 따라서는 늠어진 곧， 긴게 뻔어나간 산자갇에 의하여 

늘어진 곰을→ 논곧〉능공로 된 경우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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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능내터널 

대야동과 수러동 사이익 시도를 옹하여 군쏘환경관리소가 있는 성지골， 촉믿R골로 연결되는 터년이 

다 ‘능내’라는 이름에 대빼는 어느 쪽으1 능안흘 뀔보지 확심하지 않다 

口 다랑구리골 

대야동의 도마교동 맨 곧(낭)에 있는 골짜기이다 의왕시 초평등{힌tti미)과 이어지는 낮은 구풍-지 

대。1다 ‘다랑얘다랭이)’는 비판진 곳에 었는 층 층으로 된 작은 논배미를 말하며， 다랭이 논무로 

인E뼈 붙여진 깃으록 보얀다 

U 당숲 

대야옹의 덕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노옥지대이다 그전에 마을의 수호선애게 풍년과 푸병장수플 

기원하는 당겁이 았었으므로 영숲이파 한다 수령 몇 백년。1 넘는 굴장나무， 서어나무 등이 들어서 

있으며， ‘전국 。}듬다운 숲대회에서 ‘보전해야 할 숲’유로 지정된 곳우록 이들 기엽5써 표지석을 

셰워 놓았다 

를몇훌훌앓앓 
꿇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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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대감 대임(大岩) 죽암(竹岩) 

대야동의 과개 동쪽에 었는 마응이다 대감친의 서쪽 !’댄로서 큰 바위가 있이서 대암 ’대감。1 

되었다는 성과 옛날 대강등의 행자가 잣아시 대조l이라 아였다는 섣이 있다 

대감은 조선시대 정이원에 반서) 이상으1 벼숙아치를 높여서 부르는 이료이며， 각치저수시 서야 

판서란과의 관련은 확인할 수 없다 경기도 f지영유래칩 o에는 옛날 흥꽁한 죽힘(\jjj; 대숲)이 있어 

서 생간 이릎아파 하고 있우'-1， tH~~tn의 훈치(찌까) 표기로 보이야 할 것이다 81) 

口 대감천88) 

대야통의 감치저수지 냥쪽을 흘러서 대감 n댄 앞에서 즉압전파 합쥬하모 만월저수지로 틀어가는 

하천이다 

87) 경기도， ~;>;1 명유래짐~， 1987, 337꽉 이 지역은 대나무 북망한게 자생지의 。1북이 됨 

88) 군포시군포시 행정지도~(2001년 9월 안쟁)에 ‘대강천’으오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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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대야미(大호味) 대야미동(大흉妹껴) 

다]야-등에1 속한 4개 냉정동의 하나이자 는애미익 이릉이다 논을 헤。아}녕g리}는 단우위}로 두락댄(1斗h'i 

마지 7개U’ 。야，0매](ll'χn여세" 닝매’미매)까가 있그고L 받응 세는 단우위1로 일경정(0 I대g 등하}뮤루갇이애)에。이1버라는 용어가 있었다 

”매”미는 논 한 자리를 뜻등변 야미로 훈차기새폐 Ht.~[.낌)한 것이며89) ， 우려만의 한 배미-끈 비디1틀 

뜻한다 

이곳유 행강골에서 흘랴든 블로 큰 판매비가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얀산선 대야미엔수도권 전펀)과 

아파드등이 틀어섰마 

대야마동유 욕래 강주l!:- 북방먼(jtï5대i)에 속한 지역으후 1895 연(고증 32) 얀산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TII]는 수윈문 연냉연ct，月 ]lií)에 편입된 곳→이다 1994년 12월 26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군포시의 벙경등으로 편엽되었으며 행정동명인 대야농운 대야n]를 줄인 이름이다 

口 대야미억(大갱랴뚫) 

대야통의 그전 한 새미(논) 일대에 듣이선 순도권 진철 안산선 역이다 역 이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음응 경로하였으나 주변올 대표한 만한 이듬으포 ‘대야디1’플 택히여 역F딩으로 하였다고 한다 

口 대야미저수지(大夜妹량水il!) 

대야동의 금성산 냥쪽 수렁uH미골에 블어섰던 저수지이다 1958년에 설치되었으며， 송정마융의 

북쪽이 된다 이 저수지는 근래에 고속도로 공사와 도로 확장 등에 의õ，여 없어진 것무로 보인다 

口 대야미천(大夜味)11) 

대야동의 강티 동쪽을 휴러l꺼리는 소하천이다 수리산 줄기 갑투봉 일대에서 흘러내리는 불이다90) 

디 대야지하차도(大夜地下車효) 

대야동과 군표 2동 사이에 새호 섣지한 자동차전용의 지하차도이다 국도 47호선에 션지되어 

있다 

口 덕고개 덕헌(德뼈) 

미야옹의 낭다곧 동님쪽에 있는 마을이대 속틸과 납디공 마응의 중간。l 되며 덕+고개로 이루어진 

이륜이대 ‘녁’에 대하여 흥양호의 rr'~_새기랴j에는 ‘고부휠덕(퍼후리얻)이아 하여 흙이 쌓인 땅， 

89) 이영택한국의 지명a 태 I영양， 1986 ， 291쪽 

90) 군포시 f군표시 앵정지도1 ， 2001년 9원 반행， 대야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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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고개 

두드러진 언덕을 만하였마 덕은 ‘마루턱’， ‘안전덕’， ‘문터’의 ‘턱’과 통하는 말이다 

口 도마교(Jt!톰橋) : 도마다리 • 도마교동 

대야향” 속한 4개 법정통의 하나이다 ‘도마는 식칼질을 할 때 맡에 받치는 두꺼운 나무토뿌1나 

널 조각을 앞한다 한문표가의 ‘얀응 건너게’하였다는 뜻의 ‘도01( U!i띄)’는 우리맞 ‘도매익 응~K깐 

f양)표기로보인다 

일섣에는 "]을 남쪽으」료 삼남과 통ßl'는 견에 넌다리가 았었는데， 납양 원념야 한양 가늑 죄에 

이 다리른 말을 타고 간녔으므로 도마교(않면댐)라 불렀디는 이야기도 었다91) 

이곳은 그전 굉주군 복방땐~t方때)에 속한 지역으로 도마로 놓은 디리가 있어서 도마나라 도마교 

라 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안산문에 펀엽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함 매 수원군 반월면(半月 

面)에 편엠되었으며， 1994년 12휠 26일 군포시에 떤입되어 볍정옹이 되었으벼， 대아한，1 딸려게 

되였다 

91) 정기도 지병유애집J.1987‘ 377~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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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도몽골 

대야녕도마교j의 송정과 븐일 시에 들이다 큰안에서 치례로j동쪽으로j 보수간공， 도용란， 송정u)을 

。1 된다 

디 돔골매골 

대야됨도마피의 큰 해대촌) 바로 뇨빽 골짜기이다 이영진틀의 바로 위쪽이 되벼1 그 내력은 

자세히 앙수 없디 

디 둔터 둔대(얻포) 둔대동(면앞껴1) 

대야뒀둔대)의 바로 위(북)에 있는 마음이자 대아동에 속한 4개 냄정동악 하나이다 옛날 이공 

마응을 등러싼 산 꽁우리익 넓은 꽁터에 문대가 주구하였으므로 젠더 듀대(rtr_1t:)라 북있다고 아다92) 

그전 광주군 북방면(jt方펴)에 약한 지역으노 1895 년(고종 32) 지i상판게 게정시 안산군에 떤입되었 

다 1914년 일제의 쟁정구역 례합 때 수윈꾼 연}원연('1.，月 폐)에 펜입되있고 1994원 12윈 26엘 균포시 

대야동에 편입되이 볍정등으로 남아었다 

둔'1 

92) 김광영 (남‘ 77세 대야동 둔터아윤)외 2인 증인 

160 근포시 지잉유걱 잊 씨즉역사 



디 둔때교(I1l찍橋) 

대야됨둔대)의 영동고속도로 밑 시도생끼i꾀上)의 만원천 휘에 놓인 다리이다 그 휘로는 영동1 

속도로 반원교가 치나깐다， 

디둔대 J‘ C 

대야동의 대감마을 앞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료 연껴 사섣이다 

口 뒷뱅이 금리(없옆) : 욱방리(北方뿔) 

대야됨대야미) 대야미역의 바로 동념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λl대에 뒤는 북쪽응 뜻하였으묘록 

뒤=북{北)， 뱅이=맹t方).2_로서 북방려가 된다03) 이 지역이 굉주군 꽉!방면이 속한 지역。1었윤 것이다 

‘긍리’는 마을이 금생산(없城 111) 아래 있어서 부른 이릅이다94) 

口 부성봉 

대야옹과 수려동 사이의 수리산 증기에 있논 높이 258m의 봉우리이다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서쪽 

에 있는 용우리이다 (군포의 산 찬조) 

口 바람개비골 

대야동{속달) 납다골의 서북축 골짜기이다 바람고개블 넘어 안산샤 장상동으로 등한마 uf강。 l 

셰므로 ‘바양개비공’이라 부픈다고 한다 

디 바람고개 풍형(風옳) 

대야됨속달) 납다골에서 서북쪽으1 안산시 장상동ξ로 념어가는 고개이다 높이 193.8m 이며， 이 

고개에 부는 바립이 매우 세므로 바랍그'711라 부은다고 한다95) 1i'게링유사4 에 ‘흥완페힘K!!t\티’F업)’ 

이라 하였고 ‘ j단쉰把줍)’이라고도 썼는데， 오는날의 ‘바람=정폐)과 일치한다 

口 반월교(半月橋) 

대야동{둔메 둔터 마응 통쪽， 만윌저수지 상류의 영동고속도로에 놓인 다리이다 그 밑으로 만월천 

。l 흘러서 만원저수지로 들어깐다 

93) 김진균， 훈정자회 어휘연구~， 1993, 형성출판사， 330쪽 
91) 01 재임 (여， 66세 핏앵。l 신안아파드) 증언 

95) 백여기 (남， 속달동 남다골 마음 이장)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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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링고개 

디 반윌육교(半月않橋) 

대야됨대。벼1) 뒷멍이 마응 앞 영응고속도로 문포인터세엔지의 국도 47후 위윤 지나는 육교이다 

口 반윌저수지(半月EF水;1!l) 

대야당둔대) 냥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우매산(안산)의 남익 터1띠산의 서북쪽에 접해 있으01 ， 1957 

년에 준공되었다 이 저수지의 제방 남쪽은 안산시 말콕 l칭끼씁 떠)이 펀다 ‘만원’이라는 。1듬은 

1914년 군연 통폐합 때 안산군 휠곡면(서 강面)， 북방연(北方떼)， 성곳연(끓iI :jlij}을 통합하고 면사 

무소를 건건리m￥E핑)에 두어 반월장터로 알려졌다 ‘반월f 이라는 이듬은 이때에 생겼으며， 수원군 

(호μ씨 반윌연이 되었다가 1976년 반월 도시개망지원사업소가 설치뇌어 반월공단아 조성되었다 1994 

년 12월 26일 반월언은 대。삐， 속달， 문대f 도마교의 4개 리를 균포시에，*.곡윈(八'fr-)， 건겐후i 

În 사새1Y土)의 3개 리는 안산시에 당수(:i;êt5jJ， 임원엄 jt)의 2개 리는 수원에 넘겨주고 면 

이릅도 사라졌다 ‘반윈’은 풍수신$써]서 보늠달보다 너 견한 깃으록 꼼았논데， 반닫은 짐점 커지:i'， 

온닫은 정정 즙어플기 때운이다96) 반윈저수지는 그진 딩~{연의 。1듬-을 ←블인 것이다 

96) 이명규시울깅기지억 지잉 잊 망언ι， 한국웅화사， 2000 ，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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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반윌천(半月 11 1) 

대야동의 수리산 고깔성 。I<H에서 만원하여 남쪽으로 납다갚윤 지나 둔터 영에서 반원저수지록 

흐료는 치1앙 2급 하천이다 

안원전괴 하전 표지관 

口 반윌터널 

대야웅의 둔대(둔터) 서북쪽에 있는 터널로서 영동고속도로가 군포-반원 정계의 수피산 증가를 

지나는 터널이다 만원터닐 부끈으로 겸부고속정도 긴성공사기 진냉되고 있다 

U 보수간골 

대야동{도바피의 큰 안 동쪽에 았는 곧짜기이다 그 동쪽무로는 도성곤， 송정 마을이 되는데， 그 

유래는 확인할수없다 

디 복개 목포(1*浦) 복해 (1*짧) 

대야동의 반휠저수지 북동쪽， 얀콜의 서는냉꿰 있는 마을이다 。1곳 지형이 마지 바다의 게가 잎드 

려 있는 형상응 하고 있으묘혹 복히IIi*ílil라 하였다고도 전해친다97) 이 이야기는 풍수섣호에서 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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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보안마 

디 부처골 

대야동 영동고속도로 V}월터널의 동붐쪽， 반월전의 서쪽 골짜가이다 푸치골은 정터나 당， 불상 

등이 있는 곳을 우르는 경우가 많은데， 구제적인 유불 • 유적에 관õ)여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다 

디 새골 ‘ 조콕(톰씀) 

대야휩도마교)의 송정 동남쪽， 구밝l 서쪽 기슴에 있는 마을이다 우리맏 ‘새’를 한문유로 쓸 

1대는 경 딩)， 깐(1JI)， 동(!$:)， 신(체)， 검(없)， 촉(합)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곳은 그 내력을 확인한 

수없다 

口 새능골 

대야훤대야0])2] 뒷뱅이 서남쪽 골짜기이다 수도권 진천 안산선이 지나가여 안산시와 경계 얀쪽이 

된다 

U 샘골 

대야청둔대)의 둔터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터널익 북쪽이 되며， 

지방"}위란 서쑥이 된다 대개 생이 었는 공짜기에 생골이라는 。1름이 문는다 

U 서낭골 

대。감(속달) 남다곧 동쪽 공쩨이다 성황딩이나 산재료- 올려는 곳않~ 서낭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았으나확얀한수 얹다 

口 속달(速풀) 속달통(速풀洞)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옹의 하나이다 속딜(않찮)은 ue}.프게 보내는 우편을 받하는데， 여기서는 

수리산의 골짜기 앤內 속)음 뜻a보 이름이다 속은 내포(內包)로서 래및)， 힐앵。!로서의 정(챔)을 

나타내미， 표(ti. 걷)에 대응하논 만이 된다 

한편 ‘단은 땅이나 산을 7}리키는 1만1다 아사받아칭의 땅으로 ‘조선’과 같은 뜻이 되며 달=띠; 

땅이 모두 지(Ji!l)를 나타낸다 비틸(빗달 비스듬한 땅)， 양료 응단의 ‘닫과 갇은 뜻이며， 한문의 

‘속딜(씬춘)’은 음X에 불과하다 하니=일H~하늙天)， 물=이(二)~달(펴)， 셋:심(三)~얀(A 씨 

앗)으로 풍이하교 친지얀(天地 A) 삼재에서 둘(二)과 달(地)을 감은 딴의 뿌리로 보기도 한다98) 

97) 경기도지밍유래집~， 1987,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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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당마을 

그건 광주군 북방면!(jt力面)의 지역으로 1895낸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 

역 폐힘에 따라 수원군(화정) 반월연 속달리가 되었다 1994년 12월 26힐 행정구역 개편 때 군표시에 

편입되어 대야동의 법정통이 되었다 

口 속달전(速좋)11) 

대야동의 수~I산 즐기인 무성봉{258m) 냥쪽페서 만원}여 남듀δ뜯 하천이다 속탄ul---.e.~을 지나 

갈치저수지로흘러든다 

口 송정(松휴) 

대야월도마교)의 새팔 서북쪽얘 있는 마윤이다 대개 옛남 오'ß딘 소나무가 서 았이서 쉬어가기 

좋은 곳꿰 ‘송정‘이라는 이릅。1 남아었으며，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 

口 수렁배미골 

대야동의 금성산 남쪽 대야미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다 수령매띠는 논매미가 뭔이 많아시 수령치엽 

98) 박갑천，세계휘 지영ι， 정응사， 1995, 58~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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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아응 

되었기 때문으혹보인다 

디 수리골 

대야동{둔111)의 복개 서쪽 골짜기이다 해주촌의 동쪽이 되며， 수러산의 한 중기가 반윈저수지 바로 

위에서 멍추는 곳이다 

디 수리사(修쩔춤) 

대야동의 수리산 슬기용과 고깡용의 남사변에 위치한 경기토 지정 선동사찬이다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세웠다고 하며， 6.25사변 때 소설된 것을 1955년 중건한 조계종 사찰이다 이 절로 인&뻐 

산 이릅도 수려산이 되었다는 설이 었으나 대개 산 이름이 먼저 곁씨껴지고 절 。)름은 나중에 풍。1게 

펀다 (군쏘의 산참조) 

口 수리산(修쩔山) 

수리산온 군포시의 북쪽과 서쪽윤 감싸 안으연서 수후하는 형태의 {!이다 최고경얀 태을정{太ζ峰 

~489m)응 비릇한 연봉{낼때) 중에서 슬기용， 고깔봉이 대야옹 지억에 속한다 (군포의 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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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축고개 숭고재 쓴고개 

대야동과 수려동 경꺼1의 수리산 즘기에 았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수려산 거광원5패싸， 익명 

숭기봉) 중기가 동난류 5얘 우성성→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고게이다 숙그꺼의 내역은 X에히 

전해지는 문헨이나 구천자료픔 확인하지 못하였다 친북직으로 간유 이음이 매 ? 많은데 대개 옛날 

숭을 구웠던 곳， 쭉이 무생하였던 곳， 지행이 ;강 튀어나왔거나 닫어간 곳 등에 이런 이픔이 분손 

경우가많다 

口 순산터념 

대야됨둔대)의 반윌저수지 서북쪽， 안산시와 겸재가 되는 수리산 풍기를 관응하는 터녘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았다 상행선 684m , 하앵션 627m o]며， 1996년도에 개통되었다 ‘순산’이라는 이픔은 

지친공핵에서 사용i5}는 ι순산모델링기법’의 용에릎 터년이릎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공빙은 지형득성 

이나 지층에 대한 웅용지징학적 분석에 따라 터년의 안정성을 확보등뜯 방볍의 하나이다 그런데 

개업이나 압택을 츄하할 때 훤은 터널 교량 지하도 등의 개등쇠 때 “순샌mi'1i)을 축하한대’고 만&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펀 것플 축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샌)때춤)’과 터널 개동은 서로 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중생응 비유하여 “어둠으l 긴 터널을 싸쳐 냐와 이 세%에 처응 빛 을 보는 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인간의 탄생-터년-순산(뼈얻)과 터년궁착공λF개동순산모델영기법이 서로 맞아빙 

어지는 。l릉이 되고 있다 99) 

U 슬기옹 거룡봉(巨뚫뼈) 

대야옹의 수려산 줄기에 았는 높이 469.3m 의 정우려로서 수리통과 갱계가 되는 곳아다 100) 이 

웅{우리를 종전의 지형도(1 : 5 ， 000)에 의하여 474.8m로 기록한 경우가 있으나 새로 받간원 지도에 

의뼈 수정되었다 슬기용S로 부르게 된 니1력은 효} 실하지 않.ó'.나 슬기는 λ매릎 잔 분연하는 지혜룹 

뜻하며 근래에 붙여진 이름ξ로 보인마 또 거흥g이라는 。1냥은 g수지리에서 산 을가룹 ‘ g‘이라고 

하므로 큰 산 즐기를 나최내는 이릉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연윈에 대6뼈는 지세히 알 수 없다 (군포의 

산찬조) 

口 안골 내곡(內감) 

대야원둔대)의 수리공 북쪽 공짜기릎 안골이라 하며， 그 남쪽 과개와 대감마을 사이의 마을도 

99) 정한섭 (냥.1S새，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증인 
100)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μ 2001년 9월 발행， 슬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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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곧이라 한다 얀(內)과 밖(싸) 표리를 。]루게 되는더， 대개 곧쩌기의 안쪽， 공。l 깊은 곳， 깅숙한 

마응 등올 안콜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口 만골천 

대야됨둔대)의 안을 마을 서쪽， 복개마음 뒤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다 냥쉰뼈 반월저수치의 

통쪽으로흘려든다 

口 〔셔덩미골 

대야됩도마교)의 송정 마을 바로 남쪽 곧짜기이다 。1영친들의 동걱쪽에 인정한 골짜기이나 그 

유해는 알 수 없마 인근의 안산시 란곡똥이 ‘여잃미f에시 비콧펀 이릉인데， 그 판련 여부을 확인δ}지 

못하였다 

口 우래산 안산 우뢰산(m굶山) 

대야월둔메의 둔터"l-을 동응왜 있는 높이 268m의 산이다 천지개벽 때 이 산이 반월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테미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태미산이 번지 앉았으묘로 올면서 이곳헤 앉아서 

우래산이라 부든나고 한다애1) 이 산을 둔터에시는 얀산이라 하고 속량써는 우래산이라 부든다고 

한다 102) 경기도 말행껴영유래집，(428쪽)에는 옛날 고구려가 남산평(안산시 필극1 동)에 도음융 정하 

려 하였는데 테 01↑}이 먼지 자리를 잡아서 이 {)"이 올연서 밀려와 앉았으E로 도읍지로 부적힘해져서 

취소하였다는 건섣이 었다 산이 9개 봉우려로 되어 였고， 그 중 3개소의 영당이 있다고 한다 참모로 

군요 l 옹에노 우래산(FJj싸山)이 있다 (군포의 산 참죄 

디 유곡(柳죠) 

대야동{도o}교)에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그전에 버드나무가 많아 선비틀이 풍륜촬 즐겼던 곳이라고 

한다 103) 참고로 ‘유{째)’는 수%빼플이고 ‘영1M)’은 매버들 또는 갯어들응 뜻하는데， ‘벼를’이 플어 

가는지명은매우많다 

G 응천약수터 

대야동의 산 1-39번지에 있는 약얀터로서 1996년도에 의t수터로 개말된 곳이다 

101) 한긍화회한국지영층강ι 경기연 하， 1986 ， 486쪽 

102) 김광영 (냥-， 77세 미야동 툰터마응)의 2얀 

103) 경기도，지명유래집J ， 1987, 377쪽 

168 운효시 지영유에 잊 씨즉역시 



// 4/ 

口 이영진들 

우해산 

대야동{도마괴의 큰 말 난쪽 후}국천력 사택을 포함한 그 만대의 을이다 옹골매공， 여덩미공， 보수 

간골 흥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블이 。1 듭로 남듀힌다고 한다 이영은 짚이나 풍 따위를 역어서 지웅이 

나 담을 덮는 것을 ~[Õ연데， 이 을판을 ‘이영진들’이랴고 부르는 내력윤 확인하지 못하였다 

口 작븐 봉수골 

대야J킹속댐의 갇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팎에이다 반시강S 중심으로 석꽉은 븐 성수."i!. 이애뉴 

작은 용수표이라 한다 옛날 경수대가 있었던 곳은 대개 ‘검-우지l’ 또는 ‘뚱우터1로 불러지는데， 이긋은 

‘봉수’가 우엇을 뜻δF는지 알 수 없다 

디 갯개매골 

대야통(속댐의 납디골에서 닙R쪽으로 흐르는 l간월천의 홍쪽 얀대플 갯개매갚이라 한다 서쪽 공짜기 

인 개매공과 관련된 이픔으호서 ‘개ul’는 을가의 샌반월천)을 뜻응넌 것유로 볼 수 있다 둔터마윤의 

뒤가 되며 작은 개매골〉작개매콜〉잣(셋)게매골록 부르게 된 것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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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절골 

대야동{속단)의 납다골 북녁 꼴짜기이다 ")합개비골의 북쪽의 골짜기로서 그전에 섣이 있었던 

것으후 보이나 그 시기와 절익 이즙은 알 수 없다 

디 짐성(려올， 접성 없등星)고개 

대야됨둔대)의 둔터마을에서 서남쪽으1 얀산시 필럭통 일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헤안고속도혹 

팔곡터년 남쪽으로 넘어가는데， 얀산시 판곡1동 정성마을과 안산중앙병원 부끈으로 통하던 고개이대 

접성은 원래 캠성리(때쏘ill.)로시 조선후기의 대학자이자 심약사강가였민 생호(모1해) 이익(주따 

1681-1763)이 살였던 곳이다 그는 쥐 형원의 싣학사상을 수용뼈 계승하교 천문 • 지리 • 의학 

등에 두투 능」응하였으며， 이긋께서 〔성호사설J등의 많은 지술을 남겼다 그의 ‘성호(星써)'라는 이룹 

노 이곳 징성리에서 U]콧되었는데 뒤에 첨성리가 접성리로 비뀌었다 10-1) ‘첨성(딴첼)’이란 “볕을 

쳐다본다’ “별응 바려온다’는 뜻으로서 :::17) 0]곳셰서 천운괴 지 cj릅 연구하연서 하능의 반을 산펴보 

았기 때문이다 그의 요소는 인근의 능한댁이고 성호가 악한1] 션념하던 곳이 。1곳 접성 마을로서 

집성고재(정당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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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섣>t사상 기억되어야 한 이릎이라고 한 수 있다 한편 ‘접성(，디까)’이라는 이즘은 낀의 

모양이나 밤기， 그 위치 등용 보이서 개인의 긴흉해1않- 전치는 연응 ?상연tìl ， 천성이 전성으로 

U꿰게 된 경우1는 화실하지 않다 이 고개는 그 U댄료 넘어기는 고개로서 역사적으로 의 "1 있는 

지영이아고 합수 있다 

口 정난종(鄭댐宗) 선생 묘역 및 신도비 

대야됨속닫)익 수리산 님쪽 기슴， 속달동 산 3번지에 위치한다 정난원 1433-1489)선생은 세조 

때의 공신으로 생리혁에 :A녕}~ 금석문에도 그의 펀걱이 R밝1 닝아았다 이곳S은 조션조 사대부가익 

묘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보고미술사 끔석분， 묘개 등의 연구에 좋은 사료가 되고 였다 또 속단마 

을어는 경키도 분화재자료 저11 95호로 지정된 동래 정씨 동래군파 증가(낀강)가 보존되어있q. 

口 정장들 

대야등{속틸)의 속단마알 앞 감치저수지가 듣어선 곳이다 작윤 봉수핀， 큰 성수란， 속단천 등의 

물이 흔려드는 곳이다 ‘었띨’의 내녁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정장을 서쪽 판서곰의 정1꺼로 연히여 

죽악친 

104) 시흥군， ι시홍쿄지」 상， 1988， 225-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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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여진 이릅。1거나 정반종 선생 묘역으로 인δ에 을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口 죽암천(竹岩기 1) 

대야옹의 둔대초등학교앞블지나서쪽의 반윌천으로흐르는내이다 대감대암죽암은꽉개마을 

동쪽제 있는 마을로서 대=죽(竹)의 훈차 표기로 본다 그러나 하천의 벙칭은 f군포시 행정지도J에 

대강천L 죽암천이 각각 엘개익 하친으효 표시되어 았다 

口 지암바위골 

대야원둔대)의 둔터 서북쪽 관짜기이다 시해안고속도혹 순산터널。l 시작되는 낭쪽 입구가 된다 

‘지방바위’가 무엇을 뜻효뜯지 확인한 수 없다 

口 집에골 

대야동{둔디Il의 점성고개 북쪽 팔짜기。1다 서해안고속도로 팔곡터년의 북족 출구 부근이 된다 

둔터")을 서쪽이 되는데 영칭의 유래는 팍인할 수 없다 

니 큰 일 대촌(大村) 

대야정도마교)의 송정 서쪽에 있는 마응이다 그전 도마교리의 원 마을。1 되면 가장 큰 ")을이다 

한극전력 사댁의 북쪽 마을이다 

디 큰 응수골 

대야원속일)의 갈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판서곧의 남쪽응 각은 몽쥬펠， 판사골의 위쪽 

윤 큰 봉수곧이라 한다 ‘봉수’는 옛난으] 통신수단인 본수대릎 뜻6판 것인지 화섣하지 않마 105) 

디 테미산 

대야월둔매의 딩뭔지수지 제방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58 ，2m의 산이다 산 정상은 얀산시와 군표시 

경계가 된다 둔랴D)융 동직츄의 우뢰산이 이 산 때문에 북쪽으로 빌려나서 태미산 남쪽 낭산팽이 

서g치 되지 못댔다는전설이 았다 (우려산장죄 ‘테마’는대기] 산위이l 성터가 있는경'i"ll 길4껴지는 

이듬으로서 ‘태를 두른 외’라는 뜻에서 태미산이라 한다 ‘테’는 테두러를 말하며， 나무의 나이터11 ， 

정터의 터와 동조써가 되며 ‘위(댐)’의 뜻을 지딘 말이다106) (문폭의 산 장조) 

105) 엣냥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대깨 ‘용우재‘ 흑응 ‘옹우터’로 우르는 경우가 많다 

106) 한금학회한국지영총강i 경기면 하， 1986, 4SE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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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판서골(判좁껴) 

디}야등{속낸의 갈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마응이다 옛남 정판서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며\07) ， 속달마 

을의 정난종 E소와 신도비 등이 있어서 쉽게 수긍할 수 있다 판사는 조선시대 6죄六햄)의 장관으로 

정정(正삐)이라고노 히는 정2풍 어슬을 만한다 

口 팔곡(i\섭)터일 

대야힘둔대)의 시남쪽 서해안고속도로가 수리산 증가블 지나는 터년이마 ‘필곡’은 그선 수원(화 

성)군 딴윌연(지금 안산시 팔곡l 동) 팍곡리익 이윤응 블인 것으후 ‘여던마’라는 산 。1름에서 비콧되었 

다10씨는 션과 마을이 8개의 공짜기혹 이루이졌71 이운이아는 션109)이 있다 

口 해주흔(iã川村) 

대야망둔대)의 둔더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만원저수치의 을가 마윌)이 되며， 해주는 황해도의 해주 

플 말한다 북한의 해주에서 내려온 사립틀이 샅았기 띠운이라고 한다\10) 

해주즌 

107) 싱진호 (남-， 70세， 속닫응 169, 판서공) 증언 
108) 수왼시수원시샤，(중-)， 1997, 732~증 
109) 갱기도지명유래정μ 1987 ， 378쪽 

110) 정용 악t냥 76세 속단동 해주촌 거주)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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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평갈곡 

'11야경{<11야ull의 깅얀기 선생 묘역과 그 동」쪽 잊디}의 공짜기륜 발힌다 능내터년의 닝쪽 공짜기이 

다 

口 멍강들 

대야등{대야"11의 갈티마을 통쪽 갈짜기이다 수도권 전전 안산션이 지나는 대야미 역사 연미 21 

등판으로서 ‘행갚콜’과 판련된 이릎으로 보이나 내역음 확인할 수 없다 

口 활터 수리정(修理후) 

대야동R속달)의 납디낼 마을 동쪽에 있는 휠쏘기 장소이다 수리정이라는 정자약 함께 후영 쏘는 

곳으로조성되었다 

찰터(수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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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잠 씨족의 억사 

1. 성씨 개요 

성씨(11 1.1:)란 일정한 인1율을 시조로 i써 대대록 이어내려오는 단계현연칩단('41 W~血%핏[꺼 UnI­

lineal kin group""lineage)의 한 명칭이다 구채석우로 딴하연 싱씨는 한자직 표가이여 이름 앞에 

묶어 가계(앉系)를 나타내는 동계힐언집틴(同*Ifrt깜핏매)의 영칭을 카라키고 이는 마로 중국식 

훈지융(U니 自 댐 dcsccnt rulc)의 의미른 내s.하고 있다 그러므록 성씨가 사용원 때부터는 적어도 

딴계풍자체계(펀系:H êI 암系 unilineal descent system) 증매서도 부게직(父좌에J) 출지에H 벼)름 진 

제로 하는 것이며L 통사에 부계출자체계나 집단(partrilineal desçent system or group)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마i보 것a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처음에 중국에서는 성은 여자자 씨는 남자가 칭하는 것으로서 역시 생과 씨가 분리되어 

시용되다가 친대(쩌~) 이후호 씨;성이 되어 남자도 성응 칭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냐 우려나 

리는 대체로 동엘한 의 u]로 쓰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였다 1) 

1) 삼국이전의 성씨 

r사기(!t，è) ， 조선선(햄隊챔)에는 ‘행야힘itA相짧따尼했相參將혈王映’。l라 하여 로인， 한 

음， 땅협은 뢰路). 핸(짧). 펑〈王) 등의 성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샘參)은 조선-"1는 지역 

이 디론 니게(尼짧)의 성(뼈)이고 성을 갖고 있지 않다 위씨조선은 왕인 위씨를 중쩌으로 하여， 

로(路) 한(햄). 왕(主) 등의 성을 가진 중국계의 유력자윤 %에나 장문으로 견집한 지얘층과 영내 

각지의 토착유력자플 흉수하여 구성된 연합국가로 알려져 았다 

1) 쭈찍恨， r~rr끓omlìEξ없쩌과 그 효味J ， r~ct딩!Ht~~J6 ， 서용대학교 국사학과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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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삼국 이전의 성씨는 기원선 2세기， 위씨조선의 성립기부더 낙랑 대방 군현시대틀 거쳐 

조선 북서부플 중심으루 4세기경까지 탁월한 세력을 과시한 왕 • 한 $닝시윤 H비풋õr여 17개 정도의 

성씨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구 몇 벤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해 온 중국계 씨족의 펀칭(í[j' 

稍)0]며， 그들이 토착후족이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2) 

그러나 이와갇은 성영은 조선 삼국의 .QJól 증국으료부터 책용을 받논 과정에서 처음으」료 성멍을 

칭한 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칭성의 시작으록 보기 때문에 이전의 칭성은 모두 중국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칭성 X꺼]가 중국의 영형아지안 그 이전에 칭성한 자를 모두 중국제로 간주&보 것은 재고으1 

여지가 없지 않다 

2) 섭국의 성씨 

(1) 고구려익 성씨3) 

[삼국사기"삼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나타난 고구려 성씨로 왕성 고씨((.iiR)틀 "1콧δ얘 을{ζ)， 

예(댐)， 송(松)， 목{탱)， 위子)， 쥐댐)， 매몬)， 쉰孫)， 횡포)， 예(쩍)， 연(페)， 영링(얘臨)， 을지(ι 

支) 등 약 20여종이 보인다 고구려 왕족의 성。! 고성이라는 것은 413 년어] 고구려왕인 장수왕이 

고련(，피짧)을 자칭하여 신(맘)에 시정을 보냈다는 것에서 운영히 알 수 있다 그 아래 역대 처]왕은 

모두 고성을 칭하며 중국과 동하였던 것이다 국싱(않姓) 고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축경으혹 알려지지안; 4세기 이전으혹 소긍할 가능성도 있다 도 하나의 국성안 ‘해(댐)’룹 

칭한 인물을 보언 소수힘왕을 제외하고 모투 제5대 모본왕보나 이전의 국왕에 속하괴 또한 밀려 

복부셔왕η꺼 소긍되고 있는 정이 주목띈다 

5세기 초의 고씨의 등장과 동시에 각종 Jìòl 중국 사서에 나타난다 그 중에는 이릎의 일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뿌] 간 사전로서 고 마 -동 앤슛). 여(餘) 예 깅(江)의 성씨 

가 보。]고 강군으혹서 손 • 고 • 갈(흠). 엠굶) 을지 • 온{젊)씨가 등장한다 또한 권신으혹시 유벙 

한 천(영 : 씨)씨도 보인나 

이플 성은 거의 중국식의 난성이며， 혹「은 직접적으로 중국성에서 유래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 고 • 손 • 영은 고조션， 낙량의 성과 공동되기도 한다 。]것은 고구려가 다름 아닌 그 고토를 

흡수하였기 때문얀 것이다 

그러나 427년의 평양전도는 국가의 성탑기반을 한층 굳히고 중국계 집난이 고구려 왕권 아래에 

2) :ff\;田 :$VL r띠j야α)~í.K j ， f }.U:n 7ν7~:};lt0 Jhl.b-c:엄따ι 디 )~óf~rtμ~I잉 끼 10간，~1:.íL 1984 
3) 위와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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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二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게보나 계승의 운제와는 단리 위의 여러 성응 고구려의 

성씨로 경{주하고 있다 고구려는 각 성윤 깐인 다수의 유린한 족적집단표 조직하고 그들은 국개교섭이 

나 문사황동개 후얀f하고 였었던 것이다 

%댁사기j 고구려본기에는 4세기 이건애 속아고 중국사서에 보이는 위의 성씨와는 선혀 합치되지 

않는 각종의 !H(:가 진E뜯데， 예블 듭면 극{렷). 중싣(1φ갖) 소심(少딩). 휘(1i/:) 위깨). 우정 

(ll.때). 녁(짜) 대상大졸) 등의 샤성(쩨姓)과 예 송 -우 연(상)이 장이생으로 되어 있다 녁경 

인 응지，임본서기」의 이리(伊장) ‘ 토쉬댐1 찌값). 현위i、깐). 고구리중원에암]에댄 'ÞJ써마) 

에 다혀K多兮) 등으1 복성은 중국복성의 차용이라가 보다는 거의가 려에뼈닮)를 복수의 한자로 똥긴 

것이며 그 때운에 윈래 토작척이며 거기에 교유성 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구려사회의 기저에는 중국식의 단성보다도 토착적인 복성。l 많이 쓰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굳이 딴순히 첼}연 중국을 의식한 경우에는 중극식의 단싱1 그렇지 않은 경←쩌1는 토착적인 

복정올 쓰고 있었던 것 갇다 동연언이연서 중국사료에 단성으로 ‘친개소윈써원앉文)’이라 하먼서， 

일본사료에 l걱정으로 ‘이리기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2)빨”의 생째) 

백제의 성씨로는 r임1국사기，.상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왕성 여(~~， 또는 jj; f，~)씨륜 "1옷승때 

새I:Þ)， 연(값). 해(解)， 목{木)， 힘(hh)， 진(따)， 국(댐)， 백(피) 등 8미 ~d과 이외에 정i~[ü ， 목{서、)， 

미(짱)， 제姐)， 우{'f)， 고(高)， 염，l!)， 희(會)， 천(상)， 왕{王)， 깐陳)， 사매퍼 동)， 수D)(tJ찌)， 고미 

(古짧)， 흑치(멸밟) 릉의 성씨가 보인다 또한 성국통잊 직후 백제계의 것으로 보이는 블(상들익 병문 

에 전씨(全R)， 조깨뼈R)， 정씨(鄭R) 등으l 인영이 나왔고 그것은 출토된 지역이나 영씩으로 보아 

백재의 것으로 추정되고 었다 5) 

r수서』 백제전에는 ‘국중익 대성으로 한족의 사 • 연 • 협 해 정 - 국 목 - 묘씨가 었다고 하는 

데， 이 중에 진성(떠姓)은 r수서A에 정(김)으로 잘옷 기록되어 있지만 진모(맺져)， 진모!iJtfr'). 저 

미 사미 릉의 복성으로도 표기되어 었다 해성(따姓)은 국성 흑은 웅택에 가까운 대족의 성이미， 

적정 ‘비리(함1))’는 해(j;%)의 훈일 것이다 연성(킥펴f)은 꽉성 연비(자比)에 상당한다는 지적은 

옳다 이 중에서 고구려의 ‘해(解)’ 성과 달러 액제의 해성은 5세기초부터 확언한 수 있다 

사성(沙姓)은 해당 시기(475-538) 이후도 유능한 인블플 매출하며 크게 활약한 씨족이었다 8대성 

의 필두를 차지한 이유도 이 이후의 사써의 세럭을 반영한 것연 것이다 이것은 새j댄). 죄뼈). 수 

4) 式띠'f:t，lJ， r잉lllJ0 If:l:_ EÇJ , r 3IT 1}7ν71:ì31t6Hfiε 션 íii ， 찬조 

'))"9'-;'4'.• N, ;영rm~H~ 姓JJÒ~'당과 그 ì), L!<" 객111얘 æ싸ι6 서울대학교 곡사학과，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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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등의 단성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려 씌어1 보이는 섣정인 사웨沙힘). 사탁의 약칭 

인 것은 확싣하며 옥생4、따)은 묶{샤)으로도 쓰였고 섣정 옥cj(:*파). 복도즐 난성화한 것이었다 

여러 문학l에 하나의 예도 보이지 않논 협은 도익 잘옷이며 국성도 해당 시기(538.671)에 한정되어 

있었모 국도블 의미õl'는 주리(써利). 좌뢰&흠) 전래숫엠) 사비 등이 이깃에 대응하는 것이었 

을까 

위의 백제익 성씨는 r수서」의 대성‘ 대족이 장기간의 변천과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샤바시대 

(538-671)에 이르러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뺨 대성의 수가 8이 아니고 7이라는 점이 의낸다 

또한 左구과 관련된 위의 성씨 외에 다수익 성써가 기록꿰 닝아 있는데 고(표) ‘ 정(王) 정íl등) 빙 

(i~) 염꺼，~) 훼향) 샌씨!). 허(간) 단(앉) . ")(!:!;) 등은 중국케 인새A士)의 존재일 가능싱 

이 높￡며， 일본계로는 ~l"kH땀). 불뷔物51:) 백제직인 고이(려때). 재로〈머칭). 휴치(필샘) 

동성(東城). 푼휴(it샤、) 곡니(iì-펴). 답세용셰) 억례(떤않) 등의 성씨블 상정하고 있대 그려 

나 이와 강은 종래의 주장은 백제를 구생하고 있는 주요 성씨를 토작이 아년 외래계로 간주õ，는 

것으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 성씨의 득객은 복수의 상호 대응하는 단성과 욕성이 있고 이어서 디종다$느한 성이 &여지고 

있었냐 고구려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왕도 오부걸 중심으로 E눈 유릭계급에 머울렀다고 생각되는 

접이 중요하다 

(3) 신리의 성씨 

신라 성씨는 액지]서(jtt~\% 하청4년(565) 2월 간인조에 ‘조칙응 내려 신라국왕 김진흥{金탈 

행)으로써 사지칠 , 등이교위 • 낙향군」。i ‘ 신라앙으로 삼나’리는 증국즉 기록에서 처음으로 ‘김진흥’ 

의 성영이 쓰여져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국생은 6세기 중염 중국과익 교유고P정에서 

비로서 깅성을 칭하였다6’ 

그러나 ~국의 성씨의 시작을 왕성이 처응으로 중국 사서셰 등장õ，는 것으로 잡고 여타 인윤의 

경우나 삼국사기 등에 등장i;)논 것은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었다 성이"1는 자체가 중국어1서 시작된 

것이지만 여타 인불의 경우셰도 중국과 관련되거나 동이전 등에 성씨가 확인되는 것은 고려해야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예틀 중국계 인물로 깐춘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6) 효， m 후%‘ 'W1양ηj또，C. 찌[Ì) T ν7‘:iJlt i\il:장 ε 성M， H*퍼 j~ <IC，홈!포 ~110찬， 황!Èκ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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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국시대의 성씨 

(1) 뺑의 성μVI 

고구려가 연망 한 뒤 그랬1 거주"1던 주민을 중심으로 긴국펀 펠，H.l 생씨에 대해서는 남원1따，) 

의 흥회洪;11)가 지은 -송박기문({公j찢 1:èn떼) ~，에 “그 왕은 지난담 ‘대(λ)’로서 성을 {}O，J.괴 유넥생써 

로는 모l高) 쟁張). 염陽). 투{원) 오j 덕). 이(수)의 북과 및 종에 지나기 않았다 부곽이나 

노비와 같이 성이 없는 자논 모두 그 주민응 따랐다”는 기콕이 었다 『송막기푼4 의 기콕은 성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한 신분재의 존재른 시사하는 것이며， 니아가 7세기 안에서 10세기 초엽에 

걸치 성씨를 가겼던 사합들은 안해사획에서도 비교식 높은 지위의 사란틀이었던 것음 얄 수 있다 

그려고 야 기록에서 평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블이 성이 없는 우유이나， 부곡←이나 노비와 

감이 주인어1 예속펀 존재가 아니가 때문일 것이다 

받해사와 관련되어 시기상으로 698년 말해건국으로부ε1938년까지의 240여년간에 흥않한 인묶중 

성씨를 알 수 았는 사랍을 문헨%씨l서 수합한 결과 15명의 ￡윌 포암;써 240여명의 발해인-응 효!인딴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성씨는 。때의 62개 성씨로서 2멍 이상 증옥되어 나타니는 경우도 20여기1 

성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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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숭” 성씨플은 종래 발해의 민족적 귀속에 관한 논거의 하나로서 중국학계에서는 가능한 만강(!~t 

뼈) 성씨나 중국 성씨와의 관련성음 강조하고 북한학계에서는 성버1적으로 고구려(히제때) 성씨익 

까f성을 제기하였마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은 피상적인 선입관에서 나온 것으로서 별다은 근거플 

제시한 주장은 아니었다 결국 증래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나 당시 주변민족의 성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발해는 건국과정부터 고구려유민과 말갈민이 협릭하였고 이려한 상황은 멸망까지 지속되었 

다 그러므로 뱀의 성씨를 고해제와 맏갈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민족의 성씨에 어떠한 

7) 엄상션양해의 지애서1릭 연구ι， 신서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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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었는기를 정토할 필요7} 었다 현재 고구려와 말강제를 성씨만으로 분륜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유성"](11 姓횡) 집단이 차지하는사회적 지위와함께 렐H사회의 증족적 구성을 

감얀할 때 만갈계가 아닌 인울을 고'l-i'j게로 운퓨해도 콘 잘옷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얀 모구펴커1 

인 경우라도 말향} 비해 상대적으후 사회 문화걱인 우위로 인하여 성씨를 소유한 인블이 많았고 

성씨 자세가 중국적인 소산인 이유로 하여 이들 유성엔자#시융 다시 중국계와 구펠뜯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받해건국에 중국제 인울의 칩여가 미미한 싣정을 감안하연 이러한 정근방 

볍도 받해싱씨의 연원을 구영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깃이다 

이상외 검토를 통하여 각 생씨의 연원을 추정해 보면 고구려게 성씨로는 ‘고 이 왕 장 양 • 

마 하 • 매 · 조’ 등을 들 수가 있고 ‘실 , 아 주 · 오 u] 율 - 공 • 섬 - 어 • 복 • 모 • 이 • 치 • 

샤’씨는 만갚게 성채)로 분듀함 수 었다 이역샌] ‘빅(朴)’씨와 갇이 신라약 관련이 았을 것으로 생각되 

는 성씨도 있는 것으로 미-'f'ó1， 아러한 성씨를 동빼 $팩간의 교섭을 상필 수 았는 하나의 참모자료 

가원 깃으혹생각펀다 

(2) 동일신리엠 성ι g) 

AD 565년의 김진흥 책봉기사가 한자 성씨를 쓰기 시작한 하한이 되는 셈이다 그이므로 사설 

%댁사가j와 T삼국유사n의 경우 그 이전 벚몇 성씨로 보이는 인영이 있다고 하냐 적어도 진흥왕 

。1전의 것은 계보릎 따라 소급하여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빅(朴)， 석(묘) 양성은 

김(公) 성과 더붕어 혹은 뒤이은 시기 즉 6세기 증염 및 후반 무렵에 시작되었나고 보는 것이 올지 

않음까한다 

동살;녕파 그 。}강{문두핑뉴산둔S-.J)응 모띈 김， 악 성 이외에 실(~t)， "'J{릿 1))， 쉰j，f.)， 죄(lE)， 전(숫)， 

수(水)의 예가 나타난다 전씨의 경우는 불상의 병문으노 673년경의 것으로 파약된다 。] 불상은 

액제게으1 것으로 보아므로 전씨 역시 액제성으로 추정된다 수씨는 웅주(能川) 지역의 경흥냄새펴與 

itOó)의 성써로 기콕되어 액제계의 성씨일 것이대 백제성은 신려에 의'11 정복된 후 성써소유칩단으로 

서의 의 u]_득히 득낸향유계층의 집단이라논 점에서-틀 상섣하케 되있응 것이다 

설， 정， 손， 최 이외의 6무성 중 매1m)써로는 720년 성덕9，r디〕에 비부{裵때， 대아잔”신~l-본기 성덕 

왕 19년)， 이씨로는 경덕왕 22년(763)의 이순(쥬.k4i， 대내D})(신라본기 경덕왕 22낸， 이준(주俊삼 

8) P;][li:와 끼、lξ는 고허 전기에 뀌화한 인웅중 k띠둔 인등의 생씨에서안 확인되는 사심도 이듬 성씨가 

받간계잉응 뒷받침응F는 것이파고 할 수 있다〈사王씨밟，otit의 ftl:1i 1tl、 1iff jL<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창조) 
9) 주션m ， r~JÎ표，，)t\ 姓RJ[，l~과 그 ;tt ttJ , f앙생 æ~iiJ6 ， 서울대학교 국사악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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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사‘ 피은 신증매관죄 등이 뒤이어 니타니논 것으로 보아 전세적으로 6부성이 연정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순차적인 과장 속에서 형성되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펜다 또 이 6 _l11_성의 취득헌상 

이 통일과정 및 풍일직후에 나다니는 것이1 주의한 필요가 있다 

박， 석， 깅 3성， 인김씨(가야계) 및 6부정 이와의 성씨로서 흥얀 ←한경덕왕대까지 약 100년간의 

기타성에 해당a냐는 것으로는 -일본서까 지풍 윈년조에보이는 소$댄(택찌되)이 유언하다 동서 진 

우 7년의 가호E정샌!JU !'Ur 山)， 동 8년 Z원 :;}울내tt끼깨)， 동 8닌 10원 {!-;루생， 동9년 5월 고내킹 

쩌) 등이 었으나 이것은 모유영이거나 성씨라도 겨우 하나익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마 그러나 혜옹왕 

대에 고(，피)， 입예) 등이 보이괴 애강왕대의 유석(!ilJ 뼈)， 힌덕왕대에 장윈~H펴t) 등으l 새로운 성듣이 

보이며 민。R왕대의 장승(꿇升)， 장건영(ìFtlt셨)， 장보모(댔保 j낀)， 정년(햇[;'1') ， 경문창태의 요극웬뼈 

克 ) 등 혜공왕 이후 약 100년간에는 약간의 보다 구체적얀 변동과 성씨의 다양성이 었있응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1 영楊)， 엠않)， 죄했L 임(林)， 엠王)， 신(rjl)， 윤()t)， 웬πL 외표)， 종UÌ')， 

백(白)， 허(하)， 맨[~[)， 홍{넷)， 갱댔) 등이 보이고 이런 현상은 말기로 갈수록 가중핑을 7벼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씨의 취득S은 왕성 낌씨로부터 비롯-경뼈 박， 석， 신깅씨， 6부성 등 양식에 따든 구삭뀌 

그치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시간적 순서와 관련되면시 그 사회적 의미와 디관어 단계걱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 것。l다 

r삼국사기』나 『삼국유사J에도 보이는 것처럼 중국문화의 충격과 더볼어 중국성에 관한 인식이 

생기고 성씨를 사용하기 λl작했다해도 갑자기 모든 정단 모든 얀블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호 

보인다 금석분， 사기， 유사 등의 기록을 보아도 특멀ð] 성씨를 기록E넉긍 경우나 인블은 있으나 연반직 

인 경우 흑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은 모두 명(名) 혹은 작회WH\t) 등으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다 

여기서 블콘 생씨가 기록￥ 인윤의 경우도 여러가지로 분듀휠 수 있으나 생씨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의 인블로서 적어도 그 얀블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즉 중극과의 땅래 내지는 중국과 :{t11적인 

집촉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생씨를 사용한 경 우가 많은 u]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블융 몇 

유형으로 분류해 보연， 

(1) 중국에 대한 사잔의 경우{김춘추 퉁) 

(2) 증라써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의 경우 

CD 나당류학생 벚 숙우μl"lH동， 척치원 등) 
@ 용가의 승려로 중국에 유학한 갱우 

@ 중략에 건너가 살던 연반 거주얀(장한교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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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긋과의 관련이 예상되는 경우 

æ 중국문울t유쿄 빚 한시문화)에 이해가 깊은 인월악도윤， 김유교 요극일‘ 양거인 등) 

@기승적으후증국과판련이 예상되는인월황진^ìJ. 성에는적어도나대에 있이서는사회져제로서의 

쳐1급으로까지는 딛라도 ‘듀권을 향윤할 수 있있던 집단’이있응을 암 수 있다 

이상과 갇은 양국의 고f「성 혹은 증국식 성씨는 통일신라에 틀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 후에 이블 성즉~j'thJU온 신라의 지애하에 괜제되연서 성씨의 사용융 하지 못했거나 직어도 

정치적로나 사회적인 특윈。1 주어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흥제되었음이 분명하다 혹시 고구려IIJl경지배 

족인 안잉'Kij)i)과 갇이 사예제따)을 히여 중앙으후 면제하여 어리거나 지방관 등에 의해 피지배족 

으로 전락하었응 깃이다 이려한 과정을 역으로 살l펴보연 맥제얀의 성씨가 등일직후 역사의 무대에서 

얀단 중단하고 있음을 말i닝三 것이며 이는 그 당시 성씨소i'r집단이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 특권음 

향유할 수 있었던 죄단이었음윤 짐직비 한다 성씨쥐득의 일반호에 따라서 이틀 통한 특권향유의 

현상은 집차 소멸해 간 것이다 그러냐 성씨취득의 특권향유층으로서의 의미는 적어도 나맏까지에 

한해서는 의미있다모 윤 수 있다 

4) 고려의 성씨 1이 

후심F극시대로 접어들연서 지배제층인 후즉은 사정 모성 자칭성 등의 수딛얻「 통하여 성씨를 취득 

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의 군현 조직채계와 후깜국시대 호족의 군헌 지배가구를 。1어안은 태조 왕건은 

후좌국 통일 사업을 완수한 다윤 친국 꾼현의 개편작엽과 함께 전곡 군현별로 각기 로성융 분정(分定)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성써지1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뀌족 관료에서 점차 양인 

층으로 확대되어갓으며 천민층의 양민회에 따라 성씨윤 새로 취득한 계층이 후대에 올수록 능어갔다 

한성화 그 자채가 중국 성써제도의 모빙언 이상 고려왕￡의 전국적 성씨 분성책도 중국의 성족분정， 

씨족지 • 성씨록의 편찬 • 반포 및 ‘천δ}꾼망돼夫下회Fl~김종)’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15세기 초를 기준~}여 우리의 성씨가총망라된 U 세증설옥』 지리지 소재 성지뜯 당메딴代)의 

‘균망lE’ 소재 성자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영성자를 모망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써 등 16생(朴 rJ: . Ì") • T,. • 껴 '1~ . 풍 ;흉 益 · 森 얘 芳 .f영 ~;Ij • j앓 • 承

lX:)에 붕과하다 

불론， 우리의 성씨가 요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박 석 · 김씨와 갇은 

신라의 종성은 본디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아래 호족들의 중국식 성으로 되어가는 

10) 디지턴 한-극학-(http:Jh'\vw.k니reanJ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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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얀한 것도 많었던 것이다 

이밖벼1 성의 분아과정에서 성마.2j우-는 옹족3 구"한 수가 염으묘혹 조상으1 갚산지 또는 씨즉의 

거주지를 성 암에 붙여서 사용òf게 되있다 처용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얘층에 사용되었다가 푸대모 내려오연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죄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시)급 정수내 죠익의 픽요상 일반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음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펀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논 천만층도 븐펀을 호척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감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응수룩 분관· 분적이 늠어 시조의 암상지 외에 성군지UI켠 

池). 사관지(얘웠띠) 또는 그 후손으1 일파가 。1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펴 초이며 그예우더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채걱인 

오습이 담긴 기본자료논 -세종섣콕j 지리지 성씨조이다 성씨체계가 확링뭔 고려 초기부터 15세가 

지려지가연잔원때까지 모든성은본간영로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 군’ 현， 진- 촌 및 행 • 

소 • 부곡 ‘ 처 • 장 , 역 • 수 등 시조의 플신지나 주민의 거주기벨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는대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1 개견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응 본관g로 한 것만 남고 

전 • 촌 향 소 부콕 릉 암내와 특수지역걷 본관으루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잉 

소멸되었다 

5) 조선시대의 성씨 11) 

고려초에 확핍된 성씨세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염없이 분관 분파 등 성의 분화와 반전이 계속되었 

마 조선왕조익 성링과 함깨 성씨채계도 다시 정비되었다 

우려 성씨의 수는 문현에 따라 임정하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익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증산 

폭J 지리지에는 전체 250여성 7앤떼 이미 소멸된 망성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떤N-:t~ 

r동국여지승랩에는 세층 이후에 귀화한 성과 r세종질~록'-cl 지려지 소재 성씨(망성 표암)픔 모두 수악 

한 경l과 277성이나 포함되어 았다 영조 때 이의헌(수1l:~m이 면잔한 『도콕총섣(찌싼찌짧)，.에는 

298성이 수록되어 였다 그리고 고종 때 박간한 r증보문헌비2.~에는 싣L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것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운에 우려 496생이나 수룩되었다 여기에 한성화 

이전의 고유영자{며有i名추)와 이미 소멸전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았다 그러므효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의 숫자는 l써기 지려지 소재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성씨가 보급왼 뒤에도 무성층으로 냥아 었던 공사노"1 . 호}척C%:R) ， 향 • 소 • 부곡빈， 역 • 친민 

1 1) 디지련 한북해http://www.koreand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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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천연층은 10세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개넬적인 신분해방과 신운~J-.승으노 인6}C겨 부분적으후 정씨를 

획득해 갔지만 그면0개 성씨가 획기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였다 조선 진개1; ， 16세기)깨1 

만 해도 노비를 비롯한 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대략 섣만정 차지하었으으로 우성층이 그만큼 

많았다 그굉게 P없t딘 천민층이 16세기만부터 시대직 사회직 변옴에 따라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 

성응 가지게 된 계층이 격증해 갔다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 • 게급이 타파된 것은 성의 대증호댄 촉진시켰으며 

1909년 새 민직법(II:짧ìti)이 시행되면서부터 누까나가 다 성과 본결 가지게끔 법제화되있다 무성인 

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때를 기하여 새 성을 갖게 되자 갖가지 희호}극。1 별어졌냐고 한나 

사례 1 

성이 없는 사입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직서기나 경참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주었다 

사려12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을 따랐다 

시려13 

김 이 • 악씨가 많은 데서 그러한 대성을 모$녕예 성올 정하였다 이 때문에 증전의 대성영문을은 

그 수가 더욱 늘어갔다 가령， 전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이씨， 경주지양 출신은 김씨나 최씨 E보 

식으로 출신치의 대성이나 분별음 본떠서 자기 성음 삼은 갱우가 많았다 

사려 4 

요능날의 희생 • 역관 가운비 당시 경찰이 호구조시플 할 때나 호적담당 시기가 호적을 기재하민서 

한자의 획을 잘봇 적은 데서 비릇된 것도 직지 않다 

한편 조선시대 $반사회의 말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분들의 본관은 우윌시되고 무영의 벽관은 

회성 벽성과 함께 천시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샤측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딴면， 관인이나 현조흉 내지 못한 본관은 그 란별 바꾸는 추세에 % 었다 。l듭태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 수가 수십이 님던 성 가운이] 경합)는 창녕 조씨， 한(함)은 청주 한씨， 싱li:t)은 청송 

섬씨， 뭔文)은 남팽 운씨 등F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아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u]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응 게변하는 경우는 없어 

왜냐하연 성보나는 {련앤]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격(家염)에 차등이 있었기 때푼이다 특히 지방의 

행정섣우플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랴의 사쪽호에 따라 본관익 개연。] ~.땐되었고 왜란· 호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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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사상의 영호냉 받아 주{朱)씨는 신앤체갖). 공씨는 곡뛰血 rl~) ， 천씨는 영잉꺼I!찌)으로 ul꾸는 

예가있었다 

6) 일제시대의 성씨 11) 

국민 모두가 생과 본관응 가지기1 뭔 시기논 신분파 계급제도가 다파된 한딩에 와서 단행뭔 것이며， 

그것이 일재의 식민통치과경에서 시행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파 하겠다 우려으1 성씨사상 최대의 

수난기는 무엇보다 일제 땅기의 이은"f 창씨개명이라 하겠다 

일재가 내선일체 • 향국신민화의 일환에서 우려익 성과 이릅흘 웬싼1으로 고지도록 강요했던 장씨 

개영은 성이란 엘생로특 정대로 ul꿀 수 없다는 관념이 천지한 우리 민족에게는 그대로 받L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웃지 옷할 ul콕이 연출되었다 

그때 각 씨족 문중에서는 회의릅 열어 창씨를 하연서도 우리 인족은 어떻게든 고유의 성이나 본관의 

흔적을 난기려고 무척 애를 썼다 

자례 1 

이개원家). 깅본(1<本)，'새정(윗까). 오샌장!1J). 장센ìuID) ßl'는 식으호 본성의 흔직올 낚기고 

자하였다 

사례 2 

냥엠F힘찌). 수원〔끼j(Jl() 경산(샤山). 광샌光úJ) 하는 식으혹 본관을 그대록 성으로 썼다 

사려13 

시조건션이나 연고지를 상갱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 예컨대， 가맹윤씨의 정우 평쇠나i‘B)하 

하였는가 하면， 한산이씨는 본관에다 옥원합떠 깐템)의 자손잉응 강조&얘 목샌W.c山)이라 하였고 

챙주한씨논 청주의 고후인 서원(l띄멘)윤 그대로 생으로 썼다 

이러한 일본식 장씨는 입부흔얀(入夫짜얘). 서양"Xf한흉子) 재도와 합께 1939년말부터 실시되 

었다가 일재가 패앙한 뒤 1946년 10월 23연 미군정의 조선성병복구령이 엄령 재122호로 공포되자 

장씨개영한 후적우 기재와 이에 애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및 통전은 그 장초일부터 무효가 되었다 

7) 현재의 성씨 

우리 생씨에 대한 전체조사가 최초로 심시원 시기는 1930년도인데 이때 전국에 250성이 있음이 

12) 디 지덤 한국학-(htlp-!Iαww.koreanJ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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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조사에시 훈폐졌다 8. 15녕꽉 후 최초의 성써조사는 1960년도 인구센서스의 부대조사루 실시되 

었는데 30년 전의 조사보다 8종이 많은 258성이 있는 것￡로 운P혀졌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훈의 조사는 북한지역이 제외된 닝한안의 조사검1는 데서 1930년도의 조사 깅과 

~~ 정확한 비교가 됨 수 없다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인i애 남북한의 성씨 구성에 

도 변동이 컸다 남한지역에만 사는 성씨가 었는가 하면 북한에만 있는 성씨도 많다 

1985년 11원 정치[기획원 조사흥겨1국이 인구센서스를 섣시하연서 성씨와 본관을 죠사한 결과 1975 

년도의 247성에 비뼈 25성이 새로 추가되어 272성에다 온관은 3， 435개로 나타났다 。1 때 나타난 

인구 100영 미안의 희귀성씨 40여 개는 호적 기재 각오로 인한 경우와 고아출신이 임적하거나 외국인 

의 귀화 떼 생겨나는 등 최근에 안틀어겼다 이 조사에사 나타난 10대 성씨의 본공냐;를 보면 깅씨가 

285 , 01씨 241 , 바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죄趙)씨 56, 융쩌 44, 정꺼용)씨 63 , 잉(까)씨 

607H록 각각 집계뭔다13) 

2. 군포의 주요 씨족 

2000년 현재 군요시의 7타와 인우는 77 ，5977)구'， 262 ， 593영이며 성씨는 228개가 있는 것S로 

조사되었다 (기타 인울 3 제외)1') 이 가운데 인구 l 영 성씨인 흥{옛)씨 외 24개를 포항i벼 인구 

100영 이내의 소규모 성씨가 1007H이다 그리고 인구 1000뱅 이내는 용{햄)씨 외 53개가 있꼬 인구 

1 ，001-2 ，000영인 성씨가 니{옆)씨 외 167H가-15) 았다 그리고 군포시 성써 인구상 중간규모인 인구 

2 ，0이 -3 ，000멍 성씨가 손(孫)씨 외 5개 16) ， 인구 3 ，001-4 ，000영 성씨는 정{줍)씨 외 5개17) ， 인구 

4 ， 001-5 ，000영의 성씨는 신(냐1)써 외 4개 18) ， 그리고 인구 5‘001-10，000영의 성씨는 정벼Ii)씨 외 

3개19)가 있다 그러고 군포시에서 인구 1탬이 넘는 '*수 인구를 접하고 있는 성씨는 5개가 있는데 

정(郞)씨(10 ，939명)， 최(崔)씨(12 ，319 명)， 액朴)세20，796 병)， 애주)씨(40 ，389 명)， 그리고 검(金)씨 

가 54 ， 748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흉 차지하고 았다 

아래의 표는 문포의 주요 씨족의 가구 및 인구자료이다 

Il) 이상은 디지턴 한국학Ih“p:/l‘”ι koreandb.nι ，) 
14) 이하는 흥계청 흥(http://kosls.nso_ßo.krl 

l 이 인(問)， 귀al， 정(丁)， 곽t훼)， 성(냈)‘ 임I{[) ， 주{~)， 진(머)， 유(~)， 노(렀)， 냥(1쇠)， 유해1])， 배1m)， 허 (ct) ， 

싱<ìtl ， 조(현) 
16) 백Iù)， 'J(영). 문dO， 고(高)， 전IÓ':) 
17) 홍(i섯)， 권ItIÞ)， 서(에)， 안(安)， fr(때) 

18) 오(짜)， 송{*'， 임(샤)， 핸쩍) 
19) 깅1Jó)， 융{尹)， 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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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써 본f~ 가구수 인구 F 

굉Cli> l 309 1.100 

"웅 ~05 743 

구01-) 319 1.063 
‘。 λ 。， 256 836 

갱~) 16.~ 1 S 54.7-+8 
i→~ 3.186 10.664 

강산 l ‘45-t 4.986 

갱풍 198 725 

문{::t l 709 ~.4 05 

냥경 645 2.163 

깨m 6.153 20 .7 96 

"냥 258 937 

측산(즉주) 114 J74 

송(기~) U68 4.224 

여산 542 1,793 

태끼:1 541 1.795 

칭송 481 1.585 

앤강) 1. 131 3.779 
껴」←t。 875 2.882 

엠，~~) 681 2.278 

낚윈 415 1.409 
。 1( 3}") 1 1.9~4 40 .3 89 

전주 5.151 17.3 96 
"•} 302 1.055 

임川，) 1.383 4.684 

갱 g:(갱정) 414 |‘~OS 

정ll'n) 3.205 10.939 

동애 63' 2‘248 

쥐끼，) 360 1,151 
선안 1lJ 993 

최(tr，) 3.650 l'‘319 
경주 1.489 5.036 

한(야) 1,449 4,856 

칭주 I‘365 4.546 

홍(명) 1.019 3‘m 
닝I""，，l(당흥제) 762 2.613 

년깅~~동훈계) 74 255 

gιl? • T 군포샤 77.597 262.593 

갱，)토 2.67 1.5 80 8,937,752 

〈자료〉 

1 이 자료는 동게칭으'12000년 기준， ‘앵정구역(구시균l'생써 1 파앤 가구 잇 인구’ 웅세 
(http:찌osis.nso.go.kr)륜 찬조&뼈 작성한 것이다. 

2 수록판 성씨와 펀f은 보고끼에 수록펴 깃응 응심으로 하1그 이의에 각 ?시영 다수 본원 2-3개 1J7~가 

었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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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풍 역씨CUl 郭κ)

꽉씨의 본관은 현풍， 청주， 선산 해미， 봉산， 여 u] 등 6본이 있었으나 청주」를 제외한 나며지는 

모두 현풍에서 분적된 것으로서 현재는 현풍과 청주꽉씨 뿐얀 것으호 전해진다 

현풍족f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E에서 귀화한 곽갱郭싫)으로 전한다 현흥곽씨 세보에 의하연 그는 

본래 관서지방의 홍놓인(弘댔 A)으로 고려 때에 들어오t 1138년 과거에 급치]야고 운하시중평장샤 

공À}'당흑대부 탬 이르러 포산군에 몽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달아 본관을 포산(젤 lD)으로 하여오다개 조선시대에 포산이 현풍현(玄앓縣)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상을 현풍으혹 하게 되었다 

떤흥 곽씨는 시죄~t1뼈) 팍경(우pl!l) 이래 고려 딴까지 11 세 전후에 걸쳐 개성(쩌j옛)을 중심으로 

정 7] 일윈이1 흩어져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 초부터 종패끼떠)인 j세 팍기정(짜양正)의 우손들은 

중부{띤部)， 호닝t뼈 fij)， 서북{면北)지역으로 세기지룹 개직하였고 치변(것孫)인 5세 팍한정(훼漢 

正)의 후손틀은 관양지(:l't빠펴)인 현풍(:t}j\)을 중심으로 영닝얀대에 세거지를 혹따R합으로써 프￡산곽 

씨(질山강，]:\:)를 크게 기호계(앓t뼈系)와 영냥계(생따系)로 나년게 되었다 

r병진대동봐려1)'1.:*:며집)， 에 니타난 현풍곽씨의 구성을 보연 기호께 45파 영남제 33파로 되어 

았다 기호계는 주로 경기도 이전 피주， 시흥 황해도 증}연， 전라도 임싣의 주천， 정읍， 영암， 무안， 

충청도 금산 보은， 청주， 정상도 응~}， .).J-~주， 한천 둥지에 세거하였으며 영남계는 경상도 현풍， 고령， 

영천， 칭도 장녕， 장잉， 남해(서연)， 전라도 긍샌남일연)， 진되군내연)， 완주， 횡f해도 암K초와연)， 

평안도 용강(다미면) 등지에 세거하였다 

이 중에서 사흥이 오늘날 군포지역이므로 현풍픽씨가 군포지역에 거주해온 것으로 보얀다 군포지 

역의 곽씨 세거지는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이며 현재 30여호가 삼고 있나고 한다(곽남현 증언) 

그리고 꾼으￡시 부곡동 산 115에 조선 풍기 무덩인 곽쟁따댐)융 비콧한 꽉써 운중의 선영이 있는 

깃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에는 곽씨의 재살인 

숭모재("，-，I\Ä')가 곽씨 묘역 。}래에 있다 

일제시대얀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시흥군 남연장응 한 사람이 곽주영(훼표껏)이고 끈대에도 

곽윤수(힘ìr.jì:t-)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연장과 군포읍상을 역엄한 것으로 보아 현풍약씨가 이 

지역의 세거씨즉임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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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성 구씨(없빼 흉~) 

사죠는 고려 맏 검교상장군(따fλ上WH)' 벽상상한상증대굉(얀上두암三'1ì:~이，;)음 지낸 구존 

제只存찌)로서 그는 신얀주씨(채갖~，J:(:) 주집(:<<i섭)의 사위인매 주잠이 1224년(모종 11) 송(χ)나 

파의 한힘학새쩨林꺾士)토 였윤 때 %-i표의 침입윤 피i뻐 자신응 포함한 양}사약 고려로 망맹하민서 

구존유윤 동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요나 종낸하지 앙다 주진이 등생에 은거야띤서 능성주 

씨로 관적한 것과 갚아 구촌유도 생환근거지였던 당시의 지명에 따라 본관블 능성구씨로 한 깃으로 

추정하고 었다 

시조로부터 6대 후인 고려 양 조선 전기에 판사패씨$i~ : rNε). 사랑중패샤띠NJ(:)iH"U. 

"l정승패左政책íli 맨). 판안동패9끼J安써펴 5잉tJ. 도원수래~，元r" þ떠 fff.경)， 냥장패띠Wf;'if， 

당補)， 감무패짧IJi í!1\ 업햄)， 참판패參rlJ;lR: fff.*), 문천군사피{xlll f，ß 힘;![Ç : 'f;;iL) 흥으1 

9파로 갈리는데 그 중 도원수과 판안동파， 좌정승파 등 1파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인윤응 1새증하였 

으며 지손이 크게 번창융얘 이을 3파가 오늠남 구씨 전체인구의 약 80%(도원수파만 40%)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세조 때 치괜줬흉)이 영의정음 지낸 깃윤 미뭇하여 조선시대에 상신(얘 (:\)2 영， 콩신 

9영， 부애찌l늘)3영을 매출하였다 r능성구씨사료집』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총 562냉익 과거급제자 

」를 냈는데 그 중 진사 144 영， 문과 55 명‘ 무과 363병으로 무파출선이 65%나 되어 무관집안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흉 파병로 보연 도원수파 359영， 판안응파 72영， 좌정승파 42명으로 역시 이등 3 파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무파출신 가훈더l 영조 때까지 장신급(將E2"~)이 9영이나 나왔는데 이는 그때까지의 

장선 총수의 12분의 l 에 해당한다 이들은 병새兵1써). 수새水i~)룹 지낸 사직(‘띤쨌)， 훈련대장 

등을 지낸 굉(宏)， 어영대장인 인후{仁짧)， 총끊새얘J!:i!I!)인 얀개f二따)， 어영대g년l 문채文넙). 

층융사인 김(않)， 풋련대장인 성잉(탬 if). 훈련대장인 선복{혐찌) 등인데， 이 중 굉 인후 • 인기는 

인조반정(1:때反正)의 공으로 정사공신(!짜f功멈)에 후윈쟁훼)되었다 용선으로 중종반정(여자 

反iE)의 정국공샌책댐r}J 많)인 현휘〔암때)， 수영(;;;;7};‘). 성종 때 3냐1공선(fU명껴E2) 치관· 문신 

(文信) 등이 있다 이 맥의 인물로는 고려 만 좌시중(t.:iÕ'φ)을 지내다가 고려가 망한 후 조선 태조가 

좌정승을 주고 올리도 응하지 않아 좌정송파의 시조가 펀 홍{찌)， 중종의 부"1 사언(꾀彦)， 인조의 

외조부이며 이조판서 • 좌잔성 • 숭록꽁신(싸싸rh "，)에 오든 사，P~(‘밴;li). 시문에 뛰어나고 관간사; 

잠판， 대사헌을 지낸 봉병(1따없) 등이 있다 

꾼포에는 도마옹에 20여호가 세지하고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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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 김씨(흩ffl 1t.æ) 

경주 씨는 신랴의 마지악 임금인 정순왕의 후손으로서 부안강씨，'-l주김씨， 언양김씨， 삼척낌씨， 

윷산김씨 뜸으로 분화되었다 부안깅씨는 정순왕의 아흡 아틀 가운데 장남얀 P띄태자 깅공일(金公 

싫)의 후손으로 친에지며 툴째 아들얀 김횡(1;: r，;)의 후손은 나주깅싸 다섯째 김석(金없)은 의성깅싸 

일곰쩌 。}을인 낌센칩옹)은 언양김씨， 여닮째 낌추(1、짜)는 상칙김씨， 아홉째 김덕 "1(1;:德양)는 

울산깅씨가 되었으며 셋째 깅영종{소U딩싫)븐 경주김씨의 영운공패치〈짜公i!K)， 넷째 검은얻(金없파) 

은 경주김씨 대안공패大슛公떠 흑은 댔않公D1)가 되었다 이 중에서도 넷째 아들 김은영의 훈L손。l 

가정 낸장하였다고 하였다I 한다 한런 경주깅씨는 조선시대까지 총 600여 개의 본으로 나뉘이져 

있었으나 1985년 인F조사에서는 약 270여 개 본관만 남아있다 

균포의 경주김씨는 대만공파의 후손으로 대안공파의 중시주인 김얀펀(소仁f[Ì)으록부터 15대손인 

김직(1;:쟁)이 지긍으로부터 420 -430년 전얀 16세기 후반 현재의 군포시 용호마윌요폼)에 응거하 

면시부터 세거등}기 시작하였다 이후- 군포의 경주깅씨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휘에 공헌하 

였다 그라나 1990년대 산불 개받고} 함께 요꼴이 개받되연서 거주한 수 없게 되자 이웃인 신기(Ïli꿇) 

P}--:}응 비풋해 타지로 이주하였다 

1953년의 동게에 따르면 현재의 군포시에 해당하는 시흥군 냥면 당리에 거주하는 경주김씨는 모두 

57후였무며 1999년 무엽에는 35호가 거주야고 있는 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산본응 

중심으로 대규모의 신시가지가 ￡성됨으로써 균포의 로작성씨가 외부로 이주하거나 외부에서 나양한 

성씨가 유입됨으로써 가존의 호탄사회질서가 띤짚되기도 되지도 하였다 

4) 굉산 김씨(光ψ 金lt)2이 

광산김씨 시쇼인 검흥냉金興끼é)에 대해서는 =광산김씨 정유대동봐光山金!\:丁멈大퍼5일)，에는 

신라 45대 산부펑{패마王) 셋째 아등로 기록되어 있고 f동국안성보01( 0딩찌姓짧)，와 I조선씨족통보 

(왜야!\:!UE짧)，에는 신라 49대 헌장쟁월없도)의 셋째 아들로 기 록되어 있다 현재 땅산김씨 운중 

에서는 시조 김흥광을 신라 45대 신무왕의 아들로 간주하고 였다 

그런데 r삼국사기(三패원c)，에는 김씨의 유래에 대i얘 기록하고 있는데 딛해왕조 9년(서기 65 

년)3월조에는 왕이 빙에 긍성(소싸) 서쪽 시링(始林) 숲 사이에서 닭이 우논 소려를 듣고， 날이 

맑자 호굉애公)응 보태어 이룹 살펴보게 하였다 그가 샤립에 이르러 보니 즘벚a로 된 조그만 궤씩이 

20) 광산김씨대종희(http://“ w.kwangsanl깅m 。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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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웃가지에 경려 있고 흰담이 그 믿에서 올고 있으무혹 윤아와 이 사쇠응 왕에게 아펴었다 앙은 

사압을 시켜 그 궤짝을 가져오게 한 다응 이닫 열어 보니 조그만 사내아이가 그 속에 틀어 있는데 

장오가 가이하게 뛰어났마 왕은 크게 기빼하며 군신틀에게 이르기른 “이 이찌 δl능。)cl에게 。년결 

보내준 것이 아니겠는7P' 하고 커두어 길렀다 그런데 그 이이는 자링에 따라서 아주 총영아고 지럭이 

뛰어 났으므로 이릎을 안지(씨헤라 4괴 그가 급구)에시 나왔응을 언왼iif어 성(ftt)응 김애소lξ)라 

하였다 또한 시림을 제힘(었林)이라 하고 。1로써 국회때 ~t)를 심씻마고 하였다 그후 안지는 서1한 

(양씌)을 낳고 세한은 아되「매띠)룹 낳고 아토는 수펴검 낌)꽉 낳고 수유는 유봐Ml연)를 냥고 옥보 

는 구되h펴)핀 낳고 구도는 신라 13대 왕 미추('Æt!!O)꽉 낳았다 암치의 후손 우정(Ui"l)이 신라 

제 45대 신무쟁뼈Ji\::E， 7-839)이며 그의 세 밴째 왕샤가 흥광으로 이가 바로 굉산 김씨") 시조라고 

한다 

신우왕의 할아버지는 혜강대엠띤많大王)으로 추봉된 원성왕의 아을 예영(샘핏)이며 아버지는 

성덕대엠成짧大王)으로 봉해진 균정(며여)， 어머니는 헌복태후{많딩太111)로 봉해진 진교부인(D't 

橋夫시 박씨(朴1-\;)이다 그가 아버지 균정과 함께 정치세력응 형성6~겨 부장하개 되는 것은 펀덕왕 

때였다 812년(현덕양 4)에 균정은 시칭에中)에 입명되었으며 깅헌칭(소~B)의 난이 얀어나자 우 

정 부자는 왕을 도와 반란군을 평정E논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흥덕땅이 숙자 그 시촌옹생인 균정과 

오촌 조카인 제풍{해隆 희강장)이 서로 왕위를 다투게 되었다 이에 깅맹과 아찬(p매 iíl) 이정지j 

弘) 배훤액(찢흘伯) 등은 게륭응 받들고 우정과 조까언 예정(li χ í) 및 깅엠金얘)은 균정을 부F둠으 

로써 한때 궁궐에서 서로 )써 균정은 전사하고 우정은 겁양 퉁파 더불쩌 갱해젠l써 j다쩌)으로 도망하 

여 장보고(5#!영파)에게 의탁하였다 싸읍에 이긴 채풍이 즉위하여 회강쌍이 되었으냐 838년(희강장 

3)에 감맹이 이홍 등과 함께 다시 난을 잊」으켜 스스로 땅웨쩌흉王)에 온랐다 

838년(민애왕 1) 청해진에 의탁해 있던 우정 퉁이 장보교의 군사 5 ，000을 이끔고 만애양을 토l잉하 

기 위하여 진격해왔다 김양 염정í~~ f<) • 장연(쟁휴). 정년(!lil年). 늑냉í.i\Q) . 장긴영(짜쇄 

였).01순행(쭈順行) 등이 우칭을 얀듣고 았었다 이해 12월 민애왕은 깅민쥐1È1i!.쩌) 응을 파견하 

여 우주(jit川 지금의 Ã:.씨)에서 토별꾼을 잊아 시 우게 하였으나 페1매하고 그 다음해 정원 탈낀(냉1~ 

지끔의 大邱지역)에서도 맞겉여 대래하였다 민애왕은 난향~) 원유댁(R 표'i;)으로 도망갔으나 'tl사 

들에게 살해당하고 우정이 %에 되니 선무왕이다 능은 제형산(회兄山) 서북이 있나 

장산 검씨의 시조라는 깅흥굉(金興光)은 당시 니라얀이 어치러워 장차 난리가 있응 것을 예"1하고 

경주름 떠냐 광산현(光w縣) 서영동{西-애)(현 당{양군 I영장동)에 은거빼 광산 깅씨의 개죄nn祖) 

가 되었다 광산 깅써 5개패문정공파， 문숙공파， 양간공패 냥장공파， 사온직장응패 중 양간공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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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이 현재 전국의 약 70%로 제일 앙으며 그 후손에서 많은 영현들이 배같되었다 조선 중가 예학의 

비두요 성리악의 대가인 사지ICiy않) 김장생金효또)과 그의 아듬 김집은 유해f따')의 죽은 후어1 

동 극18렌(없패 18 닙)에 추앙되어 문퍼文때 공자플 모신 사당)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렸다 

문원공 김장생의 증손인 만기(짜끓)는 효종4넨 1653) 별사(311i'{) 을꾀써] 합격했으며 그가 속한 

양간공파 의정공 혀주꽁{떻， 김장생의 아들)파논 강산깅써 문과함제자 269(265)영중 74병으로서 가 

장 많은 급제지를 낸 광산김씨의 대표적인 파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통계조써1 의하면 광산 김씨는 님헨에 층 174 ， 912가구후 750,701 영이 삼고 

있는 깃으로 나나났다 그 집성촌으로는 강원도 회óJo군 내금강연 일원， 전남 니주군 왕곡연 옥곡리， 

보성군 경백연 용산리， 영안군 군서면 모정리， 충남 논산군 일원， 경북 안동균 풍친먼 산성동， 전’4 

고창군 일원， 처1주도 남지[주균 성샌읍 안~!려， 황해도 성잔곤 시종연 대한리 은지이다 군표 부근의 

집싱촌은 경기 시흥군 슈암언 불정리에 었다 

군표시 대야1'1 동이〕 깅안기 선생의 요가 조성된 깃은 생진에 숙증으호부터 강원도 43개변의 망응 

"1풋하여 배야"1명벼1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손들은 당시 한%에 살고 :u었기 때운에 부근에 

삼지 않았다 그 후 강원도 일대의 땅은 일제시기 토지 조사사업시 미등기로 잃어어리고 배야미 

땅도 암보후 모두 잃었으나 해방직후 12대 종손인 선일이 문중과 집안사양들에게 당시 돈 2만여원을 

모금승벼 김안기 선생을 이돗한 묘역 9천여평만응 구입하게 되어 오늘페 이르고 있다 1996년정 

。1곳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정부 보조를 맏아 재싣을 지었다 

5) 닝영 문씨(南쭈 文lt)

남평 운써 문증에 내려오는 아야기에 의하옆 그 시조에 대해서 “세상에 선해오는 옛 말에 호냥에 

남평꾼이 있고 남평꾼의 동쪽에 큰옷이 있으며 봇가에 천걸이나 되는 높은 바위가 있었다 군주가 

i뷰는 못 기슴 그 바위 믿에서 놀이를 i뜸디] 강'~171 바위 뒤에 오색 구름이 감돋더니 문득 어린。에 

의 웅「음소리가 은은하게 틀려왔다 군주가 선기하게 여기며 곧바로 사다리를 만듣게 영을 내리고 

시층으료 하여금 응라가 보케 하니 석동에 있다고 칭벼 천사로 내어 당겨 내려오케 했다 합용 열어 

보니 합 가τ〈우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피부가 옥설 갇고 용모가 기이하여 마친내 꾼주가 데려와 óJo유하였 

다 5세에 글파 시장을 자연히 통달하모 또한 무술이 뛰어나여 총영하고 재주가 있어 샤윤의 이치를 

동달하였다 그래서 문자로서 성을 하고 다성(多강)이라 이름하고 맹왼￡후 지을 삼으니 그 시대 

사링틀이 칭송하며 딸}기갚 문군은 밝기가 일월같고 맑기가 성진 깐다 i뼈 후블 삼팡이라 하였다 

14세에 대사도가 되고 18세에 대사마 대%딴아 - 상중대앙보국 상한벽상공신에 연이어 오르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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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개국백을 봉하고 대사대부가 되었다 시후릅 우성(ιl成)이라 내이었다/’라고 야고 있다， 

닝평븐 액지1시 (11논 ul퉁우리라 하였고 1통연신라시대는 현웅이라 고서서 J우주 영현으로 하있다 

고려 때는 냥평 또는 영평이라 개칭g벼 '-1-'MI 속하게 한 다음 강우김- 두었다가 호}순 강무로 겸임께 

아였고 조선조 때에는 강우플 따로 두었다가 다시 ~~순 감우로 겸잉게 하였다 이와 강이 조션조 

때에는 강무플 따로 두었다가 군 또는 나주익 속면유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았다 

냥평 문씨는 시조 무성콩으로부터 그 혈객의 분파틀 보[연 크개 충션장n}， 낭재몽과 순평군그}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보1옹은 5과로 L꿰어 부은다 제l 고뜸 충숙공의 종파인데 문익，1의 슨이다 주쿄 

경남 거장과 합션 일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150여 호어1 블과야이 현조 모계공 분위가 있는 숭예공파 

라 한다 제2JJ뜯 충선공 분익점의 자손이대 기주 상황은 전남， 경남， 경북， 충남， 경기 순으로 전국에 

분포뇌어 그 수는 약 35만으로 냥평분씨의 주종응 이루고 였으며 충선공lI}라 한다 삼성문파라 하여도 

칠못은 아니다 제3파는 문득준의 아우인 문득걱에서 퓨파 되었으벼 주로 정꽉 영풍 • 영주 상화 

등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200여 후에 윤괴ð]며 연조 감천군 문구가 있어 감천고봐 한다 제4끄뜯 

사간공 문착의 후예로서 주로 거1주도 일대와 일본셰도 많은 인가가 거주하고 였으며 그 수는 2 ，000여 

호가 념으며 육지에도 산거하고 있다 문착의 호가 난제이기에 남제공파라 한마 저115 고판 순낌군 

분유펄의 자손으로 그 수가 약 2，000여호에 닫하며 합전 , 깅천 • 영앙 김재 공덕 • 맏양 평촌 

진양 • 깅해 등에 산거하고 순평군U뷰} 한다 

현재 군포에는 남평 운씨가 부곡동 삼성마응에 주로 거주하꼬 있으며 10여호 정도가 14세 。1상 

세거하고 있다고한다 

6) 여산 송씨(웹띠 U) 

여산(댐山)은 전라녁-도 익산군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여행í'ilJ'l)과 냥샌Mill) 두 헌을 합진 이듭 

으로 1913년 이후에는 그 일부지역이 여산연으로 남아였다 

시조 송유익(太따패)은 고려 때 진λH進士)로 나꾀에 훈공윤 서]워 여산군(쩨 111 건)에 꽁해졌으며 

은청광록대부{없줍光웠太天)로 추벨원부새웹댐::;;t 퍼 IIf명)이1 추증되었다 여산송씨의 시조는 중국 

경"，Ji(~t) 출신으로 당1내써1서 호부장서(fi il~fM얀)를 지낸 송주은(1:'ll댔)의 후손 자영(IHë)이 

다 그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닝인 유엔따깨)은 여산송씨(찌山자f\;)의 시조가 되었교 

툴재 천익(天껴)은 은친송씨(잉J宋IU"때 문익(::t패)은 서{!송씨(해LlJ1:'f\;)의 시조가 되어 우 

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써댐)을 이룬 것으로 전해친다 

은진 진천 송씨와 합께 우리나라 송씨의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둔 여산 송시는 시조의 아윤 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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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J이 고려 원종(元宗)때 정당문핵(líl" :t X J}!)응 QI잉댔고 증손 송례({체엄)는 지추밀윈시(치l센 

공~$)로 원L봐 도원쉬1단담띠) 흔폰{깐、따)， 부원수(꾀Ij 7i: n'lí) ëj-T(저 타)와 함께 일본→정넨이1 창전 

한 후 층렬왕 때 좌영공신((Ii命JhCI)으로 상중대굉(二퍼大[1\) 문하시증{門下끼 이，) 안전리사새끼 

뱃맹펴τ)에 올라 여로악원권폐UJ1më끼)얘 봉해지서 영문익 기초릅 다졌다 그의 손자대에 와서 

운{↑'，1' 개성원윤윤 지냄)윤 :i18'( i꺼Il)로 i판 원융공패Jl: J~公떠)， 맹영(11)짜)윤 "8'.로 δ1는 냉직 

공패않피公펴)， 원Ul(元잉)릎 파조로 a판 소윤공피(少 )1 公펴)， 엔}야)윤 파E로 하는 지산공패치j 

f꺼公~'i;)， 세댐)플 피조로 &운 정가공패표않公派) 등 크게 디섯 파로 갈라져서 세계(ll댄)김 이어 

왔다 

이 중에서 군포시에 세거해 온 이들은 정가공파l다 언제부터 균포 지역에 서1거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혀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의 정가동파 묘익군포시 재궁옹 산 II 낸지에 가장 오래왼 인불이 피조 

송서(末瑞)의 증손으혹 한생판윤음 지낸 송벽~l{:t福山)인 것으호 보아 15세기 이후 일 것으로 추측 

원다 

현재 ‘재궁종훼쟁宮;f，f'r)로 윤리는 재웅동 일대는 ‘묵응재(!U.:\쩌)’연}는 제실 및 7JCJ이 위치하 

고 있고 묵응재의 뒤쪽 재궁동 산 II 번지에는 송꽉산양 비릇s~져 송숙기(:Iif，(찌)， 송겸(:rm)， 송찬 

(*1쨌)， 송새굉í*ilt7't)， 송우í ;R않)， 송유{자행)， 송뢰;R~~)， 송약í*햇)， 송준전(*i!!빼) 등의 

우덤 10여기가 요여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이름이 ‘재궁강이 된 영유는 송씨 재실。l 있는 연유했-"-며 ‘승지골’이라는 지영도 

송겁이 동부송지를 역임한후 이곳에 거주하변서 윤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여산송씨정기공파깨궁 

증회，치〈용품" (1998), I재궁증회의 내릭 J ， 34쪽 - 35쪽) 

현재 여산 송씨는 군포시 재궁동 지역에 약 10여호가 거주5는 것으로 안려져 있으며， 송요센宋싫 

폭， 안양시 거주)은 여산 송씨 관련 고문서를 힐부 보관하고 있다 

7) 칭송 심씨(홉~ ;tæ) 

섬써논 문헨에 63으로 나타내 있으내 4본음 제외한 냐머치 59 런셰 대õ~겨는 기흑이 없교 조선왕조 

5액년 동안 정계를 주릉잡은 10대 문별의 하나로 손꽁히고 았다 듀히 정송심씨는 상선(↑0 "，)이 

13영이나 되는데 그 중 영의정이 9영이나 되애 전주이씨의 II 멍에 이해 버금가는 것이다 

청송심씨는 고려 충렬왕 때 문련링{文#헤)으로 위위시송(1.i따~\fds)을 지낸 심총~T!'(~t까쭈)릅 

시조로 받들교 그의 중손 심녁부{沈험까)가 우왕 예 문하걱L성λKr1下 li h'i.')l)에 이르러 청성빙원군 

(W城/(f êri:컴)에 봉해졌다가 청성충의페(과fJ，채연、꿇íÁ)에 진옹되어 후손듬이 칭송유 본간으로 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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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후 심덕부는 비소 이성계(각"J1~냄)듬 노와 ￡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청성백(줌싸1ó)이1 

향R겼으며 판분ii)'부λKψj門下띠에)와 영삼사새쩌三;;1.t;)를 거쳐 정증 즉위년에 좌의정에 이드렀 

다 

그의 아우 심원위沈元tf)는 고려 말에 여려 관직을 거쳐 전리판새뱃理켜j황)에 。1르렀으나 고려 

의 국운이 다하자 새 왕즈:'0(3:댐)의 벼승을 거부하고 두운동{삼門써)에 들어가 짚의(짧흉)를 지켰으 

며， 후손들도 그의 유훈을 반등어 ‘선훈릴λk Jt:팀 11不f士)’라 6뼈 대대로 벼슬을 멀리 하였다 

일찍이 조션 기〕국(閒띠)을 시작으로 영문 얻족의 지위를 굳혀온 칭송심씨는 덕부의 아윤 7형지] 

대(代)에서 가세가 크게 융성둡때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루었대 서1종(콰순)의 장인이연서도 상왕(上 

王)인 EH증{太 ;-j';)의 "1위에 거슬려 끈내 왕영(王命)E..로 죽음응 당했던 온{없)은 챙성군 심덕부의 

다섯째 아들로서 병조 안서 박m↑ f li)에게 불평한 것이 상염1 태증의 귀에 향1가 사은사로서 

명에 다녀오던 웅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에 λ1 사사 당하였다 이 때 그는 내 자손들은 대대로 박씨와 

홍인하지 얄라 고 유언하였다 이후에도 청송심씨는 조션조의 영문냉족으로 수많은 인불들을 배출하 

였다 

현재 군혹시의 청송 심씨는 둔대동{대감마을)에 약 30여호가 시1거하고 있다고 한다 

8) 슨흥 안씨(뼈111 安 lt)

순흥→ 얀씨의 시조 안가미(安子1:)는 고려 신종{神깜)때 흥위위 보승범정(與成앙íi잉 ij)i~IWf)을 지 

니1모 흥령현(쩍양Wj\)에 정착 세거(i~1공) 하였유며 신후위상흐군(~$i1è까r上:~1f)에 쥔웅'{ili꾀)되었 

으므로 후손들은 순휩뼈與)을 본관으로 6애 세게(j!I:系)플 이어왔다 안자매슛子곳)의 세 。}을 

안영제잊永돼). 안영린(슛;j; l~). 안영호WIi'Ji’ 애)등응 """，띠패)로 한 3파가 주유릎 。]루고 있다 

종념 주자학의 태두인 얀행갖써)은 안영유의 손자얀데 모려 원증때 18세의 t.JD 1로 문뼈1 옴라 

도첩의중찬에 이르렀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성악선이라는 육영재단응 설치E벼 후진올 %노성 "11는 등 

유학 진흥에 힘써 우리나라 최초으l 주가학자로 일컬어진다 그의 문하에는 액이정 우타 등의 석핵이 

배출되어 。1제헨 이색 등에 계승되었으마 다시 권근 연계량 등으로 유악의 전용을 연연히 이어 

내려왔다 특허 안.'th을 제향등는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며 조선시대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과 

함께 사링의 근거지로 알전되어 왔다 

순흥안씨는 조선 중종 때부터 영종대에 견쳐 전성기룹 누렀는데 중증애 공조딴서윤 지낸 안침과 

좌의정윤 역임한 얀당 영종때 호쇼판서룹 지낸 안위와 좌의정에 올렀던 안현 그리고 얀정 등이 유영하 

였다 안칭은 세조매 운파” 급제한 후 여러 갱환직(‘펴힘뼈)을 거쳐 대사성 • 대사헌 등을 역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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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돈영부-사에 이르렀으며 득히 해서에 능히여 서예가로도 영성응 얻있다 안당유 ?성증산콕3 펀잔이1 

칩여하였으며 증종때 이과의 옥사룹 디스러 징난공선에 책록 3되었모디1사헨 빚 각조"1 만서판 거쳐 

，，}:의정이1 이르렀다 그 후 기묘사호때 조광조 등으1 사링윤윤 구히려다 모힘음 받아 파지되었고 신사무 

욕때 。}을 안시경파 함께 사시OMEJ뇌었다 후조 만서름 역임한 얀위는 r경국대전』응 찬수한 석한!이 

벼 군략가였다 얀위의 동생 안헝은 중총때 문고에 급지]하겨 한성판윤 이조딴서줍 거쳐 좌익성에 

올라 정랙리에 녹선되었다 또한 안칩의 손자로서 문장과 금씨에 능하고 그렁에토 엮어난 소진을 

지닌 안정은 층강때 현량괴에 선만"1이 $냉 현감 등응 치낸 유능헨 인재였다 

끈대 인픔로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재이l 우쟁한 안장혹와 의병듀-B- 이"고 독럼무쟁에 암장섰으 

며 이등박운「을 적살한 안중근이 유영하였다 。1외에도 우려내} 최초으1 비앵사였던 옆땅파 에작가 

를 측녁한 안익때 등이 있다 

현재 군1에는 순흥 안씨가 광정응， 궁안마을 등에 거주파고 았으며 20여 가구 등이 세거하고 

았다 

군포애 현전하는 순흥 안씨의 ，Or울로는 순흥얀씨 묘표(1띠때安[(:강1i)가 었다 순흥 얀씨 묘표는 

산펀山~，)역에서 안샌솟11J)방면으로 도생깨~)터년응 지나 궁내(낀 1시)터널로 우회건， 쓰레기 소 

각장을 지나 순흥 안씨 묘소 엽구 표석에서 죄회전 후 연옷융 지나면 1)'주 깅 옆에 있다 순흥 안씨논 

찬의(參~'1~) 얀경운(安따끊)익 딸이고증좌찬성(씨左HItì.:) 서선쉬tèf3il것)의 부연으로서 지켜야 없 

어 종제從子) 유영(꺼쉰)을 입잉1入효)하였는데 유영Cfi펀)은 4남 1 녀를 낳았고 이중 3남얀 용보 

(앓햄)가 영의정이 되어 추은{않믿‘)으로 정Y영부인에 증직(찌때) 되었다 

언증 15년(1 849)에 세워진 이비는 비좌개석(뼈11'짧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파 대석에는 

문양이 없이 단조로우나 조선후기 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1의 앞 면 자경('1'η)은 11.Ocm ò 12 

음기(따記)의 사경은 2.4cm의 해서(借향)로 서희순(샤3깨)이 썼고 비문도 지었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이곳에는 상석(J;j:;石). 향로석(香얘石) 족석UÊ石)만 었다 묘소는 본래 수원 판다면 연 

창리 금산에 있었는데 천장(훌:J1í)하연서 비석얀 이콧으로 옮겨왔다고 천한다 

9) 냥원 양씨(iWl U) 

낭원양씨는 제주의 서) 성씨(J!:씨， 양씨， 부씨)이 시조 중에 ~)나인 영음라와 영장의 후손이며 중시조 

인 양우경이 757년 공응 세워 남원백에 봉해지고 남원을 본관으후 하게 되었다 

냥원양써는 크게 양능양의 병부공파， 양주운의 용성군파， 양수정의 다1방군파로 나누어지며 군포지 

역의 난원 양시는 병부공파의 후손이며 김포지역의 $냉지를 중시조포，，)는 문양공파로 E씨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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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지의 섯 째와 네째 아블의 후손으후 보여진다 즉 문양꽁 $뇨성지논 웬Jji')， 수(해)， 전(까)， 호(짜) 

의 네 아틀을 두었는데 규포시 당정통 지역의 냥원양씨는 넷째 양획찬성공)의 손자 양윤순(효타공)의 

후손들이다 아윷러 부곡동 지역의 냥원양씨 묘역의 양잔이 바로 양생지 3납인 양잔의 바로 그 묘로 

1968년 서울시 옥동에 있던 무덤을 도시 개발로 인해 이 곳으로 옮겨온 곳이다 

당정동 지역의 양윤순(황주공과 양성지의 증손) 후손들은 현재 이 지역에 10여 대쩌 30여흐 거주해 

오고 있으며 선산은 이 지역이 게얄되연서 중칭북도 친친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환통한 

인물로는 군포지역이 시흥시 남면일 때 1947년부터 1960년까지 연장응 역입한 영깨호(iμ{E찌， 군포 

축등희교 2회 좀업)와 역시 군포초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듀별사 동:.~J.-:규 구의회 의장응 역임한 양태석 

(써π1M)이 있다 (황주꽁파 당정총친회의 양태부 증인) 

안편 부곡동 산 78먼지의 냥원ÓJ씨 선영은 양성지의 셋째 아들 $댄과 그 후손틀의 우덤으로 대개 

1968년 서울시 목동 지역이 개받되면서 읍껴온 것윤이다 

10) 전주 이씨(숲써 좋1\) 

시조 이핸주때)은 덕망이 높고 문장이 틱댐하여 신라 문'j왕때 사공(司호) 벼슬응 지냈으며 그후 

대대로 신라시대에 벼슬을 해왔다 18 세손 되는 이안새주安社)는 대대로 선주에 살아온 호족이었는 

데 새로 부임한 지주의 탐학융 규탄하자 지주가 문사륜 휘품러 보복~fi석하여 그즘 피해 강원도 상칙으 

로 피했다가 다시 함정도를 거처 원나라 간풍으로가 그긋에시 다루가치 벼승을 지냈고 증손자 되는 

이재쥔주子싼)이 고려시대이] 공을 세워 λ앤경(꾀j"떼)에 。1르렀다 이자춘의 아틀， 즉 시조의 22세 

손 이성계(추h났1)에 이르러 어지러운 국정응 마로잡고 배극힘(핑克없)등 52명외 추대로 창위에 

오프케 됩으록 조선완조를 창건， 전주이씨의 증시조가 되었다 

진주이씨는 조선 500년음 이끌어온 왕가이으로 가문의 번성가룹 따c5'_ 기숭할 펀요가 없다 전주이 

씨의 1 백여 괴당 으뜸기는 멍가는 일생권좁城君 침=세증의 아틀)파로써 6멍의 정승과 1대 대제학 

(大댐굉)을 배출랬으며， 덕천군(德꿨써 후생(명生)~정종의 이을)파가 부자 대제학등 3명의 대제학 

괴 영의정UA파때) I 명을 내어 밀성군i써1 버금간다 되친꾼파 디}응유로는 3 명의 정숭을 매출한 

광평대군패해'1'*君띠)， 정승 2영을 배출한 선성군패흐城君많)， 정승 1 영과 숱한 문선과 우선응 

얘출한 효령대군고H좋투; →처ií() 등이 빼어나다 

진주」이씨는 오리정승(!TI'P [ιÆ)으로 많은 일호}플 남긴 인조때 영의정 이원익(주元원)， 홍선대원 

군(與듭大元람) 이하응， 대한민국 축대 대통령 이승만(주땅E~)， 칠기(짧짧) 이범석(추핸햇)장군 

등 역사의 한획을 그었던 거목들을 배출하였다 1585년(션조 18) 이수광은 별시문패ZIj픔文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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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 1627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선후송뼈 여러차헤 사신￡로 영나라에 앙래， 당시 

병나라에 와였던 이탄려아 신부이1게서 r천주섣에天下rr:i'it)~， If'충우펀{떠 Îi.융)，응 얻어와 1614년 

(농해군 6) ，지굉우「성(zl，JJí.&L，을 간행 ii)여 ? 리나라 최초로 진주교약 서양 분-F;-흘 소개상으료써 

섣학발전의 선구자가 되었고 시문에토 능했으미 영의정에 추증되었마 

군포어1 세거해온 전주이씨는 조선 성종의 3난언 안양군의 후손으로서 안$틴건V~~꺼)이 연산꾼의 

약정에 대해 간한 이유로 제주도어l 유u~되았다가 사사되었S 때 서울에 였던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펀 종남도쟁從섬mπ) 악수W!껴)와 항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아래의 광정동에 

은거하연서 이곳」을→ 고향과 션영으호 정하게 다였다 

오현1는 안양군 묘소안 현치에 님아있고 니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원 극가 개발정책에 의&에 

경기도 흐}성균 성-당연 상기리 산74번지로 이장하였다 

11) 한신 이씨(형山 'U) 

한산이씨는 갇은 뿌리이면서 시조3 단리히는 두 계통이 였다 챔}<>I써익 대팎펀 차지5변 호장 

공제의 시조는 고려 숙종 예 호족으로서 권지호장직(樓知戶동따)에 오른 이윤경(~允때)이다 이윤 

경(수允때)은 한산 지빙에 토착 세기(士성ilt덤)해 온 호E연장JiJ:l의 후예로 고려 중염에 향직의 

우두머리인 호정{戶동)음 역임했고 5대에 경져 호장직응 세츄i써 오면서 영분의 기꽉을 다졌다 

그려나 시조라 할 중시조는 목은{收따) 이섹수lll)의 아버지얀 이곡{수갔)이다 이팎은 당대의 

대문장가이며 역동(JJ，束) 우탠핍햄)， 포은 정옹주(鄭종써)와 더경어 정해잠J}\)의 대가였으며 고려 

충숙왕 7년 문교에 급제하고 원나라 게패찌IJH)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도침악찬생새없섰따였rli;한) 

에 。1르렀다 그의 아틀 이색이 1362년 흥간적으1 난에 왕을 호증등얘 공윤 세워 한산부원판11 성해졌 

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응 한산으로 하였다 

한산(합山)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속해있는 지병3로 본래 액제의 마산혀(여 IIIIH，)인데 신라 매 

가령군(짚林떠)의 영현。l 되었고 고려 초에 한산으로 고쳤다 1175 년(병종 5) 강위암l'j))를 두었고 

흥산{댐山)을 겸하였으며 후에 지한주사(훗n홉州 J\)로 승격되었다가 조선 때 한산군(야山l:1l)이 되었 

으며 1913년 서천군으로 병합하여 지긍은 한산연으로 냥아였다 

가문응 빛낸 인블로는 고려안 삼원三""è)의 한 사람인 이색(1' lm응 비콧&에 시육신의 한 사란얀 

이개， 대문장가 이산해(추山따) 등으로써 이름난 한산이씨븐 조선시대 상신 4명， 대제학t大때싸) 

2명， 챙액리(j줌白핑) 5 영， 공신 12맹과 운과 끔제자 195명을 배플댔다 

군포지역에 한산이씨가 인재부터 얻n)나 맘은 인불들이 거주었는지는 안 수 없유냐 고집콩 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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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상무로 윌리웠덩 。1기조의 부덩이 경기노 장뺀1서 1672년 이곳 꾼표시 산븐동으로 。1장한 

것을 부면 이 때틀 전후로 이 긋과 관련을 맺은 것 갇다 

12) 영택 임씨(平좋 #11:) 

입씨는 당나라 운종(文잉 826-840) 대에 신라 흥덕왕(與샌王). 희강왕((종m.:E). 민애쟁「져 

짜王). 신우왕\!~ljlμ[王) 분생영t文웬王) 때 한링학사었던 땀급(八及)이 간선을익 찬소가 있자 동 

래 8학사 중 뺀암으로 우리c)i!써 틀어 왔으벼 갱생의 용주뺀1 정착한 것에시 u]챈다 그리빼 

우 리나라의 임씨는 판급(八 (fr)을 도시죄히~fr5i)ti)로 하는 동재혈족{同자血채)0]며 대증(大S'i)인 평 

댁 잉씨에사 문에 운직증{分짜示)0]4는 것이 동설이다 임씨는 오핸 역사달 가진 씨족의 하나후 

고려시대에서 많은 인응「을 배뜯=하있다 

본핀은 펑댁('f나똥) 나주(짧川) 진친(피 111) 옴진Uiiψ) 예진(없JJt) 우안(11<安) 순쟁양 

읍) 장흥(j긍찍). 조영lEe셔). 은진(보멍) 신선(혹山). 진주(당川) 옥구(ií，써) 경주(G;l 

川) 옥。l(ð;野) 전주(쭉州) 임천(林 111) ， 입해따퍼). 깅안(입갖). 믿염좀‘없). 보성(암렛) 

등 30여 본이 전해지지만 및 본이 현존6번지 운영6)지 앓다 

고려 운종 때 중서시량평장사릎 지낸 입개， 그의 아들로 인종 때 상서호부:illλ](fOj합戶옵1;ψ」핑) 

유문(有文). 병종 때 중서시랑평강시(中판(SB，'!'낀힐)윤 지낸 민비([(fr1:). 원종 때 무신으로 권세윤 

멀친 연(iii)과 그의 아들 fr'r{따않). 의종 때 운인으로 강좌 7헨江左七염)의 한 사강으로 일결이진 

춘(橋). 공민왕 때 대사성을 지낸 벅(탱) 등이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124명익 문과 급제자플 배출했 

는데， 니주{삶州) 임씨에서 우의정 1 명과 많은 헌신이 나왔으며 그%에 평액임씨 • 선산엄씨 • 윷진임 

씨에서도 뛰어난 인울이 나왔다 

이 중에서 평택임씨는 운헌의 실전으로 세계를 상고한 수 없어 고려 무베 세사 친객령 겸 연회궁 

부v.]'를 지낸 암세쥔林t박휴)윤 1세조로 하역 누대에 견쳐 세거한 평익을 본관으로 삼아 세제띠示) 

를 이어왔다 세춘의 。}를 재(휴)가 에의판서와 보문각 대제악을 지냈보 증손 정(젠)이 조선 태종때 

예조판서에 옹랐ξ며 현손 영샌命山)이 이조판서플 역임δ뻐 기푼융 밍냈다 5세손 수칭(끓딩)은 

부총표 6세손 해J1)는 병조판서.8세손 유템죄名)은 "f승자 10시!손 횡(월)은 중추부영사에 올랐는 

대 잉경엽Ut慶짜) 장군은 그의 여넓 아들 중 넷쩌 아을이다 

평댁입씨의 대표적얀 인붙은 조선의 영장 경염(Géili， 1594-1646)이다 그는 씨춘의 12세손이며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뛰어났으며 우고에 급개 후 소농보권판， 첩지중추부사끌 지냈고 

1624낸인조 2) 정충신(옛많J님) 후]õ에시 이행3j-:줍)의 단을 평정허보 네 공을 세워 친우원종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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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i\JJ;l從rM2) I등이 되었다 병자호안 에는 도처에서 적국윤 우헨려 영웅적이고 전선적인 용영갚 

떤쳤다 1640년 만주목새安川f{씨) 떼 칭나라의 요칭에 따바 주사상칭iJiH: rji 서 '1)으로 맹나라원 

공격하기 위해 출영， 병문파 내동등뼈 칭문에 대항5벼다가 이 사쇠이 단지되어 채포되었으나 끔교익 

(암치쩍)에서 당출댔다 1643년 맹나E에 앙영， 명판으1 총빙(써까)이 되어 갱나라픔 공끽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1646년 인조의 요청으호 청냐"1에서 송환되어 묘만선에 대한 진국(iQ'1:J)-5 받던 

중 죽뜯￥을 당하였다 1697년(축종 23) 북관(찌디)되어 충주 충련λHιí!1 패) 등에 배향되었다 

정업의 형 헝업er:m도 맹자흐란애 모친상을 당한 관거1로 피난윤 옷가 청니라 군대에게 붙잡혔으 

나 칭꾼이 ‘효~l는 해띄 수 없다’라고 잔한한 정도로 효성이 뛰어나 효재 섬년1 정원!M'I)이 고뺑1 

세워겼으며 숙종때 지펑(1"1'1')에 추증{얻때)되어 영망높은 평넥잉씨 가운을 디펙 빚냈다 이 덩써도 

평액엄씨의 인플로는 제주R사 형수(후)5)， 인조 때의 굉주복새 마?끼 [1í:f~) 회(’'0) ， 선조 띠 이옹악 

(주양없)의 난을 령정에여 청난공신c좁앓껴보)에 요쓴 득에끼U<l， 세조으1 층신으로 디l사간을 지낸 

수겪(수없)， 영조 예 사도세자(ι펀깨jIj: τ)를 구듭하려다가 귀양간 덕제 등이 었다 

1960년 국세조λ에서는 72, 66371구에 인구 413 , 101 영a로 성낸순위는 258성 중 제10우1었고 

1985년 경제기획윈 인구조사 결괴셰 익하띤 남뻔 층 46, 67071구， 194, 550영이 상고 우리나라 

전치1 성중 제10위였다 임씨 집생촌으로는 전남 광산꾼 염곡면 등염려， 충남 부여군 일원 전남 곡성군 

고당연 일원， 경남 거.o<J-군 분상연 갇케이가 얄려져 있다 

현재 군포에 살고 있는 평택임씨는 전객령공파 부시공패멧장介公퍼 [떠이公 ifr)이다 전객령공은 

l 세조 세춘{世春)이 고려 충릴왕 때 급제5벼 세자 전객령블 지낸 것에서 이즙한다 균포으1 평넥 

잉씨는 1 세 세춘으로부터 전객령공파 부샤공회장인 엄병희(!Hi'i딩)에 이프기까지 23대라고 한대 

현재로부터 12대조인 귀현(용뒀)이 경주 흑은 광주 부근에서 꾼노 느타올로 이사하고 그 묘소가 

산본동에 였었으나 도시게말 9}중에 경기도 펑택시 진위연 동천리로 선산을 이장하였다 선~!에는 

퀴현의 아들이며 병자효란시 순점하였다논 만해g띤후)， 그미고 그 선일(혹않)의 묘소가 었다 21) 

13) 동래 정씨(東홍행!t) 

동래정씨는 신라의 전신인 사뢰斯훌)의 6부 촌장으로 정씨 성융 아사받았던 지백화염 되 J)(.)의 

원손{遠孫) 정회운{했염文)을 시죄삶깨)로 안을고 고려(폐뼈) 초에 보，{.，--(1'섭尹)윤 지낸 정지원(셋 

之핑)음 일세죄→ [I[ 뼈)로 하며 누대에 경쳐 정작 세거해 온 동래(써값)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21) 아Uk先뼈l'!i양" 林f\;liI r~ 뚱Ii!λ뜸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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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는 부산직앙시와 경냥 óJ:.^J-~의 얀부 지역을 차지댔딘 지명으로 분리래 장산국인디1 신라 떼 

점령하여 거침샌꾼{店앉山입In무로 고치고 경덕멍(뭘떠王) 때 동래군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현정행 

，jiJ때 울주{힘川)에 편임시컸다가 1547 년(영종 2) 뷔府)로 승격시키고 1895닌(고종 32) 관갚뷔ii~ 

*I(t)를 선치하았우며 1903년 군으로 고쳤다 1910년 한영합빙에 되자 부산우에 속하였고 부씬강 어] 

속하지 않는 구역과 기상군 일윈응 병힘}-s}여 동래군응 。l루었다 그 후 대부분이 부↑}에 띤입되고 

나머지는 양?변에 편입됨으료써 동래군의 행정구역 명칭은 소멸되었는데 부잔직양사에 편입된 대부 

갚「은 통래구에 속해였다 

동래정씨는 부잔 양정동 화지샌 tp; jα 山)에 자리잡은 2세(二낸) 안일공{꽃파公) 정문되~[)x펴) 

요여흥所)에 대한 영딩1明，:):)의 전싣。1 아래와 같이 전해오고 있다 그가 죽었을 예 'il-아듣 정목{t~Îi 

댐)이 장지(흉벼)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가 통래부새찌써따써)를 지내던 고익호o긴益쩌)가 일러준 

화지산에 장례를 치루었다 그랴냐 장례를 치콘 다읍날 이곳에 와 보니 누군가가 우덤을 파헤저 놓았 

다 기이하게 생각하고 다시 복원했으나 경과는 마찬가지였다 운동을 침않 수 없었던 정목{~따징)은 

밤을 세워 가연 숨어 지켜보기로 하었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을 때 도깨"1틀이 나타냐 또다시 우덤을 

고때치며 응논 맏아 “여기가 어딘데 합부로 건드려， 적어도 금관응 묶어야 합 곳에 "하미 중엘거리는 

것이었다 가난하게 살았딘 정뭔鄭I~)은 이 시장을 앙고 걱정이 되어 한숭음 쥐고 있는데 강샤기 

한 노인이 나타나“염려 마오 똥L급빚 냐는 보릿짚으로 관을 싸서 묻으연 도깨비듣아 수을 깃이오”하고 

는 사라졌마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하였더니 과연 그 후부터는 무사하였다고 한다 

정목{쩍i샘)은 고려 문증{文5/:) 때 문고H 文H)에 급제하여 상서죠펙。~ji，j펀左혜射)를 역입하고 

슬;때 아들 정재(쟁염) ‘ 정정(郞;'11\)' 정댁(젠뽑)， 정헝(郞iA) 4형제를 두있으며， 정옥의 아우 정 

선죄~"，tJjn는 후장(戶률)을 지냈고 그의 후손듣이 응라I(Ji~몫)와 양샌낌山) 등지에 산커(값검)하 

면서 명운(名 門)의 기틀을 다져왔다 

관포에는 속달리에 통래정씨 정광보 후손의 종택이 우|치하고 있대 조선시대 속탈리는 남양만에 

배를 타고 온 지망민들이 과건윤 통해 서울→로 옴E까던 교통의 요지였다 따라서 외부와의 운불교듀가 

빈번했다모 보인다 일제시대 칠도가 uB섣된 후에 속탈리에시 시울로 가려면 끈포까지 도보로 가시 

기'l-를 이용했J!. 수원에서 출받하연 만원’녀1 도보혹 가서 비스블 이용했다고 한q， 중댁은 최근 

복원을 히여 깨끗하며 내심새써心깜)라는 현핀이 있다 얘심사경감 현판은 추사의 균씨로 그 후변에 

그 내력을 음각해 놓고 있마22) 조선후기 실익l이 번생한 안산을 인점해서인지 이 집안은 신지삭어1 

일찍 접해 후손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학교플 나와 현재 이 동네엔 정씨가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22) 군포시 속달리 동래정써 정준수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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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정씨가 군포 속단리에 세거한 배정은 동해부원문인 정난종。1 예천에서 상경히여 과거에 급제하 

고 나라에 공윤 세워 이긋을 사폐지(陽얘'JtI!l로 받아 정착했키 때문이다 원래 속달리는 현풍곽씨 

등이 세거했으나 동래정씨 사래지로 인해 지금익 삼성리로 이주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동래정씨는 

미부분 노콘이었는데 이 집안은 능싹1게통이었다고 하며 집안의 추수 경작지는 안산"1 얄곡동 ‘ 사사 

동 - 대야미 , 도마교동 등 인근애 넓게 분포하여 끈 세족「을 이루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래정씨 종택이 소유한 고문서 등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정리 중이라고 핸디1 정교선의 -몽유특 

" 정조의 어보가 찍힌 「동봉선습"J ， [j'대전희동，냥보J 등이 눈에 띈다 원각샤익 비문이 증조부의 

글씨였다고도 하며， 시 서 - 예 등에 많은 걸작을 남기고 있다 

한떤 속달리 동래정씨 종택의 윗산에는 웅래정씨 묘역이 있다， 동래정씨 묘역 및 정난좋의 신도비 

등은 정가도 기념R 제 115호로 일냉 풍래정씨가쇄껴i짧예;R1tZ훌)라고도 한다 동래정씨 요역은 약 

1 ， 000여 평으로 수려산({，}많니 1) 능선을 따라 묘소가 분산 배지되이 았는데 아래로부터 선대 묘역이 

모셔진 역정(;[;1챙)의 모습이 특객이다 

묘역에는 요바 6개 묘샌:~.Hn) 1 지 신도비 2기， 장병등(tt~꺼앉) 4기， 문인석(文A石) 871, 망주석 

(탤柱石) 4기， 상석(It石) 4 가， 향로석 4기 - 통자석 4기， 묘소 6기 흥이 있다 정난종의 요는 부인 

완산 이씨(JtùJ후R)와 쌍문인데， 1486년(성종 17'년)과 1489년에 각각 조성하였다 묘비(캘따)는 

135 x 44 x 20an룩 종헝이쉬삶꾀1&1'/J의 형태를 이루며유영조선국순성좌리공선자한대부의정부우 

강잔겸통지경연시동래군증시익혜정공지묘l껴 sMRtll'I'14 ，，，， j애 f호웰껴@꽃3김大夫 iiki& JIf右參U ;W: 

同知감l:[')j:JR행컴P앙펴~Z ?d.\ 찢P 公之쏠)，외 냉운(Igx)이 있다 또 양식이 동얀한 부인 묘"J에는 

r정부인완산이씨지밍어솟人兄山주R之종)，라는 명문이 었다 묘비는 남핀태양)이 챈렐)하고 

강장姜없)이 썼다 상석은 164시 6cm의 장대석 11 개를 t영t으며 장명등은 210cm 높이로 대석 위에 

옥개석(i질흙石)을 얹었다 운인석은 높이가 각각 210cm와 t46cm이다 

정난종의 선도비 층 높이는 214cm이나 비신은 194 x 80 x26cm로 이수는 2마리 용이 정교하게 새겨 

져 있으여 4연의 당축원냄핑x)과 2난의 안상원HR쟁文)을 조각f하였다 비윤은 남곤òJ 잔하고 캉징 

이 썼는데 1525 년(중증 20)에 주성되었마 

정광보의 묘감은 2단의 지단 위에 귀부(!ii;J!U를 놓고 비선과 이수(많tn를 얹어놓은 형식인데 

뀌부는 177x 140 x80cm로 조각이 섬세하다 비푼은 이행(추까)이 짓고 글씨는 성세초J(n!<:\)[읍)이 썼 

다 

정당봐鄭光햄)는 정난종의 장남으로 :<J원도호부사 , 깅해친관병마동첨정제사 첨지중추우λ써1 

이르렀대 그의 묘 역시 부얀과 쌍분이며 묘표(，!i;j\i)는 179'53x18cm의 규묘로 1525년에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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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연에는 「통정대부생장원도호부사김헤친한빙u}등천천제샤정공지묘 숙부인전익이씨지묘μ띠따大J， 

行룹原힘써 1(f{E%ìiH~H"7 ~~，I.l)다10M :I:11 써셋11公서ζ찌 μλA 7t파추l\:ι 찌)，라 세거져 있다 장 

영등은 158an로 안상문이 조각펀 웬형의 화정t火걷)응 이루며 문인식과 망주삭은 각각 170cm 와 

163cr.J의 크기이다 

정장판의 묘는 부인파 쌍분으로 z~각 굉펀의 높이는 200cm o1고 지←응은 450cm의 규모이다 묘u] 

전변에는「유영조선국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푸영의정꺼영경연흥분관예분만춘추관상간사세자시증시 

문익정공지요(꺼 얘때뾰꽤太 E흐뼈댐싸때)ç*~~'1lF.Z띠띠，;l~IFZ셨 jJ1~1ZBL :t ç김젠文태 Hfk띠 잉‘ 

\1'c$i!t子 úfJm;;J;文월쨌公之 ~)J 와 r정경부인은진송씨지묘(ú ，tÃ人 121‘π 1'J1::ι핑)， 가 새겨져 

있다 묘비의 크기는 173 x 50 x 18cm로 그 옆에는 장영등 • 상석 방주석 문인석 등」을 배언하였다 

정광갤의 선도"]는 층 높이 417cm로 비션은 213x91 x28cm이며 u]운「은 소세엠째 IltμJ~) 이 짓고 

이횡(주않)이 썼는데 1562년(영증 17)에 건힘하였다 정난덩 묘 아래 있는 묘 역시 쌍분므로 묘ll]와 

상석이 있다 묘비는 층 높이 1J5cm록 u]신은 115x46x13cm 규모얀[11 신연에 r조선국가선대부동지중 

추부사봉해군정공지묘 증정부인전주이씨지묘애~Þf댐찌펴大大liiJ처U 냐J떠 111'씨조따캄 ~II公ι감 끼ì 

n 夫A全川7L'Ç之홍)，라는 병문이 새겨쳐 았다 

이와 갇이 동래정씨 묘역은 선대를 믿에서부터 안챔판 등 특곡-한 양식으로 조선시대 뾰1 인구에 

귀중한 자료로 생각원다 특히 묘비 상단의 문양。1 려발선초의 양늬응 보여 미슨사 연구에 큰 토g띨→ 

주고 있다 조선죄댐勳댐)에서 18맹의 상샌챔昆)윤 u]돗한 수많은 영신현관(名 멈원ι섬)음 매;응해 

낸 동래정씨는 전주이씨(조川수J1::1， 안동김씨(安끼(1;:J1::)와 더불이 유영응 떨쳤으며 국난이 였윤 

예마다 충의영새많養젠士)가 배출되어 도덕파 학문이 뛰어났던 석칭"K1îRt}~)들과 힘깨 명문 동래깡시 

의 가힘家統)응 더욱 빛나게 하였다 

14) 신안 주씨(新윗 !u) 

시조 주흐N朱홉)의 원헝{@1~~)이 증국 선얀이어서 신안주;<1(%ir강朱J1::1로 내려오던 중， 문공1文公) 

의 증손 한링한사 주챔米i섭)01 송나라의 조정이 몽고 침입으로 화의(和談)에 기웅자 。1른 개탄하며 

1224년에 2남 1 녀의 자녀와 문ó}생 엽공져11(1f公껴) 등 침학J，I(七션l士)를 대응하고 고려로 망맹，~겨 

선라도 나주에 정착하였다 그려고 그 후손들이 분산하여 잘면서 세거지에 따라 본관응 능성(1갓jφ)， 

선주ßdH)， 입해(찌파) 등 여러 강래였던 것을 조선 고종 때 원시부기록묵쟁元재땀능mJ，;J{tj이민 

주석연(朱없똥)이 조정에 만의하여 조선에 거주당변 주재*子) 후손들은 문공{文公)의 원헝{!v쩌)대 

로 신안(체安)으로 통일해줄 것응 상소히여 윤허가 내림으로씨 선안 주씨의 꼭판(m깜)이 。 1 3(-<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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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시 원경 

현재 신안주씨의 원}는 크게 형제의 순서대로 장계(동자)， 중계(j띠系)， 계계(주系)로만 나누I 

있다 군포지역의 산얀쥬41논 정확하게 게보는 악 수 없지만 1960년 12원우터 1962년 4윈까지 시흥사 

난연 연장을 역임한 주경쇄*景뼈)01 있으며 부곡〕당 삼성마응애 주희의 사낭응 짓모(삼성새 주영휴 

씨(66시IJ 한 가구만이 14대째 거주야고 있다고 하는 깃으로 보아 신안주씨가 문포지역에 상당혀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보여신다 그리고 주위의 감포지역에는 신기마을과 6뷰곡 지약 속달동 

에 몇 가구 더 거주~l'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포지역의 신안주씨 종회도 이전에는 있있무나 지금은 

없어지고 수원지역익 주씨종회에 잔여하는 것으로 대선한마고 한다 

삼성새二맡패)는 수자의 진영(확μ)으로 보선 시우{피추)로 군포시 부곡농 삼성lJ}-~ 동편에 위치 

하고 있다 창건은 1882년 이 마을어1 거주파민 주시 문증으1 죄쟁 주정홍。i(;'-증과 인근 사팀의 도웅으 

로 사우릎 칫고 주가신영을 제주(양떠) 임헨희로부터 가져왔다 그러내 주정홍이 즉자 삼성사도 폐허 

가되고 딸았다 그러던 증 1911 년 이종만파 이 마을의 인사플。1 중수하영다 이후 삼성사는 이좋안과 

주녁핑 및 향러 유딩들의 부단한 노럭으로 계속해서 둔추석전지둔 기행야였다 

1950년 한국신쟁으로 시우 일부가 붕꾀되었고 주자의 영정도 불에 았다 이에 1952년 옴 문중 

대표 주정식과 제장 박식오의 힘으로 복원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 사우가 오래됨에 띠라 증긴 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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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 구성8얘 헨 ̂\-'우룹 측조하였다 제인("'0)은 두 번으로 주자의 생산이신 음벽 3원 9일파 주자가 

딛아가산 음벽 9윈 15 일이다， 제뭔%物)은 생식유로 유!l， 호두， 은랭， 밤 이영개 4가지만 쓴다고 

한다 

15) 경주 최씨(톨얘 훌11;) 

시조 최치원(ll'줬굶)은 듣산 고허흔장 소엘도리익 24세손이며 선마 만기의 대문장가이다 최치원 

은 869낸신라 경문왕 9) 12살의 나이로 당니"1에 유학응 간지 5넌후 17세에 파기에 급제하여 승무랑 

시어λ에 이르고 자곰어의블 하사 받았￡며 체도행영 병마노총 고변의종샤얀응 역임야고 귀국~f여 

시옥 경 한립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이 되었으나 외직윤 원하여 대산， 천령， 부성 등지의 대수륜 

역임하고 아손이 되었다 그후 난세픔 비만하여 전국응 유망-tl다가 해인사로 틀어가 은거하며 수토하 

다 63세로 생응 마쳤다 그는 한시문집으로 r계원판정(柱%까채)， (20권) 등의 명지를 남겼다 

경주 최씨는 26파로 나뉘었는데 그중 관가정공패없%우公띠)， 광정공패뎌챔公쩌)， 정랑공패I 

Rß公派)， 시정공피〈司成公派)，:ò냐공패rDidiI.公펴)， 충열용패뾰씨公w\) 등의 6대파가주축플 。1

푼다 

대표적 인음로는 고려 성종 때 푼하시중윤 역엄한 최승뢰겐承老)， 고려 현종 때 평장사갚- 지낸 

최햄lliin:)， 조선 후기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ï:i엄샌) 및 그의 제자로서 동학의 게2세 교조인 최시형 

(뚫時후)， 한말의 대표적인 위정끽사흔-자인 최익현Ctl'.益鉉) 등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그려 큰 두각 

을냐타내지 못하였다 

16) 정주 한씨(홉얘 썽11; P3) 

청주한써는 기자조선(箕子뼈했)에서 지원을 찾고 있다 기자의 이름은 서여(삼까) 수유{꺼잇)이 

며， 은{없)니화의 현언으로 주니경}의 무영{파王)이 은냐라를 빼앗재 BC 1122년 동쪽으로 도녕냥쐐 

조선에 들어와 가자조선을 건국하고， 팔조금법(八fli'i싫1;)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내용의 사쇠여 

부는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지묘선 마지막 왕인 준쟁양王)의 성(야)이 칭주한씨(써川씩K)라는 

것은운영하다 

그 후 고조선 준항의 세 아을 중 우랭友짧)의 후손이라는 한랜짜1ψ 853-916)이 정주 한씨의 

시조로 받틀어지고 였다 그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등→군 황간먼 안곡려에서 탄생8얘 향핵{~~pJ}t )윤 

일으카고 청주 방정려에 우농정(1H~까)을 세우고 농업을 핀장히뼈 마침내 우농블 이루었는미， 이때 

23) 정주한써중앙총친회(http://www ιhOflf;juhan 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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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건(王m이 고려른 죠밍6논데 꽁을 세워 게국공샌대댐rjJ 표)이 되었￡니 벼슬은 삼중대광 대위 

(三重大g 太1사)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태조가 견훤(없표)을 정빌하려 청주 고응에 당도하자 

한란이 군려](꽤잉)을 갖준고 이플 맞이E벼 장고에 비축한 곡식응 풍이 10만 군사플 배플러 벅이고 

장천E애 진공을 시]웠다고 한다 

한단의 묘는 오늘날 중북 청원군 남연연 가소f리 산18에 있으며， 1987년 중정북도가념불 제72호로 

지정되었다 원래의 묘가 조선 1659년(효종10)에 노원솥초)에 의해 파괴된 것융 후손들이 숙종 

16년.(1690) 봉분을 -~-원하였다고 전한다 묘소에는 고려시대의 묘"](훌뼈)와 상석(l'I'b) 퉁이 현존 

하고 효승 때"] "씬석(XA듀)과 용마석(많띄石)이 보존되어 없어 고려 초기 묘역이 윈형대로 님아 

었다는 역사적 의의든 지난디 요 바로 아래에는 영조 44년(1768)에 세운 선도세가 있는데 후손 

한익모j합행퓨)가 잔하고 힌광훼함Jè양)가 글씨를 썼으며 한덕펀( y!{ f:t~센)이 전지(é\ë추)한 것이나 

시소인 한란이 청주 방정리얘 살았기 때문에 그 후 자손들이 마침내 칭주로 본판을 상으나 흑「은 

상딩(上굉) 또는 서윈(西따)이라 함온 청주의 옛 지냉이다 선대로부터 한씨는 단일본이었으나 근세 

에 이르러서 (1) 예민윤연(댐흉:1'냄)을 비조로 5보 안연(安앓) 한시 (2) 평산액(平 Ùl때) 푸지릎 

비조록 õ]는 평선(구山) 한씨 (3) 평장새平표事) 자희](~흉 양)을 비조로 하는 면젠얘 I11 ; ~최캔) 

한씨 (4) 시잉~jt써) 언공(彦사)을 비조로 하는 장댄I딩써) 한써 (5) 몽사행띠 f:f:ß I;) 큰(젤)을 비조로 

하는 당진(r，관미) 한씨 (6) 정새띤휩) 원서를 비조로 등F는 한엠;:f:f-fð) 한씨 (7) 중잔(中갚) 휘해希 

rJ:;)표 J]조호 하논 가주(패1']) 한씨， 이상 7파가 본팬4흉)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외 우안(味갖)， 

%닫(p융川)， 금게(짜않)， 교히(交파)， 신평(채t1') 등 본관을 달러했던 소분중{小門셔，)도 았었으나 

현재는 평장새우파좁) 예(1ft)를 비조로 하는 곡산 한에삼山) 한씨가 많은 수를 이루고 았으나 

청주 한씨와는 본{을 달리하는 씨족이다 

청주젠시 문중에서 군포에 거주하는 것은 장정공(m;:節公) 한획H깎E슐， 140H456)의 。}등인 치의 

(갔홉)틀 중시조로 하는 장도공피{좋↑후公ν]l)이다 한확은 재} 자유{子것)， 호 간이께떼gm， 시후 

%냉(Jli낌이이다 누님이 영나라 성죄바祖)의 비(멍)로 뽑혀 여이(짧엉)가 되자 1417년(태종 17) 

진헌부λ](iU해Ij때)록 명나라에 가서 당록시소경(]t따훈少때)이 되었다 다음해 세증이 즉위하자 

고부청시승습새告간끓짧끼MH'핏)가 되어 영나리에 다녀오고 1438년(세종 20) 중추원사를 거쳐 

1439년 경기도관감사로 나갔다 1440년 병조판서 • 함걷도관찰샤가 되고 1443년 한성부판사 1445년 

중추원지사 겸 병조판서틀 거쳐 이촉판서가 되었다 1451 연(운종 1) 중추원판사혹 시은사가 되어 

영니벼에 다녀오고 1453년(단종 1) 계i'r정난 때 좌찬성으로 수빵}권페û!)을 도와 정난콩샌챔難功 

昆) 1 등에 잭록되고 서성부원군(며썼밤앉함)에 봉해지고 우의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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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세조 1) 좌의정3로 좌익공신m면끼며) 1릉껴1 씌딘→되모 시원부원균{패따 I{J싸간)에 711 

원&tIl된 뒤 사은사오 영냐하애 가시 세조으1 왕위찬단용 양우IUlHil:)라고 싣득시겼다 돋아오는 

도중 사'1포U少띠폐)에서 객사하였고 1470년(성증 1) 세조의 묘정(쩌얀)에 1111향되었다 

현재 군포시의 정주 한씨는 도장동에 70-80여호 당정동에 40-50여호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17) 닙앙 홍씨(南잃 냈!';) 

낭‘$탱써는 동성동전-이지만 조상을 닫리하는 당홍(J;tii!\)과 로흥{土까)으로 크게 나눈마 당옹은 

고구려때 당나리에서 뀌화해온 홍천해iJ~天미)의 후이]이교 로정은 22~ 고종조 긍오위1션정í~용체 

센JWf)을 지낸 홍션행(ì샤光 n의 후예로 9대 내지 12대손에서 문희공{)(f연公)， 정효굉J'j-;{公)， 장 

의콩(參짧公)， 주부콩(ct펴公)， 대호군공{大생끼;公)의 5파로 다시 강랴진다 

토홍 71문의 절정은 조선 중응 때 영의정에 오븐 문희공()(f좀公) 홍언맺W~r5~떠)파 그의 이윤 

흥정(ì共잃)의 대라 할 수 있다 홍성은 1529년 션조대에 운괴셰 상원5얘 영의정응 3번이나 역임뼈 

빙상(.1'，써)， 청백리(펴白핏)의 칭송을 툴였는데， 부자가 영의정윤 지낸 드문 기듀응 세였다 

경기도 효냉시 서신연 흥법리 낸￡홍씨묘역은 흥언필 홍섭， 우굉송지 흥형， 이죠 • 병조판서 흥단， 

흥진도의 묘 11 기 릉 기념길딛이 남아있어 1999년 4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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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군포의 인툴 

1 조선시대의 인물 

1) 팍 황(郭 앨 샘롤년도 미상) 

곽황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71‘용)이 현풍c，;、風)이여 부사직 득생셉궤)의 아들이고 증병조 

판서 한뱅엽재)의 조부가 된다 1556년(명종 11) 연시 을파” 금저]하였고 장사링(짜11: 0，)을 지내던 

중 26시)에 요전(天折)하였고 후에 병조장익에 추증되었다 자는 경정(뚱‘ 1~'Jì)이다 

군포시 부곡동 산 115번지에 있는 팍황의 묘찬(캘돼)은 조선 후7에 세워진 비로 "14원수(때마때 

u)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센격石)에는 적연엔찌綠)과 안상원~R"<it)이 있다 지l앤iI1J떼)에는 

「곽황지묘j郭않之홍)，라 해세샘얀)로 썼으며 자정(子 12)은 5.7cm 이고 전연의 자경은 2.8cm 의 

해서。l며 찬- 서꺼써잊 훔 엉)의 기걷fol 없다 비의 상대는 양후하며 묘소에는 증숙1부인 모령악끼(펴 

폈朴E\;)와 함갱{}홉)하였고 상석(~石) ’ 향혹석(香뚫石). 혼유적(햇뾰石) ’ 즉석(足石). 계기) 

석(댐뼈石). 문인석(xA石)이 였다 

이 묘소는 1970년 장윈도 춘천시 온의동에서 천정t훨휴)한 것이다 

2) 김동헌(金흥111 : 1791-1869) 

김동헨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경(子쩨)이고 본관은 청풍{i려11\)이다 증조부 치후{뒀포) 

는 관찰사를 지내고 의정부 좌잔정에 추증되었피 조부 총쟁행正)은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청천권써 

川컴)에 봉해쳤으며， 아버지 명연(야7써)은돈녕부도정을지내고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어머니 

는 중추부판사{에1樞\'(jtlj事)픔 지낸 남홍억(펴샤펌)의 딸이다 

1830넨순죄이에 토목과 건측에 관한 일을 관강하던 선공갱않I앞)의 감역(앓11)에 계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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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침 부낀상적 당하였으므로 벼슬에 냐까지 않았고 1832년이1 세자익위사J감ι{ 미 子썩감f꾀피11씬) 

이 되었으며 이어서 요위사고'Hî짜끼 :R)， 사~얀시주부， -중훈부도λ~'" 페I(J(;I; ‘1')갚 기쳐 외직으로 

나가 입실현감 , 영천군수 광주부판관 • 당'，"부사 • 안F디F사 등니응 역임하였다 

1850'녕어1 천종이 즉위δ}자 퓨계는 1등정대부록 승진야고 콩조착의 • 호조상의 • 승갱원?우승지 • 

오위쟁五낌j1t) 청지중추부λH없知'1'피 1(1'1\) 릉윤 차헤로 역잉하었다 1860년(전웅 11)에 한성 

부우쉰{몇t，~If.f{i J') 이 되니 。l후에도 도송쁨총관· 공조장판· 등지 "1금부새同쩌J~~gηη Jq등 

을 역엄하고 경연듀진괜댄표감많'IT)이1 사임되었다 1862년에 강호F해슈{江야1f.f{iJ守)가 되었고 

1886년(고총 3)에 병조장판 릉을 지내고 공조판서와 지돈녕부 - 의끔무무}λ}이]까가 승진하였다 λI--"i'­

어1 좌찬성과 우의정에 추증되고 효정('Ò" Ù)2! 시강f 내려졌다 요는 지금의 군표시 긍정옹에 았었대 

3) 김만기(金훌훌 1633 - 1687) 

깅만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I~I， 숙종의 장언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자는 영숙(水쩌)， 호는 서센쐐 

1])이며 아비지는 충정공{엄正公) 익겸(益쩌)이고 어머니는 증 정;영부인 해평융씨로 참판 지의 영에 

다 형조잠판을 지낸 장생(長生)으l 증손이고 이조창판을 지낸 1간(값)의 손자이며 생원 익경(깜1;t)의 

아들이다 『구운옹a을 지은 깅만현안때핑)이 그의 이우이다 민정땅후씌 아버지인 숙부 악회(삶:~) 

에게서 수학하였jζ며 송시열(宋뮤젠)의 문얀이다 

1652년(효종 4) 생진양사에 장원하고이등해 별시문괴에 응과 3인으로긍제i얘 장예원， 승분원 

주서， 설서를 역입하고 예조 영조약랑과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사간원 정언， 흥원L 무수찬， 부교리에 

잉영되었다 1657년에 교리로서 글올 옹려 F오례의(五채않)，의 꽉상저II(HP，폈11) 등 잘됐 것응 

개정하기름 청하였고 1659년 5월에 효종이 죽자 자의대"1m;갚大떠)의 적정(服굉)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기년섣(홉年說)을 주장하여 3년션을 주장하던 남인 윤션도U'쉽잃)를 공격하였다 

1660넨현종 4) 수찬이 되고 이듬해 응교 사복사정， 성균관λ}성， 의정부사안 동분송지플 거쳐 

1666년(현종 8) 전라도관찰사로 임영되었으나 편모를 떠나 열려 강 수 없다고 사양하니 대사간이 

되고 곧 조}승지로 옮겼다 이듬해 예조참의에 승진되었으나 콩 사직하고 그 후 판염윤에 제수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671 년(현종 13) 딸이 세자민이 되었고 이후 예조찬뺀1 승산 송문원 제조， 도응우 

부총관 관상감 제조를 경했다카 병조참판으로 옮겼다 이듬해 대사생이 되고 공 부제학므로 전보되었 

다가 양관대제학， 지성균관새 통지경연사에 동"1의금부샤를 겸임했다 

1673년 영등{월않)응 옮강 때 산릉도갱띠段tr.앞)의 당상관이 되었으며 1674년 7휠에 병조판서 

로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등얘 상소를 옹려 3년상윤 주챔였다 그 해 숙종이 즉위하자 묵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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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로서 영돈녕부새쩌았핑rlf'l')에 승진되고 당성부원군o디껏깨하랍)에 봉해졌다 그리고 총융사 

(엠1)(1，，)를 경함a로써 영권음 장〈샘}였고 김수영〈소닝 1M)의 천거로 대제학。1 되었다 

숙종 6년(1680) 경신환극이 일어났응 떼 훈련대장a로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냥인과 맞섰g며 

강만정(姜훔짧) 등이 허전의 서자 견(뿔)파증싣인 4극장권福읍君). 욕선군(쩌굉캠). 본평군{펴꺼F 

君)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말하자 이를 다스려 보시꽁신({체l功昆) 1 등에 책록되었다 

정서， 사가 외에도 제가서에도 달통하였으니 저서료 시운{다文) 16권과 r서석집(제:U JIJ， o] 있다 

-서석집J은 1701 년(숙종 27)에 간행된 활기본이며， 18권 9책으로 1701 년(숙증 27)에 손자 춘택(4 

패)이 수집 • 간행하였다 내용은 시(詩). 서(1+) • 게記). 받(없). 제문{정5t). 잡원얄文). 장 

(까). 전(좋). "1댐抗낌) 교서(敎밝) 상양운{上따;l，). 애젝문{킹깨文) 고제문{폼%앙文). 

치재원줬였x)' 꾀운{옮文) 서(뽑) 계(양). 소(빠). 시쟁짧狀) ‘ 지갇üt;찌). 파종). 부 

옥 등이 실려 었다 잭끝에 아우 만증{획필)의 망문아 있다 。] 책은 당시 서인과 닝인 사이의 격섬한 

당쟁과 정권두정에 얀한 내용이 많아 당갱사플 아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후는 운충공(文忠公)01며， 1719년(숙총 46) 현종 묘정에 11H향되었 

고 묘는 경기로 군포시 대야D]동 산1-12번지에 있다 대야마 전천억 우측 길로 감치 마을을 지나 

우측에 재섣이 있는데 이 재실 뒤에 있다 1992년 경기도 기념불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묘역 증$벼1 

는 대헝분묘가 8개의 호석에 들러 썽k겨 있고 그 앞 좌측에는 요표개 우측에는 숙종 어핑의 요표가 

있으며 그 앞 g펴에는 8각으1 tlJ닥적파 문인석이 각각 위치해 있마 1688년i숙종 14)에 세워진 묘표의 

에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금씨를 쓴 것아고 숙종 어핀의 묘표는 1699년(숙종 25)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비문은 송시일이 짓고 깅진규가 글씨블 쓴 것으록 4각익 기단위에 비선을 

그 위에다 첨석을 얹었다 

어필비는 1699년(숙종 25)에 세워졌으며 마연 상태는 양흐하고 미석에는 복연 • 탕초댄냄후校). 

통지주{교子It)가 있고 비의 전연 중%에 ‘어핑(00꽃)’이라모 숙증이 전서로 썼는이1 긍자의 지듭「은 

12.0cm 이고 행서의 글자 치름은 1 1.0an o l며 후연은 。}듣 깅진귀金~nlJi)가 짓고 예λ.1UJt콤)로 썼으 

며 끌자 지름은 23crr 이다 한펀 신도비는 1703년(숙종 29)에 세워졌고 개석은 단조옵고 대석에는 

운양이 없다 제액(짧없)에는 「광성부원군검공신도비(ò'tl써Ill'Ili'양金公깨)인때')，라고 아들 김진규 

(金IU)가 전서로 썼ξ며 자경(추찍)은 14.0an이고 음개않記)는 해서로 자경은 2.2띠이며 비문은 

송사열(宋따찌)이 지었다 

이긋 요역에는 안기 이외에 그의 아들 친구(IIi:JIi)와 손자 천택(휴뚫)의 묘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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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ι 、‘

김안기 요억 

4) 김영언(金命써 1753-1830) 

김영연은 조션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영이고 본관은 청풍이다 조부는 갚찬사를 지내고 의정부 

작찬성에 추증된 치후{였필)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꽉 역엄하고 초1천군{ù~ 川쳐)에 강해진 총정(혜 

iE)이다 처는 중추부판새中댐M써황)를 지낸 난흥억(lBi까fi2:)익 딸이다 

1771 넌(정조 1)에 형인 희연과 합께 사마시에 퓨제등벼 벼슴긴에 나아가 본년부도정에 이르폈다 

죽은 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는데， 효도와 전의로써 세싱에 알려졌다 묘는 꾼포사 금정똥 느EI울 

에 있었다 

5) 김진구(金생원 1651-1704) 

본관은 광샌Jt띠)， 자는 수봐순市)， 후는 만구왜 n"，op:짧)로 영돈녕부새써았뭔I(fτr;) 깅안기(~ 

해깊)의 이듣。l며 인정항후{f二댔王;;;)의 오빠이다 

1673년(현종 15) 사마양시에 합격하였고 1680，，(숙중 6)에 낸시 문:i'MIJ펴文퓨)어1 병:i'~p;jH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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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하고 사펜('k김)이 되어 :현종실흑{평;T:rI양)~ 수찬에 끼H-(져했다 이어 정언(正言) 헌납(~\ 

쩌). 교티(상理). 응교(꺼f생;z). 집위해흉) 응응 역임하였다 킹「승지(tι;읍). 수윈 부윤(，10m:府 

尹)이 되었으벼 1684낸숙종 10)에 전라도 관찬사가 되었다 1689년(숙증 15) 기사환국æe져텀) 

으로 님인이 정권을 장고 서인이 싣z}s}자 이에 앞서 검석쥔金쩌입)와 항깨 가혹한 수법으로 냥언을 

숙정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1694년 갑슬환국(대}처~!iì)으로 서 ~!ól 집권하사 호조창판” 기용펀 둬 도승지m땅담). 전라 

관찬사를 거쳐 1696년에는 강회유수(江후짧순). 세자가례부새 [11子嘉댐김1!1!1') 등을 역염하있다 

1698년(숙증 24)에는 한성부판윤(iVJ!urf씨尹)이 뇌어 도싱수축(홉11써11$찢)을 주장하였다 형조 

공조 호조의 판서쓸 역임한 두1 1700년에는 지돈녕부새知양'7'JIJ ')i)' 우 장잔{:{;~R}' 좌갑찬 

(左짖성)을 거쳐 1702년에는 판의금우새判잃셜Irf파)에 이르랐다 캉은권光앤컵)에 용해졌으며 

시호는 정언(쏠~，)이다 

요는 경기도 군포시 다|야u]동셰 있으며 신도"]명은 도극(때좌) 0]의원(주'iHM이 잦모 。}우 줌친 

(tt써) 진규(월士)가 묘표듣 지었다 

6) 김흘택(金훌훌 1670-1717) 

조선 중기의 문선이며 본관은 광산 지는 핵위{며il. 호는 북헨北빡)이다 아벼지는 호조판서인 

진구(쩌정)이고 어머니는 정경부인 한싼1씨로 지평 광직(光쟁)의 딸이며 할아버지는 숙종으-1 ;:>;J엔인 

반기(짜꿇)이다 

증조모 융씨에게서 학업을 익히고 종죠분 만휩짜휠)으로부터 운장을 배웠마 어려서부터 재잔이 

득이E얘 깅수엠金당띠)의 단복을 받기도 하였다 

노론의 중심가문에 속하였으므로 항상 정챙의 S룹에 있었으며 득6] 1689년(숙종 16) 기사환국으 

로 서인(四入)이 제거되모 납인(펴시이 집권하자 그 집안이 크게 호덤 엽어 그도 여려 번 유배 

또는투옥되었다 

1694년 재물로 궁중에 니]통i뼈 폐비 민씨를 석댐하게 하고 정국을 뒤엎으려 한 혐의로 체포되고 

섬문부녔i으나 김받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연서 풀려났다 그 뒤 서인이 다시 노론{老꿇) 소흰少論) 

으혹 갚라치자 노론에 속하여 환국의 공강'1로 칭송받았으나 남구만(펴:I1.1iï) 등의 소론으로부터는 

읍모를 이용한 파행적 정치흥냉띨 행하였다고 공격부많다 1701 년 소론의 탄핵을 받아 우앤tkti')에 

유매되있으며 회빈 장씨의 소생인 세자를 모해하였다는 협의즐 입어 서울로 잡혀가 심운을 받고 

1706년 게주로 융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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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고종 24) 이조판서， 성균관 해주， 광링운(光딩기)에 J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분공'{)~，x公)이 

다 시재가 떼어나띠 분정이 유장하였고 증조부 김만중익 소선 「구;유밍 )L'Sψ) ， :.1'사시남정기(폐 

t:\: r껴1iG~)~뜰 잔원까文)으로 번역했다 지서로 격→헨집 1 10켠 7책과 r만핀 잃따， 1 객이 였다 

긍씨에E 띄어났다 그가 지은 r별사미인;각(써ι밍‘ XAllIi) ，은 작가가 제주도로 규]OJ=:가 있응 떼 지은 

가사얀데 그 시대에 한문 속쩌가 거익 없는 순한균치]로 언어 구사의 평이성응 상련 정은 높이 상 

만하다 균씨로는 f호판김신귀표(P 헤i?m 낀1i)，가 였다 

묘(훨)는 경기도 꾼포시 대야미동에 있다 

7) 송 경(:1< '* 생올연대 미상) 

송경(*i;，)은 조선 전기의 분신으로 ~)-는 여왼짜없)， 호는 추。”、rn. 본관은 여산이마 초부는 

틱원부새썽써l{t1잊)와 내자시의 정(正)윤 지댄 숙기(있))\)01고 아벼지는 김￡현링을 역임한 세쟁까 

사)이다 1520년(중총 15)에 생원으로 운괴에 유제5뼈 경상노 관샅사 한성판윤， 형조만서에 이르랐 

다 묘는 군포사 금정동 여산송시 정가공마 션영에 있다 

8) 송복산(:1< i; 山 1390-1467) 

조선 초기 문선으로 자는 향뷔후夫)， 호는 묵재m채)， 분관은 여샌IBill)이다 고조 분{Ji)}과 

증죠 서(J써)는 모두 고려 장조에서 시증을 역임야였고 조부 윤벤(ft iil')은 벙조 장판에 증직되었으며 

아버지 전(행)은 나주목판새劉1物위j핍)릎 지냈다 어머니는 강창규정 김의젠金죠珍)의 딱이다 

그는 처음 음새찔11)로서 사정(ñ]正에 잉영되J!， 여러 관직응 거쳐 감찬과 사농소댐피얹'1 、J')이 

되었다 그 후 네 행(땀)의 수령을 지내고 해주 목A에 전영되었는데 기는 곳마다 선정윤 매푸었다 

후에 승친응 거듭승벼 풍겨1는 자현대부{깐낌大夫)어] 이르고 형조잠판 호조감판 응을 거쳐 한성37판 

시에 옹았다 1469년 4윌 78세의 나이로 죽자 지금의 군포시 급정동 산11 번지에 묘소를 조성하였다 

조선 1482년(성종 13)에 건립한 송복산의 묘갈은 군포시청 뒤 묵음재 위에 웅흔텀["1 우측 툴게단으 

로 올'}가면 앤 위에 묘소가 있고 그곳에 았다 이 비는 비좌하염(1c맹또쩌값)의 형대를 갖추고 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틀로 되어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쥐n珠)익 헝%에 았고 대석은 마열이 

심해 분양응 일아보기가 어렵다 비문은 이승쇠~承m가 짓고 선변의 자경(子찌)은 2.5cm의 해서 

이다 비의 전연엔 총단흔적이 디껏 곳이나 있고 후연의 중앙 부분은 마멸이 심해 판득이 쇠지 않다 

요소에는 숙인 합천이씨(없A !'j(Jl I 수t:\:)와 쌍운{雙따}. 상센æ石). 향로석(장때 fi) 홍유석 

(쩌얄右). 족석(足右). 계체석(땀떠右)， 장명등(효 nA1ft} 문얀석(xA石 )2기 망주석(옆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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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인r 

승특산" 

石)이 었으며 1989년에 세운 "1좌하엽의 묘강。1 있고 도←응재 좌측에는 1989년에 세운 귀부이수의 

대리석 신도비가 았는데 강정희(姜 i[~~)가 짓:z， 글씨릎 썼다 

9) 송숙기(똥뻐!n : 1426-1489) 

송숙기(:Kf，(JJ\)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X는 거봐巨줬)， 호는 월당(RJ댄)，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핀사 송꼭신(*꾀 111)의 것째아듣이다 새보HlnY)와 부패(유댐) 응을 관장하던 상서원(f，서끽하 

「元)의 직장(直長)응 거쳐 1455년(제조 1)에 원종 공산에 옹라 사헌부 감잔이 되었다 성종 2년(1471) 

에 좌리공신(W理J!Jr:>)에 책훈(冊핑'1)되었고 한성서윤(;쩍城!rl:尹)， 장댄표펴)과 풍덕군쉬뿔챈페 

1'), 덕원부λKl험1原府써)， 시접시와 내자시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죽은 후 。!조 찬뽀] 춘증되었으 

며， 묘는 지픔의 문포시 긍정동 산 11 번지에 조성되있다 

조선 성종 20년(1 489)에 건렴된 송숙기으l 묘갱흉해)은 군포λl청 뒤 묵응재 우}에 충혼탑의 J우측 

돌겨1난으로 올라가연 종간 부분에 묘소와 함께 았다 이 비는 비조KIII'파)하업(쩨某)의 형애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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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하엽과 "1산은 하나으1""로 되어있는'11， 01염은 언꽃염과 2-'꺼1:i1:t)의 형%에 있괴 대식에는 

유연(찌젠)과 안앙원nR'!，W이 었다 제악(찌찌)에는 -사청사정-강군지묘j 피뻐 、7 π :R-Hι껄)， 라 

선서(장{})로 썼으며 자정(子π)은 6.0cm이고 천만의 자경은 L 7이며 우측연의 자경은 6， Ocm의 

해서로 안침(安양)이 쓰고 비운도 지었다 ul의 마만이 심해 인부 면독이 년이한 곳}이 있으며 묘소에는 

증정우인 용인이씨 (Vrrú)<A 패仁'7'R)와 쌍운{!ll::tm 상석(α꺼). 향로석(~，t，!i1î) • 휴유석 

(짧앓石) 족석U1c石) 제채석(f양째石) 장맹똥(W꺼앉). 문얀석(xA1i)이 았으며 1989넌에 

서1운 비착하엽의 묘각이 었는미 강정회("，H~)가 글씨를 썼다 

1이 송 찬(뚱 탱 샘올언대 미상) 

송찬{저한)은 조선시대 분신으로 치음의 이듭은 직(때)이고 호는 과임~*뀐)，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판사 송복신(宋펴山)의 등재 아들이다 단종 때 궁중에 쓰이는 생선 • 소급 • 연료 등에 관한 

연을 맡아보던 사재쇄러추랐)의 주부{主생)에 전거되었으나 나가기 ';?Æ았다 단종이 되위하자 당시 

과천현어1 속해 였던 현재의 군포시 균정동에 은거하여 。1앵친('7'~NI)과 함께 고}천'1세]짜川[깐士) 

로 일씬어졌다 이어 긍요산에 들어가 숭어상며 깅종직(金宗〔다)과 교우하였다 죽은 후 후주창판이1 

추증되었다 

11) 안양군 이항(휠陽용 좋해 1480-1504) 

안%암은 성증QI J남S로 태어나서 1504년(연산군 10)에 사사되였다 그익 이름H은 챔↑iT)이며 자논 

성의(쁜않)， 호는 얀힘8~ t2:)， 시호는 공회(~ι썼)이다 

어머니는 뀌인 초계정씨이다 초제정씨는 그를 비콧S뼈 봉안군(JJi\0:람)과 정헤옹주{싸핀양王) 

등 3남매른 투었는데 얀양푼은 이 중 장냥이다 배위는 연진군부엔댄 IIln， ÃA) 등성구씨로 정국공 

신(품댐1)] G.I) 환서 능천군 구수영(fl，좋永)의 딸인데 1480년(성종 11)에 태어나 1556년(병종 11)에 

별세하였다 

연산문이 생포인 폐비 융쩌，](J1Eí:)사건의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값R)의 잠쇠，~파)에 

있다고 판단응뼈 사건의 처리고댐에서 용만군 봉{샘)블 이에 연루시켰다 

1504년(연산군 10)에 재주에 얀치되고 가재는 객볼(籍i'1.)되었다 그리고 노비전도사채(띠야m土 

μf홉)는 추쇄(推텀”되고 용과 함께 사사되었다 그러나 중종이 즉위하면시 생모연 정씨에게는 삼년제 

불이 내려지고 얀양군과 봉안군에게는 쌀 · 층이 • 정핍正11î) 목연 등이 내려짐과 응시에 관리륜 

파견하여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1520넨중증 15)에 부인의 상소에 따라 텍지(쩔생)히여 개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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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양군료 

교지가내렀다 

한견 안양군이 사사 당했을 때 상주가 너무 어렀기 때문에 그의 장인인 구수영이 운장하여 구씨 

선산인 경기도 양주군 진관언 균장리 묘죠써1 면천군부인 능성 구씨와 쌍밍하여 예장하있다 그러나 

。l곳이 고종의 능지로 예정되언으므로 1901 년(광무5) 시흥문 남연 광정려(지담의 문포시 산본동) 

수리산하의 긴g써〕 함장하였다 

안ÒJ군이 제주도 적소에서 향년 25세로 참호넓 당하였을 때 서울에 있덩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된 종남도정(從j4.I都正) 억수(떤끓)와 함께 지금의 군포시 산선동 수리산하 광정동에 숭어 살아 

。1곳명 고향과 선영우로 정하게 되었다 그려나 현재에는 안양군 요소만 현지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월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봉당연 상기려 산74번지로 이장하였 

다 

안양군 묘역의 규모는 약 300여평으로 연지， 사당 퉁을 포합하고 있으며 묘역에는 상석， 양로석， 

묘표가 각 1 기씩 세워져 있고 동지석， 석수，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조펀→。1 각각 271씩이 있다 재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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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호:PJ임에다 후에 。1 묘역에 신도비감 세였는데 111;문은 등정대부 거장 신중묵이 지은 것윤 1976 

년 이인형이 쓰고 집중현이 ~l섹응 히여 ml하였다 안양군 요는 1990년에 경기도 기념갚 지11긴후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12) 인우심(윷友~ : 1441-1494) 

얀F삼은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 지는 효떼쥐1'1)이고 J란샌 순장써찌)이다 세조떼 연안샤λKg 

i늦 I(f!엣)극F 역임한 ~]:-.의Ct' ill)의 。똥이대 ~Î아써지 ~}숭선(갖끼Ui)은 비슬이 의정부 좌잔젠시'iJ'l: 

f당左흥섭)으로서 세종죄jII:움깨) 때의 유명한 재싱rHDI이다 

음봐i흥해)로 도목과 건축에 관한 연음 관장하던 선콩강(1약 1→앞)의 정(正)파 낭양부시(，↑HiMH~) 

를 지냈으며 여러 궁과 고관틀에개 재꽁tl'는 음식응을 관장하던 내성시(씨m~)의 정윤 역임하였다 

그 이후 남부녹새m페샤핑)가 되고 종부직장(宗까띠jf) . 영조정땅· 한성서윈{생l쩌민 Jll~ 역 

입하였다 내섬시정(內맴[냄正)과 선공감정(샘L표正)은 다 장핀이다 그가 부잉한 경개ι; 짧) 내의 

사무가 많은 읍에는 정새政필)가 선양되고 맥생을 사당하여 크게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연찍이 

의영고렘義찮l명1)-)으로 있었을 때 같은 지위에 있는 사압을이 북법으로 판저'û‘物)융 플납하다가 

모두다 최를 받아 파연되었지만 얀우각}은 흘로 연하였다 1494년(성종 25) 10윈에 이친 영쇠if테) 

에서 타계하였다 

안우상과 관연된 유물로 묘표(흉종)가 있다 안우장 묘표는 산븐역에서 안산 방연으로 도장터널플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융 지나연 순흥 안씨 묘소 엽구 표식에서 좌회전 후 연옷을 

지나 우즉 ↑써 있다 1496년(연산군 2)에 세워진 이 비논 비좌관센댐J~강石)의 형태블 갖추고 

였으며 관석과 비신은 하나의 플로 되어 있는데 관석에는 운운('T，썼)이 7개가 았고 후연도 옹임하며 

측연에는 운문만 었다 대석에는 복연(짧행)과 안상원없었tJ:)이 있는데 마연이 심해 형처1만 남아 

있다 

비문은 유순(柳에)이 짓고 앞 연의 글자 크기는 6.5cm이며 뒷 연의 글자 크기는 2.3cm의 해서 

(짧은})이다 비는 후연 일부익 마열。l 성해 판독이 난이한 곳이 었으며 묘소에는 속인 청주한씨(였A 

l剛H햄Et:)와 씬원혈행). 호석(끊石) 상석(æ石) 향로석(전않石). 흔유석(，명책石) 족석(足 

石). 계체센階띠石). 문인석(XA石) 등이 았으며. 1990년에 세운 비좌이수의 대리석 묘표가 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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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우히(흉友홍 7-1544) 

얀우하는 조선 전기의 운신a로 자는 지촌(섭얘)이고 본관은 순흥{때與)이다 서[조 때 성주옥새꼬 

川收써)와 연안부새삶安n뉘었)를 역임한 안의(윷誼)의 아들이다 1476변(성증 끼에 진사가 되고 

영평문수(永우那τ)등을 역임한 후 연산군이 즉위하자 당시 대부분의 사림틀이 그러댔듯→아 조정의 

실정응 한탄하며 과진현 수리산에 은거하였다 

1523년(중증 18)애 노인직으로 칭지 중추부시셰 이르렀으며 죽은 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군표시 산본동에 조성되었다 

14) 안 의(슛 짧 1423-• 467) 

조선진기의 유엔으료 본관(끼‘원)이 순윈1~~I!)OI며 자는 지(ι)이다 고여의 영현 안축(安뼈)의 

후손이다 고(cJ5)는 안송신(安깔펀)인데 문.:;rk文찌)이] 장원￡로 휩혀 벼슬이 의정부 좌찬--{r어] 이르았 

고 [고"1새，"i~ Jt) 수찬({.H월)어1 침여썼으며 시호는 문숙(文써)이다 죠(iil)는 얀순(꽃흉)인데 

우까생右씀i/i.)으로 시호는 정숙(까쩌)이다 증죠는 안경공〈安딩公)으로 개국공신이며 흥녕우원군 

(興핑J“하압)에 봉애졌다 

1477년(세종 29) 사마시(司펀려)에 합끽한 후 응봐앓補)로 여러 관직을 거쳐 의영고직정($1깜l험 

直 Ð~) 사헌부갑칠(Tl]숱따옮청)을 역엄한 후 웅，-y~부정력ut，f1j 따댐歷) ’ 사헌부지평(司 iB. KH!í 

구). 연안부새샅'i<11J使)릎 거쳐 성주옥λk!il州까W)등 지니1던 중 지병으로 순직i벼 。1조참판R 

추증되었다 

안의늠 어휠 때우터 학운)이] 뜻을 독실히 하여 1477년(세증 29)에 사마시(司탤試)에 합격하고 

샤헌감챈피훨효청)로 승진되고 충훈부정력(忠흥.lJIHK;1않) 사현지평(司흉까平)을 거쳐 언안부사 

(延安1M!')와 성주옥사(찔씨았셋)로 니아갔다 1468년(세조 14) 병으로 집에서 타계하였다 

그는 타고난 7탬이 째어나고 효심과 완R가 돈독&에 어벼이 성깅을 정성껏 하고 형제간에 대하기 

를 화목하게 하였으며， 동료에게는 만드시 신의를 가지고 대하니， 사립틀이 매우 존경하였다고 한다 

롤행허 수윤 다 못하고 명성에 맞는 높은 벼슬에 이르지 못하니 사합들이 다 애석하게 여겼다 

안의에 관련된 유물로 묘갈(흉없)이 있다 안의 묘간은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토조P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은 지나변 순흥얀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연못「을 지나변 

좌측 산에 있다 1503년(연산문 9)에 세워진 이 이는 비죠}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았으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을로 되어 있고 이수 천변에는 용두{않頭)화 되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등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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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려다'.1!.'며 양주'(j우채)하고 그 아래에는 운문이 았으며 후면도 통일하고 11-9-:::주연에는 용，]J!êl약 운문 

。1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씌연과 얀냥푼의 문양。1 였다 

비분은 성현(l_fE 1'l)이 짓고 앞 변의 급자 크기는 3. 5cm o1며 뒷 면익 긍자 크기는 2.0cm로 애세냄 

파)로 새겼다 비는 선 • 후연 모두 마만이 성해 얀약이 닌이한 곳이 있ξ마 묘소는 정부언 파병 

윤씨(쩨平 }1f(;)와 합생감까)되었으며， 호석(，1)1;) 상식(lk5)' 양란~({t써/1)' 딴「석(i}lil1 

:rí) 족석(足石). 계씨석(땀띠n) . 장영등{ f( 1~1 없). 운인석IXA石). 소지디IlkW\<l:l . 양석 

(￥ó) 퉁이 있으며 1990년이1116대손 안등준(강싸암)이 끌싸윤 써서 세운 비2.'}0 1수의 대펴석씨가 

있다 

15) 앙 숙('lt !Il : 1471-1528) 

양숙은 조선 전기의 운신으로 본관(本업)이 남원Ir디/，~:)이며 재추)는 자정(子써)이고 호는 송은 

(松댐)으로 동부송치(同副水담) 진(야)익 아듣이다 

연산균 8년(1 502) 천거(햄쟁)로 빙고별제(水세~I)월)를 거쳐 에인시주뷔염15:풍:Hi1ì.)' 사헌부 

강창(司좋 Iff릎察). 장례원(띤m，)사평(司，f) . 충익부도λ~ ，~\껴IlH~$). 의영고령(양찮 hli 

令). 군자감정(1jl감앞正). 한성우판괜강껴rrnlj ‘~') . 예빈시침정(.~~~추셨도) 사칩시정(괴따 

좋正). 사헨부지평(꾀월짜챔피)응 역임하였으며 외직(外찌)으로는 함경토새f，itfQ용E 킹). 공주판 

관(公川퍼|官) 양근문수(陽없해守) 이천부새에l 川Iff使). 정주옥새jË川 ~.ι 뼈)를 지냈으며 후 

에 병조참뼈1 증직되었다 20여년 간의 관직생판을 "1-는 동안 근연하게 공무를 처리한다는 평을 

받았다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양숙 묘갇(용써)은 군포에시 안산 망연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프 복합호1물 터미널로 화호l전후 복합화불 터미널을 옷가 죠녁의 지하도를 통과S애 죠타 산 중간에 

모친 진천송씨(행111 1<l'í:)의 묘소 이래에 있다 이 비는 ul죠댄쉬얘l'li l웹 j강)의 형태를 갖추고 였으며， 

대석(좋石)에는 욕연과 얀상윈없없샀)이 있다 제액(쩍짧)은 r증상판양공묘샌na參써잉公짚댐)， 

이라고 전서o웅훔)로 썼으며 자경은 7.5cm이며 전변의 자경은 5.0cm이고 후연의 자정은 1. 8cm의 

해세wi콤)로 송인(宋寅)이 션고 추기(追記)도 하였으며 비문은 깅안국Cíz?X댐)이 지었다 비의 후 

변 상부는 마멸이 싱해 얀독이 불가능하고 ß}Jl!는 연부 판톡。l 가능하나 우측 부픔이 고}손되어 시엔트 

로 보강시켰으며 묘소에는 정부인 파평융씨(썩平尹l'í:)와 함장 • 호식(따石). 상석U，li石). 향로석 

(흔빨石) 혼유석(쨌많石) 족석(足石). 게채석(댐삐:1]). 밍댁석1 '1' lt石)， 문얀석(文A .fi)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뚜응에서 옳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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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앙윤의(쌓ft옳 1489-1564) 

$노윤의는 조선 전기의 운선으로 본관이 남웬파原)이며 지는 중쉐f~띠)로 정주-5;-새)Ê川4~f햇) 

숙(짧)의 아들이다 

1552년(중종 17) 과거에 급제하여 선전괜늄댐'fn이 되었고 이후 도응푸도λKiíìI염까都벙) 상 

의원침정(尙衣院왔正) 내성시첨정(內 ft~ 좋왔 if) , 훈련원도정(訓째院都正)， 로층부우총관(경; 

앵M돼뾰11)을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백동군수U/fi필해3守)와 ;성평(상;平)， 김해(金j다)， 수원(水 

@) 안변(安않)， 인천(仁川)의 부λKf(fj~)를 역임한 후 진라 수λH水使)， 경상도 평안도의 절도 

시{해Ill' f*)늪 지냈다 

1622년(굉쐐군 12)에 군포시 부곡통 산 78번지에 세운 양윤의 묘갱종뼈)은 군포역에서 안산 

방연우로 가는 47밴 드뚜도시 부곡 복합호l을 터미널로 좌회전 후 석합흐댐4퍼미년올 옷가 좌측의 지하도 

틀 등파하여 가연 5타 산 중간에 조부 양찬의 묘소 아래에 있다 이 비는 비죠}-원수(얘Jl; liitn의 

형태를 갖추고 었으며 대석에는 뷰연(찍월)과 안상{원OR !i'，샀)이 있다 지1액(~딩 tliJ에는 「동지돈영양 

공묘갈벙(띠 jD~J:쭈낌公꿇뻐짧)， 이라고 전서(옳앙)로 썼으며 글사의 지읍은 7.5cm이며 전면의 

자경은 5， Ocm이고 후먼의 자경은 1. 8cm의 해서로 오밴령(강百없)이 쓰고 비분은 오억령(싸띤없) 

이 지었다 

에의 마멸이 전재직으로 심하고 후연 하단부릎 사밴드로 보강시켜 판옥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정부인 죽산박씨(竹山朴~\:)의 묘소는 죠팀 산에 있고 。1 묘소에는 정부인 남양홍씨011"껴써5;)와 

합징H合흉)， 후석(끓石)， 상석(ff'石)， 향로석(잠않石) 흔유적(쟁遊石)， 족석(足石)， 게체석 

(f밝”비石)， 문인석(文人石) 망주석(옆柱石)이 았다 

17) 앙 찬(값 명 1443-1496) 

양찬은 조선전기의 푼선유로 본관(;t:흉)이 남웬m原)이며 재수)는 여왼ìYZ.王)이고 호는 난포(따 

빼)로 닝원권떠原염) 성지(때之)의 셋째 아들이다 

1465년(세조 10) 우패武깎)에 끔제하고 1468에 동정대무{퍼政大夫)에 옹랐으며 1478년(성종 

9) 제주목아Ki띨씨 l썼使)를 역임한 후 승정원옹부송지(떠ò\lJ承읍)를 거쳐 1496년(연산군 2) 첨지새왔 

옷n홍)가되었다 

군포시 우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그의 모표(흉ii)는 1968년 서울복멸시 $댄구 옥동에서 옮겨온 

것으로 군포역에서 안산 방연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곡 분합회윤 터미널로 좌회전한 후 욕함효F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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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널을 옷가 죠}측의 지하도를 등과하여 가연 1~- 산 중간에 았다 1497년(연산군 3)에 만은 이 

비는 비좌하엽(짜센찌행)의 형태즘 갖주고 있으며 "1영과 "I{!은 하나의 판로 되어 있는데 하염은 

연꽃잎과 보쥔꿨행)의 형상응 하고 였으며 대석(갚石)에는 꼭연(찌센)과 안상문(UJ! 잉않)이 있는데 

마멸이 섬하나 비의 전면(씨깨) 자경(우꺼)은 3.4cm이고 후연익 자정은 3.0cm의 해서로 썼우며 

잔 서재쩍 까켠)의 기록이 없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숙부얀 진전송애채 JII :l'l\)의 묘소는 

우측 산에 있고 이 묘소에는 상석(皮右). 향로석(잔써김) 혼;r석(퍼값石). 족석(Jt石) 제 '11석 

(1씌띠:0)' 장맹등(동1껴때). 문인석(:l: A石) . OC}택( τ :0)' 망주석(탤11김)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천쟁않맺) 후 이해 가응에 현덕새MMG3 ~~in와 정강재(iE씨쩌)를 지었ξ며 이 

때 세운 남원양씨세천기념배「섭原껏"， 1이pf~èz마)는 뀌부이수의 대려석비로 져손 $벼석(i낌兌 151) 

이 비문응 짓고 이보링(수휴林)이 균씨를 썼다 

18) 이기조(좋훌야 1595-1653) 

이기조는 조선 증기의 분선으로 자는 ;<",,:I(,]"-1'è1, 호논 호임(밤한)， 본관븐 헝-!{}(~i?띠)이다 와서를 

지낸 현영(펴핏)의 아틀이며 박흥열(사東않)의 운인。1다 

팡해군 7년(1615) 진사로서 알성문*펴FE文f ↓)어1 병과로 급개&뼈 숭문원 박사로 정흥멍(센弘 

ìY.)응 천거했다가 정인홍(쨌仁弘) 등 대북패)(~t펴)의 탄핵어l 의하여 파직되어 그의 아"1지 현영과 

함께 수원 쌍부촌(뿔우村)에 은거하였다 1623년에 인조만정으로 형조좌멍1<>1 되았q가 둬야어 정연 

(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일어난 이활(7표)의 난 때에는 한남토원수(펴1섭에;元씨)의 종사핀(從깎 

官)으로 난을 평정i>i'는데 공을 세웠다， 이후 청요직(써찢뼈)을 여러차례 역잉한 튀 병조장익 • 공주목 

새公川收뻐). 호조참의를 거쳐 1635연(인조 13)에논 경상도 관깐시를 나가 많은 치직을 쌍아 송덕 

비가세워졌다 

1636연 얀변부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평안도찬획새거1'-1i;섬감IJ써)로서 적과 싸우기 

를 원하였으나 감λkJ:éllJ)의 반대로 죠염되자 죽도j竹텀)에 영응 설치하고 백성표쉰 피난시켜 적으} 

갈날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난이 끔난 후 도송지에 이어 대사간 이조장의와 참판응 역암하였고 

1645년 부제학으로 동지시〈추조때) 겸 정조 성전사(iE!~뿔핸뻐)로서 청나라에 가서 지냐전 세공미 

요구플 감축시키는 메 성공하였다 1646년(인조 24)에 민회빈(장생fJl) 강씨의 샤새쩌死)플 반대하 

다가 삼직우사로 좌천~I자 사직하였다 

1649년 5원에 효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에 옹랐으나 대통법의 시행과 화메사용 릉의 문제로 깅유 

(金얘)과 뜻을 탈리히여 대힘하였다 1650년에 효종이 성재껴벼)김- 수촉하기 우Iß~겨 ‘왜정가려(!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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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조 E 

j명可댄)’ 라는 이유로 청냐리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남쪽에 성을 쌓고 군사 훈련을 주장하였다 

또 송시열(宋 If:r í!D이 지은 ‘상흥지문{용댔품文)’에 청나라 연호플 쓰지 않았으므로 청나라가 이를 

강화조약의 위반이라 하여 조선 정부블 추궁하었을 때 그 책임으로 。1경석(추껑떳). 조정(돼쩨) 

등이 청나라 λ엔으로부터 조λ변 받았다 이에 이기조는 연대 책임을 주장빼 이듬을 직극직으로 

변호하여 무사하게 하였으므로 효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어 진주λl(p**使)의 부사로 정니젝에 

틀어가 이 일을 강 수→습하고 돋。}와 우잠잔이 되고 이어서 예주판사가 되었으나 증묘 수리에 태만하였 

다는 김육 등의 탄핵을 받아 함경감사로 좌천되었으나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 16SJ년(쇼증 4)에 

공조판서에 임명되어 돌아오던 중 김호에서 병으로 죽었다 

사후 영의정ξ로 춘증되었으며 1698년(숙종 24) 충간ct，뻐)이라논 시호가 내려졌다 1705넨숙종 

JI)에 세운선도비가경기 군표시 산본동산1152.11 에 있는데 원래 이 무덤과 u]는경기도장단에 

있었으나 1672년에 현재의 곳에 이장하여 부얀 신씨와 합%냥}였다 이 유직은 현재 정지도 기념불 

제12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숙종 31 년(1705)에 세워진 신도에는 비좌개석의 형태를F 캉추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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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석이)는 조식도 없이 단조갑고 대석에는 분양이 없다 제엑l Ríi îfii)에는 r증영의정행에조판서시풍 

간이공신"1명(얘찌찌앉行깨낀1'IJ~~i1::~，f:lj7公끼!!1 St) ，이라고 외손(外1#.) 신왼(1M')이 선서로 

썼으며 자경(子m은 9.0cm이고 응71(e5 ，;ê)는 손자 이영핀('Yn.셔체)이 해서로 썼는데 자정은 2 

Ocm이며 비문은 박세채(사1타까)가 지었다 

비의 마영 상태는 양후하며， 묘소에는 계싣 고령선씨(μ1댔 111 ，1;)아 안장· 상껴 • 향로석 홍유 

석 ‘ 족석 • 게채석 • 문인석 • 동샤석 • Pf-'작i이 았다 

19) 이응희 l*iï! ‘ 1579-1651) 

자는 자수(子~'&)， 호는 옥댐玉따)이다 성층의 3낭인 안양권安펴건)의 현손으로서 어흥령 현(쩌 

의 。}들이며 어매니는 평산신씨이다 

14세 때 부친상웅 당하고 2년 후인 1594넨션조 27)에는 조모상깨 당겠다 당시 파천 냥연 샌”곡 

에 장례지냈다 이후 그는 홍어머니릎 모시고 가엄음 이어가며 학문과 예절에 정영을 다 씀아 원근에서 

그덕망응칭송하였다 

굉해문 때에 이이첨(컴찌뼈)이 인옥대비를 매우l하고자 꾀할 때 크게 상심t}여 백의항쇠白 1(1)\ 

i6!O로 간곡히 만류s~는 상소를 올였으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과천 수랴산 아래어l 은거하였다 조정에 

서는 그의 학식이 고영함을 알고 중용i뻐 했으나 재삼 사.DJ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대로 선해 내려오 

는 비에 의하연 얀양군이 연산군 때 왼새'1L死)를 당하면서 유언으로 판직에 니아가지 만라고 하여 

그 유훈을 띠은 것이라 한다 

배위는 경주 김씨로 승정윈 도승지 통정대부 형조찬의 위(:，)의 엘이대 김씨는 7담 2디를 두었는데 

7헝체가 모두 진시에 급제동얘 주위에서는 두{斗)자 항펄이라 칭두문장개 七斗:l: τ?家)라고 칭송하 

였다 그가 58세 때인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는 가족을 이끌고 해되따자)로 

피난승뼈 전전하다 2년 후민 1638년 9월에 어머니가 향년 85세로 열세하였고 그도 14넌 후인 1651넌 

( 효종 2) 응력 5원 9일에 향년 73세로 일생을 마쳤다 2년 후 부인도 연세δ뼈 산내곡， 지급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 195벤지이1 합쟁R겼다 지난 1993년 국가 개만정객에 의δ얘 선영지역이 쉬양1자 

경기도 화성꾼 봉담연 상기리로 이챔얘 새로운 선영을 정하였다 이장 때 분묘에서 층토펀 지석이 

북서칭재펀書좁효)8판으로 되어 공의 공적이 자세히 가콕되였으며 새로운 선영에 다시 매봉{꺼꾀) 

하였다 

그익 처숲은 모루 1 ，000여 편이었다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땅화로 모두 소싣되였고 ;옥탐유괴:li 

i훨;웹 q)~ 와 『욕당사깅(王해t!‘%)， 01 헨재까지 건해진다 한편 이응회는 류순인(찌때1=)， 심부{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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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류우얀(때友仁)， 안정αII(슛弘임)， 송해*처 ), 이원득{7JC짜)， 이정웬주따一)， 한덕급(짧frJ 

及)， 안중헨잦핑行) 등과 함께 시게(릅찢)얀 향로계(김''t찢)를 조직하여 활통하였다 그런데 이들 

은 모두 현재악 군도를 중싱~ 거주했던 것우로 생각된다 

2이 징굉일(했;ï짧 1462 -1538) 

정광필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자논 사띤士따)， 혹는 수우n夫)로 본관은 옴에찌*)이다 이조싼 

서 정난증익 이든이다 1492 년(성중 23)에 진시꿰 오후고 같은 해 식년 문고에 을파로 급제한 뒤 

조지서(퍼값필) 사지(미，1\)， 성균관 전적(典쟁)을 역입하고 사간원정인(司찌따正듬)에 제수되었 

으며 마침내 홍푼관에 들어가시는 수샌(IHf;:)， 교리(찌;理)틀 역임하였다 또 상적국무댄찌숲局쩌 

찌)으로 있나가 예조 정링(正J)G)으로 "，0.，.겼으나 그대로 지제교， ~U;앓갔)끌 겸하였다 

의띤우경력((I;l'i1lJ심점)， 성균관 사예(司쭉)로 움겼다가 사언부 집의(lU，)를 거쳐 예빈시(~찢 

흉주) 정(正)이 되었고 다시 흥운관S로 등에가 직지]희(il흐뻐원}이 되었다 성균관 학정(땅도)으호 

있응 예 이늑균K'l' ll:J킹)의 추천￡로 r성종실특→」 편찬에 찬여~f었다 1504년(연산군 10) 직제악을 

거쳐 이조잠의가 되었는데 입즘이 사냥응 너무 자주 랭한나고 간하였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1506 

넌 중송 안정 훈 우제힘닝1 오르꼬 이후 이조참관 예조판서， 대재학을 거쳐 1510년에 우참잔으혹 

전라도 도순착사가 되어 삼포왜란음 수습하고 병조판서어} 을았다 1512년에는 함경도 관찬사가 되어 

굶주란 백성을 구지It}는데 공헌하였다 곧이이 우익정과 좌의정이 되고 1516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떼 조광조블 구하려다 염증추부λ}로 좌친되었고 1527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얀찍이 연산군이 레위되고 중종{다j 웅)이 즉위하였음응 알리자 연좌되어 유배륜 당딴 사람들은 

보두 손액을 치며 좋아하였다 이에 정광필은 ‘ 이깃은 종새끼따)의 대계(大하)이다 다만 아직 옛 

임금의 사생(JiE生)윤 든지 옷하였다 ”라고 하고는 마침내 고기를 물리치고 벅지 않으니 사힘틀이 

그 지조에 감복하였다 1515년에 장정왕후가 중고 중종의 총애를 안딘 후궁이 자기의 소생을 끼고 

왕씨의 자려에 오르려하자 그는 흥운관 동료들을 이끌고 정전(핀떠)응 인용하며 극~~-하여 새로이 

왕비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1519년에 중응이 사정전(ι1政탔)에 들러 전제天Yil의 원인이 된만한 

정치의 샅봇을 블었을 때 한충(합忠)이 그릎 벼루한 재상이라 탄핵하였다 이에 신용개(벼재따)는 

선비가 대선을 연대응땐 배척&운 풍초는 근젖되어야 한다미 한풍의 논죄를 주장하였으냐 그는 오히 

려 젊은 사람들의 바른말5보 풍조를 껍어 억제하는 것은 융지 옷하다승}여 재상의 넓은 도량을 보였다 

가묘사해己~n士찌) 때 조광죄趙光mH.)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어 회덕현(꿇챈縣)에 내려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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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l 블익에 조정에시 금오링(1:1\I1ß)OI 파견되자 사사{쩌 JE)되논 증 ~(고 은 집안이 모두 ~i'~고 

두려위 우는데토 정굉힌은 변색도 없이 장기픔 두면서 치우지 ?4었다 끔오링~I 전하기까 감형(ir.!UII]) 

되어 김해(1:따)후 뀌양보낸다 하니 정광핀은 “임금의 은혜가 지극함니c}. "하며 머려를 조아녔고 

김해로 귀양가는 길에 지은 다음과 감은 시(jj!i)가 r당직봐꾀샘~J) .l에 전한다 

훼1앙。1 산간이 쌓였으나 마침내 용서받았너] 

평생 임긍 은혜에 보단할 길 없구나 

영번 높은 그1개를 념는데 두즐기 {눈11-01요 

세 번 장강1Uμ)플 건너연서 흥로 흔이 끊이지네 

아득히 높은 산엔 구응이 며음 풍고 

망양@ 을판에는 비가 항아리를 쏟는 듯 하네 

저뭉게 바닷가 응쪽 성박에 다다프니 소카건이 씀씀힌rll 

대나우표 분으 {].~구나 

1533년(중종 28)에 영%에서 불러나 회덕에 머플러 있었는네 후임 영상 깅안로가 장정장후 곡정애 

정광펼이 총호사(챈꿇씨)를 무L아 능지를 불길한 ‘한” 잡았마고 부고하여 깅헤로 유u~되었cf. 이것은 

감안로의 아들 깅희(金댐)가 증증의 공주 효혜공주에게 장가윤어 맏아 되었는데 이예 후곳옥장응 

맏아서 반은 일구고자 하였는데 정광펼이 이를 지지하았으으로 김안로악 원한댄 샀기 때문이었다 

1537년에 깅안로가 사시{얘死)되자 곧 풍려나 영중추부샤가 되었다 여러 맨 판서1의 자씩얘 있었으나 

문 앞에서는 잡된 씬객Cti:~)이 없었다 그는 되청(ill ll'l)해서는 1싼11 밑L아 시새략lJ!)는~ 염고 재윌「응 

품라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음。}이나 어색을 좋아B};지 아니하고 양상 낙(핏)을 팀rò}고 믹을 상11하 

는 깃으후 집안익 훈계를 삼았다고 한다 서울 중구 회청풍 l가 14 t서지는 동래 정씨의 옛 기재꼬J~)였 

다고 찬나 이콧은 운익공 정굉필이 상던 터로 약 400여넌간 자자손손(7 子%제)이 대를 。1어 지켜 

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어느 날 정광멸의 꿈에 선인(1IIIA)이 나타나 진 앞 은행나무에 염우 개의 

서각대(댐껴암)블 걸어 놓고 기더라는 것이다 그 후 정광평의 손사 정유길(껏미옮김)， 증손 정성연(찌) 

겁iiT)， 현손 정태핸없6太和) 등 열두 병의 상신(相며)이 배출되어 동래 정씨의 회려한 영댁(名테)응 

이루었다 

중종의 묘정에 배향띄었으며， 희덕('1앓챈)의 송현서웬쩔n얀院)， 용궁{íí~줌)의 완단양새(순↑ì{ ~t~ 

펴)에 재향되였고 시호논 문익(文꿇)이며 저서로는 「정푼익공「유고(했:tw公;ll!피)，가 있다 

관련유응로는 정광피선도"1(~":ìI':弼 ]까디마)가 있다 신도비는 대야01 전친역을 지냐 푼대초등짝ji!_ 

앞에서 죄측 견로 옹라가 강지저수지 상류에서 우측a로 가연 성단'B(씹순싸)가 있는데 。1 재산ξ 

서14징 군프의 인을 231 



지나 올라가연 맨 위에 보이는 비각 안에 있다 1562년(병증 17)에 새워친 이 "1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선은 하나의 동로 되어 있고 이수 전연에는 용투화된 투 마랴의 이우기가 

기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하고 있는데 운운에 감싸여 있고 후먼도 동일하며 죄I-~측변에는 

운문과 용꼬리가 있다 그리고 대석에논 복연과 얀상문 동자주가 았는데 장방형 판석 위에 놓여져 

있다 

체액(뿔없)은 「문익꽁진노비영(文칩公神펴，Hl，)， 이라고 전서(~'i 일)로 썼는데 자정(주 1'1:)은 8.0 

an이고 읍개따記)는 。1횡{수i>ê)이 해서(땀핍)로 썼는내 자정은 1. 2띠。1며 "1문(E~)()은 소세염값 

ll!.-잖)이 지었다 비의 마펀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딴독이 가능하며 묘소에는 정경 우인 

은진 승씨(맘대 자)\)와 Z뭔{벚씨)이며， 상석 • 항로석 - 흔유석 족석 게세석 장영등 문얀 

석 망주석 그리모 1539년에 세워진 "Ii'}이수의 대리석 묘표와 부인 은친 송씨의 묘표가 별도로 

았다 

21) 징난증(행흩宗 1433-1489) 

조선 전기의 분얀으로 글씨에 능한 벙신(名보)이었다 본관은 동래(짜;k)이며 자는 국형(댐'ð)이 

고 후는 허백팅(없白호)으로 진주목사 정새킹MH)의 아윤이다 원죄굶IQ)는 정댄힘첼)으로 고려 

때 벼슬5얘 관직이 죠벅:-ok .ld*i얘에 이르렀다 석야가 4멍의 아등을 냥으니 재(업)- 정(漸)- 택 

(1쭈)- 양(삐)으로 보두 등제5얘 정택은 작찬선대문{左염쩍大夫)에 올갔고 정항은 시중{뷰에에 

옴라 마침내 일시에 생대한 가~문이 되었다 

1456년(세조 2) 생원 진싸l 식낸式年) 운과11 급제5벼 숭문원부 정자륜 거쳐 겸영 대쿄 • 

옹례문봉례랑· 이조좌탕 등윌 역임하었고 1460년 정자칭(젠띤 ì~)파 암께 서일 촌신의 과거응사를 

만대하였다 1467년 황해도 관찬사로 이시에섬U강)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이듬해 호조참뺀1 

전잉되었고 1469년(예증 1) 동지춘쥬판사로 에조실콕』 편찬에 참여하였다 1470낸성종 1) 동지중 

추부사로서 사은우새파띤꾀IJ l-t)가 되어 영L앤}에 다디온 둬 1471 년 순싱좌리공신에 올라 동래군(東 

찌암)에 정해졌고 r예종섣특J 편찬에 칭썩하였다 그 뒤 영안되水윷펴) 관찰사 호조참파 • 영안북 

도병u，섣도사 • 한성부판윤 • 천라도 관갚샤를 지냈다 성종 14년(1483) 주푼뿌R휴I패1í1ë)로 재차 

영나라에 다녀온 뒤 평안도 벙마걷도사 • 우참잔， 이조 • 공조 • 호조의 만서를 역임하였다 

이시애의 난이 발말댔응 띠때 황해도 관1}.사로 제수되었다 。1것은 흥1해도의 경게가 판죄{없北)과 

점해 있어 적의 소균과 가까우며 동개"11야 한 친략직 요층지로 정난종이 아니연 소임응 강도빨 사링이 

없다고 3에 왕이 특영(1융命)을 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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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11ζ햇렐투끓똑판l 
군폭시 속당리 동해 정μ| 요역 

그가 북방의 관문{쩌門)올 지킬 때 풍질(風rÆ)을 얻어 몹시 위독하여 한 달아 넘도록 군부{'H!:，)룹 

보지 못하였다 막뢰용않)틀이 조정어1 01륜 보고하모자 하였으나 공이 만규i에 밀야기플， “변땅을 

지키는 장수가 병세가 위급하다 당셔 급히 조정에 얄리연 왕께서 반드시 놀라 근심하질 것이며， 또 

북방의 분곤{分關)한 사람틀이 모두 이것응 두려워하여 여러 핑계를 만플어 직무를 회피할 것이니 

내가 감히 못하는 뻐다 제권해君)틀이 나의 병세블 보고 있다가 ~}드시 어찌한 수 없게 ￥1 후에 

보교히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병세가 쾌차되었는데 이때 북쪽의 오링에 집단인 이마 

거(尼Fìi.낌)무리가 공의 병세를 틈타 침엽하려 하였다 공은 영당하여 이를 암이내고 잔병(짧떠)을 

무릅쓰고 일어나 막료틀과 계책을 세우며 무냥}기를， “병엽(兵法)에 언저 직의 마응윤 치라고 δF는 

것이 있는대， 이제 그 계책을 쓸 때이다”라고 하고 이에 성 맡에서 모여 살던 옛날 요령캐의 우두머리 

수싱 인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절도새購便)에게 오진(五행)의 뺨띔 거느리고 이선에 연망을 

침입5뼈 노략전하먼 이마거를- 토별해}는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들 또한 마땅히 종군{從1!I)δ얘야 

할 것이대’라고 경얘 날짜를 믿t속하고 이플응 보냈다 이마거가 이 소식을 튿고 슬펴&뼈 대권火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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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 이를 것이라고 여겨 도망하여 숭자 농작물「을 경즈}하지 뭇해 수확을 놓컸고 마축들이 많이 

폐사하였다 마침내 여려 해 동안 감펴 변망응 침략하지 옷함에 막료들은 공의 기지에 감복하여 모두 

。1것으로 맘마암아 조정에 상제上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운 또 안류하여 딩}하기흉， “직책상 

당연한 것이거늘 어찌 번거릅게 하려는가.?"하였다 

그는 이른바 훈T파의 중진유로서 성라학에 밝았고 서예에노 일가를 이루어 성엽(成 lf)과 함께 

세조 • 성증대의 최고의 서예가로 일킬어졌다 그는 초서와 예시릎 갚 썼는데 특혀 조냉부세(웰파씨 

짧)에 뛰이났다 세조 II센 1465)에 f원z}경(며감*~tn응 인쇄하기 위a뼈 그에게 주가제웰추짧)릅 

쓰도록 하였는데 。1 활자는 정유재ι휩추)로 불려진다 반연 성현(1Ì(1J1)은 J용재층화』에시 ‘ 정난종 

이 쓴 창덕궁 전문(망 r'J)틀의 익(짧)은 자채가 바르지 않다 "，";:'원각경』의 자채가 고르기 많다 

”고 흔굉 5}.기도 하였다 급석운에도 편적이 많이 냥아 았다 당골~'...원의 「원 z}.사비윌때셨주돼댄따) 

" 양주의 「신숙주묘표($~，{Jd.표공).J .f윤자운{J'子雲) 신도비와묘표" 논산의 r 김칠산"J( ::t iil 

山陣)，가 있으며 급뭔金것)은 양양의 「낙산사종영(洛山주짧~)" 고성의 「유정사종영(↑，ítr~ò주샤 

I~)" 양주의 r몽선사종영(처光춤싫:ig)J ， 덕수궁의 「흥전샤종영(與天주행짧)， 퉁이 았다 진적(띠 

績)은 보기 드붙지만 r관만정칩(iiÆir，j휴때)J' r 해동-맹적(됩*名뼈)J' r 대동서볍(大*휴않)， 등 

에 ::I의 균씨가 모각되어 있다 1) 

정난증과 관련된 유물록는 경기노기념를 제115흐로 속당흙] 위치한 신도비가 있다 정난종신도"J 

의 건됩 연대는 1525년(중종 20)우로 194x80x26cm이다 신도비는 대야마 전철역을 지나 둔대초등악 

교 앞에서 a}측간로 올라가 갚지저수지 상구때시 ?측&로 가면 성달째껍注짜)가 있는데 이 재싱응 

지나 을라가면 첫 빈쩌 보이는 비각 ~!에 있다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든 캉추고 있으며 。1수와 

비신은 야냐의 돌로 되어 있고 이수 전변에는 용두{패펴)화 원 두 마리의 。1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카珠)하고 있는데 운문{雲íJt)에 감싸여 있고 후연도 동일하내 쪼나〕측면에는 운운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옥연(떼표)과 안상푼이 2단으로 되어었다 제액(웰짧)은 「익혜공}신도tlJ영(l펴 

핀公때힐빠i~)，이라고 전서(잦딴)로 썼으며 가정은 8.0cm이고 읍기(따記)는 강정(쫓따)이 해서 

(해홈)로 썼으며 자성은 1.8cm 이며， 비운은 남핀다j효)이 지었다 비의 마멸은 영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독이 가능하다 묘소에는 정부인 완산 이씨(完山 주1\:)와 쌍원양!J!) 앞에 상석 • 향로 

석 • 혼유석 • 즉)석 계채석 장명등 • 운얀석 2기 • 동자석 퉁이 었다 

1) 잔고문헌으로 'h!<宗윤iκ ， r~딩 $JjA !t];;증" 이8밍소石"，권5，'휩1](pkú앙양a下"↑양lI<;l!iJlill‘용k깅Jt 
::Oill :t~(원~져 ，'tH， 1976), f양댐古印~~;t1t 1:~(쏘 ψ댐， 느용￡얘x1tm핑，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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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징재륜(했월정 1648-1723) 

조선 후지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씨차)， "1는 수윈(짧)， 호는 즉씬onn이다 영의정 정[B~I 

(찌太깨)의 이등이며， 좌의정 정치해에없n)에게 ~I후되었다 1656년(효응 7) 효응잭 마엇째땀 숙 

정공쥐J:ViJ1公:E)와 휴언하여 옹경우!(씨까H)가 되였다 숙성공주가 힐찍 즉고 1681 넨속증 7) 옥자 

이던 정쇼선(~"쑤先)도 요절하자 재우1딴 것을 상소하여 앙으l 허악은 I;!았으나 대간의 반대로 。1우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부마듣은 재취할 수 없다는 빙규가 정해졌다고 한다 1670년(현종 11) 

사은정사로 1705년(숙종 JI)에는 흥지정사로 1711 넌(숙종 37)에는 똥지 검 사은정사로 정나려어1 

세 차례나 다녀왔다 평소 생환이 검소승벼 국왕의 사위인졸 볼았다고도 한다 저서로 T공사견분녁{公 

rHc r，n 월)~ • 'j'한거만록{띠면j응짝).， 등이 았다 시호는 익효az쑤)이다 

현재 군포익 속닫혐1 위치한 일명 ‘구풍다에는 응력 10월 1 연이면 이플간 동제가 치러지는 이윤다 

;얀 마을 숲이 았다 300여년 이상된 거목들이 우거진 이 숲은 정채륜과 그 부얀이었던 숙정공주의 

무덤 부큰이] 죠성된 것이다 이곳은 2002년 산힘칭 등헤서 주최한 ‘게3회 아즙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긋→。l기도 하다 

23) 한치의(행었총 1440-1473) 

한치의는 조선 초키의 문선으로 자는 의지(파之)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좌익정 한획(햄，[)의 아들 

이고 성증의 생포인 인수왕비仁터王lè)의 동생이다 세조 l 년(1455) 우봐앉세)로 사정(司π) 겸 

상서시흑λKj:j瑞司강뽑)가 되었고 이듬해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세조 5연(1459)에 뚱허)원붕려)핑t퍼 

댐I\ë딪융댐ß，，)응 거쳐 세조 7년(1461)에는 군기 부정(+:써김11正)으로 장덕궁í!댁 w‘힘) 증축공사의 

냥팬없염)이 되어 공λI(Iop:)를 섣겨1 감독하지토 하였다 1464년에는 안동대도호부사가 되었고 

1467년에 이시에추피영)의 난이 일어냥을 때는 선전관 • 훈련도윈도정 릉 군사의 요직융 맏았다 

예종 즉뷔 후에는 경상좌도 병마철도사를 맡았고 성종 l 연(1470)에 동지중추부사 한성부좌윤에 

올라 성절새聖@얘)가 되어 영나리에 떠왔다 이듬해 호조잠안으로서 죠벼공진(iié뀐!껴 GI) 4등에 

녹훈되고 갱성권펴M용)에 용뼈졌q가다응해에 청%변(껴 fl?5컨)에 바꾸이 봉히여졌다 공조찬반 

우로 관직을 옳긴 후 1472년 병조판서에 송긴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이듭해에 H세의 검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시호는 장되졸햄)이다 부인안 전의이씨와의 사이에 2납 1 녀윤 투었는데 장냥 웨않)는 

자헌대부 청원군(‘히l면、켠)으로 부사 안우심(安友i%)의 땀과 흔언하였다 

묘논 경기도 I윤군 연주면 서학망명현재의 서웅시 강남구 삼성동)에 조생되었으나 1494년 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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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종(/&;"，)이 송하동}고 이곳을 선댁하여 선풍{효앉)으혹 삼개 되어 부득이 오늘의 서옹시 강남구 

수서동의 광수샌光水 IIJ) 기늙으로 뜸겼다가 1506년 부얀의 즉음과 함께 과천현 수리산 아래 지긍의 

군￡사 산본동 산 170-1 번지에 이강， 합장되었다 

。l곳은 산븐역에서 안산 방연으로 도상터년을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은 지나 

조}측 산이며 묘소에는 정부인 선의。1씨(깎:m~R)와 합환1모 호석(，~0石). 상석(짜石). 향로식(전 

생右). 문인석(文A石). 동지적(표子石). 양석(후石)이 선치되어 었다 묘 암에는 1508년 갇은 

해에 만든 비"1이수의 형대로 세운 한치의약 전의。1씨 묘추):01 각각 g년걱에 았고 묘소 입구에 었는 

신도비는 1974년에 세운 것이다 

묘감은 중종 3년(1508)에 세워졌으며. 비신고} 이수(꽤tl)가 하나로 되어 었고 이수 전연에는 용 

머려갇은 한 마려익 이무기가 구름에 감써뼈 죄탁의 여의주판 흘려다보며 있는미 후연도 동악하며 

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껍펴)과 안상원~Jl있i:t). 동^l-T<.!'il子삼)의 문양이 

있다 

한지의 비문은 이자견(추自훨)이 짓고 해서(샘약)로 썼으벼 놈이 167cm, 폭 70cm , 두께 14cm이 

고 전면(，trllíî)과 후면의 끌자익 지릉은 2.4cm이다 천의이씨의 비문은 신용711(버며빠)가 칫고 높이 

159cm, 폭 55cm, 두께 14cm 이다 

24) 홍일동(洪홉훌 1412-1464) 

홍일동은조선초기의 푼신으로자는일휴( B 休). 호는마친(따川). 본관은남양이다 세종 24년 

(1442)에 한학훈되뽕쩔訓춰)로 재직하던 중 천시문과11'생파로 긍게하고 돈녕부부승으로 승진하였 

다 갇은해 사현부 깅에괜없댐)으로서 여려해에 경친 한에 7끓에 전력을 하지 않았다는 탄책으혹 

곤장 80대의 형을 받고 파직되었다 세종알부터 분증 초에 우정언(김正듬)응 지내고 1453년(단종 

1)에 선공감판관 이듬해에 개천군λKf介川耶핑)를 역임하고 1454년에 사간원좌헌닙(펴때떠左~(뼈) 

이 되었다 1455 년(세조 1) 주뷔主생)로 재직하던 증 원종공선 Z등에 젝록-되었다 1457년에 부지숭 

문원새IllJ知乘文κ풀)로서 사은사 압불공l(1~物'6)이 되었는데 사젠향” 문과 중세1]W;)에 규제하 

였다 이에 지평 캠개金혜)는 흥원동섹 시행중에 우단히 귀환&얘 중시에 응시하였다， 옹시한 뒤에는 

아뢰지도 않고 뀌입하였으며 긍재한 뒤에는 영쇠~n)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그대로 영나라애 갔다고 

하여 탄핵을 받았으나 용서받았다 

1459년 간승문원사로 재직하던 증 칙서의 내용응 누설하였디는 형익로 의금부에 6'-'욕되었마가 

석방되었다 1461 년 호조상판으로 히정절(꿨멍 Uíl) 및 천추새千F、셋)가 되어 영나라께 다녀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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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년에 인순부융{仁뼈따尹)으로 하정사가 되어 재차 냉나라에 다녀았다 1463년에 행상호권η上 

따혀)으로 명숭지를 유람시키리는 세조의 병을 받아 선위새간방뼈)의 직함응 띠고 유랍야던 중 

흥주(iJt써)에서 과흙얘 즉었다 그의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똥에 있었다 성풍이 호멍r하고 소달하 

있으며 시와 풍피리에 능~，여 벙성이 있었다 저시로는 r마천집(짜IIIJI:)， 이 있다 

2 근대의 인물 

1) 잉상호(융짧;엉 1872-1927) 

안상회1i: 괴(J;;!，-)는 의사로 후는 해갱따떠)이고 본관ξ 순흥(I:!il與)이다 1902년 6윌에 엔본 등경 

자해의학전문학고~J!i京표?ð、암4떠'H'J원찌)듀 즘엄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응으로 일본의 의사 자격 

증을 취득하였다 1904년에 귀국등애 순종의 진의로 있으면서 지석영(샘%水)01 세운 의학파원딴 

t[) 교관이 되어 후진응 양생하였다 이듬해 교관응 그얀두고 서울의 종로 3가에 개인 진료소를 

차려 진료활동을 벌였으며 힌성의사회(;1'"허용용師t'r)，)의 휘장을 맏기도 하였다 그리고 응답한의화교 

(*~침짜협원!Q)에서 서양의학윤 강의하였다 1919년 1 월 덕수궁 합녕전에서 고휩광무황께이 뇌출 

혈로 쓰러지자 전의였던 안상호가 일본인 모리야스와 1종융 진료하였￡나 끝내 승하였다 이로 인해 

고종익 진료에 참가댔먼 안상호 등은 일본인의 사주로 고증에게 독약을 올렸다는 의혹을 입있다 

오늘날 대우분의 아션。] 고옹의 즉응운 일본인이] 의한 암살로 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탕시 일본인 지휘해] 있던 한묵인 의사늪의 행위릎 의심할 수도 있마，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엔해 

시비의 판단을 합우호 얄 수는 없다피 논다 。‘뮤픈 흥1국 앙으1한거]의 효씨를 연 인룹 중의 하나입윤 

틀립없다. 

2) 이엄익(좋월효 1883-?) 

。}영익은 단양출신으로서 장써영은 충청의 칭(비)과 강원의 웬f짜)자를 따서 청원범익(i히 [9 핸감) 

2) 한국인 의사등이 안든 최초의 학승단지1 인 의사연구회(얻 iHift}-:::~)가 1908년 11월 15일에 창염되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창립인을 11원 "인로 섣정하게 된 것은 의샤연구회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 김익냥， 부회장 안상호， 총무 유벙펠 간사 쳐국띤 장기무로 잉원진윤 구성한데서 앙 수 있듯。l 

익사염구회는 주로 관립의학교의 교관능과 졸업생듣의 주도하에 만틀어겼다 의사연구회에서는 학숲토흔 

회를 개최하여 직신 의학에 관한 지식응 교환'1는 한연 장지의 발간 문제도 협의하였A며 1909년 4윌에는 

염원진의 경의로 의사법의 반포을 정꾸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점원 1910년에 
모든 단제가 강제로 해산됩에 따라 의사연구회 역시 해체되었다 하지안 일제하에 듣어 한국인 의사등이 

다시 경징하였다 그 견과 1915년에는 현재 서올시의사희의 전신인 한성의샤회를 장겁하였고 1930년에는 
조선의사협회릉 발족하여 한국엔 의사듣의 조직윤 개속 。1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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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r대한제국관원이역서j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 한하P 수한。}고 1898년 외국어악교에 ~l학하였 

으며 1902년 12윈에는 일어보통:op'=l- 좀엽하였다 

그는 외국어학교는 즘엽한 이후 1903년 5원 28연 외국어학교 교관。1 되었J!， 19띠년 2원 보광악교 

( ”光wt:i:) 쿄사 1905년 9월 27일 일본 유군성 유많역KliE'ìt J띠꽤)이 되어 연본 .. '}군의 풍역을 

담당하였고 그 공융 인정받아 1908년 2윈에 공로끔 80원윤 하사받기도 하었다 그려고 깐은 해 10원 

영치대찍t얘 ja大”‘) 법학괴에 쿄외생(찌Yi-1J으호 입학하였다 1906 t건 3원 29일 타지부 등역관보 

가되었고 5월 16인에는보광학교쿄사를사임하였다 그러고 10휠 23 언돈영의숙(~i IlJl li딴) 강새 

1907년 3월 5연 탁지푸 건축소 가새 6원 26일 풍상공부 서기표 8원 1 일 경생박랍희 고문" 9원 

25 일 경성박랍회 심사곳f이 되았고 1908년 l 원에 농상공부 비서관; 6-?，에 내부 서기관 경 비서관이 

되었다 그가 농상공부 비서관으로 있윤 때 농상공부대신이던 매국노 송병준의 비서관으호서 송영준 

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에 그는 소위 ‘한일합방 이후 구한국의 내무 서기판에서 총끽부 관리로 변신하였는네 

합방 직후 조선응독우 춰조컴없퍼局) 위원이 되었으며 1912년에는 춘천군수가 되었고 1916년에는 

예천군수가 되었다 그리고 3 ‘ 1 ，유통 이후얀 1921 년에는 장현식(~f없앤)， 흥송핍싸*ιJ)， 이증국 

('켠짧댐)， 남궁영(ffi낌윌) 등과함께 조선흥독부사무관에 임명되었다 1924년에 횡해도내우?장， 

1927년 6월에 경 앙남도 침여관윌 거쳐 1929년 강윈도지새 1935년 충남도지사가 되었고 1937년에논 

중추원 참의， 만주국 국무원 촉탁， 만주국 간도성장에 임영되었고 1945넌에는 중갇댐 고운。1 되었다 

이처령 이l검익은 구한말 이래 적극적인 친일 행적을 견지하였다 특히 그는 1932년 강윈도지사 

시기에 연체의 농촌진흥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도E읍면에 농측진흥우l윈회를 션치g얘 행정 

각기판과의 연략응 긴멜히 하고 다땅연익 지식플 모아 거도입섬으로 기사회생의 엽응 이루도록‘ 측구 

하였다 또한 1942년에는 재만 한인틀응 소위 생산력 증진의 노력정선대〔성 )J 챔짜p~)로 동원하기 

위해 선계국민개로보국운동{뺑系댐R휴샤tfl/ll펴H)윤 선안주의 한안듬윤 대상으로 전개하기로 한 

경의를 협화회(써제강)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끌어내는데 핵성적인 역합을 하였다 

이법익이 연제 군포로 이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군포시 당옹， 즉 현재의 군포초등학교 

후변의 북쪽t수리산 쪽)에 거주했었다고 한다 본래 그가 살던 칩은 시흥문 난연(현재익 군포새 연장 

이던 조중완의 전으혹서 그가 조중완에게서 구익l했다고 하며 。l 짐은 후}묵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남면당위원회 샤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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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중왼(짧흥~ : 1879-1942) 

조증완의 본관은 양주로서 조선후기 노론의 영문가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는 아관파천시 친러 

파의 한 사립이었던 조병직(빠秉校)으로서 1897년 만민공동회를 단압하여 개화파 인불플로부터 맹렬 

한비난을 받지도 하였다 

조중얀은 『대한제국관헌이력서』에 따르면 1898년 6월 무관학교에 엮흥륨얘 1900년 1 월 뜰업하여 

무관￡로의 견을 걷기 시작하였다 즘염과 동시에 그논 1900년 l 월 19일 육군장위(많중參체)로 

입용되었다 친위대， 시위대 등지에서 근무하고 1905년에는 육문연성악쿄교관(1좀'F ilfJi<용~tí값낌) 

이 되었고 1906년에는 헌빙대 구'11장이 되었다 이후 그는 구한국의 무관인 참령으로 끈무하던 중 

한일합방운 맞아 거주지였던 서융의 계동→에서 군포로 이거하였다 

군포에 이거한 이후 그는 1916년 시흥군 납변(현재의 군포시) 연;얀1 되었고 1921년과 1924년에 

경기도평의회원이 되었다 그려고 1926년 무핍에는 시절 군포우치1국상으호서 농촌진흥과 풍속개량을 

복식으로 시흥군남연진흥회(!ZiJ~↓따南 IÍÚj~맺성)를 조직하였다 또한 1930년 12휠부터 1939년 12 

월까지 시흥꾼 남먼장응 다시 역임하였다 이때 그는 농촌생활개선을 욕적으로 한 농촌개량소조합을 

결성하였다 븐히 그의 활통과 관련하여 비교적 잘 악려진 것은 군포공럽보등학괴현 군포초등학교j를 

설핍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군포공힘보통학교는 1920년 4월 l 잊 교섣 7개와 11 개의 학급에 

903명의 학생으로 개교되었다 이때 조중완은 관계당국과 교성b뼈 자신이 학교설핍에 소용되는 비용 

의 50%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1921 년 경기도평의원으로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잡지 『조선， 80획192 1. 10)에 

「所예jη 目띠강옮T6t좁흥 1:;;' i, 2' "'̂ '- L ，라는 글응 안표하기도 하였다 

3 연대의 인물 

1) 오영탁(윷후앓 ?-1997) 

오형탁은 군포시 당정통 345번지에시 태어나 시흥군청과 정기도청에서 공무원ξ로 온부하면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딴전응 뷔하여 봉사하였다 그논 문포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어려서부터 

가한으로서 한학윤 수학&뻐 한한써] 조에가 깊었나고 한다 이러한 연고로 그논 과천향교의 전교 

및 과진 유도회 회장을 역입하였다 득히 그가 주옥받는 것은 그의 삶의 대도가 뭇사란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근겸섣약하면서 모은 재산 10억원을 후친 양성음 위해 기탁i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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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g초등학쿄 

1996년에 성오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섣램 이후 1997년부터 성오장학재단은 매년 약 5, 500 'i}원 

내지 6 ，500만원윷 30영 내외의 화생을 선밸얘 대학 엽학금과 댐금으로 치급하였다 그 경과 

어렵게 공부5변 많은 학생듣에게 희망과 꿈흘 싱어주에 지역사회의 큰 감통윤 불러 일으켰다 노환으 

로 인히여 1997년 7원 21 일에 별세하였다 

2) 윤영훈(尹g훌 1907-1981) 

윤영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 북갱사자블음 예능보유자 1907년 9월에 함경남도 북청군 꽉청 

읍북리 44번지에서 태어나그휴써 삼다가한국전쟁의 "중에서 1951 년 1.4 후되 때 윌남f5j<겨 

지금으l 군포λ1 당동에 정착장애 거주하였다 

어렀을 때는 서딩에서 한학을 수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8세 때부터 북정군 북정응 분려에 

서 샤자닫음쓰고사자놀운 5는 벙응 배워 최고으| 실력자로 성조빠였다 1958년과 1961 년에 전국만 

속예숭경연대회에서 사자춤으로 개얀공로상을 반았으며 1965년에는 변영호와 함께 북정예술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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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였다 1967년 1 월에 증요 부헝문화재 북칭놀음 사자앞머려 에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81 년 6월 21 일에는 사단법인 함경북도 북칭사자놀란 예술보존펴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마 후계자 

로는 。1침균(수 Ï'i펴 1， 전칠해全{값펴)， 동선백('i!i善白) 등이 있마 

한션 윤영춘 이외에 북정사자놀음 가능보유/변 깅수석(金당石 ‘ 사자 앞채역) 연영획앓;](왜 

약새 , 동성영(한때핏 사사 앞채역) 여재성(옵在性 사자뒤채역). 전충식(숙깨뼈 악사) 

전광석(田光石 싹즙). 이근화선(주恨花굉 사당춤) 등이다 

3) 이무영(좋無影 1908-196이 

。1우영은 1908년 충북 음성 출생우로 본냉은 감용이다 후|운고보 2학년 때부터 문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25년 본격적인 문한 공부플 위해 얀뷰으로 건너가 세이조 중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작가 기도 "1케오의 정에 기휘하써)하여 4년 간 문악 수엽을 하였다 1926년 최초의 장편소설 r으 지 

없는 영흔‘ 응 암표한ó}. 1927년 이무영은 툴스보이와 노스토예공스키 작응들에 심취하는 떤 장편 

r폐허.J: -，를 간행하고 ‘우영("，彩)’이칸 호릎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서 귀국한 1929년 이미 두 

편의 장편을 냈으므로 작가가 된 줍 알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에관한다 그러나 정잉}하지 않고 

교싸 잡지사와 신운사 기자 등을 전전하면서 계속 작품을 말표하였다 

1931 년 『동아일보ι 의 한국 최초의 희곡현상모집에 ‘한벤] 꿈꾸는 사람툴’이 당선되었고 1933 

년에 ‘구인회’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벼， 1934년에는 동아얼보사에 희뻐부 기자로 인사하였다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r동아일보낭 71 정간되자 문에지 r조신문악」 을 창간하였고 이듬해 첫 빈째 

장작집 『취힘R암否)J 을 간행하였다 1938년 두 번째 창작집 『우영 단편정」 을 간행하였2.며 

1939년에는 두 건의 장띤소섣을 간행5년三 퉁 귀국한 지 십 년 딩에 이무영은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궁힌다 

그러나 이우영은 1939년 언제나 윤만스러워하던 노시생활을 칭산함과 동시에 신문사 기자직을 

그안두고 경기도 꾼포 근처의 농촌으로 내려가 꿈에 그리던 농촌 생한을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븐각 적￡록 농민소섣들을 써내기 시작δ뼈 ‘제 1 과 지11 장’(1939)， ‘흙젝 노예'(1940) ， 장년소성 J농 

민J (1 9;4)과 갇은 주복할 만한 각풍등응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국방부 정훈국상， 

숙명여대 강사 단국대 교수룹 역임승운 한편 펜클럽， 재주운학자협회， 운층 등 문인 단체의 간부로 

일하넌 중 1960년 4윌 21 일 갑작스렌 뇌얀혈로 사밍κ}였다 (이상은 김안수 외 3인，운학사전J) 

이무영이 1939년에 1강표한 대표작인 단편 r재 l 파 제1 장」은 신문기자블 그만두고 귀농{없싸)B농 

주인공 낌수액이 아비지 깅영감의 인간미 넘치는 생환 청한(도둑이 틀어 수잭이 도듀웅 장지만 아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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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둑응 놓아주연서 대신 쌀 한맏응 주어 보낸대 오죽하면 도둑죄플 하겠느냐는 것이다)에 동조해 

가는 파정을 그리는 한편 당시 농민의 잔혹한 가난을 행상화한 작용이다 

이 소실은 지식인이 일방적으로 농민플 계옹한다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인이 힘든 노동강 

통해 진정한 농민이 되어간다논 내용응 그리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 농민의 비강한 현션이 사신적으혹 

드러나고 였다는 접에서 심훈의 『상콕수』 와 감은 계옹 운동 자원의 농얀운학과 뚜렷이 구분쉰다 

음론 지식인인 이들이 우식하나 순수한 농사꾼 아버지익 싫어1 꽁화되고 만디논 겸한이 이우 이무영 

의 어느 작품에나 똑갇은 도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주인공이 귀함께 되는 응기가 모호하고 아버지의 

수탕 받는 농민으로서의 자각에 뚜렷sf기 않1다든지 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상척이 

고 계정적인 관검윤 달피하여 농민으로서의 삶음 직잡 체힘한 농민의 눈으로 농촌의 실상은 그려내고 

있다는 데서 。l 소설의 가치는 두드러진다 

한편 이무영의 딸과 힘께 군포초등학교를 다년 동쟁이기형씨)의 증언에 따르연 。1무영 집은 사는 

형편이 괜찮았다고 하며 아무영의 영(이자련)은 지끔 비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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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준(좋훨좁 1917-1995) 

。)재운운 군포시 산본동 343번지에서 부 이규웅， 모 양남옥의 샤이에서 1917년 7휠 30일에 차남으 

로 출생하였다 유년시정에는 고향에서 문포초등학쿄플 졸업하였으며 사획에 진출하여 인첸시 교육위 

원과 대립산(예주) 회장3 대링학원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회장 응을 역잉 6}인시 우라 나라의 교육발전 

과 건섣엽 발선에 공현하였다 이와 갚은 공으로 인δ뼈 군포 시밍의 날을 맞아i벼 군포플 빚낸 

안문로서 1997년 10월 7일 군도시강으혹부터 표창을 반기도 하였으며 전 국회의장 이재형의 이우이 

다 산본 선도시 개말로 인하여 그의 묘는 정기도 화성균 남양연 우송리에 았다 

5) 이재영(좋훨월 1914-1992) 

정치샤 흐-는 운 경(;.' 싸)이다 1938년 연본 주오대핵('l'央大웰) 범한푸를 졸업하였다 귀국6베 

일븐의 조선농민의 경제적 약닫기관이있연 금융조상 이사와 금융조한연합회 사업부장 고문 등을 

지냈다 

1948년 제헌의원 총선거가 섣시되자 경기도 시흥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며， 대한 

민국의 헌염제정에 츄백~l-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어 1950년 재대 국회의원선거 

에 시흥에서 당선되었고 1951 년 국회 재정분과위원획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2 

년과 1953년 λ씨에는 상공부장관을 지냈나 당시 지유당의 다'0'한 계파 중에서도 이전의 이엽석(주 

웰奭)계와 연관이 있는 즉청피R族꼽&)로 지옥받기도 하였다 1958년 재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60년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60'건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었으며 1967년에는 신민당 전국 

구 국획의판에 낭선뇌있~h 1968 닌이1는 신민당 우옹지|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 유진산(柳珍山)파 

신민당 당권 경쟁을 벌여 패배하고 장시 고문직을 받고 있다가 1971년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거둔 대통령선거기간 중 신민당을 탈당 정계릎 떠났다 그가 다시 정게에 각광을 받고 등장하게 

된 것은 1979년 10휠 26일 당시 대동령 박정희가 깅재규어1 의해 시해된 。1후 새로이 등장한 전두환 

군부세력의 권유로 1980년 국정자문위원에 취암한 이후의 일이었다 

1981 년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981년에서 1983 년까지 대표위원을 

지냈다 그는 한국과 알편} 외교정상헬1 노력E때 한일친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정부로 

부터 한인수교에 대한공로로훈장응 받기도 하였다 1983년 이후 민정당"J'입고문이 되었고 1985년 

민정당 전당대회의장이 되있우며， 1985연부터 1988년까지 국회의장을 치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등장 이후부터는 사실상 징계여써 은되하게 되었으며 특히 3당 합당 이후에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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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땅인 군표에 은거하었다 

저서에 ?의정(값政) 6년η이 있다 긴국훈장 무궁화장파 디이 l퍼상대훈장윤 받았다 

6) 한흥리(앓興멜 1897 -1979꾀 

본곡}이은 청주{“”’1-1)， 용익(깨야)익 이등로 옥넙운 

동7)<0 1'녀 교유지이다 후손이l껴 32년 동안 군포시 。1

천의 산본리 。]장응 역임한 한수교에 익하면 오늘날 

수리산역 양의 산본리 도장1한’1서 태어나 시흥초릉 

악교룹 졸업하고 얀양으로 이사하였마고 한다 그리 

긍얘 안양시 통안구 호계똥 즐-:-!o] 2보 주강도 있다 

호계동이 ~}양시 최남딘예 위지한 동려로시 그 서짝 

이 꾼포시 당성등 1!l시1전려 및 금정동 정인이고 조선 

일엽에 구군포사기려와 안은내(페 111) 사이에 정(군 

포장)이 섣치되었던 곳이P쿄 오능냥 군포와의 관련 

이 적지 않다 

한흥려는 10쇄1906)까지는 조부로부터 천지문 • 

소학 등음 배웠고 13살(1909)부터는 호계등 소재 낙영학교(햇핏까l!i) 2핵년에 편입했으나 이듬해 

폐교되자 수원문 반원연 4려(현 안산시 4동) 성9 장화익숙(j댄꿇와)에 연입5뼈 맹자 수학 • 열 

어 등을 수학하고 이어 1915년에 시흥공링보동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에 경성고등보동학퍼경기고 

교 전신) '?J한한 후 독링운동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1919년 그가 2 야연 예 벨어난 3 ， 1 운동에 

적콕적으로 가뜯뷰P켜 주도적인 역할을 수챙하였다 

그는 서올 당균공원에서 연f세를 부르고 이어서 기차 통학생의 임무로 옥링선언서를 분깨받아 시 

흥 얀양 군포역에서 한국의 자주욕링의 당연성을 역설하연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는 왜정 

에게 육보방망이로 정끽상에를 맞고 처1포되어 서대문 감유에 구곰되었다 

그 후 서윷 수창통에 소재한 정성보인학교(현 보인상고 전신)에 부임하였고 1927년 사째fJ.섣;)의 

대표격으로 열본학사시찰만，1 선말되어 연본을 시삼8)였다 1928년 서올으1 매일신보사이l 기자로 입 

사하기도 하였고 1945년 광녁 이 되자 안6J에 정1↑하였다 그 해 11 원 국가 산엽을 푸흥시키기 위해서 

는 우엇보다 공장응 세워야 한다는 띈념에 따라 안양시 안양통 603에 안양직물꼼장응 설립하였다 

3) 안양시천 흥페이지 몇 ~i;l{川 ~"tLf，; 강↑i였~(하권)" 꺼m양[\;9'앗~mf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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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이 말말하자 공장문응 닫고 5리 변썩1 있는 호계동 본가로 가있다가 그 해 12월에 

부산￡로 피난을 했다 이듬해 일자리를 찾던 중 부잔 시내에 소재한 국제신문사 기자로 취직했다 

1958년에는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시는 산업체를 육성해야 하며 한 산업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슬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신념윤 갖고 가슬학교 설핍을 신청， 인7)-를- 받아 공상의 

건불을 증 개축6써 소사공과기숭학교플 설립'f여 이사장에 취입하였다 3년 후(1961)에는 소사고 

등기술학교와 소사고등기술학교 전문부가 각각 증섣되었다 

1978년에는 고퉁교육의 기초인 전문대찍에 뜻을 두고 학교빔얀 한견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 

에 취임한 후 。1해 12월에 부천공업전문대학 설핍인가윤 받았다 이듬해(1 979) 3원 부천공업전문대학 

개교식에 참석한 후 이해 5월 8일 83세의 일기록 사망했다 

1990년 8월15일 자주」득립과 국가1갈전에 기여한 공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묘는 

시흥시 매호}동 산 26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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